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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실크로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미래전망

2016. 11. 29. /화 10:00~17:00
국립해양박물관

심포지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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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빛이 우리 주변에 찾아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 와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및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겨울 바다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추웠던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얼음 바다 위를 걸어 세계 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오늘 학술대회 주제인

바닷길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시대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예로부터 끊임없이

바닷길을 이용해오며 살았습니다. 내부로는 조운로를 통해 공물을

진상하였고, 외부로는 멀리 서역 상인들과 교역을 한 여러 흔적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바닷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이런 바닷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 선조들이 이용하였던 해양실크로드에 대해 조명해보기로 하였

습니다. 해양실크로드는 해상실크로드, 바다의 실크로드, 해양실크

로드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 ‘해양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바닷길을 통한 교류에는 단순한 물자의 교류만 있었

던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계화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문화권도 포

함된 소통과 교류의 마당이 펼쳐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

개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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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큰 의미를 가진 ‘해양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해양실크로드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바닷길을 통해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번 학술대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기획전시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해양실크로드를 통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교역사례 및 교역대상 지역들의 유적·유물에 대한 소개, 무역선에 

대한 이야기, 수중발굴의 성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

니다. 이번 해양실크로드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해양실크로드가 가졌던 국제적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참석해주신 국내외 발표자 및 토론자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서 과거의 해양실크로드를 통한 교류의 모습을 재현

하듯,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서로 간에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주최한 해양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립해양박물관장   손 재 학



6

해양르네상스의 거점이자 해양의 역사와 미래가 융합된 꿈과 희망의 

공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해양실크로드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손재학 관장님을 비롯한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적으로 해양실크로드는 인류문명의 교류가 진행된 통로로서 세계

주요 문명의 산파역할을 하여 세계가 교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 서 남해는 다양한 문명과 문물이 오가는 교류와 

소통의 다리였으며, 오랜 세월 동안 삶의 터전으로서 해양실크로드의 

관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양실크로드에 대하여 국내외 여러 석학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우리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될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해양실크로드에 대한 발표

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해양실크로드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인식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참석한 여러 국가의 연구자 및 기관들과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거듭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석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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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해상실크로드의 명칭과 정의

Ⅱ. 실크로드의 개념 확대와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環球性)

Ⅲ. 해상실크로드의 기능과 범주

맺음말



서론

문명교류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실크로드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붐을 맞고 있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 속에서 한자문명권에 속하는 한�중�일 3국은 실크로드 연구에서의 후

발성을 털어버리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근간에 3국만이 연구를 집대성한 실크로드 사전(事典, 辭典)

을 연이어 펴낸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중�일 3국을 비롯한 세계 실크로드학계는 여전히 진부한 통념에 사로잡혀 근본적

인 개념문제에서조차도 학문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론(異論)이 분분하다. 특히 연구가 일천한

해상실크로드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숙명적으로 해양국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해양강국’의 꿈을 안고 비상하고 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문명의 통로인 해상실크로드를 제대로 알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실크로드의 학문적 연구에서 출발점이며 기조(基調)가 되는 주요한 몇 가지 개념문

제에 관한 3국 학계의 다른 인식을 비교분석하면서 그 학문적 정립을 모색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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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상실크로드의 명칭과 정의

한 ��중 ��일 3국은 같은 한자문명권에 속해 있지만, 해상실크로드에 상이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각이하게 쓰이고 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1) 해상(海上)실크로드 : 중국, ‘海上絲綢之路’; 한국

2) 바다의 실크로드 : 일본, ‘海のシルクロ-ド’; 일부에서는 ‘海上シルクロ-ド’

3) 해양(海洋)실크로드 : 한국의 일부 학자 

등 3가지다. 한자문명권에 속하는 3국에서 어원이나 어의로 이 3가지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다만, 길이라는 함의와 육로와의 대응관계, 그리고 바다와 대양의 구분 등을 감안할 때

‘해상’이란 용어가 그나마도 적격인 성싶다. ‘바다의 실크로드’란 용어는 마치‘육지의 실크로드’와 구

별되는 별도의‘실크로드’가 존재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리고 ‘해양실크로드’에서 ‘해양(Ocean)’

은 ‘5대양 같은 넓은 바다’란 뜻으로 이해되어 자고로 선박들이 많이 항행하는 여러 바다들(예컨대 지

중해나 아라비아해 등)이 제외될 수 있으며, 라틴어계에서 ‘Ocean Silk Road’라고 쓰는 경우가 거의 없

다. 따라서 해양과 구별되면서 바다 일반을 지칭하는 해상(Sea) 일어를 차용해 ‘해상실크로드’(Sea Silk

Road)로 명명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본다1.

동양 3국은 이렇게 해상실크로드의 명칭에서 서로가 다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상실크로드의 정

의(定義)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실크로드에 대한 이원론적(二元論的) 해석에서 출발해 해상실크로드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2006년에 출간한 『실크로드 대사전(絲綢之路大辭典)』2에서는‘실크로드’제하의 제1편에서 실크로드

를 “고대 중국이 중아시아를 지나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유럽 및 북아프리카로 통하는 육상무역통로”3

로 정의하고 나서는 ‘해상실크로드’란 다른 제11편에서는 해상실크로드를 “중국이 고대에 연해의 성진

(城鎭)으로부터 해로를 거쳐 오늘의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및 유럽으로 통하는 해상무역

통로”4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실크로드의 기능을 육상이건 해상이건 간에 오로지 하나

의 무역통로로만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실크로드는 중국 비단의 유럽 수출 때문에 생겨난 하나

의 조어(造語)이기는 하다. 그러나 실크로드 개념의 부단한 확대 결과 원래의 단순한 하나의 비단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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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해양대학’을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로 영역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면 ‘해양실크로드’는 ‘Maritime
and Ocean Silk Road’로 영역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번잡한 표현으로 실제적으로 사용예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라틴
어계통에서는 대체로 ‘Sea(부분적으로 Maritime) Slik Road’로 ‘해상실크로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일어를 쓰
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Maritime’은 해양과 바다를 동시에 뜻하는 단어로 애매모호한 반면에 ‘Sea’는 ‘바다’라는 개념
이 뚜렷하다.
ĮÍɲʢȈɥǵʢȄƕʣ『ʌʂʝʠʛšȳ』ʣʢęɿɛɮʀʇʍʣ2006.
위의 책, ʊɽȫʜʁȥʜɒɷǁʎɒʆɿɒȬǰɲʆʕƛʟ�ʞƋȰɷȐʋʣʢ1쪽.
위의 책, ʊʜʁɽȫɬǴʡƮßȥʡʠɷǁàʃʎɒʆʎɒȬʕƛʣʢǰɲʟʡʞƋȰɷȐʋʣʢ719쪽.

1.

2.

3.

4.



의 길, 즉 단선(單線) 개념에서 벗어나 복선(複線)으로, 내지는 망상(網狀)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예술, 심지어 인간의 왕래 등 다종다양한 내용을 아우르게 되었다.

이것은 실크로드가 이미 단순한 비단무역로 한 길만이 아니라, 인류문명교류의 여러 분야를 두루 포괄

하는 다기적(多岐的) 통로로 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중국은 해상실크로드를 실크로드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무역통로로 인식하면서 중국 비단의

일방적 ‘외전(外傳, 즉 수출)’에 의해 형성된 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이론적 정초자

(定礎者)인 천얜(陳炎)은 1991년에 발표한 글 「해상실크로드와 중외문화교류를 논함」(「論海上絲綢之路

與中外文化交流」) 에서, 서로가 동서문명을 교류하고 소통시킨 바닷길 개념에서가 아니라, 중국 비단

의 일방적‘외전’의 길이 바로 해상실크로드라는 이른바‘외전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비

단 수출의 시발과 흥행에 따라 해상실크로드의 발전과정을 당대(唐代) 이전의 형성기와 당�송대의 발전

기, 원�명�청대의 극성기의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천얜은 이 글에서 해상실크로드를 중국 비단의 일방적 ‘외전’에 의해 개척된 길로만 보고 있을 뿐, 비

단 대신 다른 문물의 교류나 교역에 의해 이 길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유지되고 확대되어 온 사실은 간과

하고 있다. 그는 기원전 1112년 주무왕(周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면서 ‘그(조선) 백성들에게

잠종을 심어 천 짜는 법을 가르쳐주라’라고 명한 데서부터 이 길의 형성 기점을 찾고 있으며, 청대의 극

성기로 이 길은 종말을 고했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해상실크로드는 중국 비단의 ‘외전’ 여부에 따라 그

운명이 오래전에 이미 판가름 났다고 오판하고 있다.  

사실 기원전 5세기경 서양에 비단이 ‘세레스(Seres)’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래, 기원을 전후한 로마제

국 시대에 중국 비단이 월지(月氏)나 흉노의 중계로 로마에 대대적으로 유입되어 금과 맞먹는 귀중품으

로, 사치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가 6세기 중엽에 양잠법이 비잔틴에 전해지면서, 중국 비단에

대한 서방의 수요는 점차 누그러졌으며,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비단이 교역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일본은 대체로 실크로드를 “태고로부터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아시아와 유럽 및 북아프리카를 연결해

온 동서교통로의 총칭”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초원루트와 오아시스루트, 해상루트의 3대 루트가

포함된다고 설파한다. 그러면서 협의로는 오아시스루트만을, 광의로는 여기에 초원루트와 해상루트를

합쳐서 부른다고 주장한다 . 이것은 분명하게 실크로드의 정의에 관한 이원론적(二元論的) 해석이다.

단, 해상실크로드에 관해서는 주로‘바다(海)의 실크로드(海のシルクロ-ド)’란 표현을 쓰는데, 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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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ʜʁȪʡʞʌʂʝʠ-聯ȧʁȿɖʙ°*ʡʞʌʂʝʠ�ȧɘƺʢʑʖʁƠɺŉƟɆȨ論ʙɉ』ʣƣɤɛɮʀʇʍʣ1991ʣ
pp.2~5. 이 논문은 베이징대학ɫʐɢŌɖɺɻɗ2�ɢɃûɰ과 Èİįȴ를 획득하고 『ʕɍʛɺœɺʍȨɖɺú¿論ʙɉ』
제 ɦ집에 수록되었다ʔ
ƤǶʈǘʣ『シルクロ-ドをȔるȕȳ』ʣʃɍŊʀʇʣ2002ʣp.3. :ʊシルクロ-ドとはʆʢɩɽɈÔʆʢʃアジアと西アジア、 アジ
アとヨ-ロッバ、 およびʕアフリカとをƑんできたʃɿǔɷʠのȠƉであるʋʔ
ȶ_Ïǭʢ� ǞĵǏ³ʣ『ʥʨʤʩǊʦȕȳ』ʣƄƃȴǆʣ1993,p.4. : ʊシルクロ-ドとはʣせまいǄǨではオアシス� ル-トを�
すがʣひろいǄǨではʣこれとƀȘル-トʣʡʞル-トをあわせてŗぶȠƉてあるといえるʋ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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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서 『바다의 실크로드를 찾아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자임(自任)하는 미스키 다까도시(三杉

隆敏) 는 해상실크로드를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을 거쳐 홍해(紅海)에 이르는‘해상루트’로 규정한다.

그런가 하면 나가사와 가쯔도시(長澤和俊)는 해상실크로드를 실크로드의 한 루트로 인정하면서도,‘남

해로(南海路)’라고 표현한다. 그가 말하는‘남해로’는 중국 광둥(廣東) 부근에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지나 홍해나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해로(바닷길)를 뜻한다 .

이렇게 일본학계에서 각자의 표현은 비록 다르지만, 요체는 해상실크로드를 일반 해상교통로나 바닷

길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작금 세상사람들이 실크로드를 중시하는

이유는 이 길이야말로 인류문명의 교류와 소통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통로라는 데 있다. 사실,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는 길만을 언필칭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운수업으로서의 교통과는 엄연

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오해를 반영해서 1980년대 초 일본 NHK가 제작한 대형기록영화‘실크

로드’(30편)는 실크로드란 이름은 취했지만, 실크로드의 오아시스로 내용만을 다루고 해상실크로드는

배제하였다. 

한국학계는 사계(斯界)의 이러한 이론적 난립에 대응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실크

로드란 인류문명의 교류가 진행된 통로”에 대한 범칭(泛稱)이며, “해로(해상실크로드)란 고대에서 근

대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에서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과 태평양 및 대서양에 이르는 광활한

해상에서 동서교류와 교역이 진행된 환지구적(環地球的) 바닷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시피, 이

러한 정의는 애매모호한 이원론적 해석을 극복하고, 편파적인 유라시아 국한론이나 중심론에서 탈피함

으로써 실크로드 본연으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합리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실크로드의 개념 확대와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環球性)

해상실크로드는 실크로드 개념 확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해상실크로드를 바로 이해하려면 실크로드

의 개념 확대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실크로드는 인류문명교류의 통로에 대한 범칭이기 때문에

이 길의 개척과 변화는 시종일관 문명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장기간 객관적 실체로 문명의 발

달을 위해 그 고유의 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인류가 그 실체를 인지하게 된 것은 불과 130년 전 부터다. 그 동안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실크

로드의 기능과 범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 개념의 확대다.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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ɊǪʢ隆ǉʣ『シルクロ-ドを·めて』ʣťɎʍʣ1968.
ɊǪʢ隆ǉʣ『ʡのシルクロ-ドをŔべるȕȳ』ʣƄƃȴǆʀʇʣ1906, p.15. ʄʢʊʃʎアジアからインドʅをȥてƎʡにɾるʡ
ʞル-トʋʔ
ƤǶʈǘʣ앞의 책, p.13.ʄʢʊʎʡʠとは�ʃėƘからʎシナʡʆʢインドʅをɷりʆʢƎʡやベルシア�にɾるʡʠであるʋʔ
졸저ʣ『실크로드사전(事典)(The Cyclopedia of Silk Road)』ʣ창비ʣ2013. 465쪽
위의 졸저ʣ8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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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실크로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단계를 걸치면서 단선 연장에서 복선 내지 망상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

제1단계는 중국-인도로단계다. 독일 지질학자 리흐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은 저서 『중국』

(China, 3권, 1877) 제1권 후반부에서 중국 중원 - 중앙아시아 트란스옥시아나(Transoxiana, 두 강 사이

지역) - 인도 서북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중국 고대 비단유물이 발견된 사실에 근거해, 이 3곳을 잇는

길을 최초로 ‘자이덴스트라센(Seidenstrassen, 즉 비단의 길, Silk Road)’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때부터 실

크로드 개념이 점차 형성되었다.

제2단계는 중국ㅡ시리아로단계다. 1910년 독일의 동양학자 헤르만(A. Hermann)은 제1단계에서 탐

험가들과 고고학자들이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의 시리아 팔미라(Palmyra)에서 중국 한금(漢錦, 漢代의

비단)이 발견되자 이 길을 팔미라까지 연장하고는, 그 길이 바로 ‘실크로드’라고 다시 밝혔다. 제1단계

와 제2단계에서 개척된 실크로드는 주로 여러 사막들에 점재한 오아시스들을 연결한 길임으로 ‘오아시

스로(綠州路, Oasis Route)’라고 따로 불렀다. 실크로드의 개념 확대에서 보면, 제2단계는 제1단계의 단

선적인 연장이다.

실크로드 개념 확대의 세 번째 단계는 3대 간설로(幹線路)단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크로드학계

는 기존 연구성과의 기초 위에서 실크로드의 동�서단(東�西端)을 각각 중국의 동남해안과 로마까지 연장

했을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의 포괄범위도 크게 확장하였다. 즉 유라시아 북방 초원지대를 관통하는 초

원로와 지중해에서 중국 동남해안까지의 남해로, 그리고 오아시스로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이것이 유

라시아대륙의 동서를 횡단하는 3대 간선이다. 여기에 유라시아대륙의 남북을 종관(縱貫)하는 5대 지선

(支線) 을 더함으로써 실크로드는 명실상부한 망상적 통로로 변모하였다. 실크로드 개념 확대에서 보

면, 실크로드의 단선적 개념에서 벗어나 복선적 내지는 망상적 개념을 지니게 된 셈이다. 비록 그렇지만

실크로드는 아직까지도 구대륙(유라시아대륙)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며, 대부분

학계는 이에 안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상실크로드는 실크로드 개념 확대의 제3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명교류 통로의 일

대 간선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해로라는 실체는 인류의 해상이동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실존

해 왔지만, 그것이 인류문명의 발달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바닷길로서의 어떤 변천 과정을 거

쳐왔는가 등에 관한 심층적 탐구는 일반교통이 아닌, 실크로드란 교류와 소통의 통로로 자리매김되면

서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드디어 인류는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그리스 정치가 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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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 Su-il, “Expanded conception of the Silk Road”, The Silk Road Encyclopedia, Gyeongsangbuk-do, Korea
Institute of Civilizational Exchanges, 2016, pp. 810~814.
ʎʕČʛȡƍɟʢʄʢāʢɬjʕʟÎƼwɓɸʈ�ʏŤɽʒʈTʖʏʕɍʒɾʑʖ1SʖʟčȰʠʣĀʢɬm^Ƽ�ɕɸ+Iʏɿůʒɾȗ

ȵ�ɓȲǥʟŏŎʠʣÿʢɬɼȗȵǕȿŀ�ɕɸȦ´ǹʏ[ƯȝƭʒɾʜɶʟǕĕʠʣþʢɬɚƐȆƙɚɶɸY
Ţ�ʏȌ§ʒɾȷ

ʡʟɚƐȆƙɚɶʠʣýʢɬʕǮɲʟșƪʟʡɸƯŚʏÑƪȝʒʈǧưƭȈŋʏńUïʒɾņȬʟ��ʠʔʢɈʞəʛȡƍʟɔÁ,
ɟ¥Ƣ«CȖɔʟʔʢȚƚɏȓʣ『ʚʗʝʠɭ』ʏȾʙʒʣæɋɪ-ĿʣɦɱɱɢʘʣʐċǌʢǊʢǌɱɠʔ

14.

13.



스토클레스 Themistocles)라는 역사의 경험과 바다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되었다.    

앞 3단계를 걸쳐 형성된 실크로드의 개념대로라면 실크로드는 여전히 구대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신대륙’은 푸대접을 받고 인류문명교류권에서 소외 당하기가 일쑤다. 그러나 역사는 결

코 그렇지 않았다. 늦어도 15세기에 해로를 통한 문명교류의 통로는 이미 구대륙에서 ‘신대륙(아메리카

주)’으로 연장되었으며, 전지구를 에워싼 환구적(環球的) 해로가 트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

개념 확대의 제4단계, 즉 환지구로단계다.

문명교류의 통로인 실크로드가 ‘신대륙’에까지 연장되었다는 데는 충분한 역사적 사실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우선, ‘신대륙’을 잇는 해로가 이미 개척된 사실이다. 정화(鄭和)의 태평양과 인도양 7차 ‘하

서양(下西洋)’(1405~1433)과 콜럼버스(C. Columbus)의 4차 대서양 횡단항해(1492~1504)에 이어 1519~22

년 기간에 마젤란(F. Magellan) 일행이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 남단 → 필리핀 → 인도양 → 아프리카

남단 →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세계 일주를 완수함으로써 드디어 ‘신대륙’으로 통하는 해로가 개통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의 증거는, 신 ��구대륙 간의 문물교류다. 16세기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필리핀의 마닐라

를 중간기착지로 삼고,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등 구대륙의 문물을 중남미로 운반했으며, 그곳의 백은(白

銀)을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로 실어 날랐다. 급기야 신 ��구대륙 간에는 ‘태평양 실크로드’와 ‘백은

의 길’을 따라 ‘대범선무역(大帆船貿易)’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무역을 통해 감자 ��옥수수 ��땅

콩 ��담배 ��해바라기 등 ‘신대륙’ 특유의 농산물이 아시아와 유럽 각지로 반출되었다. 원(元)대 말엽에서

청(淸)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들어온 라틴아메리카의 농산물은 이것 외에 호박 ��고구마 ��고추 ��토마토

��강낭콩 ��파인애플 ��파파이아 ��육지면(陸地棉) 등 14가지나 된다 . 16~17세기 태평양상에서의 ‘대범

선무역’과 더불어 해상실크로드의 하나인 ‘백은의 길’이 열리면서 라틴아메리카산 백은(세계 산량의

60%)의 2~3분의 1이 중국에 유입되어 중국의 물가와 기타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

한마디로, 이러한 개념 확대과정을 통해 실크로드는 신 ��구대륙을 포괄하는 전지구적인 문명교류 통

로로 변모하였다 . 문명교류의 바닷길로서의 해상실크로드는 결코 지구상의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구상의 모든 해양을 아우르는 전지구적인 해상통로이므로 의당 해양국가들과 지역

의 공유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環球性)이다.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은 바다

의 일체성과 연결성에 의해 생산된 필연적인 현상 으로서, 그 항로는 시종 일체성을 유지해 왔으며, 수

로(물길)는 서로가 연결되어 단절된 적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해상실크로드만이 지니고 있는 특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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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ĂƁĦȔ』ʏɎ£ɇɑʒ ʄ『7ƀŮ』ʏɇʒʄ『ǩȻɔ@ƫɘ』ʏsʒ ćʢʢ『ʜʓɪʡʞʚʗʝʠʢ- 聯ȧʓȿɖʙ/�ʡʞʚʗʝʠ�ȧɘƺʢʑ
ʖʓȁɭǫƨȜɝ論ʙɉ』ʣƣɤtɛɮʀʇʍʣ1991ʘʣʐ119ɠʏɫʓȊØȲéɋȻɨňȅɰʒɃȚɘʔ
ö¶±ʣ「ƩɲȦáɪ18ɜɅʜʓȻÝģŕʟðǗ」ʣ『歷țŁƞɻɗɐɉǜ』ʣʜɻěʢʐ28ȼɁʣ1957ʘʔ
ȶǇȴʣǣȃɏJʣʢ『ʌʂʝʠɺ』ʣʐ35-81Ĥ ʄʢǣȃɏʙʢ「ʡʞʌʂʝʠȪȇȯƾ」 ɫʡʞʌʂʝʠȪɜǿʙɇƓÉʣʁƠɆıɰʢƇȅ
Ɇʙʣ寧șʣ2011ʘʔ
拙着, 『실크로드학(ʚʗ之路ɭ)』 창작과비평, 2001, 35~81쪽 : 위의 논문, 「海上ʚʗ之路ɪȾ半Ȟ」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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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성이다. 이 환구성은 일찍이 일련의 역사적 과정에 의해 확증되었다. 특히 15세기 ‘대항해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출현한 전지구적인 교류와 교역은 환구성으로 하여금 점차 그 면모를 갖추게 하였다. 아

울러 환구적인 원거리 항로를 통해 해상실크로드는 대륙 간, 즉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연장되었으

며, 구역 간의 항해가 세계일주와 같은 환구성 항해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해상실크로드 고유의 환구성에 의해 이 해로는 그 전개나 이용과정에서 초원로나 오아시스

로와는 다른 일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특성은, 우선 변화성(變化性)이다. 초원로나 오아시스로

는 자연환경의 제약성 때문에 노정이 거의 불변하거나, 변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에 반해 해

상실크로드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 그리고 교역의 증진에 따라 노정이 끊임없이 확대 변화하며, 그

이용도도 줄곧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그 특성은, 범지구성(汎地球性)이다. 초원로나 오아시스로는 주로 유라시아대륙(구대륙)에

국한되어 지리적으로나 교류 측면에서 국부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해로는 항로나 교

역품 등 모든 면에서 신�구세계를 두루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범지구적 교류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그 특성은 끝으로, 항구성(恒久性)이다. 초원로나 오아시스로는 대체로 고대에서 중세까지는 문명

교류의 통로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발달된 조선술과 항해술에 힘입어 날로 활

성화되어가는 해로에 밀려 불가피하게 쇠퇴일로를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해상실크로드는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일로를 걸으면서 항구적으로 문명교류 통로로서

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Ⅲ. 해상실크로드의 기능과 범주

한 ��중 ��일 3국 학계는 해상실크로드의 명칭과 정의 및 개념 확대에서 상이한 인식과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범주문제에서도 몇 가지 두드러진 오해와 편견을 노정시키고 있다.

1) 기능종결론(機能終結論). 구체적으로는 해상실크로드의 종결론이다. 중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해

상실크로드를 “1840년 이전에 중국이 세계 기타 지역과 통행한 해상통로”라고 정의하면서, 이 해에

발생한 아편전쟁은 “중국의 대외관계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해상실크로드의

역사는 종결을 고하게 되었다”는 이른바 실크로드 기능종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해

상실크로드의 “5단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한(秦漢)시대의 개척기, 위진(魏晋)부터 당

오대(唐五代)까지의 지속발전기, 송원대 말의 번영기, 명대의 성쇠기(盛衰期), 청대의 정체 및 쇠락

기(衰落期)의 5단계다. 이 주장대로라면, 200년 전에 해상실크로드는 이미 활동을 멈추고 ‘종결’을

고했어야 했는데, 사실(史實)은 정반대로 ‘종말’은 커녕, 오히려 날로 번영의 일로를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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ȂďŻɃʣ『ʡʞʚʗʝʠ』ʣʡʅʀʇʍʣ1991ʘʣȶƞʄʊ1840ʘ�ƇʟĠ�0�ʣÅǂȓʜʁƓȲȯƻɤȯǩɮɕʍȨʣʜʁ:
ȊäǗʟǃŴȖǒ�ȼʟĲɣʣʡʞʌʂʝʠʟ歷țɾ½ǐ5¯Ƒǒʔ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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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ưɮʣ『ʡʞʚʗʝʠʟȓɔʡɵ ɇʖ』ʣʡʅʀʇʍʣ 1990ʘʣʐ100~102ɠʔ
李ø�ʣ『ȌȼʢȦƫǵʜʓɅőɘ』ʣʡêʀʇʍʣ2009ʘʣʐǋǋɠʢʄʢʊʑʖɕľʜʓɼʎǴʡʣɟɨƿǛ¨�Ě歷țʟɽƮʣɟ
ʡʞʚʗʝʠʟɼɞȖǷʔʋʔʢȂD8ʣ「ɽɵ�ŨʢǊʢɨǠʘʊʡʚʝʠʋë�Ŝǻ」『ʑʖɵɪʡʞʚʗʝʠ』ʣʜʓȩʡɭɝ�ʑʖ

Ȥɛɮǈȟʢ�ʣɦɱɱɦʘʣʐɢɠʢʄʢʊʑʖɵɟʊʡʚʝʠʋʢʟŧǤǷʣǐɟƸɎǺǯĎɔɜǿʟʊɼɞʐɨʛɵʋʔʢȚƚȶǇɏʙʣ

「ȜʡʞʚʗʝʠɪȾȯȞ」
Ȉº�ʣȾʓʓ¢ʡʅʙɣŷɻɗɐʈ¤uʛɭȞeʙɣɻɗɐʣñǾļǀʟɫɽȫɼɶ3ɶʚʗʝʠɰȉɁʟʓȁɭǫʛɝʞʣ

Ǥȅʟ論ʙ「ʑʖƸɎǺǯʡʞǔɷɪȌȝò�ʠ」ʣɦɱɱĉʘʔ
ūŰɀʣ「�īlʡÙĪåʊǠʘʡȊ;�ʋʄ寧șȪȇʁɫʡʞʌʂʝʠɰʟ�ȫōÐ」ʣ『vʃʙɣɉǜ』ʣʞʡɽ©ʀʇʍʣ2005ʣ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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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실크로드시종론(始終論). 이 담론은 해상실크로드의 시점(始點)과 종점(終點), 즉 동 ��서단(東

��西端)에 관한 문제다. 작금 중�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해상실크로드의 동단을 중국의 동

남해안으로, 서단을 로마로 설정하는 것을 부동의 통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점

에 관해서는 각인각설(各人各說)이다. 린스민(林士民)은 만당(晩唐)이래의 도자기로가 다름 아닌

해상실크로드라고 단정하면서 중국 동남해안의 밍저우(明州)를 그 출발점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

리광빈(李光斌)과 천룽팡(陳榮芳)은 취안저우(泉州)를 해상실크로드의 ‘동방기점’과 ‘시발점’으

로 간주하고 있다 . 그런가 하면 딩위링(丁毓玲)은 중세 아랍과 페르시아 무슬림 상인들이 구축한

망로(網路), 즉 무역네트워크의 종점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북상해 고려나 일본으로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바로 이러한 편파적인 시종론 때문에 3면이 바다로 에워싸인 한반도는 줄곧 해상실크로드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문헌기록과 출토유물들은 해상실크로드의 네트워크가 중국에까지 와

서 멎은 것이 아니라, 그 이동이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고증하고 있다. 물론 중

국이 한때 실크로드의 시종점이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1,500년

전 비단이 단향식(單向式) 수출품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오늘은 21세기, 실크로드가 환지구적인

교류통로가 된 상황에서 이런 유의 시종론은 이미 때가 지난 진부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

이 그야말로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것은 분명 중화중심주의의 발상이다. 이 통설대로라면 한반도는 실크로드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과는 달리 무슬림 상인들이 신라로부터 11종의 물품을 수입했다는 아랍문헌 기

록이나, 고려 초기에 상역차 수백 명씩 무리를 지어 고려에 왔다는 고려사의 기록, 그리고 여러 가

지 유물에 의해 실크로드의 ‘망로’는 중국에까지 와서 멎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까지 이어졌었다는

것이 사실(史實)로 입증되었다. 중국 학계 내에서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진부한 통설에

반기를 드는 징조가 감지되고 있다. 린스민의 ‘명주출발론’을 반박해 나선 뚱이안(董貽安)은 해상

실크로드야말로 고대 각국 국민들이 바다를 통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교류시킨 ‘평화적인 교역

통로이며 문명대화의 길’이라는 정론(正論)을 펴면서 명주는 한낱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의 ‘주요

한 항구’일 뿐, 결코 그 기점은 아니라고 명철한 반론을 제기한다 .

3) 해상실크로드국한론(局限論). 중 ��일 양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제학술계는 여전히 실크로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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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실크로드학회 제2차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졸문(주제발언) 「ʌʂʝʠÇ�ʟɻƟʢ- Ɉȇʢ� ʜʢ� ǼĭɆ�Ó」ʣ�
ǻʣ2016. 9. 27. 참고.
ɏʙʣ「Ȝʡʞʚʗʝʠʟ��ǃĔȉʢ Ɉʜʓɐ$ɫɦɢɜɅʡʞʚʗʝʠɰĜ例」ʣʐ11ƽʡɵùȤʓȁɻƨɝȬʐ5ƽɜǿ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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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의 제3단계에 안주하면서 실크로드, 구체적으로는 해상실크로드의 범주를 구대륙에만 한정시

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 범주의 국한론(局限論)이다. 우리가 각국에서 제작한 실크로드

지도나 약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대부분은 실크로드를 유라시아 대륙상에만 표기하고, 기타 지

구의 서반구(西半球)나 한 ��일 양국은 소외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의 『실크로드대사전』이

나 일본의 『シルクロ-ド事典』은 실크로드의 환구성이나 국한론 문제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논급

도 없다.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 이러한 폐단은 주로 고루한 국한론에서 탈피하지 못한 데 그 원인

이 있다고 판단된다 .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은 실크로드의 명의를 빌어 소위 ‘일대일로(一帶一路)’란 전지구적 전략구

상을 내놓고, 그 실현에 진력하고 있다. ‘일대’는 중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경유, 유럽

에 이르는 실크로드(오아시스육로) 연변에 ‘경제대(經濟帶)’를 구축하는 것이며, ‘일로’, 즉 ‘21세기 해

상실크로드’는 역시 중국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및 아라비아해를 지나 동아프리카 연안에

이르는 해상실크로드 통로를 말한다. 문자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서의 ‘일대’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 등

나라들을 배제한 ‘경제대’이며, 더욱이 ‘일로’는 15세기 전반 정화 선단이 단행한 ‘하서양’의 서단(西

端)을 계선으로 해서 해상실크로드의 통로를 한정한 것으로, 모두 지구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동반구에

제한되어 있다 . 이것은 분명 실크로드의 환구성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 역행하는 일종의

편파적인 국한론인 것이다. 

그러나 과문이지만, 중국 학계에서 비록 국한론이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천뤼더(陳瑞德) 같

은 몇몇 학자들은 해상실크로드의 환구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공저 『해상실크로드의 친

선사절ㅡ서양편』에서 “해상실크로드는 또한 조선과 일본으로 항행하는 동해항선(東海航線)과 태평양

을 횡단해 아메리카대륙으로 항행하는 태평양항선(太平洋航線)을 포함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

렇게 그들은 해상실크로드는 남해항선과 동해항선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대륙에 이

르는 태평양항선도 응당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여기서 지적한 ‘태평양항선’은 바로 아메

리카대륙에 이르는 해상실크로드상의 하나의 환구적 해로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언사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2014년 11월 4일에 개막

된 ‘중앙재경지도소조’ 제8차 회의에서 “‘일대일로’는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관통해 동변에서는 아태

(亞太, 아시아 - 태평양)경제권과 접해있으며, 서변은 유럽경제권에 진입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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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시주적은 해상실크로드(‘일로’)의 동변은 이미 하나의 환구적 해로(태평양)를 통해 아 - 태경제

권과 맞닿아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는 이미 전반적인 동반자관

계와 운명공동체관계로 승격되었다. 이것은 실크로드의 국한성 소멸과 환구성 현실에 대한 명증이다.  

맺음말

오늘 본인은 한�중�일 삼국 학계의 담론을 실례로 실크로드의 개념문제에서 나타난 몇 가지 오해와 편

견에 관해 학문적 비견을 논급하였는데, 실크로드학의 학문적 정립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저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우리 3국 학술계의 문제만은 아니고, 여전히 통설을 고집하고 있는 기타 여

러 국가의 학계에도 공히 존재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크로드학과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하

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견(異見)이나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

는 통설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창의성을 발휘해 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것과 동시에 실사구시(實事

求是)적인 탐구를 통해 점차 이견(異見)을 극복함으로써 학문적인 합의와 정립에 이르는 것이다. 

18

해상실크로드의 개념에 관한 한 �중 �일 3국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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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 시기에는 세계 각 지역 간의 교류 증가와 이해로 육상실크로드가 발전하였고, 해상실크로드 역

시 큰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많은 비단, 도자기 등이 멀리 동아시아, 동남

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의 각 지역까지 수출되었고, 이 지역의 물자 역시 지속해서 중

국에 들어오면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교류가 촉진되었다. 본문은 각국에서 발견된 일부 고고학적 자료

를 근거로 중국 남북조시대와 당대（唐代） 해상실크로드에서의  물질문화교류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위진남북조 시기 양쯔강 이남의 경제가 심도 있게 개발되어 농업과 수공업 경제 수준이 황하 유역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또한, 당시 항해기술이 발전하면서 주변의 많은 국가가 해로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

였고, 중국에서도 배를 이용해 사절들을 해외로 파견했는데, 이러한 교류는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각 나라에서 출토된 고고학 자료들은 이 시기에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밀접한 교류를 했다는 것

을 보여주는데, 주요 국가로는 일본, 백제, 신라를 꼽을 수 있다.

일찍이 동한(東漢) 시기 일본은 이미 동한의 조정과 교류를 하였는데,『후한서·동이열전(後漢書·

東夷列傳)』에는 “건무 중원 2년(AD57년) 왜국 사절이 자신을 대부라 칭하며 축하했고 광무제는 이들에

게 인수(印綬)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해당 인수가 1784년에 일본 북큐수(北九州)

지역 하카타만(博多灣) 시카노섬(志賀島)에서 출토되었으며, 현재 후쿠오카박물관(福岡市博物館)에

보존되어 있다. 형태는 사각형이고, 가장자리 길이는 2.3cm, 높이는 2cm이며, 순금으로 된 뱀의 형상

을 하고 있으며,‘한왜노국왕(漢倭奴國王)’ 이라는 다섯 글자가 전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이 실물 자료는

남북조 당대 해상실크로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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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사료와도 일치하여, 당시 일본과 중국의 초기 교류 역사를 보여준다.

위진시기에도 양국은 밀접한 교류를 지속하였다. 일본은 중국으로 사절을 파견하여 위나라에 예물

(禮品) 을 바쳤고, 위나라 또한 각종 방직물, 오척도(五尺刀), 동경 등을 하사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하

사품 중에 방직물 수량이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단이 일본에서 매우 진귀한 하사품이었음을 설

명해 준다. 

남북조 시기에도 양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데,『남제서·만 동남이전·왜국(南齊書·蠻

東南夷傳·倭國)』기록에 따르면 “왜국은 ‘대방’의 동남쪽 큰 바다섬에 있으며, 한말(漢末)이래로 여왕

이 나라를 다스린다. 풍속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건원 원년(建元元年) 왜, 신

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등 6국의 군무를 담당하는 사지절, 도독을 새롭게 배치하고, 안동대장군을

보냈으며, 왜왕의 무호(Ǳǽ)를 진동대장군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건원 원년은 479년으로 이

시기는 일본 고고학의 고분시대였으며 AD 4~6세기로 남북조 시기에 해당한다. 왜국이 남조를 방문한

것은 정치적 측면은 단지 부차적 이유였고, 중요한 것은 남조의 문화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사서에는 발견되지 않지만 고분형태와 구조, 석실(石葬) 도구나 부장품의 내용 즉 병기, 생활용구, 마

구, 도용 등에서 모두 남북조 시대의 문화 흔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군마현 관음산(群馬縣觀

音山)에는 도구(刀具), 대구(ȣǛ), 마구, 투구와 갑주, 동경, 구리물병 및 바퀴점토(輪埴) 등의 부장품

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백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일부는 북조(北朝)시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 전형적인 수장품이 도금동병(ÞƊ×Ǹ)이다. 도금동병의 외적인 형태와 내부 구조는

모두 태원시 북제(北齊) 고적회락(ŵ��z) 묘에서 출토된 도금동병과 일치한다. 고적회락 묘의 구리

병은 얇은 목, 계란형 배, 둥근 바닥, 둥근 굽이 특징이다. 덮개에는 원뿔꼴 꼭지가 달려 있고, 덮개 안으

로 두 개의 철 조각(鐵片) (핀셋추와 유사)이 연결되어 병 안으로 삽입되어 있으며, 높이는 18.2cm 이다.

관음산 고분에서 출토된 동병은 얇은 목, 계란형 배, 둥근 바닥과 둥근 굽이 특징이다. 덮개에는 원뿔꼴

꼭지가 달려 있고, 덮개 안으로 두 개의 철 조각(핀셋추와 유사)이 연결되어 병 안으로 삽입되어 있으며,

높이는 31.3cm이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외부 형태가 같은데, 단지 크기만 다를 뿐이다. 주조기술과

도금기술도 같다. 일본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군마현 관음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동병은 북제에서 유래

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동병의 유래과정을 쫓아보면 중국에 들어온 일본인이 북조에서 기

술을 배우고, 표본을 일본으로 가져간 후에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조의 역사서에는 일

1

2

3

�삼국지·위서·왜인전��기록 : 경초(ɥɑ) 2년 6월, 왜여왕(Ǚƴȸ)이 대부(ʛŽ) 난승미(Ɲǡɚ) 등을 보내 군에 예하여 천자에
게 조공하길 구하였다. 태수(ɩG) 유하(ǝƲ)가 관리를 파견해 경도에 예했다. 그 해 12월, 조서로 왜여왕(Ǚƴȸ)에 알리기를
친위왜왕 비미호와 대방태수 유하(ǝƲ)에게 제조해 사신(ȍ])으로 너의 대부(大夫) 난승미(Ɲǡɚ) 차사(ǭȍ) 도시우리를…인
견(�ȃ)한 수고로 강지교룡 비단 오필, 천강(Ş²) 오십필, 감청 오십필을 내게 돌려 보내 사(Ų)함으로 네 헌공에 답한다. 또
네게 감지구문금(­ɕĽʙÜ) 삼필(Ɋś) 세반화계(¬�H�) 오장(ə�), 백견오십필, 금팔냥, 오척도(ə4ȑ) 2구를 내리노라.
왕극림, 「북제고적형락묘」, �고고학보�, 1979년 제3기.
오키노도리시마 군마현역사박물관：�관음산고분과동아시아 세계�，상해인쇄공업주식회사，평성11년，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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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의 교역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출토된 문물이 증명하듯 일본이 북조로 건너가서 주조기술을 배

우고 북조의 금도금된 동병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빠진 역사적 사실을 보완한 것으로 해

상실크로드 교역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본인들은 당시 금도금 동병을 좋아하

여 북조시대부터 당나라시대 동병이 여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특히 정창원(正倉院)에는 많은 수당

시기의 동병이 있다. 이 가운데에는 과거 중국의 것도 있고, 일본에서 생산된 것도 있다.

관음산 고분에서는 동병 외에 명문과 동물이 새겨진 동경도 출토되었다. 지름은 23.3cm이며 거울 뒷

면 중심에는 반구 형태의 꼭지가 있다. 주변에는 9개의 볼록한 작은 점(小乳釘)이 있고 ‘의자손(宜子孫)’

이라는 세 개의 한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주변에 세 개의 환형현문(環形弦紋)이 있다. 중앙의 띠 모양

문양에는 7개의 볼록한 큰 점(ʛǑƥ)이 있으며, 이 점들 사이에 4신3수(ȀµɊì:사신상과 세 가지

짐승의 상)가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당초문, 횡문(ÄƏ), 톱니문(鋸齒紋)이 있고, 거울의

변은 넓고 풀잎바탕문과 명문이 있다. 명문에는 “상방에서 만든 거울의 기술이 정말 정교하고, 위에는

신선은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랜다.”라고 되어 있다.

중국에서 이러한 동경문의 주요 띠 위에는 볼록한 7개의 큰 점(ʛǑƥ)이 있어서, 이를 “칠자경(七子

鏡)”,“칠유신(서)수문경(七乳神（瑞）獸紋鏡)” 또는 “칠유금수문경(七乳禽獸紋鏡)”이라고 한다. 유사한

문양의 수대경(獸帶鏡)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후쿠오카현 오키노토리시마(èʧĒƾ)

21호고분, 미야자키 모치다 1호무덤, 구마모토 고분, 나라현 후지노키고분, 미에현 키노고분, 아이치현

사사하락고분, 구마모토현 강전선산고분에서 모두 수대경 이 발견되었고 형식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명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관음산 고분에서 출토된 명문이 있는 수대경(獸帶鏡)은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명문수대경과 매

우 흡사하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은 총 3점이다. 첫 번째 동경은 수대경으로 왕비의 머리 부

분에서 출토되었으며, 지름은 18.1cm, 가장자리 높이는 0.6cm이다. 원뉴좌 (圓紐座)로 되어 있고, 주변

에는 9개 볼록한 점이 있다. 중간에 있는 주요 무늬 장식 띠에는 7개의 큰 볼록한 점 사이에 4신3수가 배

열돼 있다. 두 번째 동경은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으로 왕의 머리 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지름은

23.2cm, 가장자리높이는 0.7cm다. 원추좌로 되어 있고, 9개의 볼록한 작은 점이 있으며, 점들 사이에

명문 ‘의자손(宜子孫)’과 작은 동물 형태의 문양이 있다. 중앙 문양띠는 7개의 점 사이에 신수(神獸)가

배치되어 있으나 부식되어 정확히 보이지 않으며, 바깥으로도 명문이 둘러져 있으나 식별하기 어렵다.

이 두 동경의 공통점은 거울 뒷면 유좌(Òƿ) 주변에 작은 볼록한 점 9개, 장식띠에 있는 큰 볼록한 점 7

개, 신수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크기와 명문의 유무이다. 무령왕릉의 세 번째 동경 중 한 면은 사

각곱자신수문경(方格規矩神獸紋鏡)이며 왕의 다리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지름은 17.8cm, 가장자리 높

이는 0.7mm이다. 중심 원뉴좌(圓紐座)의 사각형 안에 볼록한 작은 점(小乳釘)과 소유정과 十二辰 의 문

4

오키노도리시마 군마현역사박물관, 앞의 책，83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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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다. 주요 장식은 중국 한대 유행한 사각곱자문(方格規矩紋)으로 되어 있으며 땅을 표현하고 있다.

위에는 신선이 사냥하는 장면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는데, 4마리의 신수가 중심을 둘러싸고 질주하고 있

으며, 신선은 창을 들고 추격하고 있다. 상체는 나체이고, 하체는 삼각형의 바지만 두르고 있으며, 머

리는 상투를 하고 있다. 수렵하는 문양 바깥쪽으로 ‘상방에서 제작한 거울은 훌륭하다. 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랜다. 수구는 금석이라’라

는 명문이 둘려 있다 .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두 번째 수대경은 관음상 고분에서 출토된 수대경과 비교하여 문양이 비슷하다.

지름 차이는1mm 정도라 거의 차이를 분별할 수 없으므로 두 유물은 같은 형태의 거울로 보인다. 안타

까운 것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대경의 명문이 잘 보이지 않아 관음산에서 출토된 동경 명문으로부

터 추론해 보면, 내용도 분명히 같을 것이다. 이 외에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세 번째 동경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있다. ‘상방에서 만든 거울은 정말 훌륭하다. 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

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랜다. 수구는 금석이라.’ 이는 관음상 고분의 동경 명문과

비슷하고 첫 구절의 ‘상방작경진대호(ɯɞɋɌɡʛƵ)’와 한 글자가 다르다. 이러한 ‘상방작경(ɯɞ

ɋɌ)’ 명문의 첫 구절의 동경을 일반적으로 ‘상방경(ɯɞɌ) ’이라 한다. 

관음상 고분에서 출토된 동경과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대경은 그 연원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대경의 연원을 고찰해보면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동

경 문양과 명문을 보면 중국에서 연원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한나라 동경 중에 ‘칠자경’ 또는 ‘칠부신

(서)(금)수경’이 자주 보이는데, 어떤 것은 ‘신수경(神獸鏡)’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광주 동교사하

(東郊沙河)의 권한(權漢)의 묘에서 출토된 한나라 동경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동경과 매우 비슷하며

신수경(神獸鏡)이라 한다. 양나라 간문제 <망월시 (望月詩)>에는 ‘흐르고 돌아 화당에 들어가니, 처음

에 비춘 것은 매화나무와 대들보라. 형태는 칠자경(七子鏡)이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는 가을서리고 계

화는 떨어지지 않으니 부채는 누구와 장식하며, 적막한 가운데 북창에서 흘러나오는 연주소리 들려오

니, 서원의 술잔을 들지 못하네.’라는 내용이 있다. 이 중 칠자경은 ‘칠부신(서)(금)수경(七乳神（瑞）（禽）

獸鏡)’을 가리킨다. 이러한 동경은 출토된 예가 적지 않고 동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동경 이다. 상방

경은 명문의 특징으로 분류된 명칭이다. 명문은 다양한 양식이 있는데, 명문의 첫 구절에 상방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 것을 ‘상방경’이라 한다. 상방 명문은 여러 종류의 거울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호남

(湖南) 익양(益陽) 전국(戰國) 양한묘(兩漢墓)에서 출토된 동경에는 ‘상방에서 훌륭한 거울을 만드시니,

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래고 사해에

5

6

7

가매선, 「조선남부무령왕묘소개」，�고고학참고자료� 제6기，문물출판사，1983년.
광주시문물관리위원회, 「광주동교사하권한묘발군 간략보고서」，�문물� 1961년 제2기.
가상현문물관리소, 「산동가상현출토고대동경」，�고고� 1986년 제10기：범평：「호북양번출토 1점동한동경」，�문물��1992년 
제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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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다닌다.’라고 되어 있다 . 1978년 광서 귀현북교한묘(廣西貴縣北郊漢墓)에서 출토된 동경명문에는

‘ɧɧɧɧȆȔNʣ oă�ʑąƁÌʣ KɬƳɁ Ȁʡʣ ĺŦɧɧ’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귀주

청진 평패한묘에서 출토된 명문에는 ‘상방에서 훌륭한 거울을 만드시니ʣ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을 달래고 천하를 떠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하남성(河南省) 낙양(洛陽) 서교(西郊)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동경의 명문에는 ‘상방에서 훌륭한 거

울을 만드시니ʣ위에는 선인이 늙음을 모르고 옥천의 물을 마셔 목마름을 달래고, 대추를 먹어 배고픔

을 달래고 즐거움이 중간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ʣ안에는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라는 글자

가 있다. 이러한 대동소이한 상방경은 남북 각 지에서 볼 수 있으며 동한부터 남조시대까지 유행했으나

북조에서는 그 출토 건수가 매우 적다. 언급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관음산 고분과 한국 백제 무령

왕릉에서 출토된 동경의 명문 양식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나라 동경문에서 연원한 것으로 문양

은 동한 위진시대의 동경 에서 유래되었으며ʣ이는 한중일 삼국간의 밀접한 문화교류 사실을 증명

한다.

일본 고분시대ʣ한자와 간지기년법(干支紀年法)이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일본과 백제에 전해졌다.

1961년 일본 나라현 이치노모토 동대사 고분에서 출토된 ‘백련’ 철제칼(鋼刀)은 길이가 103cm이며 등

부분에는 34자의 “ʜȮʢəǲǎʞȒɋĩȡȑʒȭ�ȎŪʞǅ®?ĨɁħŝ(상세하지 않음)”이라는

명문이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중평은 동한 영제의 연호이며 164~189년).

중국 한대 도검의 명문양식은 대체적으로 연호(시간)+제작관청 또는 장인 이름+길상언어로 이루어

져 있다. 예를 들면 서주한묘(
ʖiɹ)에서 출토된 “건초2년검 (ɤɑǓʘŬ)”의 검 자루 정면에는

“ɤɑǓʘŖ÷ɿ\ƹȸ�Ȓəǟ"ɧɧɧƷţɧ”이라는 21자 의 예서체가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

1974년 산동성(山東省) 임기(臨沂)지구 창산(蒼山)에서 동한 영초 6년(112년)에 제조된 쇠칼(鋼刀)은 길

이가 111.5cm이고, 칼고리 머리부분은 타원형이며 칼고리 내부 지름은 2 ~ 3.5cm이다. 칼의 몸통에는

화염문이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 칼등에는 “¸ɑóʘəǲǎžȒŘnʛȑĶMBƶƷ”이라는 글

자가 금으로 상감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칼은 한의 안제(安帝) 영초(永初) 6년 (112년)에 30차례 접어

서 두드리는(折疊鍛打)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라의 텐리시(天理市)에서 출토

된 대도의 명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식을 따르고 있다. 1968년 일본 사이타마현(琦玉縣) 도하산(稻

荷山) 고분에서는 각종 철기ʣ청동기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한 철검(鐵劍)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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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박물관익양현문화관, 「호남익양전국양한묘」，�고고학보� 1981년 제4기.
광서장족자치구문물작업팀, 「광서귀현북교한묘」，�고고� 1985년 제3기.
귀주성박물관, 「귀주청진귀주청진평파한묘 발굴보고서」，�고고학보� 1959년 제2기.
중국과학원고고연구소낙양발굴팀, 「하남낙양서교한묘발굴보고서」，�고고학보�，1963년 제2기.
주욕흥,「무령왕릉출토문물부석（2）－동경을 예로한다」，�백제문화해외조사보고서Ⅴ�，국립공주박물관，2005년 12월.
우메하라 수에지, 「나라현 낙본낙대사 산고분출토 한중평기년의 철편（구회재설）」，일본 �고고학잡지� 48권 2호.
서주박물관, 「서주에서 발견한 동한건초2년50련강검」，�문물�� 1979년 제7기.
류심건, 진자경, 「산동창산에서 발견한 동한영초 기년 쇠칼」，�문물� 1974년 제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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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cm, 폭 3.15cm이다. X선 검측 결과ʣ해당 검의 몸체에 “신해년 7월 중…”등 모두 100여 글자의 명문이

있어서 연구자들은 이를 신해명철검(辛亥銘鐵劍)이라 부르고 있다. 철검 명문은 다수가 한자이고ʣ적

은 수의 글자지만 일본이 한자를 모방하여 새롭게 만든 글자가 보인다. 해당 고분의 연대는 5세기로 이

검은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분시대의 명문이 있는 도검이 다수 출토되

었다. 명문에는 대부분 간지가 있는데ʣ이는 고분시대에 이미 한자와 간지기년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천간지지(天干地支)로 구성된 간지(干支)로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이 중국의 특

수한 년도 표기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ʣ일본의 고분시대에 이러한 연도표기 방식이 출현한다는 것은

중일간에 일찍이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다. 

백제, 신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더욱 가깝다. 따라서 남북조는 백제ʣ신라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가장 전형적인 교류 예로 무령왕릉을 들 수 있다. 묘의 부장형태ʣ구

조ʣ벽화는 남북조와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부장품에는 중국 양나라 왕조의 동경ʣ청자기명ʣ묘지ʣ철

전 등이 있다 . 또한 수많은 남북조 시대에 유행한 문양과 백제왕의 봉인(ƻȗ)과 ‘양관와위사의(�ƹ

ǹ�W{)’라는 명문이 있는 연화문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는 남조의 양왕조가 백제에게 열반 등의 불교경전을 전해주고 모시박사와 화가ʣ장인 등을 파견했

다는 사서 기록과 일치한다 .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불교경서, 기술, 기물 등을 도입했고 이후 일본에 이

를 전하여 명확히 해상실크로드 문화 전파의 궤적을 형성했다. 일본 관음산 고분에서 출토된 동경은 무

령왕릉의 동경과 비슷하며 이를 통해 무령왕릉 동경이 남조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무령왕릉에는 부

장품으로 90개의 철오주전(鐵五銖錢) 한 묶음이 발견되었다 . 크기는 모두 다른데, 철전으로 방형에 구

멍이 있다. 지름 24mmʣ폭 8mm이지만ʣ측량된 수치로는 지름 22mmʣ구멍이 뚫려 있고ʣ폭은 7mm인

것도 있다. 이러한 동전 역시 남조(南朝) 소량(蕭梁)정권 시기 때 들어 온 것이다. 『통금·양기오（通鑒·

梁紀五）』에는 “양나라 초기에 오주전을 주조했는데 테두리가 완전하다(肉好周郭). 테두리가 없는 것도

주조했는데ʣ여전(女錢)이라 했다. 민간에서 여전을 사사로이 사용하여 거래에 이용하자 사용하지 못

하게 금지하였다. 그러자 동전(銅錢)을 없애라는 의견이 거세졌고ʣ보통 4년(普通四年) 12월 무오년(戊

午) 에 처음으로 철전(鐵錢)을 주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량 시기 오주전은 중국에서 이미 발

견되었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은데ʣ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철오주전은 남조와 교류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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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현교육위원회, �기옥도하산 고분�，1980년，56~58쪽.
김영애, �무령왕과 그 출토유물�，군마현역사박물관, 앞의 책, 103~107쪽.
�남사·백재전�기록, 양무제가 중대통 6년(534년)과 대동 7년(541년), 여러번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고, 아울러 열반경
등 경전과 모시박사와 수공업자, 화가 등을 청하자 이를 보내주었다. 
소뢰, 「백제무령왕릉에 함께 부장된 양철오주전에 관한 고찰」，�중국전폐�，2009년 제3기.
남경박물원, 「남경시영산남조묘발굴보고서」，�고고� 2012년 제11기 진고, 「절강성에서 1차례 발견된 5주철전」, �중국전폐��

1984년 제2기 범위홍, 「남경출토소양전범,전철초식」, �중국전폐��2000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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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묘지석은 백제와 남조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

된 두 가지의 석물은 왕과 왕비를 위한 석물이고 모두 폐도(幣道) 중간의 석수(石獸) 앞에서 출토되었다.

왕의 지석은 길이 41mʣ폭 34mʣ두께 5cm이다. 정면에는 다음과 같은 6행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62세 되는 해 계묘년(523년) 5월 병술 겨울  7일

(임진)에 붕어하시니 을사년(525년) 8월 

계유 겨울 12일(갑중)에 잠시 안장한다.

뒷면의 음각선 위에 천간지지(신(申)ʆʢ경(庚)ʆʢ유(酉)ʆʢ신(辛)ʆʢ술(戌)자는 누락됨)가 새겨져 있다. 

왕비의 지석 길이와 폭은 왕의 지석과 같으며, 두께는 4.7cm 이다. 

뒷면에 다음과 같은 명문이 4행 새겨져 있다

병오년 십일월 백제국왕의 대비께서 수명을 다해 

서쪽 땅에 모시고 기유년 2월 계미 겨울 12일 갑오에 개장하여 대묘로 바꾸다.

뒷면에는 6행의 다음과 같은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돈 일만문으로 오른쪽 1건에 대해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송사로 토왕·토백·토

부모·상하중관에게 2,000석을 주고 서남쪽 땅을 사서 묘를 세우고 문서를 만드니 율령에 따르지 않음

을 명백히 한다 .해당 묘지의 형태ʣ내용ʣ서법방식 및 토지매입권 내용은 남북조에서 유행한 것과 비

슷하다. 이 역시 남북조와 백제문화 교류의 물증이다. 특이한 것은 묘지석 글 중 첫 구절은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며 이 영동대장군은 남조의 관직이며 남조에서 백제왕에게 수여한 것이다. 『양서, 제이전(梁

書·諸夷傳)』‘백제’항목에 전문으로 “보통 2년 왕여융이 사절로 파견되고…고조가 아뢰니…관리들을

이끌고 옛 규율이 있으니ʣ영화로운 이름을 수여하고 사신을 맞이하니 백제제군사ʣ영동대장군 백제왕

에 임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묘지석에는 ‘사대절 도독백제 제군사’ʣ‘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고 기록되어 백제가 ‘영동대장군’

직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조와 밀접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해당 묘지에는 자기 15건ʣ분청자기ʣ흑유자와 백자 3종류가 출토되었다. 학계에서는 청자와 흑

유자가 남조에서 전해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없고ʣ백자를 구운 장소와 시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

21

가매선, 「조선남부무령왕릉소개」，「고고학참고자료」제6기，문물출판사，1983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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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자의 일천한 지식에 의거하면ʣ이것은 북조에서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남방에서는 지금까지 당대

백자도요지가 없었으나 북방에는 있었고ʣ이미 대량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 백자는 북방요에서

들어온 것일 가능성은 아주 크다.

또한 송산리 고분군 6호 묘에서 발견된 벽화의 특이점은 벽화를 벽돌로 쌓아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모

든 묘지는 길이 4mʣ폭 2.5m로 남북으로 긴 터널식이며 꼭대기는 타원형 천장이다. 석벽은 진흙을 발라

지장(地杖)을 만든 다음 위쪽에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는 청룡ʣ백호ʣ주작ʣ현무의 사신도가 있다. 사

신도는 한대에 이미 출현했으며 양진남북조ʣ당대까지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

면 남경시 강녕구(南京市江寧區 ）장군산ʣ서진 “태강 7년”(286년)의 기년묘(紀年墓) ʣ진강남교 동진

“건안 2년(398)년 기년묘 ʣ하남등현학장남조벽화묘(ɓʎíǢɭRʎȢȽɄɹ) ʣ하북자현동위여

여공주묘(ɓʕơǢɼĐƂƂôȄȽɄɹ) ʣ산서흔주구원강 부조벽화묘(fɿ�ʖǏȘdʕȢȽ

Ʉɹ) ʣ태원북제 누예묘(ɩȘʕƈũyȽɄɹ) 에도 모두 사신도가 있는데ʣ송산리 6호 묘지의 사

신도는 남북조 묘지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한다.  

기타 백제 묘지의 출토물은 백제와 남조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공주

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교외 용원리 일대의 백제고묘지군을 발표했는데ʣ이곳에는 토

광묘ʣ석실묘가 있다. 350건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도자기ʣ철기ʣ금동귀고리와 옥기 등이 출토되었고

기물도 매우 다양했다. 한국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묘지의 연대는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기 전인 4

~ 5세기 초기로 추정한다. 9호 석실묘에서는 1건의 흑유계수호(ȷȱɂȹȺ)가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백제에서는 지금까지 완전한 청자계수호가 5점 발견되었다. 청주에서 출토된 후 원광대학

교가 소장하고 있는 것 이외의 나머지 주전자의 출토장소는 불분명한데ʣ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충남대

학교박물관과 한남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003년 공주 수촌리 제2지구에서는 6개의 백제 대형

묘지가 발견되었고 이중 4호 석실묘지에서 흑유계수호 가 발견되었다. 계수호는 양진과 남북조시기에

유행했던 기물이다. 이를 계두호(ɂĥȺ)ʣ천계호(ƳɂȺ)라고 부른다. 주전자 어깨부분에 닭머리가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되고 있다. 북조에서는 청황유계수호가 자주 발견되고 있고 태원 북

위 신상묘에서 계수호가 한 점 발견되었다 . 담청색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긴 목에 소반의 입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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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시 박물관, 남경시강녕구박물관, 「남경장군산서진묘 발굴간략보고서」, �문물� 2008년 제 3기.
진강시박물관, 「진강동진화상전묘」, �문물�, 1973년 제4기.
하남성문화국문물작업팀, �하남등현채색화상전묘�, 문물출판사 1958년. 
자현문화관, 「하북자현동위여여공주묘 발굴간략보고서」,�문물� 1984년 제4기.
산서성고고연구소, 흔주시문물관리처, 「산서흔주구원강북조벽화묘」, �고고�, 1975년 제7기.
산서성고고연구소, 태원시문물관리위원회, 「태원시누예묘 발굴간략보고서」, �문물�, 1983년 제10기.
(한국)조유재, 「한국백제고지에서 출토된 중국도자를 논하다」, �고궁박물원원간�, 2006년 제2기.
대존덕, 「태원북위신양묘」, �고고학 집간�, 1981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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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머리 손잡이에 닭머리가 주전자 어깨 부분 사방에 있고 주전자 높이는 27cm이다. 태원의 북제누예

묘에서도 5점의 청황유 닭머리 용손잡이 주전자가 발견되었다 . 동진시기 남조에는 청유계수호(Ɯ

ȱƆȹƱ)와 흑갈색유계수호(ȷŃcȱƆȹƱ) 가 제조 되었는데ʣ흑유계수호는 주로 절강성 덕청

요에서 발견된다. 항주의 동진흥녕 2년(364)묘(東晉興寧二年墓) 진강의  동진건안 2년(398)묘(東晉隆

安二年墓) 에서 덕청요(ɴȎ¡)의 흑유계수호가 출토되었다. 무석(無錫)의 적돈리(赤墩裏)의 한 동진

묘에서는 2개의 덕청요 흑유계수호 가 발견되었다. 백제에서 출토된 흑유계수호는 덕청요와 깊은 관

련을 맺고 있는데ʣ한중 교류의 물증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술하지 않기로 한다.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와 남북조는 교류를 했었고 어떤 문헌에는 왕래한 경로도 기록하고 있다.

427년 백제에서 사절을 북위로 파견했다. 『위서』에서는 “8월 병진에 백제의 왕 여경(餘慶)이 사신을 파

견해 표문을 올려서 고구려를 정벌해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ʣ북위에서는 사자를 후대하

고 백제 사신에게 봉책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서』권 7의 �고조기(高祖紀)�에는 “안등(安等)은

산동반도의 동래(東萊)에서 배를 타고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래는 지금의 래

주(萊州)이며 발해 항구 안에 있다. 동래에서 백제까지는 발해 항구에서 출발하여 황해를 건너 한반도

서해안에 도착하여 연해지역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가 백제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양서』에는 “진나

라가 장강을 건넌 후ʣ바다를 건너온 동방의 사신으로는 고구려·백제의 사신 등이 있었고ʣ송·제 시

대에도 항시 직공(職貢)을 했으며ʣ양나라가 흥기하자 더욱 빈번히 내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것이 백제와 남조가 거래했던 주요 경로이다. 

5 ~ 6세기 신라는 적극적인 대외외교와 대규모 정복활동을 펼쳤으며 자신의 영토를 넓히는 동시에 이방

제(里坊制)를 기초로 왕도를 건설했다. 신라왕도의 건축양식 또는 자료는 남북조 시대의 영향이 보인다.

신라왕경 유적에서 출토된 수면와 는 산서흔주구원강북조묘 벽화에서도 보인다 . 진양유적지에서 발

견된 실물들은 모두 장식성의 큰 기와로 건축물 너새 머리 위에 올린 장식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신라의 유적에서 발견된 이런 너새의 수면와를 북조의 것과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하며 시대와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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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당대ʣ특히 정관의 통치 이후 경제가 매우 빠르게 발전했고 사회가 안정되었으며 무역이 흥성했고 해

상실크로드가 발달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노선과 대외 무역항 도시가 증가하였다. 항해기술의 발달로 황해항로ʣ동해항로 및 남해항로

를 오가는 상선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고 연해국가들의 교류는 더욱 빈번해졌다. 황해항로와 동

해항로는 북선이라 칭했고 이 곳의 시발점은 주로 광주ʣ양주ʣ천주ʣ명주ʣ등주ʣ해주였다. 이 항

구들은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했고ʣ많은 국가들의 내왕은 더욱 편리해졌다. 남해항로는 남선이라

칭했으며 출발항구는 양주ʣ광주ʣ복주ʣ명주로ʣ동남아ʣ인도양과 연결되어 페르시아만에 이르렀

으며 아프리카로 이어졌다.  

2. 당대 경제가 번영하고 기술이 발전했으며 상품의 품질도 우수했다. 특히 도자기 제품의 수요량이

많았는데ʣ각국의 상인들이 앞다투어 구매를 하였다. 광주는 해상실크로드에서 중국으로 입경하

는 첫 번째 항구였다. 이 항구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당나라 최대의 상업항구가 되었다. 효과적

인 관리를 위해 당고종은 현경 6년 (661년) 시박사(市舶使)를 광주에 설치하여 해로의 무역과 외교

를 관리토록 했고 관세를 징수했으며 해외무역선박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하였다.  

3. 일본ʣ신라ʣ백제는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경우 성덕태자 섭정기간(7세기 초기)에

중국의 선진문화를 흡수하기 위해 4차례(600년ʣ 607년ʣ 608년ʣ 614년)에 걸쳐 수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했다. 당나라가 세워지고 경제문화는 더욱 발전하였으며 일본은 630년 처음으로 견당사를 파

견했다. 사료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838년까지 10여 차례의 견당사를 파견했다. 사절단에는 대

사ʣ부사ʣ판관ʣ녹사 등의 관원이 포함되었고 문서ʣ의사ʣ통역ʣ화가ʣ악사 등 각 분야의 수행원

과 장인이 동행했다. 불교가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고승들이 당나라에 와서 불법을 배웠는데

유명한 고승 엔닌(圓仁)이 당에서 10년을 머무르면서 일기 형식으로 중국 각지 사찰의 풍속을 기록

하고 모아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펴냈다. 이는 당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와 문

화교류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헌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민간 상선이 중국ʣ한반도,

일본 간의 해상항로를 활발히 왕래했고ʣ특히 한반도 신라국의 지방관원 장보고가 한중일 삼각 무

역을 전개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당나라는 여러 차례 사자를 일본으로 파견하였고 민간에서도 학자와 고승들이 일본에 갔는데 가장 유

명한 사람이 감진화상(Ʀɡʈɯ)으로 그는 동쪽으로 건너가 불법을 널리 설파했다. 감진은 의학과 약

초에 정통하여 중국의 중약을 감별ʣ제조ʣ배합ʣ소장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일본에 전파했다. 그리고

의학을 전수하고 초제사(招提寺)를 건립했다. 그는 당 광덕 2년(264년) 5월 6일 입적했으며 일본의 하야

약사사(下野藥師寺)에서 장례를 치뤘고 탑을 세웠다. 탑은 방형으로 정면에 감진대화상(Ʀɡʛʈɯ)

이라고 다섯글자가 새겨져 있다.  

중국관료들도 배를 타고 해상실크로드를 따라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섬서성에서 발견된 당 양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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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楊良瑤墓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정원 원년 4월 붉은색 물고기 그물을 하사 받고 국

가의 사신이 되어 사라센제국으로 향하였다. 판관, 내겸으로 국서와 조서를 받고ʣ먼 곳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명을 수행하셨다. 남해에 이르러 육지를 포기하고 배에 몸을 실었다. 모험을 두려워함이 없고 모

든 것을 이뤄낸다는 굳은 표정이었다. 그들의 충의와 열정은 귀신을 감복시켰고 공은 머리를 깎고 파도

에 제사 지내며 해를 가리켜 무리에게 맹세하고 햇빛으로 파도를 모으고 바람을 조절하고 돛을 달았으

며, 온 하늘에 물이 가득하고 노를 들어 망망한 바다를 가를 기세였고 밤에는 신비한 등을 켜 길을 표시

하며 백주에는 신비한 짐승이 앞에서 나아갔다. 별과 서리가 돌아오고 만국을 경유하여 중국의 풍속을

다른 풍속에 퍼뜨리고 그 소문이 천하에 끝없이 전달되었다. 원래 정해진 날짜에 돌아와 왕명을 이루셨

다. 이는 우리 공의 충성과 신의가 드러난 결과이다.” 양량요는 빙국사(聘國使)의 신분으로 국서와 조

서를 가지고 남해에서 배를 타고 말라카 해협을 건너 인도양을 거쳐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도달하였다.

해로로 인도양 연안을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ʣ중동국가 마지막으로는 사라센제국(압바스 왕조 때의

사라센)에 이르렀다. ‘덕판여기!성명불추(德返如期! 成命不墜)’라 하는데 이는 처음으로 중국인이 인도

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돌파한 기록이다. 

일본에는 당나라 시기 중일문화 교류의 수많은 유적이나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데ʣ그 대표적인 것이

평성경(平城京) 유적이다. 평성경은 당나라 수도 장안성과 북위의 도성 낙양을 모방한 것이다. 규모는

동서로 6.3kmʣ남북으로 4.7km에 달했으며 면적은 장안성의 1/4에 달했다. 중앙에는 85m의 주작대로

가 있고 시를 좌우 양경으로 나눴다. 경성(京城)에는 평성궁ʣ수많은 기관ʣ사찰들이 있었다. 이 중 평성

궁의 대지는 동서로 1.3kmʣ남북으로 1km로 주작문을 비롯한 12개 대문이 있었으며 정문의 주작문은

폭이 약 25mʣ깊이가 10m였으며 기석을 포함해 높이는 22m에 달했다. 또한 약사사(藥師寺)ʣ원흥사(元

興寺)ʣ대안사(大安寺)ʣ흥복사(興福寺) 와 새롭게 건립한 금종사(金鐘寺)ʣ당초제사(唐招提寺)ʣ서대사

(西大寺)ʣ서륭사(西隆寺)ʣ법륭사(法隆寺)ʣ향적사(ĊÀ<)등이 있었고 도성에는 당나라 풍이 유행했다. 

일본 각지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당나라와 관계가 있는 부장품이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다카

마스(高松塚) 고분으로 아스카(明日香村)의 2층식 원형고묘이다. 고증에 따르면 7 ~ 8세기에 지어진 것

으로 보인다 . 이 묘의 부장형식ʣ벽화배치ʣ그림은 모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구체적이고 생

동감 있게 당시 중일양국이 밀접하게 문화를 교류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해당 묘지 북쪽 벽에는 현

무ʣ동서벽 중앙에는 청룡과 백호가 그려져 있고, 좌우측에는 각각 남녀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복식과 손에 들고 있는 물품 및 천장에 그려진 굉장히 정밀한 별자리를 통해 중국 당나라

시기 묘실 벽화의 영향을 깊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신도는 당대 고분에서 매우 유행했다. 특히 태원

초화창(焦化廠) 당대 고분에는 매우 잘 그려진 사신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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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스 고분에서 출토된 해수포도경은 지름이 17cm이며 (왕중주(王仲殊) 선생이 측정한 바에 따르

면 실측은 16.8cm이다) 당대 유행했던 동경이다. 서안의 당대 독고사정묘(獨孤思貞墓)에서도 해수포도

문동경이 출토되었으며 지름은 16.9cm다. 이 동경과 다카마스 고분에서 출토된 동경은 어떤 차이도 없

이 완벽히 일치한다. 동물모양의 꼭지가 있으며, 안쪽의 문양은 6개의 동물이 포도ʣ잎과 짝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고, 바깥쪽 문양은 많은 동물ʣ새ʣ나비와 포도문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 쪽과 바깥 쪽 사

이는 볼록한 모서리로 나누어져 있고ʣ가장자리 부분은 안으로 기울어진 경사면이다. 운화문이 장식되

어 있다. 특이한 것은 독고사정묘의 해수포도경과 다카마스 고분의 해수포도경은 같은 거푸집에서 나

왔다는 점이다. 이는 다카마스 고분의 연대와 독고사정묘의 연대가 아주 근접해 있음을 의미한다 . 다

카마스 벽화에는 남녀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데ʣ여자는 홍록백회색의 채색치마를 입고 있다. 산서장치

양환당묘(山西長治襄垣唐墓) 의 토용(陶俑) 가운데 여자 토용이 입은 치마와 매우 비슷하며 이는 바닥

을 끄는 채색문양 긴 치마이다. 

일본에서는 6~9세기의 묘지석이 출토되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태안만려(太安萬侶)의 묘지석

으로 “좌경의 4조 4방에 살던 종4위훈 5등의 태조 신하 안만려(ɀǍǖ)가 계해년 7년 6일 사망하여 양

로(養老) 7년 12월 15일 매장하다”라고 새겨져 있다. 이 묘지석은 일본에서 출토된 것 중 가장 많은 글자

가 새겨진 묘지석은 아니다. 그러나 묘지주 태안만려(ɩɀǍǖ)가 일본사서<삼국지 (Ɋʓǂ)>를 편

찬한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해당 묘지석에서 그가 “좌경 사조 사방(左京四條四坊)에 살고 있다”고 하였

는데ʣ이를 통해 좌경이 당대의 이방제를 채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두 한자로 쓰여 졌으며

간지기년을 사용했는데ʣ이는 당대 일본과 문화교류가 여전히 매우 번성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도 당나라 사절단의 묘지석이 출토되었는데ʣ일본인 정진성 묘지석이 그것이다. 묘지석에는

“공의 성은 정이요. 자는 진성이다. 국호는 일본이며 재주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하며 그래서 먼 나라로

가도록 명을 받고 상국으로 왔다.”고 언급되어 있다 .  

당시 일본에서 중국 고대 문물을 소장하는 기관 중 대표적인 것이 정창원인데ʣ동기ʣ금은기ʣ비단,

도자기ʣ사료 등을 소장하였고 품목으로는 구체적으로 회화ʣ검ʣ거울ʣ무기ʣ악기ʣ불구ʣ법기ʣ문방

사우ʣ복식품ʣ찬구ʣ완구ʣ도서ʣ약품ʣ향료ʣ칠기ʣ도기ʣ염직물ʣ유리공예품 등으로 세분화된다. 비

단은 다시 채색비단ʣ인화문비단ʣ사자당초주악문비단ʣ연화대문비단ʣ수렵문비단ʣ녹당초문비단ʣ연

화문비단으로 더 세분화된다. 또한 많은 중국 장인들이 일본에서 당나라 양식과 일본색이 가미된 비단

직물을 제작했다. 이 중 수많은 직물들이 중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정창원은 작은 해

상실크로드 박물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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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해상실크로드가 발전했던 증거 중 하나는 아랍 연해 국가들의 상인이 당나라에 와서 무역을

한 사례가 많았던 일이다. 상선 적재 화물량은 낙타부대보다 훨씬 컸으며 이로 인해 당조정과 아랍지역

의 무역량이 전례 없이 증가했다. 북방지역에서는 육상실크로드가 주였고 남쪽지역에서는 해상실크로

드가 주가 되었다. 거래 상품으로는 비단 이외에 도자기의 거래가 크게 상승했고 도자기의 무역량은 비

단무역을 초월하는 추세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흑석호(ȷ~ǽ)의 배가 침몰된 후 증명되었다. 흑석

호는 아랍의 상선으로 광주를 출발하여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향했다. 침몰선박의 화물이 표

명해 주듯 해당 화물은 당나라에서 온 것이다. 1998년 9월ʣ독일인 요트버는 흑석호 인양작업을 했으며

1999년 6월에 인양을 마무리 하였다. 2000년부터 인양 문물에 대해 정리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싱가폴

“센토사”가 이를 3,000여 만 달러에 구매하였다. 

흑석호 선박 길이는 20m, 배수량은 약 150톤이다. 선체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보존되었으며 밧줄봉

합으로 선체를 묶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는 인도나 아라비아에서 건조한 외돛배 봉합범선이다. 이러한

범선의 선체 구조는 전형적인 아랍식의 외돛배이며 선체를 제작할 때는 철못을 사용하지 않았다. 측정

한 바에 따르면 침몰한 배에 사용된 목자재 산지는 아프리카 동북부ʣ동부ʣ서부 및 중서부 적도 아프리

카에 분포하며 수단과 자이르산이 최고로 평가된다 .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대량으로 화물을 적재하고 인도네시아 벨리퉁섬으로 돌아가다 산호초에 부딪

혀 침몰했다. 이 상선에는 금ʣ은ʣ동ʣ철ʣ도자기ʣ뼈ʣ목ʣ석ʣ유리ʣ향료 등 각종 보물 67,000여 점이

실려 있었다 .  이중 98%는 중국의 도자기였다. 비교적 진귀한 문물로는 금기 10여점ʣ은기 24 점ʣ은

정 18개ʣ동경 30개ʣ유리병 2개ʣ칠그릇 1개ʣ상아제 놀이도구ʣ벼루와 먹이 등이 있다.  

침몰한 배에 실린 자기 중에는 장사도자(長沙窯瓷)가 약 56,500점이 있었으며 기형은 사발 모양을 띄

고 있다. 이는 해당 선박의 가장 대표적 상품으로 이 배가 상선이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 흑석호의 장

사요 자기사발은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기 입술 안팎으로 대칭이 되는 4개의 부채형 갈색점이

장식되어 있고 사발 안에는 유약 아래에 각종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ʣ문자가 쓰여진 것도 몇 점 있다 .

사발 다음으로는 주전자의 수량이 많았고 그 중 인화문 주전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단지ʣ호로병ʣ물그

릇ʣ유합ʣ유등ʣ잔ʣ향로ʣ접시, 쟁반ʣ사두ʣ자기로 만든 동물 공예품 등이 소량으로 발견되었고 가장

많은 것은 일상생활 용품이다. 중요한 점은 자기사발에 ‘보력(寶歷) 2년 7월 16일’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자기가 있는데ʣ보력 2년(826년)은 당 경종의 연호이다. 어떤 사발에는 차구 용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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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찻잔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어떤 자기사발에는 상품명칭이 씌어져 있고 “호남도초시석제맹자유명

범가기(湖南道草市石諸孟子有名樊家記)”라고 씌어져 있어 판매 제품에 이미 당대 상호(Őǽ)가 홍보

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발모양은 일반적이지만 문양은 특수하다. 꽃잎, 연근, 날아

다니는 새, 물고기 문양이 대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뚜렷한 아랍문화의 양식이다 .이는 아랍양식

도안이 장식된 자기이며 당대 장사요가 서아시아 시장 수요에 응하여 제품의 특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자기들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제공한 도안이나 장식으로 주문 제작되었

을 가능성도 크다. 해외에서는 장사요 자기 또는 파편이 자주 발견된다. 학계에서는 장사요가 외국 수

출용 자기를 중점적으로 생산한 요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이번 흑석호 침몰선박의 발견으로

장사요가 수출용 자기요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데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였다.

침몰선박의 자기에는 절강성에서 만들어진 월요（越窯） 청자가 200점, 하북 형요（邢窯）에서 만들어진

백자 350점, 하남 궁현에서 생산한 백유녹채도자기（白釉綠彩陶瓷） 200점, 광동지방요에서 구워진 청자

700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기들은 대부분 당나라 양식이었는데, 이는 주문 생산된 것이 아니

고, 상인들이 전적으로 외국 도자기를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당나라의 일상용 그릇들을

구매하여 가져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하남 궁현 백유녹채자기도 아랍 양식을 띤다는 것이

다. 흑석호를 인양할 때 용머리 얇은 목마개 주전자(龍首細頸蓋壺)가 발견되었는데 높이 120cm, 구경

37cm이다 .  태원 북제 누예묘에서도 용머리 손잡이의 주전자가 발견되었으나 용머리는 주전자 손

잡이 가장 윗부분에 있고, 덮개는 없어서 이 주전자와는 차이가 있다. 양주에서는 당삼채 용머리 주전자

가 출토되었는데 용머리가 흘러내리고, 손잡이 부분이 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 오직 이 주전자의

용머리만 덮개가 있을 뿐,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형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주전자 배 부

분의 문양에는 마름모의 장식이 있고 바깥을 향하는 방사형 꽃잎 문양이 있어서 아랍의 양식과 비슷하

다. 이러한 마름모 문양도 일부 그릇에서 보이는데, 만약 이 자기들도 주문 제작되었다면 이는 하남 궁

현에서도 수출용자기를 생산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대에 수출용 도자기를 제조한 요는 단지 장사

요 한 곳 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백유녹채자기 중에는 그릇쟁반 밑 부분의 다리 중앙에 각각 ‘영(盈)자’와 ‘진봉(進奉)’자가

쓰여진 자기가 두 점 있다. ‘영’자의 자기는 예전부터 많이 발견되었다. 하북의 구성관 형요 유적에는

‘영’자가 새겨진 사발 20개가 발견되었다. 서안 대명궁 유적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사발들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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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 역현에서는 당 함통(鹹通) 5년(864년) 손소치(L9})묘에서도 ‘영’자가 새겨진 백자주자(白瓷注

子)가 출토되었다. 당 장안 유적지에서는 ‘영’자가 새겨진 백자기가 출토되었다 .  학계에서는 이것들

이 하북 형요와 하남 궁현요의 제품 으로 여기고 있으며 황가대영고(皇家大盈庫)에서 구워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흑석호 침몰선박에 적재된 자기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당청화 자기 3점이며 오늘날까지 발견된 중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청화자기이다. 고증에 따르면 해당 청화쟁반 3점은 하남 궁현요 제품 으로

문양은 양주에서 발견된 당 청화주전자, 사발, 베게 등의 파편과 유사하다. 당청화는 중국 국내에서 현

존하는 작품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흑석호 침몰선박의 당청화 자기쟁반은 늦어도 826년 전후로 청화자

기제조기술이 이미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특히 수출용 제품 중 소형자기들이 특히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003년 이후 하남성 문물 고고연구소와 중국문물연구소가 하남 궁의시（鞏義市, 원명 궁현)

황치요지에서 새로운 발굴작업을 진행했다. 출토된 상품 중 백유녹채자기와 당청화 주전자 조각을 통

해 당청화자기의 산지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 특이한 점은 청화자기를 만드는 코발트는 어디에서 왔

을까? 라는 문제이다. 필자는 청화자기를 만드는 코발트는 틀림없이 아랍지역에서 온 것으로 해상실크

로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침몰선박에는 장사요 자기가 가장 많으며 학계에 따르면 양주에서 구매한 자기로 추측된다. 1970년

대 중반 이후 양주 당성(唐城)에서는 대량의 도자기와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중국 남북 각지의 주요 도

요지 제품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  전적으로 수출용만 공급하는 장사요의 제품은 명주에서 대량 출

토된 것 외에 다른 곳에서는 드물게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양주에서 발견한 장사요 도자 파편은 출토된

자기 파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출토 수량면에서 산지에 버금간다. 

그러나 침몰선박에 생활자기가 담겨있던 곳은 영남(嶺南)에서 생산한 큰 항아리이다. 적재방식을 보

면 큰 항아리에 사발, 쟁반 등을 넣고 새끼줄로 묶은 후 틈이 있는 곳은 찻잎이나 향료 등의 세밀하고 부

드러운 물품으로 밀봉했다. 영남 큰 항아리를 통해 흑석호 선박이 양주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양주에서

최종 포장을 하여 중국에서 출항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해당 선박이 광주에 갔다

가 이후에 다시 양주로 왔다고 판단한다 . 어떤 설이 맞든 모두 흑석호는 광주와 양주를 경유했다. 

침몰선박 중 꽃무늬가 새겨진 금은그릇은 31점에 달하며 이 중 꽃무늬 조각 금 그릇은 11점, 도금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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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20점이다. 금 그릇에는 금 술잔, 금 쟁반, 금 주전자 등이 있다. 은기에는 은쟁반, 은 주전자, 은합,

은화병 등이 있으며 다수가 쌍을 이루고 있다. 최고의 금은기는 1970년대 서안 하가촌 당대요에서 출토

된 것이다. 이 가운데 팔각기악인물금잔(ǚËÛÆɛȻƊ�)은 10cm이고 하가촌에서 출토된 팔각인

물금잔의 기형과 문양이 비슷하지만 부피는 더욱 크다. 하가촌에서 출토된 팔각인물금잔의 높이는

6.7cm이나, 이 잔의 높이는 10cm로 하가촌의 것 보다 3.3cm 높다. 은합의 문양은 매우 정교한데, 대부

분 꽃문양이고 기법이 화려해서 매우 진귀하다. 

배에는 200여개의 동전과 30개의 동경이 있었다. 동전은 당대 동전 화폐로 이중 199개는 “개원통보

(ǀɎɷA)” 이고 나머지 9개는 “건원중보(乾元重寶)”이다. 면이 매우 정밀하고 문자가 명확하며 품질

이 우수하다. 개원통보는 당대에 발행한 화폐 중 그 양이 가장 많으며 사용시간 또한 가장 긴 화폐로 당

초부터 당말까지 사용되었다. 『구당서·식화지상(舊唐書·食貨誌上 ）』기록에 따르면 “무덕(武德) 4년7

월 오주전을 폐하고 개원통보전을 발행했다. 개원전의 문자는 구양순이 썼으며 글자는 웅장하고 수려

하며, 힘이 있어 당대의 최고 글씨라 칭해졌다. 서체는 전서와 예서의 중간 서체이다.” 건원중보는 당 숙

종 건원 원년(肅宗乾元元年)에 주조되었다. 건원중보 한 냥이 개원통보 10냥에 해당한다. 육상실크로드

를 따라 가면 중국의 역대 화폐가 자주 발견된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전(前) 우즈베키스탄 고고학 연

구소 소장 Kazim Abdullaev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당대 동전이 서역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되었다는 답

변을 얻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동전 위에 서역의 지명을 새겨 놓아 더욱 편리하게 유통하였다. 흑석호

침몰선박에는 당나라 동전이 발견되었고 이는 해상실크로드상의 국가들이 사용한 것으로 예측된다. 외

부로 유출된 동전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었고 실크로드에 있는 국가에서 수집한 일부 동전들은 중국에

서 사용되었다. 신안 침몰선박에는 28톤의 동전이 있었으며 학자들은 주조한 청동불상에 동전이 사용

되었음을 고증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수집한 중국 동전들을 샘플로 삼아 중국 통화 형태를 모방하여

본국의 통화를 주조했다. 사각형 구멍의 원형 통화는 이미 수많은 국가의 표본이 되었으며 일본의 화동

개진(ʈǾâ�), 만년통보(萬年通寶), 신공개보(神功開寶) 한국의 해동통보(海東通寶), 삼한통보(三韓通

寶), 삼한중보(三韓重寶)가 이에 해당하며 베트남의 태평흥보(太平興寶)도 중국 동전을 모방했다.

이들 모두 중국 동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한자가 한 면에 씌어져 있고 모두 자국에서 주조되었다. 

흑석호 침몰선박에 동경이 30점 발견되었는데, 한대 양식의 동경(漢式鏡)과 당대 양식의 동경(唐式鏡)

으로 구분되며 원형, 해바라기형, 능화형, 방경 등의 모양이 있다. 한대 양식 동경은 사유경(四乳鏡)이며

당대 양식 동경으로는 진자피상문경(ɡƶĬĢƏɌ)과 강심경(江心鏡)이 있다. 강심경은 아주 보기 드

문 동경으로, 황실 진상품이다. 이를 “강심경”이라고도 부르는데, 뒷면에는 사신팔괘문양과 명문이 장식

되어 있다. 명문은 “당 건원 원년 무술 11월 29일 양주(揚州) 양자(揚子) 강심(江心)에서 백 번을 구워서

만들다”라고 새겨져 있다. 당 건원 원년은 758년이다. 동경 명문은 이 동경이 양주에서 제조되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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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침몰연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동경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역품이며 여러 나라에서

환영 받는 고급물품이었다. 해상 및 육상실크로드의 여러 국가에서 전국시대부터 당나라까지의 동경들

이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다. 

흑석호 침몰선박은 해상실크로드를 따라 전문적으로 왕래하고 무역했던 아랍 상선이며 해상실크로

드의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흑석호 침몰사건과 해당 화물 분석을 통해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침몰선박의 화물은 모두 당대의 특징을 띠고 있는데, 이중 연대를 기록한 기물은 2가지가 있다. 하

나는 자기사발로 “보력 2년 7월 16일”이라는 명문이 있다. 보력 2년은 당 경종의 연호(826년)이다.

다른 한 점은 강심경으로 “당 건원 원년 무술 11월 29일”이라는 명문이다. 건원원년은 758년이다.

유적 기물에 있는 많은 연도에 의거하고, 후자시간판정 원칙에 따라, 해당 선박의 화물적재와 침몰

시간은 826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박에서 적재된 화물에는 금, 은, 동, 철, 도자기, 찻잎, 뼈, 목, 석, 유리, 향료 등이 있으며, 찬기(食

具), 다기(茶具), 주기(酒具), 생활용기, 사치용품 등으로 나뉘며, 수량이 방대하고 대다수는 중국에

서 페르시아만 아랍제국에 판매하는 일용품인데, 이는 해당 선박이 아랍선박임을 충분히 증명한다. 

3. 해당 선박화물 중에는 대량의 비단이 있었으나 비단은 보존이 어려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

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으므로 잠시 보류해 둔다. 그러나 남아있는 기물만으로 분석하면,

수출용 자기가 가장 많은데, 아마 예약 주문된 제품이었을 것이다. 이는 자기가 이미 비단과 함께

또는 비단의 수요를 초월하여 중국이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수출한 주력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설

명한다.  

4. 선박에 적재된 대량의 자기에는 아랍 양식의 도안이 장식되어 있다. 이는 당나라의 수많은 도요지

에서 수출용 자기를 생산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장자요와 궁현요는 방대한 수요의 국

제시장을 겨냥한 요이다.

5. 해당 선박에는 황가영자고의 자기와 고급 금은기들이 실려 있고, 전적으로 황실에만 공급한 강심

경도 있다. 이러한 특별한 기물들이 흑석호 침몰선에 등장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추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황가영자고의 자기와 강심경은 시장 판매용 제품이 아니다. 그리고 고급 금은기들도 뛰

어나게 정교하여 마치 황실용 제품 같다. 따라서 이러한 기물들은 시장에서 매매 됐을 가능성은 없

고, 황실에서 선주에게 위탁하여 아라비아의 한 나라에 선물하는 예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당시 선주는 국가의 사신 혹은 통신사의 신분을 겸하면서 여러 나라를 왕래하며 정보와 사례품을

전하기도 한 사실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예는 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6. 배에는 수많은 다기와 찻잎이 있었다. 찻잎은 이미 실크로드의 중요한 상품으로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로 전해져 아랍 여러 국가들에서 인기 있는 생활 필수품이었다. 또한 아랍지역에서는 당왕조

가 생산한 다기도 좋아하였는데, 이는 음료제품(차)이 음료용기와 함께 전파된 가장 전형적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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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7. 배에 적재된 물자의 수량으로 해상실크로드 대외무역의 주요 제품과 부차적인 제품을 알 수 있다.

해당 선박에 적재된 상품 중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자기이고 그 다음이 찻잎과 동경이다. 따라서

자기가 당시 주요 수출 상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량한 바에 따르면, 흑석호 침몰선박의 선체길이는 20m, 배수량은 150톤이다. 몇 년 전에 일본 각천

문화진흥재단(角川文化振興財團)은 일본 아스카시대부터 헤이안시대(7세기~9세기)사이의  “당나라 사

절단 선박(遣唐使船)”을 표본으로 하여 당시 사이즈와 구조에 따라 당나라 사절단 선박(遣唐使船)을 모

방하여 제작했다. 선체 길이는 33.6m, 폭은 9. 2m로 선두와 선미가 높고, 모두 3층으로 이뤄졌다. 길이

와 폭은 “중국 남해1호”인 송대 침몰선박과 비슷하다. 당나라는 조선기술이 매우 발달했지만 사서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반면 북송에는 배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북송관

료 서긍은 선화 5년(1123년)에 명을 받아 고려에 사신으로 가서 직접 본 기록들을 『선화봉사고려도경(宣

和奉使高麗圖經)』이라는 책에 기술했다. 이 책의 “해도(海道)”편에는 사절단이 타고 온 선박 두 척에 대

해 서술되어 있다. “하나의 객주(客舟)인데, 이 객주는 길이가 10여장이며 깊이는 3장, 폭은 2장 5척으

로, 조를 2천말(斛) 실을 수 있다. 제조방식은 통나무를 중첩시켜 만들었다. 상평은 평형하고 하측은 날

카로워 파도를 헤치고 가기 쉽다.” 복건 천주에서 발견된 송대 침몰선박은 길이가 30m이다. 

다른 한 종류는 신주(新舟)로 “신주는 크고 넓으며 물품과 사람 수는 모두 객주(客舟)보다 3배 크다.”

3배란 의미는 무엇인가? “객주는 10여 장, 깊이는 3장, 폭은 2장 5척이며 2만 조를 싣고 있다.” 즉 3배란

것은 객주가 30여장이며 깊이는 9장, 폭은 7장 5척, 6 천말(斛) 를 적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1장은 3.3m

이며 30여장은 100m로 흑석호보다 훨씬 크고 남해 1호 침몰선박과 일본 견당사보다도 크다. 당연히 이

는 송대의 수치이며 당대보다 100여년이 늦다. 그러나 이는 당대 선박을 계승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참

고가치가 있다. 송대 선박의 길이를 30m에서 100m로 추정한다면, 당대의 대해선의 길이는 송나라 선박

의 중간 수치일지라도 50m보다는 작지 않을 것이므로 규모는 매우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실크로드를 왕래하는 무역 물자의 내용은 고고학자료에만 근거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사료 기

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료에는 당나라의 물자가 해로와 육로를 통해 서쪽으로 옮겨갔으며 이중에

는 비단, 자기, 동경, 정철, 샅바, 생강, 검, 금은 등이 주를 이룬다. 아랍지역은 유향, 마노, 타조, 대추야

자나무가 주를 이룬다. 인도는 후추, 카다멈, 울금향, 침향 등이고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진귀한 제품인

용연, 상아, 무소뿔, 대모, 사자, 얼룩말 등이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중국 비단방직 기술은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에 전해졌다는 것이다. 

흑석호 침몰선박의 화물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소하르 고성과도 연관된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랍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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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긍저, 박경휘 주석, �선화봉사고려도경� 제34권, 70쪽.
(송)서긍저, 박경휘 주석, 앞의 책, 제71쪽.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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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지역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그러나 소하르는 아랍에

미리트 북부해안의 주요도시로 바티나 지역의 최대 도시이며 예전부터 걸프만 지역의 유명한 항구이다.

소하르 고성 성벽 내에서는 수많은 당대 도자기 조각 편과 하남 낙양에서 생산된 당삼채가 발굴되었다.

심지어 당대의 청화자기편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중국학자들의 해당 지역 조사에 따르면 “소하르 고성

성벽유적지의 문화퇴적층에서 중국 당대 도자기 파편이 수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스카트 아랍에미리

트 국립역사박물관 내에서도 중국 하남에서 생산된 당대 삼채도자기, 유하채자기와 하북에서 생산된

당대 백유자기 및 표본을 볼 수 있었다.” 흑석호가 침몰하지 않았다면 이곳을 지나갔을 것이고 이 곳

은 분명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곳은 아랍국가들로 향하

는 필수 경로이자 동아프리카와 인도를 향하는 중간지점이기도 하다. 아랍의 초기 지리지인 『세계경역

지(世界境域志)』의 기록에 따르면 “오만은 해안 상의 대도시였고, 이 곳에는 상인이 많으며 전세계의 상

업중심지였다. 도시 내의 상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으며, 동서남북 사방의 상품이 모여드는 곳으로

이곳에서부터 각지로 물품이 운반되었다.” 오만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으로는 주로 유향, 장미수,

상아, 대추나무 야자, 말, 목재 등이 있으며 중국이 오만으로 수출하는 제품으로는 주로 도자기와 비단

이 있다. 

이 외에도 일본학자는 이집트 조사 중, 알푸스타트 유적에서 수많은 당대와 오대(五代) 시기의 자기편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기편은 형요, 월요, 장사요에서 온 것이다. 또한 이 곳을 중세기 이슬람 세계와

중국이 서로 도자기 무역을 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였다 . 이를 통해 당대에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와

함께 무역을 전개했으며 고정된 항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 이러한

무역이 직접무역인지 간접적인 중간교역인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해상실크로드의 발전은 남북조 당대 항구도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당시의 유명한

항구도시로는 광주, 양주, 천주, 등주, 명주 등이 있었다. 외부무역의 발달로 인해 이 항구들은 점차 발

전하기 시작했다. 『남제서(南齊書)』에서는 “남이의 여러 종족이 각각 갈라져 나라를 건설하니 사방에

진기한 짐승이 있고 이런 곳이 처음이라. 산과 바다에 숨어있고 보물을 한눈에 바라볼 수 없노라. 상선

은 먼 곳에 이르고 남주로 운송하고 오랜 친구는 부유하고 왕부에 물자가 그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해, 동해, 황해의 여러 항로에서 온 선박들에게 몇몇 항구들은 가장 좋은 시작점이자 종착점이었다.

이조(李肇)의 『당국사보(唐國史補)』에는 “남해의 배는 외국선박으로, 매년 안남, 광주에 이르고 이중 사

자국의 배가 가장 크며 사다리로 몇 십 척을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이고, 보화가 가득 실려 있다. 본 도

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리면, 군읍이 떠들썩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자국은 지금의 스리랑카를

가리킨다. 『당대화상동정전(ʉʛʈɯʃ�ü)』에는 광주의 해수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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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 「중국 양주와 오만의 소하르」, �아랍세계연구�, 1991년 4기.
(아랍)실명저, 왕치래역주, 「제37장 아랍국 및 여러 성진」, �세계경역지�, 상해고적출판사,  2010년,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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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중간에는 파라문, 페르시아, 곤륜 등의 배가 있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향료와 약물, 진귀한 보

물이 산처럼 쌓여있다. 선박의 깊이는 6~70척이다. 사자국, 사라센제국, 골당국, 백만, 적만 등에서 왕래

하고 거주하였으며 종류가 매우 많았다.”

광주에서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사라센 제국인(大食人) 수는 양주보다 더욱 많았을 것이며, 이는 사료

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해당 기록은 다음과 같다. “건원 원년 (758년) 페르시아와 사라센제국

이 광주를 공격하고 창고를 약탈하며 초가를 불태우고 바다를 건너 떠나더라.” 자세히 분석해보면 페르

시아와 사라센제국이 광주를 공격한 이유는 관부의 과중한 세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과 관련된

다. 광주를 약탈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항쟁을 의미한다. 대력(大歷) 6년에 사신이 조정으로 왔으며 진

주 등을 진상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페르시아 인재가 와서 조정에 공헌을 했으며 이는 예전의 실수를 만

회하고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건 이후에 해상실크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 정부는 외국상인에게 정책을 완화했으며 외

국 상인들은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광주로 왔고 흑석호는 이 중 1척의 상선이었다 . 수 많은 외국상인들

이 격랑을 헤치고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양주에 도착했다. 최근에 발견한 당대 <당고이부군묘지병서(ʉ

! ȟǧɹŒĞP)>가 이를 뒷받침한다. 해당 묘지석의 기록에 따르면 묘주의 성은 이씨이며(중국으

로 들어와 중국의 풍속을 따르며 주도적으로 한족화 되었으며 황족의 성인 이씨를 자신의 성씨로 삼았

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호록’이고, 묘주의 이름은 ‘마호록’ 즉, 페르시아 사람이다. 초년에 배를 타고

양주에 오게 되었으며 후에 안거하고 75세에 사망했다. 사망일자는 당문종 대화(大和) 9년 2월 16일 로

835년 3월 22일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흑석호에서 양주로 왔을 때(826년) 묘주는 생존해 있었다. 두 사

람 간에 상업적 거래여부는 고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곳 양주에서 사는 페르시아 상인들은 소수가 아

니었다. 묘주 마호록의 묘지석만으로 고찰하면 그가 혼자서 양주에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산 사람으로는 두 조카가 있었다. 따라서 양주에는 페르시아 상인이 많았기 때문에, 흑석호가

중국으로 들어온 첫 번째 항구는 양주였다고 할 수 있다. 양주에는 외상이 아주 많았는데, 그 외상 중에

페르시아 상인들은 한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풍속도 비슷하여 사업협상을 하기에 편했던 것

이다. 

이외에도 『구당서·전신공전(舊唐書·田神功傳)』에는 “신공이 양주에 오자, 거주하던 사람들의 재산

을 약탈하고, 채찍으로 때리며 끝까지 파헤치니 사라센과 페르시아의 상인들이 수천 여명이 죽었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묘지석의 내용과도 맞아떨어지는데, 당시 양주에 외국 상인이 많았음

을 증명하는 것이다. 외국상인이 양주에서 벌인 사업 내용은 아주 다양한데, 해상 대외무역이 그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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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상실크로드나 해상실크로드를 막론하고, 호상인 사라센제국 상인이나, 페

르시아 상인은 뼈 속 깊이 “이익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는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의 전통적 상인

정신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들이 양주로 모인 이유는 바로 해상실크로드 교역을 하기 위해서

였다. 양주의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 양주에서 전국 각 도요지의 자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페르시아 도자기도 있었다. 이는 페르시아 상인이 양주에서 판매한 본국 도자기임이 분명하다. 여러 정

보가 보여주듯 양주는 확실히 번성한 항구도시였다. 

천주는 복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였으며 고고학자료와 문헌자료 모두 이를 증명한다. 천주만의

송대 침몰선박 잔해의 길이는 24.4m이고, 잔해의 폭은 9.15m이며, 인양된 화물은 향료, 약품, 자기, 필

수 제품 등 모두 14종류 59품목에 이른다. 화광초송대(華光礁宋代) 1호 침몰선박에서 나온 유물은 1만

점에 이른다. 도자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자기의 산지는 주로 복건과 강서성 경덕진이다. 도

자기 제품은 유약색 분류에 근거하여 청백유, 청유, 갈유, 흑유 등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형은 사발,

쟁반, 접시, 합, 주전자, 잔 병, 관, 항아리 등이 있다. 남해 1호 침몰 선박은 남송시기 복건 천주의 특징을

가진 목선으로 광동 양강시 동평항(廣東陽江市東平港) 이남으로 20해리 떨어진 곳에 침몰하였다. 길이

는 30. 4m, 폭은 9. 8m이며 선체(돛대는 계산하지 않음)는 높이 4m, 배수량은 약 600톤에 달하며 적재중

량은 800톤에 근접한다. 선창 내에는 6만점이 넘는 남송자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자기는 주로 중국 복

건(福建), 절강(浙江), 강서(江西) 등지의 자기이다. 이중 자기의 절반은 복건 천주 덕화요와 자조요에서

만들어졌다. 천주 해저고고유물조사에 따르면 천주는 남조부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신속한 발전을 이

루었다.

상술한 내용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상술한 남북조~당대시기 중국은 일본, 한국 및 아랍해(페르시아만)주변 지역과 무역 및 문화 교

류를 했으며 중국 남북조~당대 해상실크로드와 여러 나라의 문화교류는 상당한 규모와 깊이가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각국 간의 이해와 발전은 교류를 통해 강화되었으며 각 국의 사회문화 발

전을 촉진하였다. 

둘째, 남북조~당대 해상실크로드 발전은 예전의 실크로드가 북방 육지에 편중된 현상에 변화를 가져왔

다. 이는 육상실크로드 이외에 해상실크로드가 외국과의 연계에 큰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해상과 육상실크로드는 그 지위가 대등하여 더욱 많은 국가들이 거래와 교역을 하도록 했으며 시

야를 넓혀 더욱 많은 상품들의 유입이 가능하였다. 당대 장안은 국제적인 대도시로 해상, 육상실

크로드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셋째, 문헌기록에 따르면 남북조~당나라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도착한 사절에게 수많은 비단

을 하사했다. 그러나 해상실크로드 연안선에서 발견된 중국 무역제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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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에 따라 도자기 제품이 점차 비단을 초과하여 외국으로 파는 주요제품이 되었다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또한 자기 생산 기술도 점차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기 실

크로드의 자연적인 결과이며 또한 중국 도자기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국제시장

에서 자기가 잘 팔린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거래에서 볼 수 있듯 동아시아 간에 여러 항로가 있고 이러한 항로는 이미 발

전되어 있었다. 남북조~당대에는 한국, 일본, 동남아 각국에 이르는 항로가 있었다. 또한 동아시

아에서 인도양, 서아시아를 경유해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항로도 있었다. 이러한 항로는 각 국을

연계시켜 해상 교통망을 형성하여 각 국의 거래를 촉진시켰다. 

항구도시 유적과 침몰선박 자료는 해상실크로드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해상실크로드는 수많은

국가와 관련되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항구도시 유적과 고대 침몰선박의 수량은 방대하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이 침몰선박을 인양한 지점으로 정식으로 등록한 곳은 현재까지 118곳이며, 대다수는 1980

년대 이후 발견되었다. 이중 필리핀이 가장 많은 41곳, 인도네시아 27곳, 태국 23곳, 말레이시아 17곳, 베

트남 10곳 이다. 만약 항구도시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와 침몰한 자료 계통을 정리할 수 있다면 고대 해

상실크로드의 발생, 발전 심지어 구체적인 과정연구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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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첩교수님은 오랜기간 중국 산서성일대의 선비족 관련의 북위, 동위, 북제 무덤, 궁전, 불교사원지

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신 고고학자이십니다. 남북조시대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이며

이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조와 북조과의 영향 및 교류관계

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경첩교수님이 손수 발굴하신 북조 평성궁, 벽화묘, 불교사원지는

우리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해양실크로드 학회에서는 저희가

장경첩교수님이 손수 발굴하신 방대한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힘들지만 남북조시대부터 당대

까지 해상 노선을 통한 중한, 중일간의 고대 교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론자는 평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와 중국 남북조간의 교류와 영향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

았습니다. 이에 이번 기회를 빌어 발표자에게 평소 궁금하게 생각한 내용과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우선 중국과 일본의 해상을 통한 교류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삼국지 위서 왜인전>, <南齊書·蠻 東南夷傳·倭國>전의 기록을 통해 고대 일본과 중국 북조,

남조 국가와의 교류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왜인들은 중국으로의 사절단 파견을 통해 특히 중국

의 무덤과 관련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현존하는 일본 고분시대 무덤에서는 중

국의 묘제, 상장의례, 부장품 등에서 중국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례로 群馬

縣 觀音山에서 출토된 금 도금한 구리병을 예를 드셨습니다. “외부형태와 내부구조는 모두 태원

시 북제 고적회락(�狄廻洛)의 묘에서 출토된 금도금 구리병과 일치하기 때문에, 일본인이 북조

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샘플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생산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남북조 당대 해상실크로드의 발전

양 은 경
부산대학교 교수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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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존하는 문헌기록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는 기술을 배운 장인들의 이동이나 교류

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7세기대 백제 부여, 익산에서는 북제와 관

련된 유물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북제 유물은 백제를 통한 전파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일본 古松塚古墳의 부장형식과 벽화배치, 그림은 모두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당시 중일 양국문화교류가 밀접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덤 속의 사

신도, 인물들의 복식, 손에 들고 있는 물품, 천장의 별자리는 당나라 시기 벽화묘의 영향을 크게 받

은 것으로 보셨고, 특히 해수포도경의 동경은 당나라 동경과 일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일본 고송총고분의 벽화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신도,여인의 주름잡힌 색동치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위 벽화고분을 많이 발굴하신 발표자는 평소 중국 벽화고분과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북위 벽화고분과 고구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2.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지역과의 해상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남북조시대와 당대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이슬람지역과의 해상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 지역이 바로 광동성의 광주입니다. 광주는 당시 가장 큰 해상실크로드의 무역항이

었습니다. 

발표자는 광주지역에서의 이슬람인들의 활동과 거주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남북조시

대, 당대 승려들 중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온 경우와 중국에서 구법활동을 위해 인도로

향한 승려들은 대부분 광주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거나 혹은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지

역에 불교와 관련된 유물, 유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당대 양주, 광주에는 이슬람과 관련된 사람들과 도자기 등 유물이 확인되고 그들의 활약상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해상실크로드의 거점 항구도시에서 확인되는 이슬람 계통의 문화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나라 당시 수도 장안지역에서 景敎가 아주 성행하였습니다. 이

역시 해상실크로드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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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상의 이란 문화와 예술의 영광

(이란 국립박물관 작품을 중심으로)

서론 

오늘날 “실크로드”가 역사적, 정치적으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 연구와 고고학적

발견들은 한때 활발한 상업 활동이 고대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란의 많은 민족들이 세계의 동

서국가들과 교류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란은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긴 국경 지대를 통해 국경 통행세를 징수하였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이 국제적 길을 오갔기 때문에 이란인들이 세계를 보고 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되었고 이는 국가의 기초적 번영의 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대로 이란인들 역시 풍부한 문화와 예술적 가치로 동양과 서양 여러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지리적 제한으로 인해 중국 국경에서부터 로마 국경까지의 국가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로 편입되었으

며 이란인들의 예술적 가치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며, 국제 무역은 실크로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케메니아 제국(Achaemenid Empire)”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고 메흐르더드2세때(기원전 87-122

년) 의 파르티아 제국은 극동 지역과도 교류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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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증거에 의하면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란의 북부 지역을 거치는 “육상실크로드”

뿐만 아니라 “해양실크로드”였는데 이를 통해 귀중한 물품들이 전달되었다.  

“해양실크로드”의 중요한 지점은 오만 만(Gulf of Oman)과 페르시아 만(Persian Gulf) 이며, 과학적인

고고학 발굴에 의거하여 “시라프 항 (Siraf Port)” 혹은 “타헤리 항로”는 이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지역이다(사진 1).

사진 1 실크로드의 주요 해상로 및 부차정 항로와 실크로드 육로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란”이라는 국가 명은 중국 사료에 기술된 An-Shi/An-Si (출처: 중국)

일본어 An-sok의 뜻은 “파르티아 제국” (Parthian Empire) 에서 온 것이라고 여겨진다(Zurcher: 1972, 32).

역사적 자료들의 증거에 의하면, “파르티아” 왕자들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는 An

Hsuan 이라는 유명한 상인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까지 가기도 했다.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한” 왕조 때에는 파르티아의 녹색, 청색, 갈색 등의 유약을 바른 도자

기가 널리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Zhongshu: 1982, 44). 또한 중국 신장 자치 지구에서 출토된 파르티

아 제국 시대의 동전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과 파르티아 제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다. 

고대 “사산 제국”시대의 문헌을 보면 “소그드어 (Sodgian Language)”, “마니교” 문헌에도 “중국(china)”

과 “Chinestan”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슬람 역사 학자들 역시 “중국” 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극동 지역”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 또는 쉽게

48

실크로드에서 보이는 이란문화와 예술의 번영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였다(Messina: 1939,50).

프랑스 고고학자인 Ghirshman은 예술의 융합과  “사산 제국” 과 중국의 문명간의 깊은 관계를 표현하

기 위해 “사산-중국의 예술”이라고 표현하였다(Ghirshman: 1962, 324). 

일부 연구자들은 “Shosyen”의 보물은 사산제국 시대 말기의 보물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산 제국

말엽의 통치 흔적이 극동지역, 즉 일본에 남아있다고 믿었다. 사산제국의 예술성은 일본의 나라(Nara)

지역에서 발견된 실크 직물에 있는 전사들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 혹은 식물과 동물 등에서 볼 수 있는

데 이를 통해 사산 제국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Sheng: 2005,140).  

한편, 중국의 투민 지역의 고고학적 발견에 이어, 중국어-파흘라비어 비문이 확인되었는데, 마니교인,

소그드인들이 그 곳까지 진출해 언어를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산의 유리 공예 문화와 이란의 악기는 극동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소그드 상인들은 직물, 도자기, 돌, 다양한 유리 용기를 극동에 전파시켰다. 또한 소그드인들이 중국에

실크, 계피(Cinnamon), 다양한 직물, 종이, 잉크와 펜을 전파시켰다(Vassiere: 2004,98). 

소그드 지역에서는 중국 동전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극동 지역과의 교역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소

그드 상인들의 그림이 일본 “미호박물관(Miho Museum)”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Museum: 1997,252

Miho).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 이란인의 이름은 “터쉬”이고, 그 뜻은 “상인” 이라는 기록이 있다

(Akbarzadeh: 2010,140). 소그드인들은 영적인 종교적 유산인 이란의 “조로아스터교”를 중국으로 가져

갔다. 중국에서 최근에 발견된 그림에서 “정화 의식을 위한 불”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조로아스터교

(Zoroastrianism)”를 볼 수 있다 (Lerner:2005,24).   

이란에 세워진 중앙 아시아의 역대 정부들은 중국의 상인 및 정치인 사절단들에게 좋은 대접을 하였다. 

최근 연구자들에 의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대표가 “아프 라시 아브 (사마르 칸트)”의 서쪽 벽

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Grenet:2005,10).  

이후 중국에서 파견된 정치인과 상인들은 서 아시아 지역에 친숙해진 후에 이 지역을 행복한 사람들

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소개 하였다(Giles:19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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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고학자들은 서아시아(이란)에서 한반도를 통해 일본까지 말(Horse)이 수입된 것으로 보고있다

(Egami:1967,6). 

이란 학자들은 이란 이슬람 시대의 예술과 문화가 극동에 전파됨과 동시에 역으로 자신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Albaqyh 작품 1352, 270). 대부분의 이란 학자들이 작성한 기록들

을 보면 이슬람 시대는“사산-소그드 (Sodgian)”의 영향을 받았다 (하그 바르 자다 1389, 8-10).

이란과 한국 간의 문화 및 역사적 관계 

한국 역사학자 홍원택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당 제국의 영토는 중국해부터 이란 국경까지 이르렀으

며, 야즈데게르드 3세 (Yazdegerd Ⅲ)는 나하반드(Nahavand) 전투에서 아랍군에 패한 후 자신의 아들

피루즈를 중국까지 보내 군사 원조를 받아 아랍인들을 물리쳤다고 한다(Wontack Hong: 1994,295). 또

한 고고학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란의 농업 문화가 중앙 아시아를 통해 동 투르키스탄과 중국에 출현했

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한반도까지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Jeong:1978,27). 기원전 206년 중

국 한나라 통치 시기, 영토는 더욱 확장되고 정부의 탐험은 잦아졌으며 그로인해 다양한 지역과의 문화

교류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하였다. 특히, 한반도 및 기타 동남/중앙 아시아 통치 지역들에 중국

인들이 많이 유입되었다(Backus:1981,3). 인도 학자들은 페르시아 만부터 메소포타미아 마크란(Makran)

해안을 따라 구자라트까지 이르는 해상 무역이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그 후 100년동안 점차 각국의 상선들이 벵갈 만(Bengal)을 통해 동남 아시아의 해역 방향으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고 말한다(Ray:1994,2).

한국의 역사 학자들은 청동기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서 만주

(Manchurai) 지역에서의 스키타이, 중국 그리고 만주 시베리아의 통합이 점차 한국에 영향을 주었고 청

동의 유입이 결국 한국을 통해 일본까지 이동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Lee: 1984.14). 훈

족은 빈번히 중국 국경을 공격했으며 그로인해 파르티아 제국과 중국 간의 광범위한 관계가 시작되었

을 뿐만 아니라 파르티아 영토민들의 대승불교(Mahayana)에 대한 관심으로 이란 문명에 속하는 소그디

아나, 호탄, 스키타이, 파르티아 그리고 기타 지역의 승려들은 중국과 중국 불교에서 호의적인 처우를

받았다(Zurcher: 1995,67-86). 중앙 아시아의 불교는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전해졌고 한국 역

사에 영향을 미쳤다(Kim: 1974,49). 역사학자들은 파르티아의 상직적인 예술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광대한 파르티아 제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최소 서기 7 세기까지 중앙 아시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중국의 불교역사상 첫 번째 승려가 파르티아 왕자였다

고 주장한다(Lioyd: 1911,56-177). 한국의 한 역사학자는 파르티안 활쏘기(Parthian Shot)와 승마 스타일

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여진다고 설명한다. 그 벽화에는 한 사람이 말을 타면서 머리와 몸통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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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으로 돌리면서 사수하고 있다(Wontack Hong: 1994,6).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중앙 아시아

와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한다(Kim: 1983,45).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이슬람 이전, 중앙아시아에서

의 고대 한국과 사산 (Susanian) 제국 영토 간의 충돌을 말해준다(Kim: 1983, 46-49).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에 한반도에는 “샤머니즘”이 존재했다고 한다. 한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믿음은

시체 위에 돌을 놓으면 죽은 자로부터 악령을 쫓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권력 행사에 이용되

기도 하였고, 이러한 샤머니즘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연결을 시도했으며 마녀들이 춤추고 노래를 부르

며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과 재난을 쫓아 내기 위해 노력했다(Lee: 1984, 7).

아케메네스부터 사산조 후기까지의 고대이란과 극동 사회의 관계를 증명하는 또다른 이론들과 증거

들이 존재한다. 즉, 아케메네스 시대의 무기 및 기술들이 이란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지금의 일본까지

전해졌다는 이론이며 그 결과 일본의 아이누 (Ainu) 도구와 금속은 중앙 아시아 쪽에서 전래되었다고

본다(Munro: 1911,413-415).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파르티아와 사산조의 특성을 같은 시

기에 가지고 있는 반면, 청동기 시대로 전환되면서 동시에 극동을 넘어 인도, 이란, 인도유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페르시아와 중앙 아시아의 소중한 유산이 문화, 전통, 언어, 문학, 예

술, 음악, 종교적 신념의 구조에서 보호�유지되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삼국시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

가 전해져 내려오듯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지금 시대에서도 볼 수도 있다(Bom

Lee: 1981,1-16). 사산시대에는 이란 선박들이 페르시아 만을 통해서 극동 지역으로 물자를 이동시켰고

이란의 해상 무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산시대의 이란-베트남간 수로를 언급한 중국 문헌이 존재한

다. 아마도 사산의 해양 사업은 중동에서 서기 4세기때 시작했을 것이다. 즉 그때 이란 상인들이 이란과

인도에서 중국과 베트남 항으로 물품을 운송하였을 것이다. 그 때부터 서기 589년 소이 (Sui) 통치 시기

까지 이란 선원의 베트남 항구 출현이 보고되었다. 왜냐하면 선원들의 출입국이 당나라 통치 시까지 이

어졌기 때문이다. 이란 선원들의 얼굴과 큰 코에 대한 언급이 중국문헌에 적혀있다. 그들은 단단하고 질

이 좋은 베트남 목재를 사용하여 집과 선박의 제작 및 수리에 사용하였다(Schafer: 1967,180198,174). 사

산조 때의 이란 선원들은 참파(베트남의 항구 이름) 지역인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

랍인의 침략으로 인해 이슬람 출현 후 이란을 떠나 참파에 가기로 결정하였을 거라 추측한다. 이슬람 기

록에 의하면 이란인들이 서기7세기에 참파로 이민 간 것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Bruce: 1996,8).  

파르티아 시대, 페르시아 만의 무역은 이란인과 아랍인들의 영향 하에 있었고, 스키타이가 인도를 지

배했을 당시 스키타이 상인의 인도항 출현은 파르티아인들의 인도양 해상 무역 강화를 가능케 하였다.

스키타이 왕국이 인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 붐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발루치 스탄

(Balochistan), 칸다하르(Kandahar), 스키타이, 파르티아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였으며, 결국 인도-스키타

이 곤도파레스(Gondophares) 왕정이 시작된 후 서기 1세기 때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파르티아

선원들이 무역 수로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후에 사산 선원들이 페르사아 만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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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시대의 무역 즉, 해양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이 시작되었다. 파르티아 사람들은 중국 계피, 약초,

잎 오일, 동물 가죽, 보석 등을 사고 팔았으며 실크 거래는 서기 3 세기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Warm-

ington: 1974,2,30,55). 한국 사람들 역시 중국을 통해서 고대 이란의 고원식물인 카프카즈를 받았다고 하

는데, 그 식물의 라틴명은 “Medicago”로 개자리속이다. 신라 시대 때 한반도에서는 이를 말의 사료로 사

용하였으며, 왕국에서 직접 관리하여 재배까지 하였다. 한국어로 “윤자목수스”라고 불렸다. 언어학적

으로 그 이름은 이란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란어로는 “무수(Musu)”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말 먹

이뿐 만 아니라 약초,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 식물과 다른 문문들이 고대 이란에서 한

반도로 전래되었다고 한국 역사책 삼국사기에 기록되었다(Lee: 1981,1-16). 

한국의 한 역사학자는 서기 9세기 중엽에 무슬림 상선이 한국항에 정박했다고 언급했고, 아마도 서아

시아에서 중동으로 가는 중 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예성(Yesong) 강쪽에서 오고 개경 근처에 최종 도

착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Nahm: 1993,76). 역사 기록과 고증에 따르면, 사산 시대 이외에도 중국에 도착

한 적이 있었고, 서기 8-11세기 사이에 이란 사람들은 파르스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국으로 계속 이동

하며 양주, 루양, 광저우, 항주 등과 같은 무역 대도시에서 주요 소수민족을 형성했다(Schafer: 1985,

1320).

Siraf항과 Kharg섬에서의 고고학 발굴

Siraf 또는 Taheri 항은 페르시아 만 Bushehr에서 남동쪽약 230 km, Abbas 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

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Siraf 유적은 제임스 모리에르 (James Morier)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Morier:

1812,51).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Siraf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서기 850년에 “이븐 파기” 에 의해서 기록되

었으며 그 보고서에는 이란과 인도간의 무역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한다.  

솔로몬 왕국의 대교역 시기에 쓰인 보고서에는 중동의 물자와 생산품들이 siraf를 통해 중국으로, 무스

카트를 통해 겔론과 말라바르로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그로부터 50년 후 Siraf 상인인 “아부 사이드

시러피” 는 Siraf 상인들을 제다, 홍해 그리고 잔지바르 등지에서 보았으며 그들은 여전히 중국 동전으로

거래했다고 언급하였다. Siraf에서의 고고학적 발굴은 화이트 하우스 박사의 주도로 1966~1973년에 이

루어 졌다(White House: 1966, 18). 

사산조 말엽부터 약 11세기까지의 잔존 건축물들을 통해 당시의 설립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무엇

보다 중요한 발견은 과거 Siraf항이 “해양실크로드”의 주요 핵심 채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량의

주화들 (총 949개)이다. 이는 멀게는 아케메네스부터 11세기 후대까지의 이란의 광범위한 교역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부사이드의 일 칸국(Ilkhanate Empire) 주화와 더불어 중요한 보물인 7-8세기 것

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청동 주화들이 발견되었다. 주화 중에서도 중국 주화들은 특히 상당히 주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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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치가 있다. 이 주화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된다. 발견된 지역은 주거지 F 이며, 발견된 보물 중

에는 60개의 청동 주화를 포함해 당제국 621년때의 역사를 보여주는 두 번째 보물인 “가이유언

(Kaiyuan)”, 그리고 송 나라 1265년의 주화들이 있었다(White House: 1969,48). “위안” 제국 시대의 어떠

한 주화도 발굴되지 않을 정도로 주화 생산이 급격한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기 15세기 초 명나라가

중국 화폐 유동성 감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으로 공식적으로 주화 생산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당시 구

리 주화는 중국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동전이었다. Siraf에서 발견된 동전들은 주로 가장 강성했던 당, 송

시대의 동전들이다. 당 나라는 서기 618년 세워졌다. 당 나라는 중국 역사 상 최고의 제국이었다. 가장

유명한 통치자인 “당 태종” 때는 여러 민족을 통합한 통일왕조를 이루었다. 소수 알려지지 않은 인종과

무굴 족은 중국에서 추방되었고 동 투르키스탄까지 자신의 지배 하에 둔 이후부터는 서 투르키스탄에

중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중국과 이란 국경은 그리 멀지는 않았

다는 사실이다. 당나라는 서기 907년 멸망하였다. 정치적 혼돈으로 중국 왕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북

부 “황 호” 지방까지 점령당했다. 송나라 태조는 강력한 제국 통일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점차 다

른 지역들은 독립을 선언했으나, 결국엔 제국을 안정시켰으며 이로써 송 시대의 막이 열리고 그는 서기

976년에 세상을 떠났다. 발견된 대부분의 주화들은 마지막 시대의 주화들이었다. 주화는 중앙에 한 개

의 구멍이 뚫린 둥근 모양이다. 이런 주화의 모양은 극동에도 있었으며 이란에서는 오직 솔타니예 잔전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의 일 칸국 주화에서 발견된다. 실크로드를 통과하는 중국인들이 술탄 주화를 편

하게 지니고 다니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으며 자국의 주화처럼 만들었다. 이런 주화들을 아부자이드는

펠루스라 명칭하며 이들은 일반 구리 주화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용되던 것이었다. 아부자이드의 “시

라피 술레이만의 여행기”에는 당시 중국에서 통용되던 이 구리 주화에 대해 적혀 있다: “펠루스는, 일국

의 화폐를 말한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어떤 왕국도 펠루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는 또한 주

화 중앙에 실을 넣어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각 펠루스의 1세겔(4.6875g)의 금에 상응하는 가치

를 가지며, 중국어가 새겨진 펠루스들은 Siraf에도 있었다고 했다(Qasim Begloo: 1385, 133-135).

또한 페르시아 만의 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섬은 고대 동서양의 문명이 주목한 Kharg 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섬은 “실크로드 해로” 상에서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길이 8km, 폭

4km의 이 섬은 위치상으로는 Bushehr시 서북부 76km, Gaveh 항에서 35km 떨어져있으며 영토적으로

는 Bushehr시에 속한다.  

지리 연구에 따르면 약 백만년간 산호섬이던 Kharg섬은 약 1400년전 바다위로 드러났다고 한다. 대부

분의 역사 및 지리학자들은 이 섬을  “아라키어” 라고 불렀으며 그 섬은 진주채취, 어업 및 해양 무역으

로 비옥한 섬으로 알려졌다. Bushehr 시에서 프랑스 고고학 학자들의 발굴과 4000년 전의 엘람 실형 문

자의 발굴은 이 섬의 발굴 가치를 높여주었다. 1950~1959년 Girsham 박사의 관리 하에 프랑스 고고학자

들의 실사 발굴이 시작되었고 아케메네스 시대부터 카자르 조까지 이 섬이 실크로드에서 정치-경제적

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혀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아래의 유물들을 성공적으로 발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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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고대 아케메네스 사원 (시리아 팔미라 건축 양식),

고대 아케메네스 네스토리아스타(Nestorianism) 교회 (사

진 2), 이슬람식 건물 및 묘지. 이를 통해 해상 무역로에서

의 이란의 예술과 문화가 어느정도의 역사적 계몽을 이루

었는지 알 수 있다(Girsham: 1960, 11-3).

이란 국립박물관은 실크로드에서 만들어진 풍부한 예술 작품들과 극동 예술을 담은 하나의 보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청화백자, 미니어쳐, 섬유, 다양한 질그릇, 귀중한 유물 조각들을 예로 들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본 논고에 게재된 모든 유물 이미지들은 이란 국립발물관 아카이브 센터 소유의 이

미지이다.)

실크 섬유

전해오는 자료들에 따르면 사산제국 시대 말기 경, 사산 제국의 동부 지역인 “무루” 라는 곳에서, 이란

과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실크가 생산되었고 이슬람의 지리학자들도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이브니 아콜: 1366,171; 아스타흐리: 1368,208). 실크는 (이슬람력 4세기) 북부 지역, 고르건과 다일람

에서 생산되었다(여코트 아마위: 1965,49; 지허니:1368,148; 이브니 피키아:1349,78; 코주니: 1366,178).

이슬람력 4세기 이후에도 이슬람력 10세기까지 이란에서 실크 생산이 활발했으며, 위에 언급한 지역 이

외에도 몇 몇 지역에서 실크가 생산되었다.

이슬람력 7세기에는, 이탈리아 상인들의 이란 방문 목적 중 하나는, 일한제국과 협정을 맺는 것이었

는데, 이를 통해 베니스 상인들이 실크를 중국과 이란에서 매입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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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십자의 조각, 하르크 섬, 서기 7세기–8세기
(등록번호: 3307)



타와로드: 1308,9; 프트로오프이스키: 1346,64).

베니스 상인들의 이란 진출 이후에, 실크로 된 소중한 직물들이 유럽 전역 및 전세계에 수출되었다.

사파비시대 (Safavid dynasty) 때 정치 안정과 경제성장으로 실크무역은 더욱 많은 지원을 받아 융성하

게 되었다. 실크 무역 붐은 이슬람력 12세기를 전후로 쇠퇴했지만, 실크는 이란 사람들의 삶의 모든 구

성 요소들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3).

미니어처

이란 지역의 몽골 지배가 시작되면서, 특히 일한 제국 시대에는, 중국의 미니어처 예술이 이란의 미니

어처 예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삼서르: 1357,15). 중국 회화의 영향도 울퉁불퉁한 형상을 한 나무의 몸

통과 옅게 드리운 구름을 통해 알 수 있다(라즈완이안: 2536,4). 

이렇게 자연주의자들은 나무와 산으로 그림을 채웠고, 이는 회화의 다른 세부사항들을 통해서도 확인

해 볼 수 있다(Rice: 1971,83). 

티무르(Timurid Empire)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란에서는 서체 예술과 미니어처 예술이 꽃 피웠다. 서

기 1506년, 우즈벡 인들이 헤라트를 정복하였고, 이후 이스마일 사파비 왕이 헤라트를 정복하면서 이란

예술의 중심지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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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실크 카펫, 타브리즈, 이슬람력 10세기 말
(등록번호: 3305)



유약을 바른 도자기

이란 학자들은 유약을 칠한 도자기를 중국 “당” 시대 예술인들의 성과라고 보고 있다. 이 도자기들 중

사만 시대의 예술작품이 ‘네이셔부르’에서 발견되었고(할라이: 1345,6-10), 이 도자기들은 이슬람력 2세

기 혹은 3세기에 만들어진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다. 

이 종류의 도자기의 기원은 중국의 “Tang sancai”라 할 수 있으며, 당나라 시대(서기 618 ~907) 때 만들

어졌다.

이 시대에는 세 가지 빛깔의 도자기들이 중앙 아시아로 수출되었고 그 곳에서 다시 중동 지역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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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사냥 모임, 타브리즈 학파, 이슬람력 10세기 
등록번호:4208

사진 5. 유약을 칠한 도자기 그릇, 네이셔부르, 
이슬람력 3세기와 4 세기 (등록번호: 22114) 



입되었으며, 특히 실크로드를 통해 이슬람 세계로 소개되었다. 두 지역의 도예가들은 두 지역의 특징을

섞어 다른 형식의 도자기를 만들었고, 유약을 바르기 전 그림을 덧대는 형식(이 때 이란 도자기를 만드

는 사람들이 도자기 요를 만들기 시작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란의 유명한 도시들 리, 쇼쇼, 시

럽, 크로칸 그리고 네이셔부르에서 발견되었다 (사진 5).   

에나멜 도자기들

이 도자기들은 (이슬람력 7세기) 셀주크 왕조 (Seljuq dynasty) 시대에 주로 만들어 졌고, 그 시작은 일

한 제국(Ilkhanate Empire)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란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셀주크 왕조”의 영토

는 대략 중국 국경에서 지중해(Mediterranean sea)까지였기 때문에 이란과 중국간의 중개 무역을 활발

히 하였다. 셀주크 왕조 시대 도자기 종류 중 하나는 에나멜 도자기 였고, 몇 몇 고고학자들은 커션, 레

이, 서베를 에나멜 도자기 생산 중심지라고 생각한다 (사진 6).

청화백자 그릇

청화백자의 생산과 발전은 일한제국(Ilkhanate) 시대에 이루어졌고 특히 티무르(Timurid) 와 사파비

(Safavid) 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주로 마샤드(Mashhad), 이스파한(Isfahan), 카샨(Kashan), 고르간

(Gorgan)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로히 파르: 1381, 49). 이란과 중국과의 관계는 “명”나라 시대, 티무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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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에나멜 도자 그릇, 커션, 이슬람력 7세기 (등
록번호: 22157)



대와 사파비 시대때 관계가 좋았으며 그 결과 중국의 청화백자가 다량 수출 되었고 이란에서 유명해지

게 되었다 (사진 7,  8).

중국과 이란의 도자제조 기법에는 유약이 사용되었고, 유약을 바르기전 그림을 그려넣었다 (사진9).

명나라 시대 때, 이란인과 아랍인들은 명의 코발트와 도자기 생산 방법을 전수 받았다. 이를 이용하여

청화백자를 만들었으며 이를 “마흐무디 청자”라고 불렀다. 디자인 면에서 10세기와 11세기 때 이란의

도자기 디자인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이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국을 상징하는 모

든 작품들, 둘째, 중국과 이란의 문화를 반영해서 디자인한 그릇, 셋째 이스파한 예술 학교의 학풍을 살

려 이란 문화를 완전히 반영해서 만든 그릇이다.

압바스 왕은 중국 상인들을 초대해서 중국산 도기들을 가져오라고 독려하였다. 그 스스로도 육로를 통

해서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스스로도 많은 그릇을 수집했다. 자신의 도자기 컬렉션을 아르데빌에 있는

샤이크 사피 무덤에서 발견하였고, 현재 대부분 이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사리커니:138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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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중국 청화백자 도자 그릇, 아르데빌, 이슬람력 9세기 (등록번호: 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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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용 그림이 그려진 청화백자 도자 꽃병, 아르데빌, 이슬람력 9세기  (등록번호: 22510)

사진 9. 중국 그릇을 모방한 극동 지역 작품, 이슬람력 10세기 (등록번호: 3615)



커쉬(타일)

일한제국 (Ilkhanate) 시대와 티무르 시대에 걸쳐서 이란인들은 극동 문화와 예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커쉬 (타일) 라는 예술작품을 만들게 되었다. 역사 연구에 의하면 “커쉬”라는 명칭은 커션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따왔을 확률이 높은데, 왜냐하면 커션, 레이, 서베 그리고 네이셔부르는 이란 뿐만 아니라 세

계적인 도자기 생산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유약을 바른 아름다운 타일들은 일한제국 시대와 티무르

시대에, 인간과 동물, 식물, 명문, 별, 십자형 등의 모양이 새겨졌으며 이슬람 개념과 결합하여 주로 건축

디자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사진 10).

이 시대 작품들은 특히 용 그림 등을 통해 대부분 극동 지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한제국

(Ilkhanate) 시대, 그리고 특히 티무르 시대에는 파란색과 금색 타일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일

한 제국 시대의 가장 중요한 궁전 중 하나인 ‘타크테 솔레이먼’의 위치는 타간 북부 50Km 거리에 있는

이란 서북 지역이다. 이곳에서 명문이 새겨져 있는, 중국 풍의 귀한 타일들이 발견되었다 (사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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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자리인 펌 그릇, 카샨, 이슬람력 8 세기 (등록번호: 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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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파란색 타일, 타크테 솔레이먼 (Takht-e Soleyman), 이슬람력 8 세기 (등록번호: 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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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란과 신라의 관계 관련 기록 문제입니다.

이란의 문화가 중국에 전해지거나, 거꾸로 중국의 것이 이란으로 전해진 것은 여러 정황상 분명해 보

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지나 더 동쪽으로 신라와의 교류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중

국을 거쳐 다소 ‘중국화된 이란의 문화’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란과 신라의 직접

적인 접촉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지닌 학자가 적지 않습니다.

신라와 중국 서쪽 지역의 나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은 9세기 후반부터 보

인다고 합니다. 즉 9세기 후반부터 14~15세기까지 17명의 무슬림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20편의 신라관

련 기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오래된 문헌은 이븐 쿠르다드비(Ibn Khurdhādbih 820
~ 912)의 것으로, ‘중국의 맨 끝 광주의 맞은편에는 많은 산과 왕이 있는데, 그 곳은 바로 신라국이다. 이

나라에는 금이 많으며, 무슬림들이 일단 들어가면 그곳의 훌륭함 때문에 정착하고야 만다. 이 나라 다음

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Ibn Khurdādhibah, Kitābu'l Masālik wa'l mamālik(886), ed. de Goeje

M.J., Leiden, 1889, p. 70).’라고 적고 있으며, 9세기 아랍인 사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알 마수디(Al

masọudi ? ~ 965)는 신라에 간 아랍인은 “공기가 맑고 물이 좋고 토지가 비옥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보석

이 일품이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문

헌기록들은 신라에 대한 소식이 멀리 아랍지역까지 전해졌음을 알려주는 단적인 기록으로 인용돼 왔습

니다. 그러나 주된 내용들이 지리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전설적이며,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많고, 또

신라멸망 후에도 여전히 ‘신라’라고 부르고 있는 점 등에서 체험에 의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중국에 왕래

하던 아랍상인의 傳聞을 기초로 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신라’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연 이 기록을 두고 그들이 신라에 직접 왔고, 나아가 직

접적인 왕래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 샤하람(Shahram)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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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맥락으로 최근 서사시 쿠쉬나메에 언급된 신라 관련 내용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쿠쉬나메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서사시들을 모아 11세기 한 이란학자가 필사하여 책으로 편찬한 것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책에는 신라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 책에 언급된 신라의 내용과

관련하여 샤하람(Shahram)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샤하람(Shahram) 선생님의 발표문 가운데 3쪽 “한국 최초로 입국한 이란 사람을 “터쉬” 뜻은 “상인”

이라는 기록이 있다(Akbarzadeh: 2010,140).”라고 언급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

한 언급이 어떤 문헌에 어떤 맥락에서 서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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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단·도자기·향료·노예의 융복합적 루트

한국의 경우, 육상실크로드에 비하면 해양실크로드는 덜 주목받았다.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의 실

크로드에 대한 관심 고조는 북방 대륙 침략, 즉 만주·몽골 등 유라시아 대륙의 침략과 중앙아시아로의

영토 야망이 계기였다. 그 결과, 일본의 탐사대가 수집한 유물이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관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10년대에 일본인 서역 탐험가 오타니 고이즈(大谷光瑞)가 위구르 지

방을 돌면서 수집한 유물이다. 전후에 일본에서 다시 실크로드 붐이 일어난 것은 NHK 방송의 다큐멘터

리 방영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도 그 이후에 대중적 관심이 일어났으며, 학술적으로는 본격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육상보다 무역 총량에서 비할 바 없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실크로드는 연구성과가 제

한적이다. 동서해양실크로드의 총체적 면모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드물다. 극동에서부터 아프

리카, 지중해를 거쳐 로마에 이르는 해양실크로드의 방대한 노선은 어느 한 나라의 연구자가 해낼 수 있

는 분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반면에 동부아프리카, 지중해, 아라비아해, 페르시아만, 벵골만, 동남아

시아 , 남중국해 등 권역별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실크로드에 관한 국제적 네트워크

는 각 권역이 이루어놓은 연구와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축적시킴으로써 해양실크로드의 글로벌적 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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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해양사는 흔적을 두루 남기는 육지와 달리 유사무서(有史無書)이기 때문에 역사는 있으나 기록이 제

한적이다. 남아 있는 결정적 증거도 오히려 해저에 숨어 있다. 오가는 항구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고, 각

시대를 달리하면서 항구 위치도 변동된다. 중간 기착지가 많을뿐더러 해상루트 자체가 복잡하여 톈산

남북로 식으로 명료하게 그려내기 어렵다. 반면에 도굴꾼 손에 유린당하는 유적과 달리 박물관을 차릴

만한 양질의 물적 증거물이 실린 난파선이 느닷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수중고고학의 발달로 탐사가 불

가능하던 해역에서도 발굴이 되기도 한다. 파선 재질과 크기, 조선기술, 무역 상품의 종류, 출항 항구 등

을 통하여 시대와 지역이 밝혀진다. 선박에서 화물표, 편지 등 문헌자료가 발굴되어 연구사적으로 결정

적 증거가 되기도 한다. 여러 난파선을 비교 연구하여 빅데이터를 만들고, 글로벌적 해양실크로드 연구

의 끊긴 고리를 하나로 연결한다. 세계사적으로 수중고고학은 아직도 시작 단계인 것으로 여겨진다.

예나 지금이나 박래품은 인기 품목이다. 인간은 호기심 많은 동물이고, 그 욕망의 서사는 바닷길을 끝

없이 이어지게 했다. 사람들은 이 같은 무역선 왕래를 해양실크로드라 명명했다. 로마 귀족이 중국비단

을 선호했음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졌으며, 실제로 중국비단은 로마뿐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동남아시

아에 이르기까지 널리 거래되었다. 비단의 물질적 속성상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반면에 해양실크로드에는 상당량의 중국도자기가 남아 있다. 자기의 특성상 난파선에서도 고스란

히 발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크로드 대신에 ‘도자의 길’이라고도 부른다. 배에 실린 엄청난 양의 도

자기를 근거로 볼 때, ‘세라믹 로드’가 비단보다 더 중요했을지도 모른다. 무역 총량을 보면 중국의 도

자기 수출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박래품은 비단, 도자기를 뛰어넘어 매우 다양하다. 향료

무역의 관점에서는 ‘스파이스 루트’이며 , 노예무역이 이루어진 인도양에서는 ‘슬레이브 루트’이기도

하다. 고급나무가 거래되는 관점에서는 중국 광동성-하와이의 백단루트도 존재한다. 문학적으로는 몬

순의 바람이 만들어낸 , ‘바다의 서사시’라고 명명할 수도 있다. 인류문명이 바다에 수놓은 서사의 대하

드라마가 바로 해양실크로드였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 해양실크로드라는 명칭을 씀은 이와 같은 전

체적인 입장을 고려한 결과다. 만약에 국제사회가 해양세라믹로드라고 도자기를 내세운다면, 이 역시

틀린 합의는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동서해양실크로드, 즉 동아시아에서 인도양을 거쳐 아프리카와 지중해 초입까지의 노선을

역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노선은 동서 해양교류의 지극히 고전적인 루트다. 각각의 노선은

각각의 역사를 지닌다.

2

3

John Keay, ‘The Spice Rout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2006, p.18.
Anthony Reid, ‘South 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London,
1988, pp.1-16; ‘The Message & The Monsoon’, Islam Arts Museum, 2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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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중국으로부터 동인도까지의 해양실크로드 권역

제1권역. 남중국해권역으로부터 베트남 해역권 

동서 해양문명교류에서 양적 질적 중심은 역시 중국 남부다. 난징, 양저우, 닝보 등도 중요하지만, 오

늘의 푸젠성, 광둥성이 특히 중요하다. 다른 도시들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양실크로드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두 성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광저우의 ‘난하이(南海) 해양실크로드 박물관’은 해양실크로드의 상징이다. 송나라 무역선이 통째로

발굴되어 수중 유물이 쏟아져 나와 해양실크로드박물관‘1호 박물관’이란 간판을 달았다. 침몰선에서

는 귀걸이·목걸이·반지 같은 귀금속, 은제그릇, 푸젠요(福建窯) 술병과 주발·접시 등 7만 여점의 유

물이 나왔다. 푸젠에서 도자기, 금은 세공품, 비단, 차 등을 가득 싣고 양릉도 앞바다를 관통하여 광시성

북해(北海)를 거쳐 오늘의 통킹만을 거슬러 내려가 말래카 해협이나 인도양, 페르시아 등지로 항해하다

가 침몰하였다. 선박 재질이 남중국해에서 자라는 소나무임이 밝혀져 광저우·푸젠·광시 등 남중국해

에서 건조된 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남중국해의 수중고고학적 성과는 동서 무역선 왕래가 생각 이상

으로 활발했음을 말해준다. 남중국해에 당도한 무역선은 내륙운하나 연안해운을 통하여 전 중국으로

이어졌다. 

남중국 취안저우·푸저우·샤먼·광둥 등은 중국 해양실크로드의 출발지이며, 서쪽으로부터 들어오

는 무역선의 관문이다. 남해무역의 최대 거점으로 이슬람 문명, 기독교 문명 등도 교차하던 무역항이다.

취안저우의 교통사박물관에 소장된 경교나 이슬람 유물은 남방을 통한 국제적 문명교류의 직접적 증거

물이다. 취안저우 개원사(開元寺)의 돌기둥은 힌두 양식의 문양이다. 돌기둥에 시바상·코끼리상 같은

인도 문명의 강력한 흔적이 각인돼 있다. 취안저우박물관에는 시바 여신의 남근이 기다리고 있다. 불교

는 물론이고 힌두, 이슬람, 기독교 문명이 시차를 달리하면서 남중국으로 스며들었다.

취안저우는 송대 이후 최대의 무역항으로 급부상했다 . 수출품은 비단·도자기·문방구 등 광범위했

지만 도자기가 으뜸이었다. 동남아시아·인도는 물론이고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까지 도자기를 수출했

다. 원(元)대에 들어와선 취안저우 상인이 아라비아반도, 페르시아만, 아프리카 동부와 인도대륙과 동

남아 일대로 진출했다. 해상무역이 번성하던 남송(南宋)시대 조여괄(趙汝适)이 지은 지리서 『제번지(諸

蕃志)』엔 “대식인(大食人)이 취안저우 서북에 산다.”는 기록이 나온다. 대식인은 아랍인을 뜻하는 말로,

당시 아라비아 상인을 비롯해 각지에서 흘러들어온 무슬림 상인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돼 있었음을 환

기시킨다. 훗날 명(明)에 의해 바닷길을 통제하는 이른바 ‘해금(海禁)’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 송·원

대까지 취안저우는 글로벌 해양문화가 꽃피웠던 중심지였다.

4

ʜʁȩʡɺȨĆʑʖȤɛɮǈȟʢƕʣʊʑʖɵřʢʡʞʌ�ʝʠʋʣʢʕɍʣʢ2002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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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저우 창러 시내에 일명 정화공원이 있다. 해양실크로드 대원정(1405~1433)에 나섰던 명나라 환관

정화(鄭和)가 제4차 항해 중인 1412년 잠시 머물렀던 곳이다. 정화는 놀랍게도 1405년부터 28년간 7차

례나 대항해에 나섰다. 인도양은 물론 호르무즈 해협, 아프리카 동부 연안까지 다녀왔다. 콜럼버스의 신

대륙 발견(1492년)보다 90여 년을 앞선 대항해 성공 기록이다. 정화는 서역에서 중국 윈난(雲南)으로 이

주해 온 무슬림 출신이다.

푸젠성은 오늘날 동남아를 비롯, 세계 곳곳에 뻗쳐있는 ‘화교의 뿌리’격이다. 진(秦)·한(漢)시대 월

(越)족이 푸젠 지방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를 민월(ãſ)이라 불렀다. 월의 수도였던 푸저우 박물관 전

시물 중 상당부분은 민월인의 풍습과 관련된 유물들이 차지한다 . 민월인은 북방에서 내려온 한족과 다

르다. 배를 능숙하게 다루고 바다로 무서워하지 않아 끊임없이 바다로 진출했던 민족이다. 오늘의 베트

남을 월남(越南)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들 월의 남쪽이라는 뜻이다. 중국 대륙의 남쪽 변방엔 한족과 다

른 강인한 해상세력이 웅거했음을 증명한다. 화교의 다수는 민월 지방 출신이다.

항구도시는 장기지속과 단기지속이 번갈아 진행되며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오늘날은 한가롭게 변

한 광시 자치구의 북해(北海)는 한나라 때 베트남해역으로 진입하는 중요 항구였다. 마조신앙의 메카로

불리는 푸저우성의 메이저우섬(湄州島)은 오늘날은 신앙의 성소일 뿐이다. 그러나 해양무역이 번성하

던 송나라에서는 주요 항해 요충지였다. 마조는 ‘선원의 수호신’이다. 순풍을 불게 하여 뱃사람의 안전

을 지켜주는 마조는 중국 해안가의 절대신이다. 중국 남부사람들이 동남아시아 등 각국으로 이민을 하

였고, 마조도 함께 갔다.

베트남은 중국과 오랜 세월 대립항쟁을 거듭해왔다. 베트남 해역권은 중국과 무관하게 독자적 발전

을 걸어왔다. 그러나 역시 남중국으로부터의 남진, 동남아로부터의 북진이 만나는 중간 지점이었다. 중

부지역 다낭 근처의 호이안은 오랜 중개무역지였다 . 인근에 참파문명의 거점이 자리 잡았다. 참파문명

에는 인도문명의 요소가 결합하여 있다 . 호이안에는 중국인 집단거주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슬람 도

자기 등이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남방 이슬람 상인도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호이안은 동남아 일대에

베트남 도자기를 수출하는 전략기지이기도 했다. 

고대문명사적으로는 메콩 델타의 푸난(Funan)문명의 본거지 옥에오(Óc Eo)가 중요하다. 푸난은 일찍

이 중국 『한서』에 등장한다. 오(吳)나라 사신 강태(康泰)와 주응(朱應) 등의 방문기록도 전해온다. 

메콩 델타를 중심으로 넓게 퍼진 푸난의 성립연대는 1세기 무렵이다. 중국 사서에는 부남(扶南)으로

등장한다. 

로마인이 동남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인도와 동남아 사이에 정기 무역 루트가 있음을 알

게 된다. 인도 상인도 동남아로 진출하여 중국의 풍부한 시장을 만끽하고 있었다. 여기서 푸난은 어떤

5

6

7

福建博物院 編, ‘Splender of Maritime Silk Road’, 福建敎育出版社, 2013.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ncient Town of Hoi An’, Glol,Ha-Noi, 2003. 

Andrew Hardy, ‘Champa and the Archaeology of Ny Son’, Nus Press, Singapo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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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을까. 안다만해에서 말래카해협을 통해 중국으로 오가던 노선은 5세기경에야 본격 가동된다.

초기 동서무역에서 인디아선박은 말래카해협보다는 말레이반도 서쪽 해안에 닿았다. 태국 남부에서 말

레이반도를 관통하여 동서 바다를 연결하는 끄라지협(Istmus of Kra)의 수로가 동서교통로로 이용되었

기 때문이다. 오늘의 타일랜드만을 가로지르면 곧바로 메콩델타에 닿으며, 강을 따라 옥에오에 고대항

구도시가 성립되었다. 말래카해협을 관통하여 싱가포르를 돌아서 중국해 쪽으로 진입하는 항해루트는

더 후대에 설립되었다. 

푸난은 단순하게 유럽과 중국의 동서교류 중개지만을 뜻하지 않았다. 인도문명이 물밀듯이 들어

왔다. 메콩강가를 지나가던 배에서 내린 브라만 카운딘야(Koundinya)가 토지신 나가(naga)의 딸인 소

마(Soma)여왕이 지배하는 메콩델타에 당도한다. 둘이 결혼하여 마침내 푸난왕국을 만든다는 개국신화

는 외래와 토착세력의 결합을 뜻한다. 호치민역사박물관에서 만난 옥에오 석상의 대부분이 불교와 힌

두 혼재양식임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박물관에는 푸난왕국의 산스크리트 비문도 전해온다. 헬레니

즘과 로마양식의 요소를 가진 간다라미술도 옥에오에 영향을 미쳤다. 불교와 힌두, 그리고 그리스양식

이 융합적으로 메콩강에서 만나 새로운 해양문명을 만들어냈다.   

제2권역.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해역권 

해양문명사에서 중요한 해협이 두 곳 있다. 하나는 아프리카 북서부와 유럽 서남부 꼭짓점을 연결하

는 지브롤터해협으로 그리스시대부터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불리며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해온

전략 요충지다. 동양권에서는 단연 말라카(Malacca)해협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시켜, 마침내 유

럽의 서진과 동양의 동진이 교류·충돌·융합한 해협이다. 

말래카해협의 해양문명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말라카만으로는 부족하다. 말레이반도 북단에

훗날 영국인이 본격적 거점으로 만들어낸 인도양 길목 페낭(Penag), 남단의 태평양 관문 싱가포르 , 무

엇보다 해협 건너편 수마트라의 메단(Medan)과 팔렘방(Palembang), 수마트라 북단의 반다 아체(Banda

Ache)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이들 도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해양문명 자체가 항구도시의 네트워크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협의 본질은 ‘통로’이며, 통로의 본질은 ‘흐름’이며, 흐름의 모든 과정은 ‘융합’일 수밖에 없다. 해

협의 이러한 전 과정을 종교만큼 잘 말해주는 문명 요소도 없다. 말라카해협 일대는 온갖 종교가 정착,

육성, 실험을 거듭한 ‘종교박람회장’이다. 

본디 7세기~11세기에 걸쳐 중국과 인도 사이의 동남아 해상무역을 주름잡던 스리위자야(Sriwijaya)왕

국(683~1025)이 말라카해협을 장악하고 있었다. 왕국 수도는 해협 건너편 수마트라 팔렘방·말라카해

8

John N.Miksic, ‘Singapore & The Silk Road of The Sea 1300-1800’, National Museum of Singapor, 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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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순다해협을 포함한 수마트라, 킬리만탄, 서부 자바 등이 모두 관할 구역이었다. 중국과 인도로 가는

정기 항로가 개척되었고,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시키고 있었다.

중국 승려 의정(義淨, 635~713)이 서역으로 가는 길에 팔렘방에 당도했을 때, 불경 번역 등 국가적 불사

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리위자야는 바다로 전래된 남방불교의 완연한 불교왕국이었기에 중국명으로

삼불제(三佛齊)였다. 스리위자야를 이어서 해상권을 장악한 마자빠힛(Majapahit)왕조(13~16세기)는 불

교·힌두신앙을 믿었다. 향료시장이 커지면서 차츰 차츰 말라카가 주목을 받자 마자빠힛은 몰락한다. 

이슬람이 인도양을 가로질러 수마트라와 말레이반도에 당도하면서 사태가 바뀐다. 14세기 무렵, 무

슬림이 주도하는 말라카왕국이 성립된다. 동남아 해상주도권이 말라카로 넘어간다. 말라카 무역망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는 물론이고 동부아프리카, 페르시아, 지중해, 일본까지 닿고 있었다. 식량과 주

석, 금과 후추 등 온갖 박래품이 중계무역도시인 말라카를 통해 거래되었다. 말라카왕국 성립 당시의 동

남아 패권은 시암(태국)이 쥐고 있었다. 시암은 불교왕국으로 신흥 말라카와 동남아해상무역 패권을 놓

고 경쟁했다. 

말라카 바바뇨냐박물관에 가보면 다인종 징표가 한 눈에 다가온다. 말레이반도 전체가 융복합적 혼

합의 상징적 매개지임을 암시한다. 중국인이 청운의 꿈을 안고 이주해온 뜻을 담은 칭윈팅(靑雲亭, 1673

년) 사원은 항해가 정화를 모셔놓았다. 정화 함대는 말라카를 통해 일곱 차례 대원정에 나섰다. 해협을

오가면서 무력시위를 벌여 시암을 견제하고 말라카왕국이 국제무역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을 준 것이

다. 중국 무역상인은 수마트라의 후추를 사들여 부를 축적했고, 함대는 해협의 해적을 청소해 항로의 안

전을 확보했다.  

말라카 네덜란드광장의 박물관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 국기와 인물 모형이 순서대로 서

있다. 말라카를 식민지배했거나 일시 점령했던 나라다 . 가장 먼저 당도한 나라는 역시 포르투갈이다.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1498년에 인도 캘리컷에 도착한 지 불과 20여 년 뒤인 1509년, 아폰수

드 알부케르크(Afonso de Albuquerque)가 함대를 이끌고 말라카를 점령한다. 사티아고 요새의 포르모

사(Formosa) 정문이 그날의 역사를 웅변한다. 말라카에는 어쩌면 이들 포르투갈보다도 훨씬 전에 당도

했을 인도 상인과 말레이 여인이 결합하여 후손이 이어져온 캄풍 치티(Kampung Chitty) 공동체도 존재

한다.

인도네시아의 해양사 역시 말레이반도와 연동되어 있다. 세마랑에 삼포공(Klenteng Sam Poo Kong,

三保洞) 사찰이 있다. 1405년에 자바에 당도했고 이슬람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믿어지는 정화함대가 세

마랑을 찾는다. 오늘날 정화는 거대 규모로 성역화되었다. 정화 함대가 세마랑을 통해 자바로 들어선 역

사가 엄청난 사건으로 기억되어 전승되었다는 증거다. 또한 중국에서 자바에 이르는 항해루트가 일상

적으로 존재했다는 증거다. 함대는 세마랑에서 수마트라 팔렘방을 거쳐 말라카해협으로 떠났다. 세마

9

Victor T.King, ‘Unesco in Southeast Asia’, Nias Press, Copenhagen, 2016, p.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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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차이나타운이 고색창연한 이유는 정화함대로부터 근 6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 때문이다. 세마랑에

는 VOC(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물류창고가 즐비하다. 술라웨시와 말루쿠 등지에서 수집된 향료들이

세마랑으로 집결했고, 다시 유럽으로 향했다. 

세마랑의 게퉁 송고(Getung songo) 힌두사원과 데막(Demak)의 아궁(agung) 이슬람사원은 두 종교가

자바섬과 맺은 깊은 관련성을 말해준다. 해발 1000여 미터 고지에 자리 잡은 게퉁 송고는 8세기경에 비

슈누와 시바에게 받쳐진 사원군이다. 인도로부터 거침없는 힌두문명의 물결이 자바 북부까지 미쳤다는

결정적 증거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족자카르타의 프람바난(prambanan) 힌두사원

과 연계된다. 세마랑 시내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데막은 지금은 내륙으로 들어와 있으나 본디 해안가

였다. 이슬람이 처음 자바섬에 상륙한 지점이다. 마자파히트 힌두왕국이 멸망하고 자바가 무슬림사회

로 변한 역사적인 장소다. 그리하여 1466년 자바섬에서 가장 오랜 아궁사원이 세워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이슬람이 포교된 곳은 아체다. 야체는 믈라카해협을 통한 새로운 문명

의 씨앗이 들어오던 길목이며, 향료무역의 길목이며, 온갖 침략과 전쟁의 길목이기도 하다. 아체는 후추

(pepper)의 땅이기도 하다. 많은 후추가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으로도 건너갔으며, 일부는 한국으로도

건너왔다.

인도네시아 후추의 본산은 말루쿠해역이다 . 술라웨시 주도인 마카사르는 동인도네시아의 관문으

로, 네덜란드는 이곳에서 동서 물류를 관장했다. 중간지대에 집산처를 만들어 유럽으로 향료를 실어 날

랐던 전략적 거점이었다. 말루쿠 암본은 비교적 큰 북부와 작은 남부로 이어지는데 북부는 대체로 이슬

람권, 남부는 기독교권역이다. 문명의 충돌이 격심했음을 증거한다. 암본은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하다.

포르투갈의 암본 첫 정착은 1521년이다. 동방에 천주교를 처음 퍼뜨린 프란체스코 사비에르 신부는 암

본을 거점으로 삼았다. 사비에르는 암본을 거쳐서 남방항로를 통하여 일본에 천주교를 전파하였다.  

말루쿠는 육두구(XEű, nutmeg), 정향(丁香, clever)의 본산지였다.  페스트 등 역질이 돌 때마다 향

료는 그 신비로움이 부풀려져 만병통치약으로 신비화되었으며 금값에 거래되었다. 동방에서 중동을 거

쳐 베네치아로 집결되어 전 유럽에서 유통되는 이들 향료가 어디서 오는지 유럽인은 알 길이 없었다. 머

나먼 동쪽에서 온다는 신화가 유럽에 널리 퍼졌고, 황금을 가져오는 향료를 찾아서 동쪽으로 배를 몰게

했다. 마침내 포르투갈 선단이 동방을 경략하여 배에 향료를 가득 싣고 귀환한다. 수백 년 간에 걸친 베

네치아의 독점시대가 포르투갈 때문에 막을 내린 것이다. 포르투갈은 1605년 신흥 네덜란드에 의해 축

출된다. 그 다음 암본에 들어온 영국 상인도 VOC에 의해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1623년 이른바 ‘암보니

아 학살사건’이 그것이다. 

제3권역. 벵골만 해역권   

10

Giles Miton, ‘NATHANIEL'S NUTMEG’,Thinking Tree Publishing co, London,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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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항구는 기본적으로 해항(海港)이 아니라 강항(江港)이다. 미얀마 의 강은 동고서저에 따라 서

쪽 벵골만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북서쪽이 고산준령으로 가로막힌 미얀마는 전적으로 벵골만 영향권이

다. 벵골만은 곳곳에 삼각주를 형성하고 안전 항구를 만들어내는 천혜 요충지다. 북서부 라카인 주에는

미얀마 해양사의 숨겨진 보고가 숨겨져 있다 . 라카인은 역사적으로 아라칸이라 불리던 무슬림의 땅이

다. 므라욱 우는 1430년부터 1784년까지 354년간 위대한 라카인의 수도였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무라욱 우 역시 강항도시였다. 도시가 개설되고 얼마 되지 않아 대항해시대가 시작되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 들어온 흔적이 남아 있다. 무라욱 우의 고고학박물관에서 포르투갈 유물을 확

인하기란 어렵지 않다. 일종의 자유무역항이었다. 17세기에 이 강항도시를 찾았던 예수회 수사 파리나

(A. Farinha)는 ‘제2의 베니스’란 헌사를 바쳤다. 궁궐 남쪽의 강변에는 다잉지 팟이라 부르는 유럽인 집

단거주지가 존재했다. 옛그림에서는 높고 기다란 성벽, 솟구친 궁궐과 사찰 건물들, 강가에 밀집한 엄청

난 규모의 살림집, 코끼리부대, 심지어 낙타 떼까지 보인다. 외국인 거주지로 보이는 앞의 주택군을 부

각시킨 이 그림에서 ‘제2의 베니스’ 헌사가 ‘허사’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강항도시는 인도와 아랍의 강력한 영향도 받고 있었다. 무라욱 우 고고학박물관에서는 시바여신

의 남근을 두루 만날 수 있다. 아랍계 유리와 타일도 꽤 많다. 이슬람세력은 라카인 해안으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 이 일대까지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다. 박물관에서는 중국 수입도자기도 다수 눈에 들어온

다. 벵골만에 힌두, 불교, 이슬람, 아랍, 중국문명의 중첩적으로 교차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재미있는 것은 쇼군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포르투갈 사람을 따라 망명해온 나가사키의 사무라이들이

한때나마 국왕의 호위무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이다. 왕국의 위엄 내세우기용으로 이국적 사무라이를 경

호부대에 편성했다. 무라욱 우 전성시대인 민빈방(1531~53)은 1만 척 해군함대를 거느리며 벵골만과 오

늘의 양곤 앞바다인 마르타반(Martaban)을 지배했기에 이러한 국제적 경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바다로 연결된 강을 따라 곳곳에 오랜 시간의 풍화작용이 흔적을 남겼다. 무라욱 우 앞에 다냐와디

(1~6세기), 웨탈리(3~11세기), 렘로(11~15세기) 세 왕조가 초석을 깔았다. 무라욱 우를 포함한 이들 네

왕조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융합으로 역사를 전개해나갔다. 이후 만달레이 중심의 미얀마왕국에

포섭되어 이른바 불교국가로 이름이 나게 되었으나, 그 근본은 역시나 해양문명의 본질이 의미하는 중

첩적 세계였다.      

문명사적으로 벵골만은 대륙과 해양문명이 충돌하는 경계선이다. 역사적으로 고대와 중세까지는 북

방 대륙문명, 15세기 이후에는 바다로 들어온 해양문명의 압력이 이 지역에서 충돌했다. 벵골지역은 ‘두

강의 땅’으로 압축 묘사된다 . 두 강은 갠지스를 뜻하는 강가(Ganga)와 브라마푸트라를 뜻한다. 히말

라야에서 발원한 갠지스 강에는 힌두교뿐 아니라 자이나교·불교·시크교 등의 성지가 즐비하다. 티베

11

12

BHONE TINT KYAW, ‘The Ancient History of PYU-BYAMMAR before Anawrahtar’, U Kyaw Zin, Yangon, 2015.
Nitish Sengupta, ‘Land of Two Rivers’, Penguin Books,India, 2011, pp.3~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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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발원하여 갠지스와 합류하여 벵골만으로 흘러드는 브라마푸트라 강도 ‘신의 자식’으로 불린다.

강이 바다와 만나서 비옥한 삼각주를 만들고, 마침내 벵골만은 ‘고대문명의 종착역’이 되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주요 교통수단이 선박이며, 뱃길이야말로 생명줄이다. 고대와 중세에도 사정은

같았다. 벵골은 강과 바다로 연결 지으며 문명의 동맥을 이어갔다. 다카 역시 초기 문명은 불교 혹은 힌

두교 영향권이다. 8세기 중엽에 북방에서 내려온 팔라 왕조가 세워졌고 불교가 번영했다. 터키족 침략

으로 가우르(Gaur) 왕조가 설립되었고, 이후 이슬람이 확산되었다. 벵골만의 힌두와 불교왕국은 마침

내 이슬람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 방글라데시는 무슬림의 나라로만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도 않다. 이곳 역시 힌두와 불교의 땅이었다. 

다카에는 국가사원으로 지정된 천년을 뛰어넘는 다케스와리(Dhakeswari) 힌두사원, 벵골의 실력자

후세인 사(1493~1519)와 연결되는 후세인 달란 이슬람사원(1642년 건립) 등이 병렬로 존재한다. 무굴제

국에서 세운 랄바그 요새(1677년 건립 시작)에 보관된 이슬람 도자기와 타일, 중국 도자기는 동서의 만

남을 증거한다. 

벵갈인에게 벵갈(bengal) 혹은 방글라데시(bagladesh), 방가데시(bangadesh)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고향을 일컫는 같은 표현일 뿐이다 . 벵갈은 고전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등장할 정도로 오랜 명칭이

다. 유엔통계에 따르면 벵갈 모어권은 영어, 스페인어, 힌두어, 러시아어, 중국어 다음으로 세계 6위다.

무려 2억 5000여 명이 벵갈어를 쓰며, 주로 방글라데시와 서벵갈주·아샘주 등 인도 여러 곳에 거주한

다. 2억 5000여 인구가 강과 수로와 바다로 얽혀져서 하나의 거대 문명으로 존속해왔다. 적어도 분리 독

립의 불씨가 마련된 1911년, 국제정치적으로는 완전 독립이 이루어진 1947년까지는 ‘하나’였을 뿐이다. 

방글라데시 치타공은 일명 힐이라 부르는 구릉과 산이 길게 이어지는 해안으로 이어진다. 치타공은

벵골만에서 카르나풀리 강을 약간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있는 항만 도시다. 중국이 산맥을 넘어와 바다로

나가는 ‘일대일로’의 출구이기도 하다. 예전부터 아랍·포르투갈의 선박이 기항한 벵골만의 양항이다.

포르투갈이 고아에 도착한 1510년,  고아 말고도 몇 개의 항구 거점을 설정했다. 치타공도 그때부터(1517

년) 서구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 1534년 고아 총독은 5척 200여 명의 군대를 보내어 치타공을 거점으

로 벵갈과의 무역을 도모했다. 그때 최초로 정착촌이 만들어진다. 포르투갈 이후에는 네덜란드, 영국이

들어왔다. 

비행기로 한 시간여 거리의 콜카타, 양곤, 다카는 각각 다른 종교를 ‘국교’로 믿는 국민국가 시스템에

결박되어 있다. 힌두와 불교와 이슬람은 벵골만 트라이앵글을 규정짓는 경계이고, 철학이며, 존재근거

이기도 하다.    

캘커타(Calcutta)는 2001년에 들어와서 콜카타(Kolkata)로 공식적으로 바뀐 도시다. 도시 명칭에 깔리

여신이 숨겨 있기 때문에 콜카타는 ‘깔리여신의 항구’로 불러도 된다. 4/5를 차지하며 깔리를 숭상하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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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M.Eaton, ‘The Rise of Islam and the Bengal Frontier 1204-176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Berkely, 1993.
Nitish Sengupta, ‘History of The Bengali Speaking People’, UBSPD, Kolkata, 2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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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카타 힌두 틈새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 자이나교도와 불교도, 시크교도는 소수자다. 깔리여신이나

시바여신은 워낙 스케일이 커서 종교 차이나 다툼 따위는 관여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속세의 힌두들 사

정은 다르다.  

콜카타는 어쩜 ‘인도의 운명’을 바꾼 도시 중의 하나다. 영국이 인도와 만나면서 벵골의 운명이 바뀌

었고, 콜카타는 어느덧 벵골의 중심이 되었다. 콜카타는 당연히 인도에 속한다. 그러나 콜카타 사람들

은 ‘인도보다 벵골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남인도가 확고부동의 타밀나두 정체성이라면, 콜카타는 인

도 이전에 벵골이다. 깔리도 원래 벵골에서 숭상하던 여신이다. 

벵골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벵골문예운동은 콜카타를 현대 인도문학과 예

술사상, 인쇄와 출판, 레크리에이션 등의 본산으로 만들어냈다. 서점이나 공공건물 곳곳에서 마주치는

시인 타고르는 단순히 시인만이 아니었다. 벵골사람 타고르는 1937년 벵골 전통음악과 춤을 현대적으

로 결합시킨 컨퍼런스를 창조해냈고, 그 전통은 지금껏 이어온다. 그리하여 벵골만의 독특한 문화가 창

조된 것이다. 덕분에 벵골만에서는 벵골어·영어·힌디어·우르두어 등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양실크로드 문명사에서 볼 때도 항구도시 콜카타의 ‘탄생’은 세계사를 바꾼 사건이다. 1601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제1차 동방항해 때, 아시아에 보낼 선박 역량은 고작 5척 수준이었다. 120년 만에 세계 최

대의 다국적 기업으로, 200년 후에는 광대한 대륙을 차지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동인도회사는

1857년에 일어난 일명 세포이항쟁으로 인도 통치권을 잃고 해체에 내몰렸지만 무려 250여 년이나 존속

했다.

영국의 콜카타를 통한 벵골만 지배는 해양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아라비아해는 전통적으로 아라

비아 상인의 주무대였다. 인도 남서부 캘리컷 등 말라바르해안에는 끊임없이 아라비아 상인이 들이닥

쳤다. 남동부 코르만델 해안은 상대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저평가되던 지역이다. 더군다나 북방 벵골만

은 ‘무주공산’까지는 아니어도 아라비아상인 같은 확고부동의 해상세력이 존재하지 못하였다. 동남아

와 중국의 바닷길이 미치지만 강력하지 못하였던 공백지대다. 무굴제국은 방대한 영토와 그로 인한 수

입이 확보되었지만 해양 인식은 저급하였다. 영국의 벵골만 장악은 이 모든 공백을 가로채는 독점세력

의 출현을 뜻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벵골만 콜카타를 기반으로 동쪽으로 나아갈 베이스캠프를 마련한

셈이다.  

벵골의 콜카타는 미얀마의 양곤, 말레이시아의 페낭, 믈라카,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으로 이어지는 제

국의 해양벨트가 완성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서쪽에서 동쪽을 들이치는 거대한 원동력이 1772~1912년

옛 영국령 인도의 수도 콜카타에서 나온 것이다 . 벵골만은 고대로부터 ‘미얀마-윈난성-쓰촨성’으로

이어지는 육상루트와도 연결되었다. 

인도 남동부는 타밀나두 해역권이고, 그 중심은 열려진 창구인 첸나이항구다. 북방 유목민 아리안 족

15

 Michael Edwardes, ‘British India 1772-1947’, Rupa, New Delhi, 2011.15.



이 밀어닥쳐 원주민 드라비다인을 남쪽으로 세차게 밀어냈다. 오늘날 카스트제도의 근간이 그로부터

기초가 다져졌을 것이다. 남쪽으로 밀린 드라비다인은 역사적으로 ‘반 힌디적’이다. 마침내 1950년대

후반에 드라비다 나두(드라비다인의 고향)를 만들어냈다. 타밀호랑이 등 분리주의 깃발은 사그라졌지

만, 힌두어 대신에 타밀어(Brahmi)를 쓰는 등 타밀의 자부심은 여전하다. 이미 2세기에 독자적인 타밀

어가 쓰이기 시작했으므로 사실상 힌두어와 무관한 언어권역이다.  

첸나이는 전설의 예수제자 도마가 인도에 와서 순교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헌정하고 있다. 도마

는 파르티아제국의 국제적 교역망을 통하여 오늘의 첸나이로 들어왔다. 고대사적으로 첸나이 일대는

미라포레(mylapore)라 불리던 오랜 항구다. 그레코-로만의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2세기)가 이 항구

를 언급했으며, 인도양을 가로질러 무역에 종사하던 아랍인은 ‘로마인 타운’이란 뜻으로 베투마(Be-

tumah)라 불렀다. 1293년 마르코 폴로도 도마성지를 방문하여 경배를 드렸다. 4세기에 기독교 국교화

가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인된 공관과 달리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외경으로 밀려난 도마복음

이 이곳까지 전파되었다. 도마는 이미 로마-인도와 연결되던 당대 항로를 손쉽게 이용했을 것이다.   

코르만델 해안의 고대 동서교류를 밝혀줄 결정적 증거는 의외로 많다. 첸나이에서 해변을 따라 90여

분 달리면 마하발리뿌람에 당도한다. 빨라바 왕조의 두 번째 수도였던 이곳도 한때 인도의 중요 무역항

이었다. 오늘날 동남아에 뿌리내린 인도문명의 흔적은 이 지역 사람의 대항해 결과물이다. 심지어 인근

에는 폰티체리 같은 프랑스 식민지까지 있다. 그만큼 외국과의 교섭이 많았던 전략적 해안이라는 뜻이

다. 폰티체리는 프랑스가 정착하기 훨씬 이전에 완연한 무역도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폰티체리는

코로만델 해안의 ‘아시아의 열린 도시’였다. 중국, 말레이반도, 페르시아, 아프리카, 몰루카 도서들과 무

역거래를 했다. 농산물, 쇠 등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비단, 금, 은, 아라비아에서는 말, 몰루카제도에서는

향료를 들여왔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폰티체리를 ‘Podoke’로 언급했다. 강 언덕에서 로마시대의 주거

지도 발견되었다. 폰티체리 박물관에는 로마시대 동전이 줄지어 전시되고 있다. 폰티체리가 프랑스 식

민화를 포함하여 오랜 국제적 장기지속의 항구도시였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식민지화는 해양실크로드

의 교역의 주도권이 뒤바꾸는 충격이기도 했다. 

3. 스리랑카로부터 동아프리카까지의 해양실크로드 권역

제4권역. 서인도와 파키스탄 해역권

스리랑카 남서부의 네덜란드 식민항구 골의 해양박물관에는 거대한 둥근 돌판에 지도가 각인된 만다

라가 있다. 스리랑카를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한  만다라 형상의 고지도다. 일찍이 자신들을 세계의 중

심으로 생각할 정도의 고대적 해양관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다. 스리랑카는 실제로 항로의 한가운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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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세상의 배꼽’이자 ‘항로의 허브’다. 진주를 귀하게 여긴 아랍 상인들은 스리랑카를 ‘인도양

의 진주’라고도 불렀다. 

스리랑카 전통선박은 현외(舷外) 장치가 달린 아웃리거(outrigger)다. 아웃리거는 인도네시아 발리나

마이크로네시아에서도 발견된다. 선박 구조로 볼 때, 동남아와 태평양과 상관관계가 있다. 중부해안 서

쪽의 콜롬보 항구에서 만난 배는 다르다. 인도양에서 보편적인 삼각돛 다우(dhow)이기 때문이다. 스리

랑카 서부해안은 아라비아의 강력한 자장권역임이 확인된다. 이처럼 스리랑카는 동서를 모두 흡수한

융복합 해양문명의 중간지대로 파악된다. 가히 세상의 ‘배꼽’이자 ‘진주’다.  

유럽 지도에 스리랑카만큼 일찍 등장한 아시아의 섬도 없다. 유럽-스리랑카 해양실크로드의 비밀을

알려면 비엔나국립도서관에 가서 포이팅거(Peutinger)라 부르는 두루마기 지도를 펼쳐보면 된다. 12세

기, 혹은 13세기 초반 로마제작 도로지도다. 고지도 전문가들은 1세기경 제작 지도를 4세기경에 다시 만

들고, 중세에 복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아일랜드와 영국으로부터 스리랑카에 이르는 방대한 여정이 상

세히 그려져 있다. 적어도 2000여 년 전부터 유럽인이 스리랑카에 이르는 노정을 파악했다는 결정적 증

거물이자 해양실크로드의 고대적 실체가 확인된다 .

스리랑카의 지리적 중요성은 이미 프톨레마이오스(A.D.83~168년경)의 지도에 등장할 정도다. 그는

스리랑카를 너무 크게 생각하여 인도의 1/3, 인도양의 1/25쯤 크기로 생각했다. 지도 원본은 알렉산드리

아도서관 대화재로 소실되었으나, 1478년 로마와 볼로냐에서 다시 제작된 지도는 스리랑카를 정확하게

묘사했다. 항구, 산과 강, 수도인 아누라드푸라, 심지어 코끼리 서식지까지 나온다. 

스리랑카에서는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중국 등 다양한 동전이 발견되고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

정으로 이미 인도 북서부 펀자브까지 그리이스인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네들이 스리랑카를 드나들었

음은 발굴된 당대의 동전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리스인은 남인도 말라바르 해안이나 스리랑카와 인도

사이의 타밀해협에서 향료시장을 구하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 휘하의 해군사령관 오네시크리투스

(Onesicritus)가 스리랑카를 찾은 기록이 전해온다. 아라비아 아덴만에서 우연히 바람에 밀려서 표류한

로마인 세리도 있었다.  

홍해, 페르시아만 무역상인이 동아시아로, 중국 상인이 서쪽으로 가자면 스리랑카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 특히 아랍의 가장 오랜 항구 아덴과 남인도 말라바르 해안 사이의 교역은 스리랑카의 부상에

서 그 동력을 얻었다. 그런 와중에 스리랑카 북서쪽 만타이(Manthai) 같이 거류민단이 형성되어 국제무

역거점으로 부각된 고대항구도 생겨났다. 광저우·푸저우 등 중국 남부에 줄기차게 당도하던 아랍상인

다수도 스리랑카를 중간 거점 삼아서 거쳐 들어왔을 것이다.     

해양교섭에서 몬순은 결정적인 동력이다. 스리랑카는 북동과 남서 몬순에 따라서 동서 항구를 자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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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번갈아 이용하여 문명교류의 출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 북서풍이 부는 겨울몬순, 남서풍 부는 여

름몬순으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무역선을 움직였다. ‘몬순의 아시아Monsoon Asia’란 표현이 가능하다.  

남인도에는 콜람, 압랍빼이, 코치, 칼리쿠드 같은 유수의 항구들이 줄지어 있다. 이름하여 말라바르

해안이다. ‘스파이스 루트의 꽃’과도 같던 무역항이다. 믈라카제도 등에서 실어 나른 향료가 말라바르

해안에 도착하면, 아라비아해를 가로질러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지로 실려 갔다. 

말라바르 바다는 매우 일찍이 이슬람 상인이 오가던 무역의 바다였다. 그 흔적이 융복합적인 건축물

과 다양하게 섞인 언어, 식당에서 파는 아라비아 음식, 가게에 보이는 말린 대추야자에서 잘 보인다. 물

경 1500여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무슬림 사회는 오늘날까지 계속된다. 마필라라 부르는 이들 아랍

의 후손 덕분에 현존 케랄라 주민의 25퍼센트가 무슬림이다. 이들 무슬림은 무슬림 국가와의 종교적 연

고를 찾아서 아랍 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백만이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실현

중이다. 

콜람은 케랄라 수로로 이어지는 조용한 항구다. 아라비아 상인이 향료와 캐시미아 직물을 구하기 위

해 찾던 무역항이다. 묵까다 시장은 본디 향료의 본거지였다. 아주 오래 전에 아라비아해의 상선이 찾

아오던 해변으로 이후에 포르투갈, 영국 등이 순서대로 찾았다.  

알랩빼이는 야자수로 둘러싸인 쾌적한 운하도시다. 북부운하와 남부운하가 도심을 가로지르며, 국제

상인의 거래가 이루어지던 교역장이 있다. 케랄라 운하는 ‘문명의 고속도로’였다. 거친 아라비아해의

위험한 해안을 피하여 아늑한 수로로 물산을 유통시켰다. 

코친은 600년 이상 상인이 찾아오던 항구다. 코치의 명물은 중국식 어망이다. 1400년에 쿠빌라이 칸

황실 상인이 처음 전했다고 한다. 정화가 아프리카로 갈 때도 말라바르 해안에 자주 들렀다. 남인도 서

해안이 그만큼 중국 측에서도 페르시아나 아랍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였다는 증거다. 일찍이 《한서》 지

리지에 광저우에서 인도로 가는 노선이 등장한다. 승려 의정은 광저우에서 페르시아 상선을 타고 인도

로 구법활동을 떠났다. 무수히 많은 당나라 승려들이 천축국으로 떠났음은 인도-중국 네트워크가 정착

되었던 사정을 말해준다. 중국을 뜻하는 지나(Cina)는 B.C.4세기~A.D.2세기 기간의 2대 서사시 마하바

라타와 라마야나에 이미 등장할 정도로 기원전부터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코친 항구 옆에는 유대인 거주지가 있으며, 오늘날도 향료 거래의 중심지다. 놀랍게도 이미 72년에 유

대인 수천여 명이 코치 북쪽의 코둔갈루르(일명 무지리스)로 피신을 온다.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동

안 유대인이 살아왔다는 뜻이다. 코둔갈루르는 이미 고고학 발굴로 로만 동전이 쏟아져 나왔다. 로만시

대 지도에도 이미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기원 전후에 동서교류가 활발했던 오랜 항구다. 

동일 시대인 70년경 이집트의 그리스상인이 로마령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인도까지 항해한 기록인 《에

리트라해 안내기(Periplus of the Erythraean)》에 무지리스가 등장한다. 후추와 여타 향신료, 금속공예품

등이 거래되었고, 많은 그리스 선원들이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기록을 남겼다. 유대인 수천여 명이 오

늘의 코치 근처로 집단 이주한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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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해의 문명적 헤게모니는 바다를 건너온 무슬림에다가 그 이후에 들어온 기독교까지 합쳐져

복합 형태를 갖추었다. 중국문명의 힘은 인도 서부해안에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남긴 것으로 파악된다.

코친이 대표격이다 .

제5권역. 페르시아 해역권 

페르시아문명권에게 구자라트의 로탈은 인도로 들어가는 입구다. 로탈은  고대의 ‘입’으로 불린, 언

어학적으로 ‘죽음의 장소’라 해석된다. 모헨조다로도 ‘죽은 자의 흙무덤’이다. 로탈과 모헨조다로의 연

관성이 드러난다. 수천 년 고대문명이 거품으로 사라지고 남긴 것은 벽돌뿐이다. 유물이야 20세기 들어

와 발굴된 것이고, 이곳을 살아가는 원주민에게 고대의 기억은 무너진 벽돌더미로만 남아 있다. 그러하

니 죽음의 공간이며, 이는 문명의 부침을 일상의 언어로 함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은 로탈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대항해에 적합한 항구 조건에서 벗어나지만, 항구가 대체로

강항(江港)에서 해항(海港)으로 진화했음을 기억해야한다. 쓰나미, 태풍 등으로부터 해항은 위험하기

도 했다. 문명은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와 강 언저리 둔덕에 자리 잡았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문명도

모두 인더스 강의 계곡에 밀집되었다. 강은 바다로 이어지는 동맥이었으며, 다시금 바다에서 강을 통하

여 문명의 본거지로 접근 가능했다. 

로탈의 문명사적 위상과 의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초기 인도인의 정착사는 흔히 ‘언어의 화석

학’을 통해 이야기된다. 고언어의 궤적은 종족 변천의 맥락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베다

(Veda)』는 문학작품이기는 하지만, 초기 인도인의 사회종교적, 정치경제적 복합적 존재양태를 잘 알려

주는 결정적 사료다. 

미궁의 고대문명이 1922~23년 모헨조다로 유적 발굴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힌두, 혹은 신디(sindh)라

고도 부르는 거대한 유적은 예수 탄생으로부터 최소한 2700여 년을 앞선다. 하라파 문명도 같은 시대에

발굴되었다. 신석기와 청동기를 병용하는 인더스 문명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이름하여  인더스밸리

문명이다. 이로써 기원전 3000년경에 인도 문명이 수메르, 바빌론, 이집트, 아시리아 문명과 동일 반열

에 서있었음이 증명되었다. 

인더스밸리 문명은 방대한 도시를 품고 있었다. 극도로 파괴된 문명의 흔적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세

련된 도시계획을 보게 된다. 오늘의 인도 문명은 이들 고대문명과 단절적이지 않다 . 인더스밸리 문명

이 중요 요소로 취급한 모든 요소가 여러 문화의 퓨전을 거치면서 누적되어 쌓인 결과물이 오늘의 인도

문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탈은 그러한 문명의 대외적 창구, 즉 해양문명 교류의 국제적 창구

로서 기능했다. 로탈은 페르시아로 들어가는 출구이자 관문이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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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탈의 건너편에는 페르시아상인들이 버티고 있었다. 이란남부의 고도 파르스에서 기원전 6세기에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 세상에 페르시아와 페르세폴리스란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알렉

산더대왕에 의해 그 화려했던 제국도 멸망하고 안식국(파르티아)을 거쳐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다시 탄

생한다. 중국 문헌에 파사로 등장하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오늘의 이란이다. 

226년에 흥기한 후, 7세기 초 대식국이 흥기하면서 사산조도 쇠퇴한다. 놀랍게도 400여 년 존재한 서

아시아 최강국 사산조의 시기는 중국 남북조, 수대, 당나라 초기에 해당한다. 중국과 밀접한 페르시아는

아랍제국의 속박 속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지속했다. 수년 전 자바 해역에서는 중국을 오가던 페르시

아 선박이 수중 발굴되어 엄청난 보화와 도자기가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페르시아는 동서 중간거점에 자리 잡아 상호 이득을 취했다. 파사는 455~648년까지 193년에 걸쳐 열

세 차례나 공식 사절을 중국에 보냈다. 사산조가 대식국(아랍)에 멸망한 상태에서도 일부 잔존한 페르

시아 제후국에서 여전히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 시선(詩仙) 이태백이 술집에서 페르시아 무희의 춤을

지켜보며 여흥을 시에 담은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세속에서 페르시아풍이 유행할 정도로 동서는

혼합되었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만에서 근거리다. 페르세폴리스가 위치한 시라즈는 오랜 실크로드 도시로

서 초원로를 거쳐 들어온 대상이 머물던 교역로다. 말하자면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만의 해양실크로

드와 초원실크로가 만나는 교차점이었다. 페르시아 시라즈 상인의 활동 영역은 아프리카에서 미쳤다.

탄자니아의 다르에스 사렘에는 시라즈 상인들의 옛 도시가 전해온다. 아프리카 동부의 펨바섬에는 페

르시안 마을이 전해온다. 한때 이 섬을 잔혹하게 지배하던 폭군이 페르시안이었다. 페르시안 마을의 흔

적은 고대 이래로 페르시아 상인들이 아프리카에도 정착하였다는 좋은 증거다.  

페르시아만 최북단에 오늘날 이라크의 바스라 항이 위치하며, 거기서 북상하면 바그다드. 바그다드

는 육상실크로드의 종착점이자 페르시아만을 통해 북상한 해양실크로드가 만나는 교차점이다. 이처럼

페르시아만은 육상과 해상의 오랜 육로와 해로가 마침내 접합되는 문명의 용광로 같은 곳이다.

오늘날의 남중국 광저우에는 아랍인, 췐저우와 저장 해안에는 페르시아인이 모여 살았다. 췐저우에

살고 있는 5만여 명의 무슬림은 페르시아 후예로 여겨지며, 지금도 대체로 상업에 종사한다. 정(丁), 하

(夏), 곽(郭), 포(浦) 등의 성씨가 그들이다.  

췐저우를 중심으로 남해무역으로 명성을 떨친 포수경(蒲壽庚, 1245~1284)이란 독특한 인물이 있다.

송말 원초에 무려 30여 년간 바다를 주름잡았다. 제거시박(堤擧市舶), 즉 무역·선박관리를 위임받은

해양 사업가였다. 이란계 내지 아랍계의 피를 이어받아 쿠빌라이 정권의 해양 글로벌화와 통상 확대에

기여했다. 아랍과 페르시아는 분명히 구분이 되었지만, 그네들의 해양세계는 서로 병립하면서도 동서

무역과 문명교류를 함께 이끌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페르시아 상인은 당연히 중국보다는 인도와 더 많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8세기경 회교도 박해

가 시작되면서 이란을 탈출한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인도의 파르시족을 형성했다. 뭄바이 곳곳에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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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만날 수 있는 인도 거대기업 타타그룹이 그들의 후예다. 

페르시아만 해양실크로드의 길목은 당연히 호르무즈다. 오늘날 이란 최남단 해상거점인 반다르아바

스에서 뱃길로 이십 여분이면 호르무즈 섬에 당도한다. 황량한 바람이 부는 사막에 무너진 성터만 있을

뿐이다. 작은 포구가 있고 먼지 날리는 자동차가 메마른 들판을 지나간다. 산과 산에 의지하여 가파른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낭떠러지 아래로 푸른 호르무즈 해협이 펼쳐진다. 이븐 바투타는 14세기에 호르

무즈를 지나가면서 아랍어, 파르시어, 영어, 힌두어, 포르투갈어가 들리는 곳이라 했다. 그 당시에도 신

호르무즈, 즉 섬에 형성된 이란 측의 호르무즈가 존재하고 있었다. 

호르무즈 안으로 접어들어 페르시아 만 내에 있던 연안의 작은 나라들은 어떤 해양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을까. 페르시아만 경제활동의 세 축은 연안무역과 고기잡이, 진주조개잡이였다 . 페르시아만은 마

치 닫힌 분지 같고, 거대한 호수 같다. 이 호수 같은 바다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는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했다. 곡식과 옷은 오만의 무스카트와 이란, 건축 재료는 무스카트와 바레인과 이란,나

무는 인도와 동아프리카해안, 비단, 건과일, 말은 이란, 구리는 이라크의 바스라에서 들여다 썼다. 대추

야자는 바레인과 바스라에서 왔다. 

바레인은 페르시아만에서 다우무역의 중요 허브였다. 작은 다우선이 바스라, 쿠웨이트, 아라비아, 이

란, 오만 해안으로 연결되었다. 다우선은 곡물, 카펫, 장작, 살아있는 동물 등을 이란으로부터, 과일과 사

탕은 오만에서 수입했다. 선박용 천은 바스라, 고급갈대 매트는 이라크와 이란으로 수출했다. 카타르는

100여 척의 다우선으로 바레인, 바스라, 오만, 혹은 이란 해안으로 갔다. 이들 다우선은 바레인이나 이란

에서 온 목수들이 건조했다. 19세기의 정황이다. 

오늘날 해상활동이 사라진 쿠웨이트도 이란·이라크 등과 매우 역동적인 해양무역에 종사했다. 호시

절에는 모두 고기잡이나 연안 무역으로 나가버려 연안이 텅 비었다고 했다. 쿠웨이트는 쌀, 담배, 생대

추야자, 장작, 야채, 곡물 등을 이란에서 가져왔다. 생수는 다우선으로 이라크에서 가져다 먹었다. 쿠웨

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중부 나즈드에서 매년 20여 카라반이 도착하는 종착역이었다.

제6권역. 아라비아와 동부아프리카 해역권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조금 아래의 칼하트(Qalhat) 항구는 오만의 오래된 2세기의 도시다. 13세기에

마르코 폴로, 14세기에는 이븐 바투타가 들렀다. 당시에도 인도에서 끊임없이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

적 도시였다. 항해가들이 끊이지 않고 드나들었고, 인도무역으로 생존을 유지할 정도로 국제 개방도시

였다. 아랍이되 충분히 혼합적 도시라는 뜻이다.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서 인도양을 바라보며 줄지어

선 항구도시는 대추야자와 흰색 아라비아풍 건물, 은연중 들어온 서구풍, 바자르의 인도식 공예품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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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건너온 향신료가 낯선 이방인을 환영한다.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아라비아 상인, 한국 역사에서는 대식국(大食國)이라 불렀던 천하의 국제무역

상인이 인도양을 휘젓고 인도와 중국 심지어 한국(고려)까지 넘나들었다. 기원전 10세기경 지중해와 홍

해, 아라비아의 해상교역이 이미 존재했다. 페르시아만을 통해서는 이미 8세기경에 바빌론-인도 해상네

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일찍이 2세기의 프톨레마이오스는 무스카트를 ‘잘 숨겨진 항구’로 묘사했다. 삼

면이 산으로 둘러싸였고 와디(사막)계곡이 이어진다. 앞으로 펼쳐진 바다로 나가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

능한 입지다. 중국의 푸저우가 산에 둘러싸여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어 화교의 본산이 된 것과 비슷하

다. 육지 쪽에서는 좀처럼 접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예멘 쪽에서 건너온 초창기 정착민은 전적으로 바

다에 의존하는 삶을 선택했다. 

오만에 인도배만 몰려든 것이 아니다. 바그다드 태생의 아랍 여행가이자 역사가인 마수디(Masudi,

896~956)는 중국배가 항상 오만, 바레인, 바스라 등으로 향했다고 했다. 『신당서』 권43에 등장하는 몰손

국(沒巽國)은 오만 북부의 수하르 항구다. 

8세기 이후 아랍인은 유태인, 인도인을 대신하여 1498년에 포르투갈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남부서 말

라바르 해안에 출현하기 이전까지 인도양 패권을 독점했다. 아라비아 상인은 지중해 해양세계, 인도양,

중국을 연결시키는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다. 광저우에는 아랍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며 무슬림 사

원이 들어섰다. 광저우 회성사(懷聖寺)는 오만에서 출발한 상인들이 당나라 초기에 조성한 중국 최초의

회교사원이었다. 아랍상인 술레이만은 대식상인이 페르시아만에서 광저우까지 활약한 정황을 여행기

(851년)에 적어 두었다. 이라크 바스라, 혹은 오만의 시라프와 무스카트항을 경유하여 아라비아해를 통

해 인도 남서부 꼴람에 닿은 후, 스리랑카, 벵골만, 안다만섬, 니코바르섬, 수마트라, 베트남 참파 등을

지나 남중국에 도착했다. 

오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고풍스러운 항구도시가 하나 더 있다. 신드바드의 고향인 소하르(Sohar)

다. 1000년 전에는 큰 항구였다. 무스카트가 번성하기 전에 소하르는 오만 자체를 가리켰다. 옛 이름

은 마잔(Majan)으로 이미 3세기경에 구리제련으로 유명했다. 소하르는 메소포타미아와 오늘의 바레

인으로 구리를 수출하여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 이 정도의 오랜 해양력을 간직하고 있었으므로 인도

로, 중국으로, 심지어 고려 벽란포까지 배를 들이밀었다. 오만은 동부 아프리카 해역에 식민지를 개척

했다. 

케냐의 몸바사는 ‘동부아프리카에 활짝 핀 아프리카의 꽃’이다. 바스코 다 가마가 몸바사에 도착한

해는 1498년. 적대적인 원주민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1589년에 거대한 성을 마련하였다. 1741년

오만의 술탄이 완전히 점령하기까지 아라비아의 오만과 포르투갈은 엎치락뒤치락 공방전을 벌인다. 유

럽세력에서 그만큼 동부아프리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희망봉을 돌아서 모잠비크를 거쳐 동부아프리카를 접수하면 인도양 공략에 결정적 교두보가 확보된다.

동부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이슬람의 집중 공략으로 ‘무슬림의 바다’로 접수된 상태였다. 혹자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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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을 ‘이슬람의 호수’로 명명하였다 . 이러한 바다에 거점을 마련함은 구유럽 세력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오늘날 소말리아가 점령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뿔’은 홍해의 길목이자 인도양 출구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의 뿔 바로 아래에 위치한 천혜의 항구 조건을 갖춘 몸바사가 주목된다. 

무슬림 세력의 힘도 만만치 않았다. 오랜 싸움 끝에 결국 포르투갈을 쫓아냈다. 포르투갈이 전방위적

으로 아시아 바다를 식민화시킨 것으로 착각하나 그네들은 전략 포스트에 성채를 마련하여 항로를 관

리하였을 뿐이다. 온전히 나라 전체를 식민화하여 경영한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유럽식 역

사관에 중독된 오리엔탈리즘적 세계사에서는 바스코 다 가마 중심의 역사를 가르칠 뿐, 아랍이나 아프

리카 원주민의 해양사는 배제되어 있다. 포르투갈이 인도로 나아갈 때, 고작 원주민 수로안내인의 도움

을 받는 정도로만 기술된다. 유럽세력이 당도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인도양을 무대로 바다를 넘나들던

스와힐리문명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부인한다. 아프리카 해양사는 ‘부인된 역사’이고 ‘몰각된 역사’이

기도 하다. 

스와힐리문명은 모잠비크 북부로부터 소말리아 남부에 이른다. 1500km에 달하는 광범위한 동부아프

리카 연안에 퍼져 있다. 아프리카원주민 문화와 아랍문화, 인도문화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스와힐리

문명권은 언어와 풍습 등에서 단일 영역을 확보한다.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식의 국민국가는 유럽제국

의 금긋기로 탄생한 것일 뿐, 이들 나라끼리 스와힐리어 소통에 장애가 없다. 동부아프리카 해변은 아프

리카원주민, 아랍, 인도 게다가 15세기 이래로 유럽인 핏줄까지 섞여서 인종박람회장을 방불케 한다. 

스와힐리문명의 대표적 상징은 잔지바르다. 원주민은 아프리카계다. 무스카트에 본거지를 둔 오만은

세력을 확장하여 아예 술탄의 본거지를 잔지바르로 옮겼다. 고색창연한 스톤타운 비좁은 골목에 아랍

식 건축물이 빼곡하다. 무려 50개가 넘는 이슬람모스크가 번성하였으며, 인도인이 찾는 시바신전도 하

나 있다 . 페르시아목욕탕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페르시아 상인의 흔적도 확인된다. 이렇게 온갖 언

어와 피부색과 관습이 혼합되어 스와힐리문명을 탄생시켰다.  

잔지바르의 번화한 옛 거리에는 더러운 노예무역의 흑역사가 숨어 있다. 노예시장은 공식적으로는

1873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돈이 되는 최고의 장사를 노예상인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다. 잔지바르

북서해안에는 비밀리에 운영되던 노예창고가 존재한다. 산호석을 뚫어 지하를 파고 지붕은 견고하게

산호콘크리트로 덮었다. 집단 수용하였다가 해외로 수출하였다. 많은 노예가 죽어 갔으며, 험난한 악조

건에서 살아남는 노예는 건강하다는 증표가 되어 비싼 값에 팔렸다. 

노예는 외국으로만 팔려나갔던 것은 아니다. 많은 노예가 잔지바르 도시국가의 번성에 기여하였다.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잔지바르의 우아한 도시경영을 떠받친 것도 노예노동이었

다. 아프리카 내륙에서는 코끼리사냥에 동원되어 상아를 날랐다. 상아는 비싼 값에 세계로 팔려나갔다.

22

21

Abdul Sheriff, ‘Dhow Cultures of the Indian Ocean;Cosmopolitanism,Commerce and Islam’, Uurst & Company, Lon-
don, 2010, pp.51~61.
ɫʵˀʽʮʹʴˀʺʢʷʿʺʹʰˀʾʿɰʣʢʻʿʾˀʢʶʯˀʢʻʿʾˀʣʢʸʲʱʿʽʳˀʾʿʽʣʢɦɱɱČʔ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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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가 죽어가며 남긴 희생물에 인간들은 높은 품격을 부여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조각공

예를 선보였다. 상아가 배로 수출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해양실크로드에 ‘노예 루트’,‘아

이보리 루트’를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 중국은 물론이고 한반도까지 상아가 흘러들어왔다. 태국, 인도

의 상아도 있었겠지만, 동부아프리카 상아도 끼어 있다.

인도네시아나 인도에서 향료를 싣고 유럽까지 가기에는 무역로가 너무 길었다. 아랍인은 잔꾀를 내

었다. 술탄이 잔지바르에 수도를 정한 이래로 본격적인 플랜테이션에 착수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대적

국가프로젝트였다. 잔지바르와 북쪽 펨바섬의 플랜테이션은 ‘스피아스 루트’의 흔적을 잘 보여준다. 

제7권역. 홍해에서 지중해해역권 

동부아프리카의 뿔을 지나면 곧바로 홍해로 접어든다. 이 일대의 가장 중요한 해양거점은 아덴과 오

래된 도시 시나이다. 아덴은 아라비아해와 홍해를 연결하였으며, 홍해는 이슬람 이후에 메카로 들어가

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이집트문명은 오로지 ‘나일강’만은 아니었다 . 이집트문명은 동쪽 시나이 반도와 홍해, 북쪽의 지중

해, 남쪽의 수단 등 전체를 보아야 제대로 보일 것이다. 오로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사를 논

해온 것도 일종의 편향이다.   

신왕조 유적이 널린 룩소르 북방 62킬로미터, 강이 휘어져 북상하고 서부사막에 달려온 도로가 홍해

로 뻗어나가는 교차로에 케나(Qena)가 있다. 홍해의 큰 도시 사파가(Safaga)와 후르가다(Hurghada) 항

구로 연결되는 교통거점이다. 케나는 홍해 거점 알 쿠사이르(Al-Quseir)와도 연결된다. 오토만제국 시대

에도 쿠사이르는 아라비아 메카 하지 순례단이 오가는 길목이었다. 쿠사이르는 여러 도시의 흥망성쇠

가 거듭된 나일 밸리와 홍해를 이어주는 무역 중심이었다. 이집트 왕조 몰락 이후에도 오토만제국이 16

세기에 다시 성채를 축성했을 정도로 중요했다. 영국은 프랑스를 쳐서 이곳을 지배했다. 한동안 인도에

서 뱃길로 출발한 향료가 쿠사이르를 거쳐 나일강을 따라 북상하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갔다. 1869년 수

에즈운하가 개통하면서 홍해-지중해가 직결되며 중세적 무역로는 끝났다. 

왕조 말기인 프톨레마이오스 시절에 만든 크눔(Khnum) 신전이 있는 에스나(Esna)에는 몰락한 시장

이 있다. 골목에서는 여전히 양복쟁이가 재봉틀을 돌리고, 기름가게에서 수백 년 된 육중한 기계로 기름

을 짜고 있다. 오토만시대의 카라반 건물은 한때 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에서 온 상인이 머물던

곳이다. 소말리아가 동북아프리카의 인도양 창구였음을 고려한다면, 이집트는 홍해와 인도양을 통해

인도 등과 이어졌다. 

이집트 마지막 왕조인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 후계자의 힘으로 세워졌으나 이집

23

24

Cynthia Salvadori, ‘Slaves and Ivory Continued’, Shama Books, Addis Ababa, 2006. 
Robert Partridige, ‘Transport in Ancient Egypt’, Rubicon Press, London, 1996. 2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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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전통을 수용하면서 통치술을 발휘했다. 나일강의 힘에 의지하면서도, 본격적으로 지중해 시대의 개

막을 알린다.  

알렉산드로스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축가 디노크라테스에게 명령한 시점은 기

원전 331년이다. 동방원정 중에 사망해 완성을 보지 못하지만, 계승자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창건하

고 수도로 삼는다. 기원전 80년 프톨레마이오스 10세 때, 로마 영향권에 들어간다. 카이사르가 이집트

내전에 개입,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아누스에게 반기를 든 이후 왕조가 멸망한다. 근년의 수중고고학

발굴로 클레오파트라궁이 도심 바로 앞쪽 수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건축가는 격자형 구획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로, 궁전, 도서관이 딸린 박물관, 알렉산드로스 묘가

있는 소마 등의 거대 건축군을 축조했다. 그 도시에 파로스 등대와 도서관이라는 2개의 문명사적 상징

이 장기지속 중이다.

파라오는 조선업 중심지인 이 도시를 거점으로 나일강과 지중해, 홍해의 해군방어와 교역을 위한 선

단을 보유했다. 아라비아의 이국적 향수와 인도양을 건너온 계피 같은 인디아 향료, 지중해를 통해 목

재, 올리브기름, 포도주가 당도했다. 나일강 상류에서는 내륙에서 금, 상아, 노예, 흑단은 물론 야생생물

이 유입되었다. 서부의 카라반 길을 따라서 말리광산의 암염을 포함해 사하라 사막의 물품이 들어왔다.

아프가니스탄 산 청금석, 향기로운 레바논 삼나무, 유향과 몰약이 담긴 막대한 금액의 흑단상자가 쌓여

지는 물류 집산지였다. 

알렉산드리아도서관 역시 지중해와 동방의 문명교류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파피루스와 바다를 건넌

그레코로만의 문서들이 집적되었다. 도서관은 불에 타버렸어도 지적 지속성은 이어졌다. 철학자, 수학

자 등이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 선진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찾았다.

알렉산드리아 거주 그리스인 프톨레마이오스가 펴낸 8권의 지리학에 포함된 한 장의 세계지도에는

스리랑카에 이르는 ‘동방으로 바닷길’이 상세히 등장한다. 지도는 이 도시가 동서문명교류의 중심이었

음을 증명한다. 세계지도의 발명은 해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훗날 바그다드의 압바스 왕조는 고대 그리스의 사라진 문헌을 대대적으로 번역 복원해 그리스 문명의

자양분을 흡수했다. 그러한 결과는 다시금 서양에 의해 번역되어 유럽르네상스의 자양분으로 되살아나

게 된다. 아랍문명 연구자 예일대 디미트리 구타스 교수는 ‘그리스 사상을 창조적이며 능동적으로 받아

들였던 이슬람 사회의 지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전역을 장악하게

되는 이슬람 왕조도 고립되지 않고 지중해 해양세계의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었음을 주목한다. 

4.해양실크로드 문명의 미래전망 

글로벌적인 해양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항해시대 이래 제2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유



럽 이전의 아시아가 도래하고 있다 . 중국의 경우, 시진핑은 해륙복합으로 유라시아를 엮는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노선을 분명히 하고 오션 글로벌전략에 나섰다. 일대일로는 고전적 의미

에서의 동서바닷길을 연결하는 실크로드를 뛰어넘는 중층적 복합적 개념이다. 각각의 항구는 육상벨트

와 연결되어 거미줄 망상(網狀)으로 세계를 엮어낸다.   

전통적 실크로드 노선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화 원정대가 동부아프리카를 최종 목적지로 하여 원정

을 감행한 사실은 너무도 알려진 사실이라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재 몸바사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철도공사 현장은 중국 정화의 실크로드 대항해가 이제 일대일로로 다시 꽃을 피워 아프리카 내륙으

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영국이 아프리카 내륙의 자원을 빼돌리고 인도양과 소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만든 우간다-나이로비-몸바사 철도가 일대일로로 거듭나는 중이다. 공사 구호는 자그마치 ‘인도

양을 넘어 대서양으로!’이다. 

한국에서 해양실크로드 연구가 주목 받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도 그 배경이 된다. 한국은 실제적으

로 ‘섬’나라다. 지난 60여 년간의 경제발전은 수출과 수입, 즉 무역을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 근간인 수

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하여 오고간다. 오일, 가스 등 상당량의 에너지자원이 고전적 실크

로드 노선을 통하여 운반되고 있다. 무역강국으로서 해양루트에 관심을 갖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은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등에 이르는 환동해 해양문명권에 관한 기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미래비전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권 해빙에 따른 북극해항로가 미래

의 새로운 루트로 다가오는 중이다 . 고전적 항해 루트에서 전혀 새로운 항해 루트가 미래 비전으로 다

가와 있다. 그러나 고전적 항해 루트의 가치가 손상 받은 것은 아니며, 수천 년 넘게 그 루트는 여전히 작

동중이다. 한국의 경우, 19세기말부터 개통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태평양노선이나 오세아니아노

선 등 다양한 항로에 관해서는 너무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가 주로 고전적 항로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졌

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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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동부 연안의 항구들

모투팔리에 대한 외부인들의 언급

서부 인도의 교역항 유적들



개요

인도 반도는 고대부터 많은 물품이 거래되던 교역의 현장이었다. 당시 고대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던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 연구, 분석되면서 인도 반도가 해상과 육로를 잇고, 교역의 접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인도의 서부와 동부 연안에 걸친 다양한 고대 교역

로로 코로만델 연안(Coromandel coast)의 까베리빠따남(Kaveripattanam), 벵골만 연안(Bengal coast)의

첸드레이크츄거(Chandraketugarh), 안드라 프라데시(AndhraPradesh)의 모투팔리(Motupalli), 말라바 연

안(Malabar coast)의 빠따남(Pattanam), 서부 연안에 있는 차울(Chaul),  댑홀(Dabhol) 및 소파라(Sopara),

그리고 구자라트 연안(Gujrath coast)의 바루치(Baruch)와 같은 곳을 탐구하고 조사해왔다. 이 글은 인도

반도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를 토대로 서기 8~16세기 동안 있었던 교역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실

크로드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서기 8~16세기 인도와 지중해 지역과의 교역량은 증가하였

는데, 이 글에서는 고대 인도 사회에서 실크를 비롯한 다른 재화와 상품의 교역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10세기경 아시아는 그 변환기를 맞이하여 신흥 왕조들이 주요 문명 지역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주요 세력들로는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Fatimids, 서기 969), 동

남아시아 지역으로는 남부 인도의 주련국(注輦國(Colas), 서기 985), 앙코르의 크메르(Khmers, 서기

944), 파간(Pagan)의 버마 사람들(서기 1044), 북부 베트남의 리(Ly) 왕조(서기 1009), 그리고 중국의 송

나라(서기 960) 등이 있다. 이러한 신흥 세력들이 새롭게 그 기반을 잡아가면서 아시아 해양 무역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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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는데, 거래 시장들의 규모는 그 위치를 옮겨 다니며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상인들 또한 시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

었다.

이 글은 고대인도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으나 인도 문화권 내의 유적들과는 다른 비인도계(Non-Indian)

유물들을 그 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증거로 보고 분석해 보았으며, 특히 인도 동부와 서부 연안

의 무역항에서 발견된 유물들 위주로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중세 인도에서는 타국 여행자들이 가져온

외래 문헌과 물품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동부 연안의 항구들

인도 동부 연안에는 탐랄립티(Tamralipti)라는 매우 유명한 항구가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서벵골주

(West Bangal) 미드나푸르(Midnapur) 지역후글리(Hugli) 강 어귀에 있는 탐루크(Tamluk)에 해당한다.

다사쿠마라카리타(Dasakumaracharita, The narrative of ten youngmen)라는 문학 작품에는 이 항구가 갠

지스강보다 바다에 가까워 교역과 해상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현재의 오리사(Orissa)에 해당하는 칼링가(Kalinga)는 갠지스강의 어귀로부터 남부의 고다바리강(Go-

davari River) 어귀까지 이르렀다. 프톨레마이오스(Ptolemy)는 나나이감(Nanaigam, 현재의 푸리(Puri) 지

역) 및 Konagar(Konark)와 같은 칼링가(Kalinga)의 주요 항구들이 Puri, Kosambi(Balasore 지역) 및

Palur(Ganjam지역)에 위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Brahmanda Purana(서기 10세기) 역시 Chilika호(Puri

지역)가 대규모 항구였으며 항해하는 선박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Dantapura로 알려진 Palur

는 현장(Hiuen Tsang) 시절에 번성한 중요한 항구였다. 인도의 고고학 조사팀이 수행한 발굴 작업을 통

하여 Palur가 12세기까지 항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hilka호 가까이 Puri 지역에 있는 Manikapatna(Adigram)는 Orissa의 또 다른 항구로 추정되고 있다.

Manikapatna에서 진행된 최근의 발굴 작업에서는 일부 중국 도자기가 발굴되었다. 학자들에 의하여 진

행된 이 발굴 작업을 통하여 Orissa의 Puri 지역 연안에 있는 Boitakuda및 Banijpur와 같은 일부 다른 항

구들을 확인하였다. 

Puri의 해안 지역 가까이 Khalkata Patna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을 통해서 Kalinga가 중국 및 아랍 국가

들과 가진 해상 교역 관계가 알려지게 되었다. 중국과 아랍 도자기, 사각 구멍이 있고 한자가 새겨진 구

리 동전 발굴로  Khalikata Patna가 12세기 동안에 동 ��서양과의 해상 무역 관계를 맺은 항구 도시였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으로부터 약간 아래 Andhra Pradesh에 있는 Srikakulam지역에는 고대 항구도시 Kalingapatanam

가있었다. Kalinga의 통치자들은 해상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Kalinga의 왕족 후예들은 선

박 운항과 해상 무역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했다. Kalingapatanam은 이전에는 Kalinganagara, Kati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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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a및 Karttikeyadhama등으로 칭했었다. 

현재 Chennai시의 일부인 Mylapore는 Ptolemy가 Mylarpha라고 부른 곳으로, 7~9세기 팔라바(Pallava)

왕조 당시 주요 항구였으며 팔라바의 왕들은 자신들을 Mylapore의 수호신(Mayilaikkavalan)이라고 자칭

하였다. 

동부 해안 첸나이(Chennai) 남쪽 40km에 있는 마말라푸람(Mamallapuram)은 Talachayanam이라는 이

름의 소규모 어촌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타밀나두(Tamilnadu) 지역 유수의 항구 중 하나로 성장하

였다. 팔라바 유적으로 유명한 이곳은 외국 상인을 끌어들일 만큼 잘 관리되었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

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했기 때문에 팔라바의 왕들은 이곳에 아름다운 사원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팔라바 왕조 이후에 권력의 중심이 촐라(Chola) 왕조로 옮겨가면서 이 항구도 그 중요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촐라 왕조는 마하발리푸람을 왕실의 통제 속에 두고, 항구로서의 공식적 지위를 나가파

티남(Nagapattinam)으로 옮김에 따라 마말라푸람은 이차적인 항구로 격하되었다.

탄자부르(Thanjavour) 지역의 나가파타남은 초기 중세 시절부터 매우 활발한 항구였다. 아랍 상인들

은 동부 해안의 중요한 항구로서 발린(Ballin)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이는 곧 나가파타남이라고 할 수 있

다. 아랍 기록자의 설명에는 마니파탄(Manifattan) 또는 말리파탄(Malifattan)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것 역시 나가파타남인 것이다. 

첸나이 바로 북쪽에 있는 티루바단다이(Tiruvadandai)는 Rajaraja의 통치 당시 중요한 항구였다. 

코로만달(Coromandal) 해안 위쪽의 비사카파타남(Visakhapattanam)은 1076년경에 RajarajaMummadi

Chola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며 그 명칭이 Kulottungacholapattinam으로 변경되었다.

아랍인들은 촐라 지역의 여러 항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Qayrah (Kaveripattanam), Abatu (Adi-

rapattam), Tanda (Tondi), Daqtan (Devipattanam) 및 Fatni (Kilakarai)가 그러한 항구들이었다.

탄자부르에 있는 카베리파티남(Kaveripattinam; IAR 1962-63: 13; 1963-64: 20; 1966-67: 21)은 초기 주련

국의 항구 도시였으며, 지금은 타밀나두 동부 연안의 자그마한 어촌이다. 여기서 카베리(Kaveri) 강이

벵골만과 합류한다. Silappadikaram, Manimekalai 및 Pattinapalai와 같은 타밀의 문학 작품을 통하여 이

곳의 상업, 배치 계획, 주택 등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다. 1962~1967년에 ASI가 실시한 발굴 작업을 통하

여 우물 등과 같이 모래로 덮인 고대의 주거 흔적이 발굴되었다. 주련국의 문장을 담고 있는 사각형의

구리 동전의 각 면에는 호랑이와 코끼리가 보이며, 그 외에도 흑색과 적색 그릇 파편 및 준보석으로 만

든 목걸이 등이 발굴되었다. 회색과 흑색의 흙으로 만든 토기(The Rouletted ware)도 발견되었으며 Val-

laiyan Iruppu라는 곳에서는 로마 시대의 동전도 발견되었다. Malapperumpallam과 같은 곳에서는 몇 점

의 아름다운 테라코타 조각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3곳의 발굴 장소에서는 벽돌로 축조한 부두, 저수지

및 불교 사원 같은 매우 중요한 유적이 발굴되었다. 특히 카베리파티남 지역의 Melaiyur구역에서 발굴

된 불교 사원은 사방이 2.4m인 총 7개의 방을 가진 중요한 사원이다. 이곳 근처에서 스투코(stucco) 칠

을 한 상과 그림을 가진 장식적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이 방 중 한 곳에서는 좌선(坐禪) 상태의 정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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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 불상이 발견되었다. 

우라이우르(Uraiyur; IAR 1964-65: 25-26; 1965-66: 26; 1967-68: 30-31)는 카베리강 남부 연안에 있는 타

밀나두의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티루치치라팔리(Tiruchchirappalli)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인도의 상

암(Sangam) 시기에 초기 주련국의 수도였는데 Uraiyur, Urandai, Koli 또는 Koliyur등의 여러 가지 이름

으로도 알려져 있다. Ahananura나 Purananuru와 같은 상암 시기의 유물에는 이 도시의 그 정치적, 상업

적, 종교적 중요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고대부터 우라이우르는 면방직의 중심이었으며, 실크도 생산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Periplus라는 고대의 해양 안내서는 이곳을 면제품 교역의 중심지로 소개하고 있

다. 발굴 작업을 통하여 이곳의 유적과 유물이 크게 두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그 첫 번째

시기는 서기 3~4세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의 시기로 대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다시 A기와

B기로 구분된다. A기는 전반적으로 5~10세기경에 해당하고, B기는 그 이후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적

구별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도자기 형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첫 번째 시기에서는 흑색과 적색 도기

및 그와 관련된 흑색, 적갈색 및 작은 선공(roulette) 양식의 그릇이 발견되었다. 

카루르(Karur)(Nagaswamy 1981: 337-39)는 티루치치라팔리 지역에 있는 곳으로, 상암 문학에서의 고대

반지(Vanji) 또는 카루루(Karuru)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로마 양식의 암포라(amphora) 항아리, 선공(roulet-

ted) 형태의 그릇, 로마 양식의 구리 동전, 흑색과 적색의 그릇 및 일부 낙서들이 발견되었다. 

바사바사우드람(Vasavasamudram)은 칭글레푸트(Chingleput) 지역에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두 개의 우물이 발견되었다. 도자기에는 선공 양식의 그릇과 암포라들이 있다

(Raman 1992: 125-33).

알라간쿨람(Alagankulam)과 카라이카두(Karaikadu)(Raman 1992: 125-33)는 남부 아르코트(Arcot) 지

역에 있는 곳으로, 발굴 작업 결과 코로만델(Coromandel) 연안의 인도-로마 교역지였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곳에서는 다수의 목걸이와 준보석 유물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발견된 도자기들은 세 부류, 즉 (1)

적색의 레드 슬립(Red-Slipped) 토기, (2) 흑색 및 적색 그릇, (3) 선공 양식의 그릇으로 크게 나뉜다. 굵은

입자의 붉은 흙으로 만든 원뿔 형 바닥의 암포라 조각도 다수 발견되었다.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의 경우, 발굴된 해안 유적의 수는 비교적 적다. 그중 잘 알려진 곳

으로는 칼링가파트남(Kalingapatnam)(IAR 1958-59: 65), 살리훈담(Salihundam)과 아마라바티/다라니코

타(Amaravaty/Dharanikota)(IAR1963-64: 2; 1964-65: 2; 1973-74: 4-5; 1974-75: 4) 등이 있다. 넬로레(Nellore)

지역의 코타파트남(Kottapatnam)은 1993년에 K.P. Rao에 의하여 발굴되었다(1994a: 21).

프라카삼(Prakasam) 지역의 모투팔리(Motupalli)는 초기 역사시대와 중세 시대의 항구였다. 라자라자

(Rajaraja)의 주련국 동전, 중국 명나라의 동전, 철물 및 도자기를 토대로 추정할 때 모투팔리는 11~12세

기인 것으로 파악된다(IAR 1973~7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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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팔리에 대한 외부인들의 언급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지리학자인 Ptolemy(서기 2세기)는 내륙 도시에 관한 해적들의 설명에서 모

우소팔리(Mousopalli)–분명 모투팔리(Motupalli)를 의미한 듯–를 대도시로 표현하고 있다 (Book VII,

Chap. I 84, cit. in Mazumdar 1981: 379). Kakatiya의 왕비 Rudramadevi의 재위 기간(서기 약 1280년) 동

안 Marco Polo는 모투팔리를 방문하였다(Parabrahma Sastry 1978: 119-28, 256). 그는 무트필리(Mutfili),

즉 모투팔리의 다이아몬드와 ‘거미줄과 같은 조직’과 같은 정교한 면제품 옷을 칭송하였다 (Nilkanta

Sastri 1939 : 174-75 ; Yule 1926,  II : 359 - 62).

모든 대륙과 섬, 외국 및 타 도시에서 오는 외국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칙령(abhaya sasana)인

1244~1245년의 Kakatiya Ganapatideva를  E. Hultzch교수가 편집 한 바 있다 (1914-15: 188-97). 

라메스와람(Rameswaram) 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떨어진 위치에 있는 람나드(Ramnad) 지역, 페

리야파티남(Periyapattinam)의 Nattakkadu라 불리는 코코넛 농장에서 중국 도자기들이 발견되었다. 이후

1987년에 1~2.5m깊이의 유적에서 13~14세기경의 동전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중국 도자기는 청자(60%),

백자(15%), 청화 자기(10%) 및 갈색 유약의 자기(10%)로 구성되었다. 청자는 룽취안(龍泉)과 푸젠(福建)

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다. 청화 자기들은 유명한 징더전(ɥɴȋ)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며 14세

기에 해당하는 원대(元代)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rashima는 페리야파티남을 남해 지역의 국가들

을 기록한 중국의 14세기 지리책인 도이지략(島夷誌略)에 언급된 도시인 다바단(Dabadan)이라고 설명

하였다. 이곳은 14세기에 IbnBattuta등에 의하여 파탄(Fattan)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IbnBattuta는

이곳이 마두라이(Madurai) 지역의 활기 넘치는 항구라고 하였다(Nilkanta sastri, 1972: 281-83). Kappalaru-

urani라는 이름의 큰 연못은 현재의 주거지역 남쪽과 남동쪽에  있으며, 고대 유적으로부터는 500m, 바

다로부터는 약 1km가 떨어진 곳이다. 이곳은 선박의 정박을 위한 기둥으로 보이는 약 2m높이의 두 개

의 기둥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석호의 일부로 생각된다 (Subbarayalu 1996).

페리야파티남 남서쪽 약 14km에 있는 킬라카라이(Kilakkarai)에서는 14세기경의 중국과 유럽 도자기

몇 점만이 발견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곳은 이곳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팔라야-카얄(Palaya-Kayal)이다.

팔라야-카얄은 트루첸두르(Truchendur)에서 북쪽으로 10km, 투티코리안(Tuticorian)에서 남쪽으로 약

30km떨어진 곳에 있다. 바다로부터 약 3km떨어진 이곳은 Marco Polo가 언급한 판드야(Pandya)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유명한 항구 도시 Cail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Palya-Kayal”이라는 명칭은 “옛 카얄

(Kayal)”이라는 뜻으로 즉, 이곳이 본래의 카얄이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1876년에

Robert. Caldwell가 주장한 바 있다(Caldwell, 1877: 81). 이곳에서는 다양한 품질의 중국과 아랍 도자기

파편이 발굴되었다. 대부분의 도자기는 룽취안(龍泉)과 푸젠(福建)에서 생산된 청자였으며, 일부 더화

(德化) 및 광둥(廣東) 지역에서 생산된 갈색 유약의 도자기 파편도 있었다. 하지만 원대의 청화 자기 흔

적은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도자기의 대부분이 13세기나 그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이는 Marco Pol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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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녀간 지 오래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며, Malik Kafur에 의한 침략과 그 이후 1335년경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진 이슬람계 마두라이(Madurai) 왕조의 설립이나 판드야 왕조가 지배하던 지역의 정치적 흥망성쇠

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메스와람(Rameswaram) 섬 북쪽 대부분의 항구 유적에서 중국과의 교역을 의미하는 일부 도자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중세의 판드야 명문들에서 애덤스브릿지(Adam’s Bridge) 북쪽에 위치하며 팔크 만

(Palk Bay)에 면한 항구라고 언급된 데비파티남(Devipattinam)에서는 다량의 도기 조각이 발굴되었는데

대부분이 중국 명대(1368~1644)의 청자와 청화 자기였다.

한편 11세기 초에 스리비자야(Sri Vijaya) 왕에 의하여 세워진 불교 사원으로 유명한 나가파티남(Naga-

pattinam)은 좀 양상이 다르다. 즉, 주련국(Colas)이 중국 송대(宋代; 960~1279)와 활발한 외교적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송대의 도자기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대 불교 사원이 있

던 곳과 가까운 해안에서는 다량의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15세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도로 건설

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서 많은 매립 자재가 유입되었다. 

퐁디셰리(Pondicherry) 인근의 잘 알려진 초기 역사시대 유적지 아리캄드(Arikamdeu)에서는 송대의

청자 조각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11~12세기 동안에 융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아리캄드와 나가

파티남 사이에 있는 식민지 시대의 중요 항구였던 트란케바르(Tranquebar) 및 포르토 노보(Porto Novo)

에서는 15세기 이전의 중국 도자기 일부 파편만 발견되었다. 이는 마하발리푸람(Mahabalipuram)에 가

까운 사드라스(Sadras)도 마찬가지이다. 

연안 지역과는 별개로 내륙에도 도자기가 발굴된 곳이 여러 곳 있다. 티루치라팔리(Tiruchirapalli) 지

역에 있으며, 수마트라(Sumatra)의 스리비자야(Sri Vijaya) 왕국에 맞서서 해양 원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Rajendra I세(1012-44)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수도 강가이콘다촐라푸람(Gangaikondacholapuram)이 바

로 그곳인데, 그곳에서 11~12세기의 청백자(靑白磁)와 백자가 일부 발견되었다. 주련국의 또 다른 왕가

의 중심부 쿰바코남(Kumbakonam)에서 가까운 다라수람(Darasuram)에서는 징더전(ɥɴȋ) 형태의

백자와 11~12세기 룽취안(龍泉) 및 원대의 청자 조각이 발견되었다. 남부 타밀나두주,  마두라이 남서쪽

으로부터 80km에 있는 서 가츠(WesternGhats) 산맥 기슭의 세투르(Settur)에서는 13세기나 14세기로 추

정되는 녹색 유약을 칠한 보기 드문 도자기가 다수의 철제 도구(끌개, 작살, 보습 모양의 물건)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북아르코트(North Arcot) 지역, 비자야나가르(Vijayanagar) 왕국의 최후 보루인 벨로르 요새

(Vellore Fort)에서는 중국 명대와 청대의 청화 자기 및 법랑 자기들이 발견되었다. 

해상 교역과 관련해서는 특히 인도와 중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2세기 중국과 서양으로

부터의 물품은 국제 교역로를 통하여 거래된 품목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중국 기록에 의

하면 인도의 코로만델(Coromandel) 연안은 진주, 산호, 빈랑, 카다몸 차(cardamom) 및 면 제품을 수출한

곳이다(F. Hirth및 W.W. Rockhill, Chau-Ju-kua: 12~13세기 중국과 중동 간의 교역에 대한 저서(Chu-fan

chi); St. Petersburg, 1911, p.96). 현대의 기록 또한 향신료와 향료, 염색제, 광택제, 약초, 인도의 실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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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면화제품, 진주 등이 남부 인도 항구의 시장에서 거래된 품목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S.D.

Goitein, “중세 시대 인도 교역에 관한 기록들”(Letters andDocuments on India Trade inMedieval Times),

Islamic Culture, 37, 3 (1963), p. 196). Goitein은 중세 시대 전문가들만이 활용해 온 고문서인 “Cairo Ge-

niza”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언급하고 있다. Geniza고문서는 10~12세기 동안 유대 상인들이 주고받은

다양한 서신, 상업 거래에 대한 기록 등 각종 문서의 집합체로 이중 일부는 인도양의 상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아마 종교적인 이유로 이 문서들은 구 카이로(Old Cairo ; 푸스타트(Fustat))에 위치한 사원 내의

어느 밀실 내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푸스타트의 상인들은 말라바르(Malabar)와 코로만델 연안의

항구에 본거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남부 인도 간의 상거래는 역사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진다.

Goitein이 번역한 Geniza고문서에 의하면 양 대륙 간에는 서신이 정기적으로 왕래했다고 한다.

현지 사원의 명문과 외국 기록은 당시 실크가 인도 남부에서 생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타밀 지역

실크 제품인 퍼투(pattu)는 구체적으로, 누에로부터 생산된 뽕나무 실크로 정해졌다. 뽕나무는 고지대

에서도 재배할 수 있지만 인도 남부 중 생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은 현재의 타밀나두와 케랄라(Kerala) 및

카르나타카(Karnataka)와 접경의 닐기리(Nilgiri) 언덕이다(Sir George Watt Industrial Products of India,

London, 1908, p. 994). 12세기 중국 기록에 의하면 뽕나무는 촐라(Chola) 왕국 지역에서 재배되었으며

다양한 색상의 견사들이 면제품에 직조되어 코로만델 연안의 항구로부터 수출이 되었다고 한다(Hirth

및 Rockhill). 흥미로운 것은 1139년의 Geniza고문서 내 서신에 의하면 이집트 실크가 인도 시장에서 잘

팔렸다는 사실이다(S.D. Goitein, Letters of Medieval Jewish Traders (Princeton, 1973), p. 190). 이를 통해

볼 때 비록 인도 현지에서도 실크가 생산되었지만 뛰어난 품질의 외국산도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기록에 의하면 실크, 도자기, 장뇌, 정향, 백단향, 카다몸 및 가루(gharu)가 동부로부터 말라바르

(Malabar) 연안으로 수입되었다고 한다(Hirth및 Rockhill). 이러한 중국 기록에는 또한 말라바르 항구에

서의 교역은 일반적으로 금화나 은화를 사용하여 이뤄졌다고 한다. 이는 남부 인도산 물건을 사기 위해

서는 비록 이집트의 디나르(dinar)가 먼저 사용되었으나, 금이나 실크도 가끔 사용되었다고 하는 Geniza

문서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Goitein, Jewish Traders, pp. 190-195). 

국제 무역상들이 남부 인도 항구에서 산 물건들 — 진주, 빈랑 열매, 향신료 및 면화 제품 — 의 성격상

이들을 사기 위해서는 내륙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 현지 생산 물품이 연안 지역에 당도하

여 국제 무역을 할 수 있었다. 푸두꼬따이 왕국(Pudukkottai State)의 명문 기록에 의하면 두 명의 순회 무

역상이 빈랑 잎과 열매를 촐라 지역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련국 당시 내륙과의 상거래는 현지 상인과 순회 상인 간의 체계화된 관계로 인하여 물품이 내륙의

상업 중심지로부터 연안의 항구로 원활하게 거래되었다(Kenneth R. Hall, “초기 중세 시대 남부 인도에

서의 가격 결정 및 시장 체계”(Price-Making and Market Hierarchy in Early Medieval south India), Indi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Review). 촐라 왕조(서기 850~1279) 동안 순회 교역은 현지의 시장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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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순회 상인이 강력한 초지역적 상업 주체로 변모해감에 따라 체계화되었다. 촐라 왕조 시대

의 명문에서도 볼 수 있는 ‘ticaiyayirattainnurruvar’(‘500인의 상인에 의한 1,000곳의 지역’이라는 의미)

에서와 같이 이러한 순회 상인 조직은 촐라의 항구에서 상업 활동에도 참여하였으며 아울러 내륙의 주

요 시장 - ‘erivirapattinam’(‘거리의 영웅이 상업을 지배하는 곳’이란 의미) - 에 대한 통제권도 갖고 있었

다. 촐라시대 명문에 의하면 항구는 귀족들이 순회 상인,  현지 조직과 함께 운영하여 외국과의 교역과

그 수익을 관리했다. 

서부 인도의 교역항 유적들

바루치(Bharuch)는 나르마다강(Narmada) 우측에 위치하며, 산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곳이다. 이

미 전술한된 기록에서는 이곳의 명칭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데, 즉, Bharukachcha(Moti Chan-

dra: 1977:63), Barugaza(McCrindle: 1879: 140), Bargosao(McCrindle: 1979: 78), Barigaza(Nagegowda: 1964:

108), Polu-ka-chepo(Nilakanta Sastri: 1939: 107), Pi-li-sha(Nilakanta Sastri: 1939: 139), Baruz(Nainar: 1923:

27), Bihroj(Nilakanta Sastri: 1939: 131), Baruj, Barwas 및 Barus(Nainar: 1924: 27-28)와 같다. 해양 안내서

Periplus of the Erythrean Sea(McCrindle: 1979: 104)는 Bharuch항과 수로 안내 서비스, 교역 활동 등에 대

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걸프만으로 진입하는 길은 좁아서 바다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이들은 진입하기가 힘들다. 이곳에서의 해류는 매우 강해서 배가 좌우로 움직이게 된다. 또한

수면 아래 암초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 강은 해안이 낮고 가까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표식

도 없으므로 접근이 쉽지 않다. 항구로부터는 감송향, 코스투스, 브델륨, 상아, 오닉스, 도자기,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면, 실크, 견사, 고추, 긴 고추 등이 수출되고, 술, 황동, 구리, 납, 주석, 산호, 금, 은, 일반

천, 다양한 종류의 소합향, 전동싸리, 수수, 말 등이 수입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원전 1500년에서 서기 1300년까지 콩칸(Konkan) 지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해온 소파라(Sopara)는

바세인(Bassein) 북서쪽으로 6km, 비르다르(Virdar) 역 남서쪽으로 6km 떨어진 위치에 있다. 바세인만

은 17세기까지는 칼리얀(Kalyan)과 비완디(Bhiwandi)까지 운항이 가능했으며 지금은 수로가 소파라 쪽

에 있다(Ray: 1988: 15). 소파라는 서기 6세기 이후부터 번성하기 시작했다가 9세기가 되는 무렵 쇠퇴하

는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9세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그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으며 이후 14세기까지 서

부 연안의 중심적 항구로 번성하였다. 서기 1094년의 실라하라(Silahara) 기록에서는 수파라카(Suparaka;

Sopara)가 당시 번성하는 항구라고 언급하고 있다. 무슬림의 기록자들인 Masudi, Istakhri, Ibn Hawqal,

Maqdisi, Idrisi, Dimishqi, Abul FIda 등이 이 항구 도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Nainar: 1942: 78-80),

Alberuni(Nilakanta Sastri: 1931: 131) 역시 이 항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일부 아랍 기록자들이 언급

한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Masudi(Nainar: 1942: 78-80)는 이 지역이 샌들로 유명하다고 하였으며,

Idrisi(Nainar: 1942: 78-80)는 이곳에서 진주 잡이 활동이 이뤄졌다고 하였다. 한편 Abul Fida(Nainar: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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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는 이 항구가 해적의 땅에 있다고 하였다. 

칼리안(Kalyan)은 아라비아 해와 만나는 울라스강(Ullas)에 위치하는 곳으로 적색의 광택 토기와 목걸

이가 발굴된 곳이다.  이곳은 서기 1세기부터 6세기까지만 번성한 곳으로 황동, 블랙우드(참깨) 및 의복

자재를 수출하였다(McCrindle: 1979: 161; D’Costa: 1966: 693-98). 해양 안내서 Periplus of the Erythrean

Sea(Gopalachari: 1979: 113)에서는 칼리안을 ‘Calliena’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만일 배가 자연 현상

으로 의도치 않게 그곳에 정박하게 되면 Elder Saraganus 왕이 배에 경비병을 붙여 Barygaza(바루치)로

돌려보냈다고 적고 있다. Ptolemy(McCrindle: 1879: 127)는 이곳을  ‘Soupara’라고 칭하고 있다. 

타나(Thana)는 봄베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같은 명칭의 지역 중심으로부터 약 34km 떨어진 곳에 있

다. 타나에 대한 언급이 있는 다른 기록에는 그곳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는데, Tanah또는 Tabeh

(Nainar: 1942: 80-82), Tana (Nilakanta sastri: 1939: 131), Lana (Nagegowda: 1966: 64), Tu-na-ho (Nilakanta

sastri: 1993: 139), Sthanaka (CII:VI: 6-39) 등이 그러한 예이다. 북부 실라하라는 이곳(‘Tana’)을 자신들의

수도로 정하였다. 북부 콩칸의 실라하라는 서기 800-1260년 동안 이곳을 지배했다 (Appadorai: 1990:

591). 인도의 해상 역사에서 이곳은 서기 7세기부터 나타났지만 그 중요성이 더해진 것은 9세기부터이

다. Masudi(Nainar: 1942: 80-82) (서기 913)는 이곳을 두 가지의 명칭, ‘Tanah’ 와 ‘Tabeh’로 부르고 있다.

그는 이곳이 중요한 해안 도시라고 하였다. 한편 Nainar는 아랍 기록자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Thana를  ‘Tana’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Nilakanta Sastri(1939: 139)는 Alberuni (서기 1030)의 기록을 언

급하면서 이곳을 ‘Tana’라고 부르고 있다. 타나는 가죽 제품, 면제품, 버크럼, 방향식물 등을 수출하였

으며 금, 은, 구리, 말 등을 수입하였다.

초울(Chaul)은 쿤달리카강(Kundalika)의 북부 강변에 위치하며, 봄베이항 남쪽의 약 40km 위치에서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이 쉽게 들를 수 있는 항구가 있는 로하만(Roha) 상류에 소재한다 (Ray: 1988: 61).

Hiuen Tsang은 서기 642년에 이곳을 ‘Chimola’라고 불렀다(Nilakanta Sastri: 1939: 89). 10~12세기 아랍

여행자의 기록에 초울은 ‘Saimur’ 및 ‘Jaimur’로 나타난다(Imp. Gaz.:X:184-85). Al Masudi, Istakhri, Ibn-

Hawqal, Maqdisi, Aldirisi, Yaqut, Qazwini 및 Dimishqui에 의해서는 Saymur라고 언급되고 있다(Nainar:

1942:69-72). Panjim plaes of Jayakesin(CII:VI:XV)은 아랍 상인 Aliyama가 체물랴(Chemulya)에 정착한 것

으로 언급하고 있다. 초울은 서기 800년부터 1260년까지 북부 콩칸을 지배한 타나 실라하라의 중요한

항구였다(Appadorai: 1990: 591). 이 항구는 방향 식물, 특히 ‘헤나(henna)’로 유명하였다. 사카력(the

Saka year)으로는 1016년인, 서기 1094년에는 Sri Sthanka (Thana), Suparaka (Sopara), Chemulya (Chaul)

및 Kandamulya로부터 방문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구 이용료를 면제시켜 주는 Anantapala또는 Anan-

tadeva I의 Kherepatan Plates가 공표되었다 (CII:VI:XVI and 115). 초울은 방향 식물, 알로에, 쌀 등을 수출

하였으며, 허브와 알로에는 이 항구를 통한 주요 수입 품목이기도 했다. 서아시아의 도기들은 사산왕조

-이슬람식 터키석 채도기, 분홍색 채도기, 스크라피아토(Sgraffiato) 기법의 도기, 담황색 도기, 흰색 슬립

도기, 계란껍질 모습의 도기, 흰색 유약 칠의 도기, 레드 슬립 핑크(red slipped pink) 도기(노젓기 무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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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없음)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도기로는 일반 도자기, 흰색 바탕 위 청색의 도자,

청자 및 사기그릇 등이 있다(Gogte et.al 2006). 

고아(Goa)는 만다비강(Mandavi) 어귀에 있는 도시이다. 해양 안내서 Periplus of the Erythrean Sea에

는 ‘Aigi-dioi’ 또는 ‘Aegidi’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McCrindle(1879:130)는 이곳

이 고아 지역이라고 설명한다. 아랍 기

록자에게 고아는 ‘Sindabur’라고 알려

져 있었다(Appadorai: 1990:593). 서기

11세기 이후에도 항구로서의 중요성이

있었던 고아는 비자야나가라(Vijayana-

gara) 기간 동안 쌀, 설탕, 철, 후추, 생

강, 향신료,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 말

등을 수입하기 위한 항구로 이용되었

다(Appadorai: 1990: 593). 이러한 상황

은 12세기 말과 13세기도 마찬가지였

을 것이다. 

사다쉬브가드(Sadashivgad)는 카르와

르(Karwar) 북쪽, 칼리강(Kali)의 북부

강변에 위치하는 곳이다.  Nainar (1942 :

69 - 72)는 아랍 지리학자의 작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산다부르(Sand-

abur)가 이곳임을 파악했으며, 또한

Idrisi, Dimishqi, Abul-Fida및 Ibn-Batuta

이란 곳도 이곳임을 밝혀냈다(Nilakanta

Sastri: 1939: 216). 

하노바라(Honnavara)는 바트칼(Bhatkal) 북쪽과 카르와르(Karwar) 남쪽에 있는 샤라파티강(Sharavati)

북쪽 강변에 위치하는 곳이다. 이곳을 방문한 외국의 방문자들은 이곳에 대해 다양한 지리적 묘사를 남

겼다. 해양 안내서 Periplus of the Erythrean Sea(McCrindle: 1891: 130)는 이곳을 ‘Naoura’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슬림 저자인 Abul Fida(Nainar: 1942: 61)와  Dimishqi는 이곳을 각각 ‘Hunnura’ 및 ‘Honnur’라

고 부르고 있으며, Ibn-Bututa(서기 1335~45)(Nilkanta Sastri: 1939: 216)는 ‘Hunawara’ 또는 ‘Onore’라고

부르고 있다. 항구들은 향신료 및 기타 농산물의 교역을 위하여 강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후추, 생강,

설탕, 약초, 귀한 목재, 방향성 식물 같은 품목들이 이 항구들을 통해 수출되었을 것이다. 한편 수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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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말, 코끼리 및 당시에 수요가 많았던

사치용품들이 수입되었다.

바트칼(Bhatkal)은 호나바라(Honnava-

ra) 남쪽으로 약 40km의 아라비아 해와

합류하는 소규모 하천 어귀에 위치한다.

언덕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는 이곳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람들로부

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Kosmas(D’Costa: 1966: 693-

98)에 의해 이미 6세기 초부터 이곳이 언

급되고 있는데, 그는 이곳을 ‘Parti’라고

불렀고 D’Costa 역시 이렇게 불렀다. 외

국 방문자인 Friar Jordanus (서기 1321)

(Imp. Gaz: VIII: 80), Dimishqui(서기 1325)(Nainar: 1942: 26) 등이 이곳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Jor-

danus(Imp. Gaz: VIII: 80)는 이곳을 ‘Battical’, 그리고 Dimishqui(nainar: 1942: 26)는 ‘Barqali’라고 부르

고 있다. 비자야나가르(Vijayanagar) 제국 통치 동안 이 항구는 후추, 쌀, 설탕, 코코넛, 천 및 철을 수출

하였고 말을 수입하였다 (Appadorai: 1990: 530-38). 

쉬루르(Shirur)는 쿤다푸라(Kundapura) 북쪽으로 약 32km, 남부 카나라(Kanara)의 북쪽 경계를 형성

하는 작은 만에 위치한다. 바인두르(Baindur) 항구의 담당 및 통제 속에 있던 이곳에 대하여 Nainar(1942:

69-72)는 아랍 기록자가 ‘Saymur’라고 한 곳을 이곳이라고  판단하였다.

바사루루(Basaruru)는 강골리강(Gangolli)의 남쪽 강변에 위치하며 오늘날의 쿤다푸라(Kundapura) 동

쪽 약 6km에 위치한다. Pliny의 Barce에는 이곳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Imp. Gaz.VII: 106), 금석학적

기록에서는 이곳을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 이곳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서기 1175~76년의 명문에서는 이

곳을 ‘Basururupattana’라고 불렀으며(SII:IX-I:394) 또한 ‘Basurepattana’, ‘Barkalur’ 및 ’Vasupura’라고

도 불렸다 (Gururaja Bhat: 1969:3). 중세시대에 교역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아랍의 기록자에 의하여

‘Bracalor’, ‘Brazzalor’, ‘Bracelor’ 등으로 다르게 불렸다(MDM:SC:II:242). Ibn-Battuta(Nilakanta Sastri:

1939: 216)는 이곳을 ‘Abu-Sarur’라고 불렀으며, 또한 Abul-Fida가 이곳을 그 당시에 ‘Basrur Mangalore’

라고 정확히 불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Ibn-Battuta(Nilakanta Sastri: 1939: 216)는 이곳이 만에

위치하였으며 코코넛이 풍부하다고 설명하였다. Barbosa(Appadorai: 1990: 531)에 의하면 바라루루는

아덴(Aden)으로 쌀을 수출하였다.

바라쿠르(Barakur)는 우두피(Udupi) 북쪽에서 약 16km 떨어진 시타강(Sita) 어귀에 위치한다. Sun-

dara(1990:39-44)는 흑적색 도기들이 생산되던 때가 바라쿠르 연안의 초기 역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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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하였다. 서기 11~12세기 동안에 이곳은 알루파스(Alupas)의 수도였으며(Guraja Bhat: 1969:2),

Ballala II 재위 기간 중 호이살라 왕조의 보조적 수도 역할을 하였다(Ramesh: 1970: 139). 아랍의 기록자

중 Yaqut와 Dimishqi가 이 항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Yaqut(Nainar: 1942:33)는 ‘Faknur’가 후추가

풍부했던 말라바르(Malabar)의 중요 도시 중 하나라고 하였다. Dimishqi는 이곳이 호나바라(Honnavara)

남쪽에 위치하였으며 후추로 유명했다고 하였다. Ibn-Battuta(Nilkanta Sastri: 1939: 216) 도 이곳을 언급

하고 있는데, 그는 이곳이 큰 만에 위치하여 사탕수수가 풍부했다고 하였다. 

말페(Malpe)는 카르나타카(Karnataka) 주의 닥쉬나 카나다(Dakshina Kannada) 지역인 우두피(Udupi)

서쪽 약 4km지점에 위치한다. 이 고대 항구 도시는 말페 또는 우다야바라(Udayavara)라고 하는 강 어

귀에 위치하였다. 이 항구의 서쪽 바다에는 3개의 암석으로 된 섬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섬

은 ‘Daria-Bahadurgad’라고 불리고, 중간 섬은 ‘Daria-Gadara-Kallu’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Kari-

Illad-kallu’라고 불린다. 이러한 섬들과 해안 사이의 바다는 사시사철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었던 자연

이 제공한 최고의 정박지였다(Kar.Gaz.SK:724). Ptolemy(Nagegowda:1964:119)는  ‘Malippala’라는 곳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말페이다.

우다야바라(Udayavara)는 우두피(Udupi) 남서쪽으로 4km떨어진 말페강(Malpe) 북쪽 강변에 위치한

다. 이곳은 약 7세기부터 비자야나가르(Vijayanagar) 제국 통지 기간까지 알루파(Alupa) 왕조의 수도였

다. 이곳의 명칭은 여러 명문에서 ‘Udayapura’, ‘Udevura’, ‘Odayavara’ 등과 같이 다르게 언급되고 있

다(Ramesh et.al.1978:6, 25 and 33). 우댜바라(Udyavara)의 고대 유적지는 서기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

으로 추정된다(Gururaja Bhat:1969:23). 

망갈로르(Mangalore) 항구 도시는 네트라바티(Netravati)와 구루푸라(Gurupura) 강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은 그 어귀로부터 총 8km까지 선박 운항이 가능한 강들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현재 이곳

은 항구이자 어업의 중심인 닥쉬나 카나다(Dakshina Kannada) 지역의 중심부이다. Ptolemy(Nage-

gowda:1964:109)는 서기 2세기 초에 이곳이 네트라바티강(Netravati)의 오른쪽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Pliny(McCrindle: 1979:111)(‘Elder’)는 이 항구를 ‘Nitraas’라고 불렀으며, Kosmos Indisopleustes(Mc-

Crindle: 1979:161)는 이곳을 Mangalore에 해당하는 ‘Mangarouth’라고 불렀다. 12세기의 유명한 중국 문

인 자오뤼쿼(趙汝适)(Nilkanta Sastri: 1939: 134)는 이곳을 ‘Fang-ya-lo’라고 불렀다. 아랍의 문인인(Nainar:

1942: 61) Dimishqi와 Abul-Fida는 이곳을 설명하면서 ‘Manjarur’라고 부르고 있다. Dimishqi는 ‘Manjarur’

시가 같은 이름을 가진 강의 어귀에 위치한다고 하였고 또한 이곳은 후추가 풍부하다고 한다. Abul-Fida

는 이곳은 호나바라(Honnavara) 및 바사루르(Basarur) 남쪽에 위치하며 말라바(Malabar)의 큰 도시라고

하였다. Ibn-Battuta(서기 1342)(Nilkanta Sastri:1939:238) 역시 이곳을 ‘Manjarur’라고 언급했고, 페르시아

와 예멘의 상인들이 활동했다고 설명하였다. 

인도 연안의 항구, 부두 및 정박지, 특히 사우슈트라(Saurashtra) 연안의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하라파

(Harappan) 문화와 초기 역사시대를 지나 중세시대에 다다르는 고고학적 유적을 광범위하게 고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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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Gaur and Sundaresh 1994).  다음과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드와르카(Dwarka)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석재 조각들과 6~8m의 수심에 잠겨있는 125개의 석

재 닻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닻은 여러 구조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형식(석회암 블록, 삼각 형태에 밧

줄 구멍과 2개의 하단 직사각형 구멍 및 중량은 16~496kg)과 인도-아랍 계통(긴 암석 블록을 절단하여

위로 가늘어지고 하부는 둥근 구멍과 블록의 양쪽 면으로 직사각형 구멍이 있으며 중량은 82~668kg),

중량이20~245kg인 고리형 석재 닻으로 구분된다.  

베트 드와르카(Bet Dwarka)는 카치치(Kachchh) 만의 초입, 드와르카(Dwarka) 북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하는 섬이다. 발견된 많은 양의 암포라(amphora) 항아리 파편은 그 형태로 보아 4~5세기 로마 시대

의 암포라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도기들은 로마제국에서 생산된 술과 올리브 오일을 수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복합적 구조를 가진 석재 닻과 인도-아랍 계통의 석재 닻들이 현재의 베트 드와르카(Bet

Dwarka) 부두 근처의 6~8m수심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복합형 닻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채석이 가능한

석회암 블록을 절단한 것이다. 이 닻들의 상부 원형 구멍은 깨진 것이 많지만 하부의 직사각형 구멍들은

본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도-아랍 계통의 닻들은 주로 현무암과 같은 경질의 암석으

로 만들어졌다. 

핀다라(Pindara)는 카치치만(Kachchh)의 사우라슈트라(Saurashtra) 북쪽 연안에 위치한다. 다듬은 석

회암 블록들로 구성된 바닥이 잘 보존된 상태이나 대규모 시바(Shiva) 사원 때문에 상부 블록은 7~10세

기경에 훼손된 상태이다. 

비스와다(Visawada)는 포르반다르(Porbandar) 서쪽 약 40km , 미야니(Miyani) 동쪽 약 20km에 위치하

며 물 드와르카(Mul Dwarka)라고도 불린다. 여기서부터 길게 킨다리 만(Kindari Creek)이 지나는데, 그

곳의 수심 5~6m의 깊이 부근에서 고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여기서 발굴된 14개의 석재 닻은 복합형,

인도-아랍 계통, 고리형으로 구분된다.

솜나트(Somnath) 사원 남서쪽 400m지점의 바다에서는 지금까지 35개의 고리형 닻이 발굴되었다. 이

곳의 수심은 7~15m수준이며 고리형 닻은 8m미만의 수심에서 발견되었다. 

코디나르(Kodinar)(물 드와르카(Mul Dwarka))는 주나가드(Junagad) 지역 코디나르 (Kodinar) 인근의

작은 해안 마을이다. 서기 10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고대 사원이 바다 근처에 솟아오른 땅 위에

지어져 있다. 잘 다듬은 석회암 블록들로 축조된 4m높이의 Diva Dandi등대라 불리는 원형 구조물 또

한 그곳에서 발굴되었다. 만일 이 구조물이 당시에 등대의 역할을 했다면 아마도 사우라슈트라(Saurash-

tra) 연안에서는 그 등대가 발견된 유적 중 최초의 등대 유적일 것이다. 조사 진행 중에 퇴적암으로 만든

복합형 석재 닻이 썰물 때 노출되어 발견되었는데, 상부에는 원형 구멍이 있고 하부에는 사각형의 구멍

이 2개가 있다. 상부는 반원형이고 모서리들은 날카로운데, 이 닻의 두께는 점차 두꺼워져 12cm에서

20cm가 되고 역사시대와 중세시대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드와르카와 베트 드와르카의 것들과

유사하다(Gaur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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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마을인 미티 비르디(Mithi Virdi)는 탈라자(Talaja) 남부 30km에 있으며 해안가 가까이 있는 융기

한 대지 위에 위치한다. 유적은 마을로부터 약 1km떨어진 농토에서 발굴되었다. 약 1km의 넓이에 걸

친 이 농토에서 서로 유사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직사각형의 단면과 상하 마름모꼴 형태에 역

암 재질로 2개의 하부 구멍과 상부에는 구멍이 없는 닻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고가(Gogha)는 바브나가르(Bhavnagar) 지역의 캄바트(Kambhat) 만의 서부 연안에 있는 소도시이다.

이곳에 있는 자인(Jain) 사원은 서기 10~11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초기 아랍 명문에는 1170년쯤

으로 나와 있다(Oza 1885: 2). 고조선(高潮線, highwater line)으로부터 100~200m거리에 많은 수의 석재

닻들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은 인도-아랍 계통이고 복합형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는 또한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유약이 발라진 도기(녹색, 청색 및 갈색)의 파편들도 찾을 수 있다.

하타브(Hathab)는 초기 역사시대의 유적으로, 고대 해양 안내서인 Periplus of the Erythraen Sea에서는

‘Astacampra’라고 불리고 있으며 내륙으로 1km정도 들어간 이곳에서는 인도 - 아랍 계통의 닻이 발견

되었다.  

고프나트(Gopnath)는 캄바트(Khambhat) 만에 진입하는 입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길이는 2.2m이고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 2개의 하부 구멍과 1개의 상부 구멍을 가진 인도-아랍 계통의 석재 닻이 물 높

이가 낮아진 간조 시점에 발견 되었으며 이것은 밀물이 된 연안에서 2km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케랄라(Kerala) 연안의 거의 모든 항구 유적들 - Kannur (Cannanore), Dharmadam, Mahe, Pandalyini

Kollam, Quilandi, Calicut, Ponnami, Kodungalur (Caranganore) 및 Kollam (Quilon) — 에서는 17~18세기

의 도자기들이 일부 발굴되었다(중국 명나라 및 청나라 시대). 일부 유적에서는 더욱 이른 시기의 도기

도 발견되었다. 코둔갈루르(Kodungallur)에서는 1946~47년에 코친주(the Cochin) 고고학 팀에 의해 시

행된 발굴 작업을 통하여 13~14세기의 청자 파편이 발견되었다(ARADCS 1947 and 1948).

근래 발굴 지역 중 가장 흥미로운 두 곳은 판달라이니(Pandalayini)와 콜람(Kollam)인데, 이 두 곳 모두

에서는 13~14세기의 정교한 청자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판달라이니(팔달라이니-콜람이라고도 함)는 아

랍 저자들이 ‘Fandarina’라고 부르는 칼리쿠트(Calicut)로부터 약 40 km떨어진 북쪽에 있다. Ibn Battuta

의 언급대로 판달라이니에는 다수의 신구 모스크들이 있으며, ‘Nakarewaram’이라고 불리는 브라만교

사원이 있고, ‘Jamayath Palli’라 불리는 오래된 유명한 모스크가 해변의 언덕 위에 있다. 그리고 ‘China

Palli’라 불리는 중국인들의 모스크가 있다. 이러한 모스크들이 있는 부근에서 많은 도기 파편이 발견되

는데, 이곳에서 진행된 다른 발굴 작업에서 약 0.9m의 문화 유적지가 발견되었으며 이곳의 상부 절반에

서는 도자기 파편이 한꺼번에 발견되었다. 청자는 룽취안(龍泉) 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며 청화

도기들은 징더전(ɥɴȋ)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인데, 이 모두는 13~14세기의 것이다. 이곳에서는 광둥

(廣東) 지역 가마에서 생산된 갈색 유약의 도기들도 발견되었다.

트리바난타푸람(Trivananthapuram) 북쪽 50km에 있는 콜람(Kollam)에서는 지표면에서 몇 점의 청자

와 청화 자기 파편이 유럽 도기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그러나 콜람의 교외인 탕가세리(Tangasser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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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대 주변으로 침식에 의한 약 1m깊이의 긴 해변 구간 중 약 50cm~1m깊이에서 14세경의 뛰어난 청

자들(룽취안 양식)이 많이 발견되었다. 판달라이니와 람에서는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보호구

역이 있었다. 칼리쿠트(Calicut)에서는 단지 몇 점의 도기 파편이 수거되었다. 그러나 현재 도시 내 장소

의 이름이 흥미로운데, 이를테면 ‘Silk로’라는 거리가 있지만 현재는 더이상 실크가 거래되지 않는다. 그

리고 Silk로에는 현지에서 'Chinakotta’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는 ‘중국 요새’를 의미한다. 

상기 자료와 고고학적 유적지, 그리고 청화 자기나 유약 칠 도기 등 중국 도자기와 같은 유적과 유물들

을 비인도계 요소로 판단할 때 일부 유적은 일정한 기간에만 그 전성기를 맞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배자 또는 귀족 계층이 더욱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교역을 어떤 특정 항구로부터 자신들이 선

호하는 조건들로 교역하도록 한 결과일 수 있다. 이를테면 촐라(Chola) 왕조때 나가파티남(Nagapattinam)

이 교역의 요충지가 됨에 따라 마말라푸람(Mamallapuram)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인도와 중국의 지배자들이 해상 교역을 통해 다른 지역이나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더욱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였다는 사실도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출간된 문헌을 기반으로 하여 서기 8~16세기 동안 해상 교역의 측면에서 중요하였던

고고학적 유적을 짧은 기간에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다. 많은 항구 유적에

서 당시 교역이 이뤄졌던 정확한 시기나 대상 물품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발굴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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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멀리 인도 뉴델리 박물관에서 오신 Yogesh Mallinathpur 선생님의 발표에 토론을 하게 되어 영

광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외국 학계의 해양실크로드 연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대회라

고 생각합니다.

Yogesh Mallinathpur선생님의 발표는 인도 아대륙에 분포한 고대 및 중세시기의 고고학적 유적들과

각종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중세기 해양실크로드의 현황과 인도 내 항구들에서 이루어진 교역 활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집대성한 연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발표

자는 인도 연안의 고대 항구 유적들에 대해서 명칭과 고고학적 발굴 상황 및 주요 유물들을 종합하여 80

개소 이상의 항구 및 도시 유적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발표자가 언급한 항구 도시 및 유적은 인도

동부 연안 지역의 44개소 및 서부 연안의 40개소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명과 명칭들

이 나오므로, 청중들을 위해서 우선 토론자는 발표자의 연구에 언급된 항구 및 도시명은 다음의 <표 1>

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까지 한국내 학계에서는 인도 고고학 유적 연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자의 백과사전과도 같이 자세한 자료는 향후 한국내 해양실크로드 연구에 매우 귀

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실크로드 개괄
- 8~16세기 인도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된 
외국(비인도계) 유물을 중심으로

토론문

주 경 미
����� ��



<표 1> 인도 연안의 항구 도시

이러한 여러 해양실크로드 관련 유적지와 항구 도시들의 존재는 8세기부터 16세기경의 해상 국제 교

류에서 인도 연안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여러 해양실크로드 상의 항구 도시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꾸준히 인도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한국 학

계에서는 인도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그다지 자세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

도 고고학과 한국 학계의 상호 교류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인도 고고학

과 지리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에, 발표자의 자료 소개와 논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구체적인 질

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발표자가 미리 보내주신 발표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80여개소의 항구들이 모두 고고학적 조사가 완료된 것인지 궁금합니

다. 이러한 고고학적 조사는 언제 이루어졌고, 발굴보고서의 간행 상태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향후 발굴을 더 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 최근에 발굴 중이거나 발굴 계획이 있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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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논문에 기술된 순서에 의함)

동부 
연안 
항구
도시

1. Tamralipti, 2. Nanaigam, 3. Konagar, 4. Kosambi, 5. Palu, 6. Palur, 

7. Manikapatna, 8. Boitakuda, 9. Banijpur, 10. Khalkata Patna, 

11. Kalingapatanam, 12. Mylapore, 13. Mamallapuram, 14. Nagapattanam, 

15. Tiruvadandai, 16. Visakhapattanam, 17. Qayrah, 18. Abatu, 19. Tanda, 

20. Daqtan, 21. Fatni, 22. Kaveripattinam, 23. Uraiyur, 24. Karur, 

25. Vasavasamudram, 26. Alagankulam, 27. Karaikadu, 28. Kalingapatnam, 29. Salihundam,

30. Amaravaty, 31. Kottapatnam, 32. Motupalli, 

33. Nattakkadu, 34. Kilakkarai, 35. Palaya-Kayal, 36. Devipattinam, 

37. Arikamdeu, 38. Tranquebar, 39. Porto Novo, 40. Sadras, 

41. Gangaikondacholapuram, 42. Darasuram, 43. Settur, 44. Vellore Fort

서부  
연안 
항구
도시

1. Bharuch, 2. Sopara, 3. Kalyan, 4. Thana, 5. Chaul, 6. Goa, 

7. Sadashivgad, 8. Honnavara, 9. Bhatkal, 10. Shirur, 11. Basaruru, 

12. Barakur, 13. Malpe, 14. Udayavara, 15. Mangalore, 16. Dwarka, 

17. Bet Dwarka the island, 18. Pindara, 19. Visawada, 20. Somnath, 

21. Kodinar, 22. Mithi Virdi, 23. Gogha, 24. Hathab, 25. Gopnath, 

26. Kannur, 27. Dharmadam, 28. Mahe, 29. Pandalyini Kollam, 30. Quilandi, 31. Calicut, 32.

Ponnami, 33. Kodungalur, 34. Kollam, 35. Kodungallur, 

36. Pandalyini, 37. Kollam, 38. Tangasseri, 39. Calicut, 40. Balipatana, 



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학자들이 그러한 유적을 방문하여 답사나 조사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이러한 항구도시들에서 이루어진 수출 및 수입 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해양

실크로드와 관련된 지역에서 중국 도자기가 발굴되는 것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

국 당나라 때의 청자는 이집트 푸스타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송대부터 명대까지의 청자와 백자,

청화백자는 아프리카 동남부 해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도자기의 발굴 범위로 볼 때,

인도 아대륙 연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중국 도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도

내에서 이러한 중국 도자기 연구자가 많은지, 구체적으로는 발표자 이외의 어떤 분께서 연구를 하고 있

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발표자가 인도 연안의 항구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물건 중에는 금이나 은, 그리고 특이하

게 말(horse)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금, 은, 말은 모두 인도 내에도 있을 만한 물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원후 천년경 정도에 왜 이러한 물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

입품의 원산지는 어디였을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말의 원산지는 중국 쪽이었다고 보시는

지, 아랍쪽이었다고 보시는지 양쪽 모두였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인도 연안의 도시들은

아랍과 서양,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오는 전 세계의 물품들을 중개무역하면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말의 교역 루트와 시기 및 원인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많은 항구들 중에서, 특히 동아시아 해상 교역활동과 관련하여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항구는 어디였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동부 연안의 항구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추정되지

만, 발표자의 발표문 중에서는 탐마립티, 코나락, 혹은 마말라푸람, 나가파티남, 아리카메두 등 지금까

지 잘 알려진 유적에서의 동아시아 관련 출토 유물에 대한 언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항

구 도시에 혹시 중세 차이나타운이나 신라방과 같이 non-Indian으로서의 동아시아인들이 거주했던 주

거지 유적이나 흔적 등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으면 향후

조사나 연구를 위해서 한국 학계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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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는 앙코르보레이(Angkor Borei) 및 옥에오(Oc Eo) 2개 유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결과를 기반

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중 하나이자 3~6세기경 중국, 인도, 로마, 페르시아 제국을 잇는

해양실크로드와 연결되는 중요 무역항을 보유했던 부남(扶南)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 부남, 해양실크로드, 앙코르보레이, 옥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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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해상로, 출처: http://en.unesco.org/silkroad/about-silk-road



서론  

역사적으로 수 세기 동안 중국으로부터 동유럽을 연결하며 “실크”를 주요 무역 상품으로 수송하였던

육로를 “실크로드”(Silk Road: 지도 1 참조)라고 불러 왔다.

중국산 실크는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인들의 사랑을 받았었다. 이 육로는

실크 물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그 육로 주위로 다양한 문화를 교류시키는 역할도 했다. 그리스시대 초기

에는 실크 수요 증가로 인하여 해양 무역로가 개척되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해양을 통과하는 새로운

해양실크로드가 생겨났다(Lynda 2015: 18).  Michael Vickery에 따르면, 3세기 초 중국 남부와 동남부 지

역에 위치한 오(吳)나라는 적국인 위(魏)나라와 진(晉)나라로 인해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육로가 봉쇄되

었다. 물자의 확보를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통과하여 인도와 중동으로 가는 새로운 해상 교역로를 찾아

야만 했다(Vickery 2001-2002). 동남아시아와 접촉하기 위한 초기 해상 루트는 기본적으로 남중국해를

지나며 광둥이나 판위(�¼)같은 곳을 주요 항구로 두고 거쳐야 했다(Angela Schottenhammer 2012: 63-

86). 아울러 한서(漢書)의 기록과 동남아시아와 인도 해안의 고고학적 증거를 비교해볼 때 당시의 선박

은 허푸(合浦) 또는 쉬원(徐聞)에서 출항하여 부남의 항구인 옥에오에 도달하였다. 이후 태국만을 통과

하여 말레이반도 끄라지협(Kra Isthmus)의 동쪽 연안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물품은 아마도 끄라지협

의 아주 좁은 통로를 건너서 하역되고, 육지로 수송되었을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선박들은 벵골만 방향

으로 운항하였다. 그 이후에도 선박들은 스리랑카의 동부 연안, 인도 남부의 항구 아리카메두

(Arikamedu) 또는 코로만델(Coromandel) 연안에 있는 항구로 운항을 계속했다(Angela Schottenhammer

2012: 68). 인도의 동부 연안에서 활동하면서 상인들은 중국의 실크를 직접 교역하기 위한 해상로를 찾

기 시작했다. 갠지스강 어귀를 출발한 선박들은 벵골만을 따라 운항하여 말레이반도에 이르렀고, 이후

남쪽을 따라 가장 협소한 지점인 끄라지협으로 운항한 후에는 부남에 이를 때까지 태국만 연안을 따라

항해를 계속했다(Lynda 2015: 20). 

지금부터는 부남 왕국과 해양실크로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알아본다.

부남 왕국

중국의 3국 시대 중 위나라 자오저우(膠州)성의 성주인 육달(陸達)은 강태(康泰)와 주응(朱應)을 부남

에 사신으로 보내었는데, 이들은 귀환 후에 부남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Khoo 2003: Si Khai:

43). 부남은 드넓은 만에 위치한 린이(林邑; 북중 베트남)로부터 서쪽으로 3,000리(1,200km) 떨어진 곳

에 있었고, 그 폭은 동서로 약 3,000리가 되었으며 서쪽 또는 북서쪽으로부터 바다로 향하는 커다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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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Vickery 2001-2002). 부남은 내륙 남동쪽의 광활한 지역을 점하고 있었으나 그 경계는 명확하

지 못하였다(Vickery 2003/2004, Kang 2013). Mae Chee Huynh Kim Lan에 의하면 최고 전성기 당시의 부

남의 영토는 라오스와 태국 및 미얀마 일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오늘날의 베트남 남부도 포함하였

으며 말레이반도까지 이르렀다고 한다(Mae Chee Huynh Kim Lan 2010: 11).  1903년에 Paul Pelliot이

Bulletin de lʫcole Francʪaise d’Extrʭm-Orient에 게재한 “부남 왕국(Le Funan)”이란 글은 부남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부남에 관한 21점이 넘는 중국의 기록들을 소개한다(Vickery: 2001-2002:1).  그 중의 하

나로 부남의 건국 기원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옛날에 신인(神人) 혼전(混塡)이 꿈

에서 신으로부터 활을 받고 현몽(現夢)에 따라 항해를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그는 절로 가서 그러한

신궁(神弓)을 받게 되었으며, 이윽고 항해를 하여 부남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배를 본 부남의 선주민족

의 여왕 유엽(柳葉)은 자신의 군대를 보내어 저항을 하였다. 그러나 혼전이 그의 활을 들어 배를 향해 쏘

아 배안의 누군가를 맞힘에 따라 놀란 유엽이 항복을 하였으며, 결국 혼전은 유엽과 혼인을 하였다. 유

엽은 옷을 입지 않았으므로 혼전은 천으로 그녀를 감쌌다. 이와 같이 하여 부남 왕국이 세워졌는데, Pel-

liot은 이 시기를 서기 1세기경으로 보았다(Pelliot, le Founan: 256). 또 다른 건국 신화는 서기 658년에 이

르는 참(Cham)족의 명문(銘文)에서 발견된 깜부자(Kambuja)의 수도 바와뿌라(Bhavapura)의 유래에 관

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카운딘야(Kaundinya)라는 한 브라만이 드로나(Drona)의

아들인 아스바타만(Asvatthaman)으로부터 받은 창을 땅에 심었다고 한다. 나가(Naga) 왕과 그의 딸이자

왕국의 공주였던 소마(Soma)는 왕족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워 살았는데 브라만 카운디냐(Kaundinya)가

이들을 정복하고 소마와 혼인을 하였다.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깜부자 연대기에 이러한 내용이 18세기

전쟁 중에 사라졌으며, 그 세기 말에 가서 다시금 재작성되었다는 것으로, 인드라프라스타(Indraprastha;

델리)의 왕 아딧야밤사(Adityavamsa)가 그의 아들인 프라 통(Prah Thong)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왕국

으로부터 추방하였다고 한다. 왕은 콕틀록(Kok Thlok; ‘톨록(Tholok) 나무의 땅’)에 도착하여 참족의 왕

자를 폐위하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어느 날 밤 해안가의 파도 소리에 이끌린 그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나기(Nagi)라는 여인이 해변으로 놀러 왔는데, 그는 이 여인

과 사랑에 빠지고 결국 혼인을 하게 된다. 나기의 아버지인 나가-라자(Naga-raja)는 나라를 덮고 있던 물

을 빼내어 사위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도읍을 세운 후 이 왕국의 이름을 캄부자(Kambuja)로 명명하였다

(Chatterji: 1964:2-3). 또한 Vo Si Khai는 그의 글 “부남 왕국과 옥에오 문화(The Kingdom of Funan and the

Culture of Oc Eo)”를 통해 인도의 카운디냐와 소마 전설을 기반으로 중국 사료상의 혼전과 유엽의 전설

을 반영한 부남의 건국(1~2세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전설은 Coedˁse이 쓴 책 “동남아시아의 인

도화 국가(State of Southeast Asia (Les ˁ tats Hindouisˁ d’Indo- chine et Indonˁsie)”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

는데, 그 내용에는 카운디냐라는 이름의 이방인이 부남으로 이주해왔으며, 그의 이주가 부남의 인도화

의 사실상 시발점이라고 적혀있다. 이후 판체만(Fan Che Man)의 재위 기간 중 왕국이 정점을 이루어 대

형 선박을 보유하고 보다 넓은 바다로 향했으며 10개 이상의 왕국을 공격하였고 영토를 5~6천리 이상



확장하였으며 말레이반도마저도 상당 부분 정복한 것으로 보인다. Catterji는 판체만 왕을 2세기 부남이

크게 성장한 데 기여를 한 스리마라(Sri Mara) 왕으로 조명을 하고 있다. 특히 Vickery는 5세기(424-453

AD) 중국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바르만(Varman)을 왕의 새로운 별칭으로 언급하고 있다. 470~480년 이

후의 기간 중 부남의 왕은 점차 자야바르만(Jayavarman)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톤레바티(Tonle

Bati)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남의 비석 명문 K.40에 부합이 된다. 이러한 명문은 그 특징으로

보아 아마도 앙코르인 이전의 시기에 새겨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자야바르만의 재위로부터 7세기

까지 중국 사료에는 부남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대신 첸라(Chenla)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Vick-

ery 2001-2002: 8).

부남인

부남인들은 초기 크메르 오스트로 아시아(Austro-Asiatic)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Pater Schmidt에 의하

면 인도 차이나 지역 대부분의 부남인들이 이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Lawrence Palmer

Briggs 1951). 최근 메콩 델타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견과 관련하여 언어학자 및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본토 및 섬들에 남부 아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2개 언어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았으며, 1944년에 옥에오의 Canh Den에서 발굴된 고대의 유골들 중 일부를 토대로 볼 때 오스트로네

시아(Austronesian) 족의 평균 신장은 남자가 162cm, 여자가 160cm였던 것으로 나타났다(Khoo 2003, Vo

Si Khai:35-86). 또한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부남인들은 피부가 검고 볼품이 없었으며 곱슬한 머리에 옷

이나 신발도 신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부남인들은 덩치가 있고 자신들이 꾸민 집에 살았는데, 인심이 좋

고 많은 가축을 키웠으며 옷을 입지 않고 살며 문신을 하는 풍습과 함께 머리는 등 뒤로 길게 늘어트렸

다(Khoo 2003, Vo Si Khai:35-86). 한편 Geoffrey Goble에 의하면 부남인들은 꼭 같은 모양의 탑 형태와

말뚝 울타리, 그리고 풀잎으로 엮은 가옥에 살았다고 한다. 왕은 코끼리를 타고 다녔으며 사람들은 닭싸

움과 돼지 싸움을 즐겼다. 세금은 금과 진부 및 향료 등으로 냈다(Geoffrey Goble 2014: 13). 또한 Miksic

은 “한마디로 말해 부남인들은 크메르인들”이었다고 주장했으며, Coedˁs는 부남인들이 몬크메르(Mon-

Khmer) 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Khoo 2003, Miksic: 22).

부남의 수도

중국의 사료에도 나오듯, 부남의 수도는 바다로부터 약 500리(200km)가 떨어져 있으며 (Coedˁs

1968:37, Vickery 2001-2002) 그 명칭은 “d’�k-miuk”이었다. Coedˁs는 d’�k-miuk은 사냥꾼을 의미하는

“dalmak” 또는 “dmak”를 중국어로 표기한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캄보디아의 바프놈(Ba

Phnom)에서 발견된 10세기 명문에는  “Vyadhapura”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크메르어의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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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uk에 대한 산스크리트어 번역이다. 따라서 Coedˁs는 부남이 바프놈에 위치했다고 생각했으며, 그 위

치는 현재 캄보디아의 프레이벵(Prey Veng) 주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른 견해로, Pelliot과 Etienne Ay-

monier는 앙코르보레이(Angkor Borei)가 고대 수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바 있다(Vickery 2001-2002).

또한 Michael Vickery는 부남의 수도가 현재는 앙코르보레이(Angkor Borei) 또는 프놈다(Phnom Da)라

고 불리는 타케오(Ta Keo)였을 것이라는 프랑스의 금석학자 Claude Jacques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Khoo 2003, Miksic: 1-34).

부남의 대외 관계와 영향

Wang Gungwu(ȸżǱ) 교수에 의하면 중국의 한족은 통킹 주 남쪽으로 대외 교역을 하는 몇 개의 왕

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왕국들은 인도로 향하는 일련의 교역망을 형성하고 있었다(Wang

1958: 17-19). 서기 2~5세기경에 중국의 사절단이 인도를 방문했을 무렵, 그들은 말레이반도를 건너 인

도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말라카해협을 통하여 돌아왔다(Wang 1958: 20). 아마 현재의 윈난(雲南)성 남

서쪽 샨(Shan) 고원지대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샨(Shan) 왕국은 육로와 더불어 해상로도 확보하

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버마 서쪽으로부터 베트남 남부에 걸친 동남아시아 중부의 넓은 지역

에 살았던 몬(Mon)족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260년에서 서기 220년까지의 한나라의 기간 동안 양쯔강

어귀에서부터 베트남 북부까지 걸친 중국 남부 연안은 해상 교역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Khoo 2003:

Miksic: 8-9). 

한나라가 서기 220년에 멸망하자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들 중 한 곳인 위나라가 중국 남동

부를 지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위나라의 서쪽 육로가 차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에 지정학

적 필요성으로 해상 교역에 보다 치중을 하게 되었는데, 통킹 남부의 몇 개 왕국들은 이렇게 새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위나라에 조공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상업적인 교역이 생겨나게

되었다. 부남 역시 중국에 조공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위나라는 서기 245~250년 동안에 2명의 사신(강

태(康泰) 및 주응(朱應))을 부남에 보냈다(Khoo 2003, Miksic: 8-9). 서기 244년에는 수도 난징 외곽에 부

남의 음악, 음악인들과 관련된 관청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다(Wang 1958:35). 이후 서기 280~300년

의 기간은 비교적 평화로운 번영의 기간이었으며 부남은 다시 285, 286 및 287년에 사신을 보냈다 (Wang

1958: 35). John Miksic에 의하면 서기 3세기 초 또는 그보다 앞서 부남의 선박 운항자들은 이미 인도로

항해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해상로는 부남에게는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고 하였다. 예를 들어 부남의 Fanshiman 왕은 군대를 보내어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시킨 후 대형 선박들

의 건조 및 Zhanghai(태국만)를 건너 Judukun, Jiuzhi, Diansun 등 10개의 국가들을 추가로 공격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Vickery는 이 기간 동안에 인도의 왕 또한 4마리 말과 함께 부남에 사신을 보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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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ery는 이 때를 부남의 Fan Sun왕 재위 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때는 중국이 230년에 사신 강태와 주

응을 보낸 시기이기도 하다(Vickery 2001-2002:8). 아마 강태와 주응의 사신 경험과 관련된 서기 3세기

말경의 삼국시대 관련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부남인들은 도구를 사용하여 장식물을 만드는 것을 좋아

한다”고 하였다(Briggs 1951: 34). 5세기 들어 부남에서는 불교가 많이 퍼졌는데 이는 부남 승려들이 중

국을 방문한 것, 그리고 향과 금, 백단나무 조각상, 상아 사리탑 장식, 사원의 의식 때 사용된 유리 그릇

과 같은 귀중한 물품들을 484년에 부남이 조공으로 보낸 기록과(Wang 1958: 48), 다수의 중국 승려들이

460~524년의 기간 및 503년에 인도로부터 귀국하는 길에 부남을 방문했다는 기록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중부 지역 Cham 연안에 좌초한 부남의 상인들과 함께 귀국하던 Bhikhu Sakya Na-

gasena는 육로를 통하여 부남으로 돌아 갔다(Mabbett 1986: 295). 인도와 부남간의 해상 교역은 중국 양

나라 때 활발했는데, 부남은 502~539년의 시기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으며, 양국 간의 일반적인 교역

은 주로 금과 은 제품, 조개 장식물, 향료용 식물, 상아, 공작의 깃털, 거북 껍질, 루비, 에메랄드, 인도산

백단, 산호, 불투명 유리, 면직물, 울금 및 소합향 같은 것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부남이 서양으로부터

수입하던 것들이었다(Wang 1958:48). 546년에는 중국의 요청에 의하여 부남의 왕이 불교 승려 - Para-

martha 또는 Gunaratna–를 240편의 경전과 함께 중국에 보냈다(Vo Si Khai 1997: 213). 중국 남제(南齊)

의 초기 역사 기록에서는 부남 사람들이 힌두교의 시바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Coedes

1968: 61). 또한 Kang에 의하면, 부남왕 Jayarman은 양나라에 최소 10회 사신들을 보냈다고 하였으며 아

울러 503년에는 중국 황제로부터 부남뿐만 아니라 안남(安南)도 통치하라는 위임을 받기도 했다(Kang

2013). 부남은 하늘의 정령을 숭배하는 풍속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2개의 얼굴과 4개의 팔을 가

지고 있거나 4개의 얼굴과 8개의 팔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팔이 아기, 새, 네발 짐승 혹은 해나 달을 들고

있는 청동 이미지들을 만들었다(양나라의 역사(서기 502-556)). 아울러 어떤 부남 왕은 중국의 황제에게

불교와 관련된 선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한 선물들은 2개의 상아로 만든 사리탑 장식

과 산호로 만든 불상이었는데, 이는 불교의 사상과 의식이 당시 왕족에게도 이미 스며들었음을 의미한

다. 또 다른 두 명의 부남 승려인 Sanghapala Thera와 Mandra Thera는 서기 6세기 초에 중국으로 가서 황

제에게 불교와 명상에 대하여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Sanghapala Bhikkhu는 중요한 불교 경전인

Vimuttimagga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그 내용은 전통적 상좌부(上座部, Theravʬda) 불교이며, 서기 1세

기경의 스리랑카 출신의 유명한 승려였던 Arahant Upatissa의 것 중 일부로 추정된다(Angela Schotten-

hammer 2012: 63-86). 또한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539년, 부남으로부터의 마지막 사신이 살아 있는 코뿔

소를 중국에 조공으로 바쳤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부남에서 즐기는 돼지싸움을 좋아했으며, 닭싸움은

즐겨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였다(Briggs 1951: 14). 중국의 南齊書, 梁書 및 南史와 관련하여 Kang은 또한

부남의 귀족 계급이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했으며 부남과 중국 남부 왕조의 승려들 간에는 활발한 교류

가 있었다고 하였다(Kang 2013). Martin Stuart-Fox는 3세기 중에 부남에는 중국에 3차례의 조공을 위한

사신들이 방문한 기록이 있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는 7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357년에 한 명의 사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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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38년 사이에 일련의 사신들이 방문하였다. 그 이후에 다시 약 50년의 공백기 있은 후에 484~539년

사이에 10차례의 사신들이 방문했고, 559년과 마지막 사신이 방문한 588년 사이에 3차례 방문이 더 있

었다(Martin Stuart-Fox 2003: 26).  

한편 부남(扶南)이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이 명칭은 순수한 중국어라고 할 수 있는데, Aymonier는 그

의미가 “보호된 남쪽”이라고 하였고, 이탈리아 학자인 Col.G.E Girini는 크메르어로 산을 의미하는 ‘바

남(banam, 즉 phnom)’의 중국어 번역이라고 하였다. 이후 Louis Finot은 이 단어가 ‘Nagar bhnom’에 해

당된다고 하였고 (Briggs 1951:12-13), Hun Tien과 Liu Ye의 전설은 인도의 영향을 보여준다. Finot은 Hun

Tien과 Liu Ye의 전설이 브라만 카운디냐(Kaudinya)와 소마 공주 및 나가(Naga)왕의 딸인 나가 소마

(Naga Soma)의 인도 전설에 대한 현지 각색본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중국의 기록은 찬다나(Chandana)

의 계승자 중 한 명인 Chiao Chen Ju가 인도의 브라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Briggs는 Chiao Chen Ju

를 Kaudinya라고 설명하고 있다(Briggs 1951:24). 이는 서기 657년에 쓰여진 것으로 연대가 추정된 Cham

의 명문에서 카운디냐가 소마와 혼인하였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18세기 말의 캄부자 관

련 기록에서도 프라통(Prah Thong)이 콕틀록(Kok Thlok: 캄부자의 크메르어 명칭)에 도착했다고 하였

으며 나기(Nagi) 공주와 혼인하였다고 하였다(Chatterji 1964:2-3). 

인도네시아의 옛 왕국 스리비자야(Srivijaya)의 살리엔드라(Sailendra) 왕조 역시 나가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중국의 교역에 관한 기록인 조여괄(趙汝适)이 쓴 제번지(諸蕃志)에서는 채

터지(Chatterji)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삼불제(三佛齊) 또는 스리비자야(Srivijaya)의 사람들은 Pelliot이 ‘나

가(Naga)의 씨’를 번역한 명칭으로 붙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넘어서 살펴보

기로 한다. 인도의 경우, 팔라바(Pallavas) 왕조의 도읍 칸지(Kanchi)에는 9세기경의 명문이 2개가 있는

데, 여기에는 드로나(Drona) 아들인 아스바타만(Asvatthaman)이 나기와 혼인하였으며, 팔라바 왕들의

조상인 스칸다시샤(Skandasisya)를 낳았다고 하였다. 또 다른 명문에서는 브루카차(Vrukarcha)가 나기

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나기의 이야기는 13세기의 주달관(周達觀)에 의한 기록에서 보

듯 13세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카우디냐(Kaudinya)라는 단어의 경우, Paul Weatley는 5세기 초에 카리스

마가 있는 왕위 찬탈자가 2세기 인도 마이소르(Mysore)의 한 유명한 브라만 족의 이름을 쓴 것이라고 하

였다. 그리고 5세기에 시바교가 시작되었을 때 소위 팔라바 경전을 사용하였으며 왕족의 문양으로 바르

만의 요소들을 혼합하였고 나기니 소마(Nagini Soma)의 신화 등을 채택하였다. 당시 수마트라와 자바

서부 및 동부 칼리만탄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뛰어난 역사학자 Vickery는 서기 5세기

경(424~453년)의 중국 기록에 의거, 왕의 시호가 바르만(Varman) 즉, “Chhe-li-pa-mo”(pamo= Varman)

으로 기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Jaya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Ram Chandra Jain은 Jaya에 관한 긴 학술적

발표문을 내놓은 바 있다. 마하바라타(Mahabharata) 이야기에서도 Jaya라는 단어를 군사적 또는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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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와 관련하여 사용을 하였다. 마하바라타는 찰제리(刹帝利:, Ksatriya)들에게 성공과 유복에 대한 비

결로 크리슈나(Krsna)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슈나 베다(Krsna veda)라고도 불린다. 찰제리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전장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통한 승리와 안전 및 구원을 의미하며, 만일 전장에서 죽었

을 경우에는 하늘에서 영혼적인 성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Jan 1979:3).

부남의 해양 교역과 영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식을 위해서는 앙코르보레이 및 옥에오 유적에서 발

굴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다 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앙코르보레이 

이곳은 캄보디아 타케오주 앙코르보레이(Angkor Borei)의 메콩강 삼각주 서단에서 발견된 곳이다(지

도2). 

벽체와 해자가 있는 융기된 지역인 이 앙코르보레

이의 고대 유적(사진 1)에는 동일한 지역 명칭을 사

용하는 농부와 어부 및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Stark 1998:188). 

이 도읍 남쪽 프놈다(Phnom Da)의 언덕에는 고

대 사원(Phnom Da 및 Asrama Maharosi 사원)이 있

다. 1996년에는 미국의 Miriam Stark와 그의 발굴팀

이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교(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싱가포르 및 프랑스 팀들과 공동으로 “메

콩 고고학 프로젝트(Mekong Archaeological Project)”

하에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

다. Stark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앙코르보레이에서

캄보디아의 가장 초기의 크메르어 명문과 블록식 건

축 및 조각상들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프놈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프놈다 소재 사원들에는 초기 크

메르의 예술적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고고학적 자취들이 있다. 발굴 프로젝트는 3회(1996, 1997 및 1999

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현장의 배치와 연대 조사, 기원전 500년–기원후 500년 시대의 자연환경과 수

문학을 재구성하기 위해 샘플의 채집이 이뤄졌다. 1996년에 채집 결과물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방사성탄소 시험결과 앙코르보레이에는 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사료보다는 휠씬 빠른 약 400 또는 기원

전 500 ~ 600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7,000점 이상의 도자기 조각과 토기, 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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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앙코르보레이의 위치 (출처: Stark 1998: 189)



유약을 칠한 그릇 등이 발견되었고, 요리와 음식 제공, 의

식을 위한 용기들과 석재 및 철재 박편과 고대에 제작된

물품들이 발견되었다. 1997년에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으며, 이후 1999년의 왓콤누(Wat Komnou)에서의 발

굴 작업에서는 사람의 뼈와 돼지의 두개골, 원형의 붉은

토기 등을 포함, 최소 18구에 해당하는 부분적인 매장 유

적을 복원하였다. 1996년에 발굴된 것들 중에는, 앙코르

보레이의 어느 벽돌 건축물에 대한 제거 작업 중 발견한

석재 조각품이 있으며, Coedʼs의 발굴 작업 중에는 서기

7세기 초에 이르는 두 개의 앙코르보레이 명문들(K.557

및 K.600) (Figure 1)이 발견되었다(Figure 2). 

이러한 것들 외에도 프랑스 건축가 George Groslier도 많은 크메르의 불교 조각품들을 수집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앙코르

보레이에서 발견된 와불 (L: 181.7 cm, B: 696

B: 10,3) (사진 3).

프레이 크라바스(Prei Krabas)에서 발견된

부처 입상 (H: 95.6 cm, B: 150 B: 10,8), 밧롬로

크(Vat Romlork)에서 발견된 부처 입상(H:

134.5 cm, B: 235 B: 10,15)(사진 4) 등 타케오

주의 밧롬록에서 발견된 돌로 제작된 부처 입

상의 제작 연대에 대하여 Groslier는 입상들의

그레코-굽타(Greco-Gupta)의 예술적 영향을

토대로하여 서기 6세기경으로 추정했다. 외

부 모습에 있어서 이 입상은 탁월한 석상

조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과 엉덩

이 및 무릎이 굽혀진 3굴입(三屈立, trib-

hanga)의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

여 그 불의(佛衣)는 매우 얇고 젖은 천처럼

몸에 달라 붙은 듯하며 왼쪽은 가리워져 있

으나 오른쪽 어깨는 드러나 있고, 둥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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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개략적 현지 유적 지도 
(출처: Stark 1998: 190)

사진 2: 명문 K.600                                                                          
사진 제공: Sophorn 및 Pathomrath (앙코르 보존 위원회 (Angkor
Conservation Depot)) - 2010     

사진 3: 와불, 캄보디아국립박물관, 사암, L: 181.7 cm, B:696 B:10,3.   
사진 제공: Phoeung Dara 및 Tho Thon



굴에 눈은 반쯤 감은 듯하여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머리

의 불정(佛頂)은 아름답게 굽은 모발로 정교함을 드러내고 있다. 밧롬

록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입상으로 키가 0.93cm인 사암으로 제작된 불

상이 있는데, Jessup은 이 불상의 연대를 7세기로 추정하였다. 이 불

상은 3굴입의 모습에 양쪽 어깨에는 매우 얇고 투명한 수도승의 불의

를 걸치고 있으며 나선형으로 굽은 모발과 함께 몸통과 사지가 명확하

게 표현되어 있다. 이 특징적인 부처 입상은 미국 클리블랜드예술박물

관(Clevalend Museum of Art)의 큐레이터 Stan Czuma가 설명한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에 왼손은

옷자락을 잡고 있고 오른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 Abhayamudra)을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세밀함과 아울러 깃과

어깨뼈, 무릎 및 등 전체가 잘 묘사된 드바라바티(Dvaravati) 양식의 불

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앙코르보레이의 불상에는

부처가 대반열반(大般涅槃, Mahaparinirvana)에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

한 와불이 있는데(181.7 cm, B: 696 B: 10,3)(사진4), 두툼한 몸통(torso)

에 투명한 불의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팔과 다

리 아래 부분들은 부러졌는데, 만약 온전한 상태였다면 매우 아름답고

크기도 컸을 것이다.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Khun Samen은 이

와불의 연대를 서기 6세기경으로 추정하였다. 

유적의 발굴 작업은 1996, 1997 및 1999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유적의 배치도와 표본의 채집, 기원전

500년~서기 500년에 걸친 수문학 및 자연 환경이 재구성되었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앙코르보

레이에는 기원전 약 400년, 즉 중국의 기록보다는 약 500~600년 앞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37,000점의 토기, 석기 및 유약을 바른 그릇들이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식기와 의식용 그릇, 연

마 석기, 철물 및 광재가 발굴되었다. 유골은 최소 18구가 발굴되었는데, 일부 인간의 뼈와 함께 돼지 두

개골, 공모양의 붉은 색 토기, 석재 조각물, 석재 명판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Khoo 2003: stark: 35). Marc

Oxenham과 Hallie Buckley가 2016에 발표한 도서 ‘The Routledge Handbook of Bioarchaeology in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Oxen, 2016)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선사 유적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유물

들은 철기시대 (기원전 500년-기원후 500년)에 속한다고 하였다. 마노, 홍보석 및 유리 비즈 등과 같은

물질 문화의 특유한 물품들을 토대로 판단할 때 당시 동남아시아는 각 지역간의 교류와 교역이 활발했

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묘지들에서는 준보석과 유리 비즈 및 청동 장식들이 출토되었다. 예를 들어

EFEO는 바라이(Baray) 서쪽에서 6개의 앙코르 이전의 유적들을 발굴하여 27개의 묘지와 매장 흔적,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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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 석불 입상, 사암, Vat Rom-
lok, Prei Krabas, Ta keo, 
H: 134.5 cm, B: 235 B: 10, 15 
(캄보디아국립박물관). 
사진 제공: Phoeung Dara 및 
Tho Thon



구의 유골을 발굴하였다. 이 유골 중 19구는 성인(여성 5구, 남성 7구 및 성별 판별 불가능 7구), 7구는 어

린이 및 태아가 1구 있었다. 또한 앙코르보레이에서는 그 중앙 지역에 위치하는 왓콤누(Wat Komnou)

아래에서 선사 시대의 묘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부남 시대에 속하는 캄보디아 남부 타케오(Ta Keo)

지방에서의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앙코르보레이는 지난 1940년대에 베트남에서 발굴된 옥에

오 유적과 종종 비교가 된다(Malleret 1959s). 왓콤누의 묘지들에서는 33구의 유골들이 발견되었으며, 44

기에서는 매우 정교한 비즈 등이 출토되었다(Ikehara-Quebral 2010). 유골들은 도기와 함께 돼지 두개

골, 유리 및 돌 비즈와 매장되어 있었다(Marc Oxenham 및 Hallie Buckley, 2016: Dougald O’Reilly 및

Louise Shewan : 45).

옥에오

이곳은 현재 베트남 남부 안장(An Giang) 주에 위치한 곳으로 1932년에 Hanri Pamentier가 부남의 예

술에 대한 조사로 처음 조사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Luis Malleret가 1938년에, 그리고 1944년에는 Malleret

이 과학적인 발굴 작업(1959-1963)을 수행하였다(Khoo 2003: Si khai:36). Malleret에 의하면 옥에오는 중

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3km 및 1.5 km 길이의 직사각형의 성벽을 갖고 있었으며 그 면적은 450ha에 달

하였다고 한다(Higham 2013). Malleret의 보고서에 의하면 발굴 작업을 통하여 총 1,200g이 넘는 918개

의 금 구슬을 포함한 1,312점의 금 장식품과 주로 동전 모양을 한 60점의 은 장식품을 발굴하였다고 한

다. 그리고 약 100점의 구리 장식품 및 316점의 주석 또는 납 장식품들과 아울러 옥에오의 전반적 지역

에 걸쳐서 광재(iron slag)가 발굴되었으며 수천 점의 유리 구슬과 준보석들도 발굴되었다. 옥에오에서

는 또한 도자기 생산 장소들도 많아서 정교하고도 밝은 색상의 도자기들이 생산되었으며, 특히 흥미로

운 것은 그 연대가 서기 152년인 로마 황제 Antoninus Pius 또는 Marcus Aurelius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는 3점의 금 및 구리 메달이 발견되기도 하였다(Khoo 2003: Miksic: 1-10). Mi-chael Mitchiner에 의하면,

옥에오에서 발견된 가장 뛰어난 동전 유물

들 중 하나는 “일출/사원”(Rising Sun/Tem-

ple)”(사진 5.1, 5.2, 5.3)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러한 종류의 동전은 태국의 U-Thong,

Prachinburi, Nakorn Pathom 및 기타 지역들

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Pamela Gutman에 의하면, 옥에오의

모든 동전들과 아라칸국(Arakan)의 동전들

간에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슈리밧샤(Sri-

vastsa) 무늬라고 한다. 모든 초기 동전들의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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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보석 및 동전, 베트남 호치민박물관.  
사진 제공: Im Sokrithy-2016



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이 무늬는

당시에 커다란 의미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

다. 풍요의 여신인 Sri를 상징하거나 다산과

번영을 의미하였으며 불교와 힌두교의 도상

학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이

형태를 의인화한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Sri의

관정(灌頂) 의식으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조각들에서 공통적으로 연꽃 위에 앉은 여신

의 형태로 나타나고 2마리의 코끼리를 함께

배치한다. 이 형태는 인도 초기의 동전들과 초기 불교 및 자

인(Jain)교의 예술, 그리고 비슈누(Vishnu) 신의 이미지의 가

슴에도 나타나는 상징이다. 슈리밧샤 및 일출 무늬의 동전

들은 옥에오, U Thong, Beikthano, Halin, Sriksetra 등의 지역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식화된 인간의 형상을

마감하는 전형적인 외부적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옥에오 유물 중 보다 흥미로운 것은 36점의 작은 철제 사

각 새김 장식물과 음각 세공물, 반지, 그리고 구리와 주석, 금

및 홍옥수로 만든 인장에 최초의 글자화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식물들 상의 작은

문안들은 이곳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생활의 일면을 보여 주는데 그 내용은 초기의 인도 문자인 브라

흐미(Brahmi)라고 하는 문자로 새겨졌다. 비록 글자들의 모습을 달랐지만 1~2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수백 년 동안의 오랜 세월에 걸쳐 새겨진 것들이다. De Casparis(1979)는 1세기 및 2세기 초에 걸친 옥에

오에서의 초기 인도 문자들과 5세기 경의 일부 인도 문자 내용들로 보아 부남은 수세기 동안 관리 체제

와 상업을 잘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태국 남부 라농(Ranong)주의 푸카오통

(Phu Khao Thong)에서 발견된 타밀-브라미 명문이 새겨진 수입 도자기들의 조각과 역시 라농 주 방클

루아이녹(Bang Kluai Nok)에서 발견된 금 도장의 것과 유사하다 (John Guy: 2014, B r̓̓ nice : 23). Claude

Jacques와 Philippe에 의하면 1998~2002년 사이에 프랑스 - 베트남 팀에 의하여 몇 차례의 고고학적 발굴

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옥에오 유적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38~1945년 사이의 폭넓은 조사와 1944년의 Louis Malleret에 의한 부분적인 발굴 작업을 통하여 거의

2톤 가량의 도자기 파편들 및 관련된 목재 물품들이 발굴되었다. 탄소 14 연대 측정법에 의하면 옥에오

는 최소 1세기부터 최대 10세기까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자들에 의한 이러한 예비 조사 내용

들을 토대로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3개의 주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 -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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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 보석 및 동전, 베트남 안장박물관. 
사진 제공: Im Sokrithy-2016

사진 5.3:  일출(日出) 동전, 베트남 호치민박물관. 
사진 제공: Im Sokrithy-2016



기경부터 3세기까지의 기간으로, 동 지역과 인도 및 그 이상의 지역에 걸친 교역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기간이다. 그 연대가 서기 152년인 로마 황제 Antoninus Pius를 묘사하고 있는 금 메달

및 다수의 품목들은 당시 일상 생활과 아울러 부남인들의 교역과 세공 기술 및 의식, 그리고 흙을 사용

한 생산 활동(벽돌, 타일, 도구 등)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깊은 고고학적 단층에

서 발견된 매장용 토기와 함께 발견된 작은 도자기 화병에 적힌 내용으로 볼 때 인도의 종교가 전파된

시기를 앞서는데, 이러한 화병은 간다라(Gandhara) 지역에서 발견된 바 있는 대들보를 위한 삼각형 구

멍이 있는, 지금 35cm의 큰 목재 기둥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 기둥의 하단에는 돌이 박혀있

었으나 구멍의 윗부분은 부러져 후에 이 부분이 장대로 마감되었다. 이에 대한 탄소 14 연대 측정법 결

과 시기는 기원전 50~기원후 14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라심하(Narasimha)를 형상화한 것으

로 보이는 주석을 박은 메달이 베트남 안장주 박물관에 있다. 유리 구슬철제, 구리 공예품과 금 세공품

및 조각을 한 보석, 그리고 일부 도자기들이 인도로부터 수입이 되었다. 두 번째 단계 - 4세기~7세기, 기

둥 위 가옥, 흙으로 구축한 성채와 같은 도시 계획이 수립되고 많은 수로들을 파서 몬순 계절 이후 평지

에 대한 배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부남 문명의 뛰어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기의 종교

적인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세 번째 단계–주거 지역과 운하 체제들을 점차적으로 버리게 되나 7

세기 중반에 들어 프놈바트(Phnom Bathe)의 언덕 쪽에는 여전히 벽돌 탑 형태의 종교적 건축물이 세워

지고 있었다.(Claude Jacques, Philippe Lafond 2007: 52-58). Charle Higham은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

공하였는데, 그는 옥에오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입 물품들이 많았으며, 유리 구슬과 제반 종류의 금속과

보석, 다이아몬드 및 수지 등, 보석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석재

틀, 원자재들이 인도로부터 수입이 되었다고 하였다. 옥에오는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많은 금이 생산되었으나 일부 보석류

와 주석, 구리 및 철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되었다. 이곳

은 무역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

에 운하나 해자, 주변의 벽체, 사원의 건축을 위한 벽돌의 생산

을 위한 충분한 노동력이 있었다. 옥에오로부터 앙코르보레이

까지 연결된 운하는 길이가 아마 90 Km 정도되었을 것으로 추

측되며 (지도3), 그 기능은 몬순에 의한 바람이 많은 비를 동반

하여 히말라야로부터의 눈을 녹이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5월

과 11월에 많은 양의 물이 빨리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중심에 물품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Highm 2013: 294-295); 1998년에는

Lign Soeurn에 의하여 옥에오 주위의 산인 Ba의 경사지에서 발

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5~7세기경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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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옥에오와 앙코르보레이를 
연결하는 고대 운하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Oc Eo



는 나머지 벽돌 구조물을 찾을 수 있었고, 이듬해 1999년에는 Go

Kaythi가 옥에오의 평지에 대한 발굴 작업을 진행했었다.

한편 실체적 문화, 특히 종교적 조각 작품들을 살펴 보면, 1944

년 옥에오에서 발견된 페르시아 왕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메

달, 빈훙(Vin Hung)에서 발굴된 어린 시절의 Pan 동상, 1998년 동

탑(Dong Thap)에서 발굴된 6세기 비슈누 입상, 현재는 호치민박

물관에 있는 6세기의 돌로 만든 비슈누 두상, 현재 안장박물관에

있는 6세기의 무카링가(Mukhalinga) 상 등이 있다. 이와 아울러 안

장의 탑(Thap) 언덕에서 발견된 목불(사진 6)과 옥에오에서 발견

된 청동상, 옥에오에서 발견된 힌두, 비슈누의 청동상, 하리하라

(Harihara)상 등이 있다.  

그리고 6세기 이전의 일부 초기의 상들도 발견이 되었는데, 탑

(Thap)의 목재 상 및 혼속(Hon Soc)의 석재 불상 등과 같이 세심

한 선과 온화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70~43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Khoo 2003: Si Khai:

35-86); 가장 초기의 목재 부처상 및 보살상들은 그 크기들이 30cm부터 3m까지 매우 다양한데, 주로 습

지에서 발굴이 되었고 그 연대는 서기 200~300년 정도이다 (Canh & Khoo 2003:135). 미술사가

Coomaraswamy는 이러한 초기의 불상들이 인도(Amaravarti, Sarnath 및 Ghandhara)로부터 예술적인 영

향을 받았다고 설명하였으며, 안장박물관에 있는 2세기경 제작된 Amaravati 양식의 목재 부처상(표면이

많이 훼손되었고 팔도 없으나 입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불의가 달라붙는 기법으로 표현되어

두 다리의 윤곽이 명확함)이 그러한 것이다. 한편 고탑(Go Thap)에서 발굴된 5세기경 제작 추정의 Ama-

ravati 양식 목재 부처 입상은 그 상태가 좋지 못하다. 따라서 얼굴과 몸통이 명확하지 못하기는 하나 기

단 위의 입상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탑(Dong Thap)에서는 5~6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

는 또 다른 관음보살 두상이 발굴되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옥에오의 기타 교역지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의 경우, 미토(My-Tho)

에서는 3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청동 불상이; 짜빈(Tra-Vinh)에서는 포세이돈(Poseidon)의 상이;

타인호아(Thanh-hoa)에서는 디오니소스 (Dionysius) 및 판 (Pan) 신의 인도화된 상이; 그리고 하노이 서

부, 한나라 시대의 무덤에서는 서기 138년의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황제와 415~450년의 테

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 그리고 5세기의 비잔틴 시대의 것을 포함한 5개의 동전이 든 나무 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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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목불 입상, 베트남 호치민박물관.
사진 제공: Im Sokrithy



발견되었다(Khoo 2003: Miksic: 1-34). 태국의 경우, 옛날 몬(Mon) 지역에서는 태국 서부 V Thong 유적

에서 빅토리누스(Victorinus) (서기 260-270) 로마 황제의 구리 동전이 발견되었다. 이 V Thong 유적은 옥

에오의 것에 준하는 크기의 타원형 해자가 둘러 싸고 있다. 한편 타캐(Tha Kae)에서는 도장과 금 구슬이

발견되었는데, 이 역시 옥에오의 것과 비교가 된다. 태국 북부 방파콩(Bang Pakong) 강의 무앙프라롯

(Muang Phra Rot)에 있는 퐁툭(P’ong Tuk) 유적에서는 옥에오의 것들과 유사한 주석 부적을 위한 도자

기 형태의 틀, 그리스 로마 양식의 등잔, 아마라바티(Amaravati) 양식의 불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태

국 중부의 찬센(Chansen)에서는 옥에오의 것과 비교되는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주

석과 금 반지, 보석 및 돌로 만든 쌍각(bivalve) 형태의 틀, 천에 무늬를 찍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흙 도장, 작은 구리 종, 삼지창 형태의 동전, 그리고 2개의 중국 유물과 옥에오로부터 왔을 것

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물건들, 실론에서 제작된 8개의 금속제 흑도기, 그리고 인도풍의 상아 빗이 발견

되었다(Khoo 2003: Miksic: 1-34). 특히 흥미로운 것은 차오프라야(Chao Phraya) 강 서부에 있는 서기

350~400년경의 반동타펫(Ban Don Ta Phet) 유적에서는 인도와의 교역을 증명해주는 가장 초기의 증거

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인도의 유리와 준 보석들로 만들어진 구슬들이었으며, 특히

투명하고 연한 녹색의 육각형 구슬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옥에오와 반치앙(Ban Chiang), 파세마

(Pasemah) 및 남부 수마트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아래 쪽 부분에 손잡이

가 달린 그릇들이 20~30개 발견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북부 탄호아(Than Hoa)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탁실라(Taxila), 오리사(Orissa), 벵갈 및 갠지스 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태

국의 반도 지역 야랑(Yarang)에서는 5세기경 페르시아 사산 왕조 시대의 페르시아 동전을 포함, 일부 로

마 양식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며, 기타 3~6세기경의 유적지들로는 태국 남부의 콴룩팟(Khuan Luk

Pat), 콴푼핀(Khuan Phun Pin) 및 푸카오통(Phu Khao Thong) 등이 있다(Khoo 2003: Miksic: 1-34).

이제 옥에오 및 동남아시아의 기타 지역들에서 발견된 브라흐미(Brahmi) 문자의 경전과 마노, 홍옥수,

유리로 만든 구슬 및 로마시대의 동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K.V. Raman 은 로마제국과 타밀나두

지역 간의 접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도 동남부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최근에 타밀나두에

서 로마 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된 유적의 예로 Kanchi, Vasavasamudram (Mamallapuram 인근), Arikamedu

(최근 재발굴; Pondicherry 인근), Karaikadu (Cuddalore 인근), 카베리(Kaveri) 강 어귀의 Kaveripumpat-

tinam (Thanjavur Dist), 체라 왕조의 고대 수도였던 Uraiyur (Trichy Dist), Karur, 그리고 라메쉬와람

(Rameshwaram)에 가까운 Alagankulam을 들었다(Raman 1990). 특히 남부 아르코트(Arcot) 지역의 카라

이카두(Karaikau, Kudikadu, Nathamedu라고도 불림)에서는 정교한 룰렛(Roulette) 문양을 가진 수많은

도자기 파편들과 외국에서 온 2중 손잡이의 암포라(Amphora), 원뿔형 항아리, 수정이나 마노 및 옥수와

같은 준보석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구슬들이 발견되었다(Raman 1990). 그리고 고대 해상로의 동부

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Dr. Priyatosh Sharma는 인도 연안의 룰렛 문양의 도기들이 벵갈만과 아라비아해

123

부남(扶南)과 해양실크로드



에 걸친 총 124개 지역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무역상 또는 도자기 제작자들의 이름을 타밀-브라흐미, 브라흐미, 스리랑카 브라흐미, 카로슈티

(Kharosthi) 문자들과 그라피토(Graffito)들로 새긴 룰렛 문양의 도자기들이 발견되었다(Sharma 2011).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브라흐미 문자가 불교의 전파에

앞서서 기원전 4~5세기경에 인도 무역상들에 의하여 스리랑카로 전래되었음을 보여준다(Sharma 2011).

아울러 Dr. Priyatosh Sharma는 벵갈 지역의 그릇이나 도장 및 석판에 새겨진 브라흐미와 카로슈티 문자

들은 무역상들이 말을 거래했으며 그러한 말들은 중앙 아시아로부터 출발하여 인도 북서부를 거쳐 벵

갈 지역으로 온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이 말들은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로 수출되었다

(Sharma 2011). 한편, 고대 운하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해자 유적에서는 드러나 보이는 나무 기둥의 상

부, 아마 부두를 지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나무 발판, 배의 노가 아래 부분에서 발견되기도 하였

다(Claude Jacques, Philippe Lafond 2007: 54). 그리고 Sila Tripati는 인도 동부와 서부의 고고학적 발굴 작

업들을 통하여 부두와 방파제, 창고 및 등대의 주변에서 17세기 하라파(Harappan) 시기의 것으로 추정

되는 닻과 통나무, 화물 잔해, 동전, 구슬, 부적, 도장 등이 발견된 발굴 사례를 든 바 있다. 이를 테면 인

도 동부 연안 카베리강 어귀의 품푸하르(Poompuhar)(또는 Puhar, Kaveripattinam, Kaveripumpattinam

라고 불리기도 함)에서의 해상 구조물은 인도 동부의 카베리강과 벵갈만의 합류 지점에 있는 중요한 항

구의 역할을 하였다. 품푸하르는 촐라 왕조 초기(기원전 3세기~서기 3세기)에 걸쳐 항구 도시로서의 역

할을 하였다. 발굴 과정을 통하여 부두가 최소한 2단계에 걸쳐 축조가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첫

단계는 직경이 15cm인 튼튼하고 긴 기둥들이 강바닥으로 최소 수 미터의 깊이로 박혔으며(Sila Tripati

2009), 아울러 물 위로는 판자를 가로질러 걸쳐 설치했는데, 이는 물건들의 하역을 위한 것이었다.  벽돌

들은 석회와 모래 모르타르로 쌓은 것이었는데 강물로 인해 많이 손상되었다(Sila Tripati 2009).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청, 한, 양, 수 및 당 왕조 등과 관련된 고대 중국의 역사 기록과 동남아시아 및 기타

관련 지역, 특히 2곳의 유적지 앙코르보레이와 옥에오에서의 발굴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앙코르

보레이 유적은 캄보디아 타케오주, 메콩 델타의 서쪽 가장자리 지역에서 발굴되었다. ‘메콩강 하부 고

고학 발굴 프로젝트(Lower Mekong Archaeological Project)’(1996, 1997 & 1999)에 의한 현지 발굴 작업

의 결과 이곳에는 벽과 해자로 둘러진 융기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앙코르보

레이에는 기원전 400년, 즉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기록보다 500~600년 앞선 시기에 사람이 정주하기 시

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만 7개 이상의 도자기 파편과 도자기 그릇, 석재 그릇, 유약을 바른 그릇들과

함께 요리, 식사, 제사용 그릇과 석재 박편, 철물, 고대 산업의 부산물, 최소 18구의 유골, 인간의 뼈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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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두개골, 적색 토기, 돌 조각상(힌두교 및 불교)이 발굴되었다. 옥에오는 베트남 남부 안장(An

Giang) 주에 위치하는 곳으로 Luis Malleret팀(1938~1945년; 특히 1944년)과 프랑스-베트남 팀(1998~2002

년)이 각각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곳에는 각각 3km와 1.5km의 직사각형의 벽이 둘러져

있으며, 면적은 450ha이다. 옥에오에서는 수많은 도자기 파편과 불상을 비롯한 목재 유물, 힌두 신을 위

한 석재상, 918개의 구슬과 주로 구슬 형태인 60개의 은 제품, 1,312개의 금장식, 100여 개의 구리 물품,

그리고 316개의 주석 또는 납으로 만든 물품들이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옥에오 전반에 걸쳐 광재(Iron

slag)가 발굴 되었다. 중국 거울, 이란 동전, 지중해 지역 보석, 페르시아 램프 받침대, 수천 개에 달하는

유리, 준보석으로 만든 구슬과 일부 금 및 구리 장식들 외에도 서기 152년의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

스(Antoninus Pius) 시기의 동전들이 발굴되었다. 

이와 같은 기초적 발굴 작업의 결과, 앙코르보레이와 옥에오는 중국, 인도, 로마, 페르시아 제국을 연

결하는 해양실크로드의 한 연결축 고리로 활약을 하였던 부남의 수도이자 중요한 항구였으며, 서기 3~6

세경에 지역적인 상호 교역이 진행된 곳으로 파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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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매우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또

‘동’과 ‘서’와의 교섭이 중요한 모티프가 되어 동남아시아라는 직물을 엮어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세계화를 향한 동남아시아의 활발한 성장 이면에는 외부문명과 내부

세력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대 열강세력과의 대화, 그리고 근대이전에는 16세기 이후 특

히 동남아시아 도서부에 불어 닥친 이슬람과의 대화가 있었고, 13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는

왕권과 결합한 상좌부불교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남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에 걸친 인도문명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화에는 완만한 경우보다는 시련과 고

난의 세월이 더 많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의 동남아시아가 있기까지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외부세

계와의 대화 및 문화적 교섭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국립박물관의 Ven Sophorn 선생님의 발표는 이러한 외부문명과의 첫 대화에

해당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발표는 먼저 부남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발굴유물에 관해 설명

하셨고 두 번째로 앙코르 보레이의 고대유적과 출토유물, 세 번째로 옥에오의 발굴성과 및 출토유물, 네

번째로 기타 교역지의 소개 및 출토유물 성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에오 및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된 경

전과 유리구슬 및 로마 시대의 동전 등 최신 고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앙코르 보레이와 옥에오라

고 하는 부남의 항구도시들이 동남아시아 고대에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유럽이라는 외부세계와의 상호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근거지였음을 알 수 있다고 결론을 맺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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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와 같은 논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남의 건국신화에 대해 비문사료와 중국 측의 사료를 언급하면서, 부남인의 정체성, 그리고 부

남이 현재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견해를 정리해주셨습니다. 부남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

해서 다양한 설이 있는데, 발표자는 현재의 고고학적 성과로 미루어 보아 그 위치가 어디로 비정될 수

있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앙코르 보레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앙코르 보레이에서 출토한 불상들은 삼곡자세와 옷주

름의 표현이 거의 없고 신체에 밀착한 불의를 착용한 점 등 인도 굽타시대 불상과의 연관성이 보이는데,

인도와 동남아시아 불교조각의 연관성이란 점에서 미얀마의 초기불상에서도  인도 굽타시대 불상과 유

사한 작품이 현존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옥에오의 발굴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에오에서는 금, 은, 구리, 주석, 납, 유리 등 다양

한 재질로 제작된 장식품이 발굴되었는데, 특히 수천 점의 유리구슬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유리구

슬의 성격이 무엇인지, 특히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유리구슬로 제작된 장신구가 다수 존재하는데 해양

을 통한 동남아시아와 한반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에오에서 발견된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그 외의 작품들의 성격을 통한 그 당시의 신앙체계는

어떠했는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옥에오를 포함한 주변 교역지에서 출토한 다양한 유품들을 통해 인도와 중국, 그리고 동유

럽과의 교역이 성행했다는 것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역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외부세계로의 전파

는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외부세계와의 교역을 통한 문화의 수용단계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제작된 유물과 문화가 외부세계로 혹은 동남아 내부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

신 점이 있다면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앙코르 보레이와 옥에오를 중심으로 한 3-6세기경의 동남아시아의 해상실크로드가 그 후

의 동남아 내부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동남아시아에서 이와 같은 해상실크로드의 근거지가 된

항구도시의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고고학적 발굴성과 및 앞으로의 진행상황 및 보존상황에 대

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앙코르 보레이와 옥에오 라고 하는 고대의 동남아시아의 항구

도시의 역할을 지금의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형태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지 외부세계로 향한 현시

점의 동남아시아의 ‘문화 아이템’은 무엇인지 끝으로 여쭤보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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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논문은 베트남 해안에서 발견된 2척의 고대 선박 혼까우 난파선(1690)과 까마우 난파선(1723~1735)

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결과이다. 이 두 척의 난파선에서 발굴된 도자기는 서양의 주문에 따라 전통 중

국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 글은 발굴된 도자기의 형태와 장식을 분석하여 17~18세기경 아시아와 유

럽의 교역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1990~2002년, 베트남 해안에서 15~18세기 동안 베트남, 중국 및 태국의 도자기를 싣고 가던 5척의 난

파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이 5척의 선박에서 인양된 다양한 도자기에 대한 기

본적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NguyenDinh Chien–PhamQuocQuan, 2008).  

이 논문에서는 혼까우와 까마우 난파선에서 인양된 도자기로 살펴본 당시 동서양의 국제 교역에 대해

서 논하고자 한다. 유럽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중국 내 도자기 생산 가마에서는 다양한 디자인과 장식

의 주문으로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가 생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전통의 형태와 디자인에 유럽스타일

이 가미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1. 혼까우 난파선 (Ba Ria — Vung Tau) (1690년 경) 

1990년 6월, 베트남 봉따우(Vung Tau)의 혼까우섬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의 수심 약 40m, 0.6~1m

혼까우(Hon Cau)와 까마우(Ca Mau)
난파선의 도자기 유물로 살펴본 
동서양의 국제 교역 

발표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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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의 모래 아래에서 난파선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난파선 발굴을 위해서 Visal Company는 스웨덴의

Hallstrom Holdings Oceanic Company와 공동으로 미국 잠수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미국, 영국 및 캐나

다 잠수부가 참여하는 발굴 작업의 허가를 받았다. 발굴 작업은 1991년 7월에 완료되었다. 이 난파선의

크기는 길이 32.71m, 너비 약 9m였으며 잠수부들에 의하여  6만여 점 이상의 유물이 인양되었다. 유물

대부분은 1690년대 생산된 중국산 도자기였다. 많은 베트남 및 외국 잠수부와 함께 고고학자 M. Flecker

도 본 유물 인양 작업에 참여하였다(Flecker, Michael, 1992). 

도자기는 소녀, 어린이, “8가지 보물(무한한 매듭(卍), 동전, 소라껍데기, 물고기 한쌍, 보물함, 영지버

섯 등)”의 상징에 기초하여 다양하게 장식되었다. 이 장식은 혼까우 도자기가 중국 청조 강희제(康熙帝)

시대로 연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만력(萬歷), 순치(順治) 및 강희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자

명문을 새긴 유물은 불에 탄 먹의 가장자리에 새긴 연도로 볼 때 16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연도는 강희제의 재위 27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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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90~1992년 
혼까우 난파선 발굴

그림 2. 혼까우난파선에서 인양된 동전과 먹
(좌) 만력(萬歷) 과 강희(康熙) 통보(通寶)
(우) “庚午”라고 한자 표기된 먹 (1690)



— 혼까우 난파선 도자기는 중국 푸젠(福建)성의 더화(德化) 소재 가마에서 생산된 백자이다. 종류로

는 사발이나 합, 잔, 접시, 숟가락, 통, 꽃병, 술잔 등이 있다. 그중에는 한 손에는 동자(童子)를, 다른

한 손에는 보병(寶甁)을 들고 있는 연화 좌대에 앉은 관음을 묘사한 높이 13.5cm의 관음상도 있다.

또한 어린이 상, 흰 토끼, 일각수, 게 등을 표현한 작은 상도 있다. 

— 주문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중국 남부 가마에서 직접 생산되어 수거된 청화 사발과 접시는 사자, 풍

경, 용, 불사조, 꽃, 꽃잎 등의 문양이 새겨져 있고 짙은 청색이나 회청색으로 하회칠을 한 뒤 잿빛의

흰색 유약이 두텁게 발라져 있다. 또한 다소 그 만듦새가 정교한 술병, 꽃병, 손잡이가 달린 다기, 향

로와 더불어 다채로운 색의 장식이 있는 잿빛의 흰색 또는 흰색 유약을 바른 것도 있다.   

— 이 선박에서 인양된 청화 자기에는 국화, 난, 모란, 산수, 소녀나 어린이와 같은 중국 전통의 문양이

생생하고 독창적인 모습으로 담겨 있다. 당시 국화, 매화, 연꽃과 난초는 사계절의 상징으로 여겨졌

다. 청화 꽃병, 물병, 술병, 사발 등의 국화꽃과 잎은 사선, 수직 묶음 또는 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

한 많은 꽃병이나 술병에는 당시 사람들이 꽃을 만

끽했던 스타일처럼 둥근 기단의 사각형 틀에 풀,

꽃, 잎이 그려져 있다. 개화하는 연꽃은 마치 잘린

꽃잎이 장식적인 묶음으로 물병이나 꽃병에서 일

렬로 배열한 것처럼 보인다. 동물 장식의 경우, 말,

토끼, 물고기, 새 등을 볼 수 있다. 접시, 사발, 물병

이나 꽃병 등에는 다양한 형태의 많은 작은 새가 그

려져 있다. 사람 장식도 많이 있다. 은행나무 앞에

멈춰 서 있는 말 탄 모습, 말에 탄 채 활을 쏘는 모

습, 폭포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모습, 밝은 청색 유

약에 표현된 산 등의 신비로운 배경을 뒤로 하는 모

습, 고기 잡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이 있다. 난간 옆

에 긴 옷을 입고 있는 어린 소녀, 꽃송이나 잎사귀

를 들고 있는 벌거벗은 어린이의 장식은 인상적인

중국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 서양의 주문으로 제작된 도자기는 전통적 스타일

과는 매우 다른 다양한 형태, 색상과 무늬를 가지

고 있다. 바로크양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서양

인에게 친숙한 포도주잔 및 유리, 은 또는 알루미

늄으로 된 고족배(高足杯) 같은 일상적 사물을 모

방한 것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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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발, 숟가락, 관음보살, 불교 신자와 장수(長壽) 상,
사자와 게 상 (백색 유약)



1690년에 제작된 많은 종류의 병과 사발 등을 싣고 있는 혼까우 난파선은 유럽의 미적 스타일과 중국

의 도자기 제조 기술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NguyenDinh Chien, PhamQuocQuan, 2008, pp 254-256,

279, 281,282). 특히 유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사선 또는 묶음 형태의 꽃을 포함한 식물 및

잎사귀 그림이 혼까우 난파선에서 발견된 다양한 종류의 병과 쟁반, 고배(高杯)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NguyenDinh Chien– PhamQuocQuan , 2008, pp 300~305). 

혼까우선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스타일과 모양은 여러 종류의 단지와 뚜껑이 있는 병, 꽃병, 술

병, 사발, 잔, 쟁반, 그릇 등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그중 일부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크기는 다르지만

그림은 유사하다. 또한, 일부는 붓통, 꽃병, 뚜껑이 있는 사발, 물병 등 세트나 쌍을 이루고 있다. 비록 스

134

혼까우(Hon Cau)와 까마우(Ca Mau)난파선의 도자기 유물로 살펴본 동서양의 국제 교역 

그림4. 뚜껑과 저부가 있는 청화 단지



타일은 다르지만 그림의 주제나 유약의 색상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시 서양 실내 공간에

서 문이나 창문, 난로 또는 벽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유럽 스타일의 특징은 꽃과 잎사귀를 사선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물병이나 꽃

병의 표면에는 꽃과 잎사귀가 사선으로 표현되고 안쪽은 해당 부분이 어둡게 표현되어 있다. 결과적으

로 동양에서는 볼 수 없었고 17세기 네덜란드 천 예술에서 볼 수 있었던 독특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일부 쟁반과 찻잔에는 10개의 꽃잎이 그려져 있는데, 각 꽃잎은 꽃과 잎이 한 가지씩 장식되어 있고 꽃

잎의 가운데 부분은 크라크(Kraak) 도자기와 유사하게 원 안에 나비가 날고 있는 3개의 꽃이 장식되어

있다. 

유럽적인 느낌은 서양의 왕과 왕비가 왕홀(王笏)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찻잔의 뚜껑에 표현되어 있다.

뚜껑의 가장자리에는 10개의 네모꼴이 있는데 이 중 5개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나머

지 5개는 꽃과 잎이 그려져 있다. 

높이 59cm의 단지와 높이 46.5cm의 찻잔 형태의 꽃병은 높이 33cm의 단지 및 붓통과 같은 모습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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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뚜껑이 있는 청화단지와 병

그림 6. 청화 고족배(高足杯)



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유럽 스타일이 혼합된 형태이다. 여기에는 높이에 따라 절반 정도는 17세기 네

덜란드의 운하에서 볼 수 있던 뾰족한 지붕의 집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 절반에는 중국식 국화와 난초가

그려져 있다. 

2. 까마우 난파선 (1723~1735)

1998년 8월~ 1999년 10월,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은 Visal Company및 까마우박물관과 공동으로 까마

우 바다에서 난파선 발굴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발굴팀을 이끈 NguyenDinh Chien박사는 베트남국립

역사박물관의 고고학자 및 3.1U국제 등급을 보유한 Visal Company의 잠수부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

다. 이 난파선은 수심 35m에 가라앉아 있었으며, 크기는 길이 24m, 너비 8m였다. 이 배에서는 총 6만 점

이상의 유물이 인양되었는데, 대부분이 청색 그림이 그려진 백자 또는 다양한 색상이 결합한 도자기로

중국의 옹정제(雍正帝) 기간(1723~1735)에 생산된 것이었다. 이 발굴 작업은 순전히 베트남 잠수부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발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에 관한 연구 보고서인 “까마우난파선의 고고학적 해저 발굴작업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the findingof underwater archaeological excavationofCa Mau shipwreck; NguyenDinh

Chien, 2002a)”가 발표되었다. 또한 까마우성 문화정보부와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은 관련 도서 “까마

우 난파선 1723~1735 (The CaMau shipwreck, 1723 – 1735; Nguyen Dinh Chien, 2002b) ” 의 편집과 출

판 작업을 지원해주었다. 이후 2005년에는 이 까마우 난파선의 유물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 “베트

남 고고학의 1세기(A century of archaeology in Vietnam; NguyenDinh Chien 2005)”를 개최하였다. 전술

한 까마우 난파선 연구 도서는 이후 일부 다른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소개되었다. 2006년 홍콩에서 개최

된 “해저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학술대회(Conference on the Preserv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

itage; Nguyen Dinh Chien, 2006b)”, 2007년 대만에서 개최된 “16~18세기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문화 교

류(Cultural exchange of 16th– 18th centuries between Europe and Southeast Asia held; Nguyen Dinh

Chien, 2007b) ”같은 학술대회가 그러한 행사였다. 

또한 까마우 난파선 발굴은 2007년 암스테르담에 있는 소더비(Sotheby’s)의 경매 카탈로그에도 소개

되었다(Sotheby's Amsterdam, 2007, pp 11~13). 그리고 2002년 출간된 Zenik박사의 “까마우 난파선의 도

자기”라는 학문적 분석의 도서(Gyorgyi Fajcsa'k, Nguyen Dinh Chien, Ja'nos Jelen, 2009, pp 22~66)를 통

하여 독자들은 까마우 난파선 유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2개의 강희통보(康熙通寶) 동전과 함께 20점 이상의 도자기와 하회칠의 청색 사발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의 밑면에는 "雍正年製”(옹정 시대 제조)라는 4글자가 쓰여 있다. 이와 더불어 청자 및 백자 그릇도

발견되었는데, 지름이 12cm, 높이가 5.2cm인 이 그릇에는 꽃과 장수를 의미하는 글자 및 밑면에는 “ʛ

Ȏġ¾ʘł”(청조 옹정 시대 제조)라고 새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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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글자들은 선박에서 발견된 도자기가 청조 옹정 시대(1723~1735)에 제작된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까마우난파선에서 발견된 것 중 특이한 것은 돌 도장(TheCaMauShipwreck , p.25의 사진과 사진 234)

으로, 마카오대학 역사학과 Paul A. Van Dyke 부교수가 그 의미를 해독하였다(Sotheby’s Amsterdam,

2007, pp14~15). 그에 의하면 18세기 동안 약 30여 척의 중국 배가 동남아시아로 운항하였으며, 다수의

배가 바타비아(Batavia: 현재의 자카르타)로 매년 운항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 배 일부에는 Zhang,

Ye, Cai, Qiu, Yan, Chen 및 Pan등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까마우 난파선에서 발견된 도장에는 “Pan

Tingcai”라고 새겨져 있는데, 아마 까마우 난파선에 실린 물품의 소유주 또는 선장의 조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옹정 시대는 단 12년 만에 막을 내렸기 때문에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이 시대

를 이해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 선박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각기 그 제조방법에 따라 지방별로 분류된다(Nguyen Dinh Chien,

2002b, pp52-54). 돌이나 구리로 만든 물품은 그 양이 많지는 않은데, 아마 선원의 것으로 추정된다. 구

리 대야, 자물쇠, 통, 돌 부적(The Ca Mau Shipwreck, p25) 및 벼루는 중국인의 특징적인 소지품이었다

(The CaMau Shipwreck, pp 26~27). 아울러 동 선박은 2.4톤에 달하는 금속 물품도 싣고 있었는데, 그 중

특히 상하부는 직사각형, 두 측면은 사다리꼴을 하고 각각 15~18kg이 되는 386개의 철제 블록이 있다.

빈투언(Binh Thuan) 문화정보부가 분석한 성분을 보면 99%가 아연(Christiaan J. A. Jorg교수; 경매 카탈

로그 중 ‘까마우 도자기 화물’의 글)이었다.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는 강희제 시대 및 강희제 시대로

부터 발전한 또 다른 형태인 옹정 시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1725년쯤으로 추정된

다 (Sotheby’s Amsterdam, 2007, pp16-19).

까마우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약을 바른 도자기의 분류를 통해서 다양한 유약의 수많은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물품들은 중국 장시성의 징더전(景德鎭)과 그 인근 지역, 푸젠성 더화(德化) 지

역의 가마, 그리고 광둥성의 광저우(廣州) 지역 가마에서 생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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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저부에 옹정(雍正) 연호가 새겨진 청화 그릇과 찻잔



광둥성의 도자기는 일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웅크린 원숭이 모양의 갈색과 흰색 찻주전자

의 경우 양손으로 구부러진 주전자 주둥이, 매화 잎, 과일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뚜껑은

원숭이 머리 위로 배치되어 있다. 원숭이 몸 전체와 머리는 갈색 유약으로 칠해져 있으나, 얼굴에는 칠

해져 있지 않으며 주둥이에는 흰색 유약이 칠해져 있다. 물소나 일각수, 사슴 등 모양의 상에는 갈색과

흰색의 유약이 칠해져 있다. 갈색 하회칠과 흰색 또는 여러 가지 색상의 상회칠을 한 많은 종류의 다기

와 뚜껑 달린 작은 병 및 필통도 광저우 지역의 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아울러 그릇과 쟁반, 잎사귀 모양의 숟가락, 용 모양의 배 형태 도자기, 층이 있는 배 형태 도자

기, 뚜껑 달린 병과 흰색, 녹색, 황색, 갈색과 같은 법랑칠이 되어 있는 여러가지 상이 있다. 이러한 상에

는 물소를 타고 있는 소년이나 말을 타고 있는 두 남자,  “세친구”와 앵무새 등이 있다. 지름이 21.5cm인

쟁반에는 꽃과 잎사귀, 꽃과 새, 사자와 공, 비상하는 불사조, 그리고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잉어 등의 모습

이 상감되어 있다.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에는 유약이 발라져 있었다.

— 유약 위에 갈색 그림이 그려지고 흰색 유약이 칠해진 도자기로는 사발, 쟁반, 필통, 물병과 뚜껑 달

린 주발 등이 있다. 유약 위에 또 다른 색상의 그림이 그려진 흰 유약의 도자기는 총 14가지가 있으

며, 사발, 쟁반, 필통, 물병, 주전자, 꽃병, 병, 접시, 큰 물병, 상과 숟가락 등이 있다.

— 청화 자기는 여러 가지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 향로, 대야, 풍경, 사람 모습을 그린 주전자, 청색 하회칠

을 한 사각 상자, 높은 키의 병, 육각형, 마름모꼴 또는 원형의 모습을 한 일련의 그릇 및 쟁반, 청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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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다채색의 접시, 숟가락, 가마상, “세친구”



나 다양한 색상의 하회칠 또는 갈색 유약을 칠한 기타 주전자와 항아리, 상자와 상이 그러한 것이다. 

— 다색 도자기로는 짙은 청색 및 다색의 향로, 그릇, 쟁반 및 병이 있다. 이러한 도자기는 청조 도자기

중에서도 드문 형태이다.

— 청록색 및 짙은 청색 칠을 한 도자기로는 사발, 꽃병, 물병, 그릇, 향로, 상자와 상이 있다. 그릇에는

바깥쪽으로는 청록색 유약이, 안쪽으로는 짙은 청색 유약이 발라져 있다. 

가장 품질이 뛰어난 도자기는 청화색의 17가지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로, 음식을 담는 데 사용되었던

큰 크기 및 중간 크기의 쟁반, 찻잔 받침과 사발, 그릇, 주전자, 향로, 대야, 물병, 꽃병, 상자 등이 있다.

이 도자기에 그려진 무늬로는 쟁반 199개, 사발 181개, 뚜껑 73개 및 주전자와 상 위에 그려진 25개의 무

늬가 있다. 그중 가장 수가 적은 것은 3개의 무늬만 가진 작은 술병과 2개의 무늬만 가진 배 모양의 도자

기다(NguyenDinh Chien, 2002b, p92).

까마우 난파선에서 인양된 도자기의 장식 주제는 중국 전통 및 서양의 주문 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

여 상감, 압인, 청색 하회칠, 상회칠 다색채 등의 다양한 기법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중국 전통

의 주제도 볼 수 있다

— 큰 쟁반, 대야, 손잡이 달린 꽃병, 주전자 등에 표현된 명조 시대의 복장 형태:  쟁반, 술잔, 꽃병 등에

그려진 어린 소녀 모습, 쟁반 위의 어린이 모습

— 쟁반, 주전자와 술잔 위에 새겨진 풍경과 인물은 같은 주제: 이 그림의 주요 인물은 노인과 그 옆에

어린 하인이 있는 모습이다. 말, 물소, 어린 물소를 타고 있는 사람, 북을 들고 춤을 추는 사람, 벽을

오르는 사람, 버드나무를 자르는 사람, 대화를 주고받는 어부나 농부 등도 많이 그려져 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 관련 주제도 있다. 가마를 부채질하거나, 물을 끓이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물

을 거둬들이거나, 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 닭싸움하는 사람, 배를 타고 있는 사람, 어부 등의 모습

도 볼 수 있다.

— 동물을 그린 주제로는 용, 불사조, 사자, 말, 물소, 사슴, 백조, 공장, 작은 새, 물고기, 게, 새우, 벌, 나

비와 잠자리 등이 있다. 그리고 조합 주제로는 “버드나무 안의 솔, 버드나무, 접시꽃과 꿩”이 있다.

— 꽃의 주제로는 연꽃잎, 레몬 꽃, 국화, 매화, 모란, 소나무, 벽오동 등이 있다.

— 다른 주제로는 회

문(回文), 병렬형 문

구, “복”(福), “만”(卍),

“수”(壽)자 또는 유

교와 도교에서 가르

치는 “팔복”(八福)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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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청화색 법랑 상회칠 한 뚜껑 달린 주전자와 접시



모든 주제는 비록 단순하든 또는 복잡하든 모두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물소를 타고 있는

사람 및 버드나무와 두 마리의 새”의 모습은 마름모꼴 또는 육각형의 쟁반, 그릇, 물병 및 찻주전자 등과

같은 청화 자기에 표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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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청화 법랑 하회칠한 단지들

그림 11. 뚜껑이 있는 청화 단지와
주전자 

그림 12. 뚜껑 있는 청화 주발, 주전
자 및 그릇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 중 유럽 주제는 청화 도자기 세트에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다. 이 세트

들은 지름 20.5~29.2cm, 높이 2.6~3cm정도에 이르는 5가지 크기로 크게 나뉜다. 쟁반은 수평적으로 잘

펼쳐진 모습에 낮고 폭넓은 받침을 가지고 있다. 쟁반의 가운데에는 일본 데지마(Dejima)섬의 어촌 풍

경이 그려져 있는데, 둔덕으로 소와 두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는 남자, 등대, 고기잡이배 옆 교

회의 지붕 등이 보인다. 쟁반의 가장자리에는 동그랗게 말린 파도 모양을 볼 수 있다. 쟁반의 바깥쪽으

로는 3쌍의 꽃과 잎사귀가 그려져 있다 (사진 참조).

알려진 바 있는 이 형태의 쟁반은 일반적으로는 네덜란드 스헤베닝언(Scheveningen) 지역의 풍경 묘

사라고 하지만, 17세기 후반 및 18세기에 걸쳐 네덜란드인이 정착하기 시작한 데지마의 풍경으로 알려

져 있다. 

18세기부터 이 쟁반은 1778년 카탈로그에서 “스헤베닝언 풍경”의 쟁반으로 알려져 왔다. 

이 중국 쟁반은 주문에 맞춰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주문 제작 중국 도자기”라고 불렸다. 그로닝거 미

술관(Groninger Museum) 관장인 Chritiann J,A. Joerg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사한 주제를 가진

일본 도자기가 1700년대에  아리타(Arita) 지역 가마에서 생산되었다고 한다(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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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청화접시

그림14. 데지마섬의 풍경을 그린
청화 쟁반



이러한 형태의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스헤베닝언 풍경” 도자기라고 불렸다. 이 쟁반은 네덜란드 델프

(Delf) 지역 무늬를 기반으로 하여 데지마 섬의 네덜란드인에 의하여 대량 제작 주문된 것이다. 이 쟁반들

의 장식적 주제는 음식 용기와 기타 주방 도구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사발과 쟁반에서 나타나

고 있다. 대부분의 도자기는 18세기의 이른 초반에 제작되었으며, 1730년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Chritiann J,  A. Joerg 교수는 까마우 난파선의 청화 도자기를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지름은 29.5cm~37cm, 중심부는 2개 가지의 꽃과 잎사귀, 주변부는 Kraak그림의 패턴과 함께 귀중한

물품의 상징을 꽃과 잎사귀와 함께 표현한 격자무늬로 구획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역시 네덜란드인

들의 주문으로 생산된 일본의 전통 청화 도자기에서도 볼 수 있다. 

까마우 난파선에서는 곧은 주둥이와 원통형 목, 부푼 형태의 하부, 안으로 들어간 바닥, 초승달 형 손

잡이가 달렸으며 지름이 8.5cm이고 높이가 20~20.5cm인 물병이 인양되었다. 이 손잡이가 달린 물병은

아마 술을 담은 병으로 보이는데, 그 중국적 장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로는 처음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물병에 표현된 장식은 중국의 풍경 또는 꽃이나 잎사귀를 표현한 것이다(NguyenDinh

Chien, 2002, pp 158-159). 이와 더불어 주둥이의 지름이 4.2cm이고 높이가 15.7cm인 파파야 모양의 물

병도 있다(The CaMau, 2009, pp 187-188). 바깥쪽에는 성채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Idemitsumuseum of

Arts, 1984, p13).

이처럼 1725년 까마우 난파선의 손잡이 달린 물병과 17세기 일본의 손잡이 달린 이마리 도기,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손잡이 달린 Bristol도기 간에는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Idemitsumu-

seum of Arts, 1984, p15).

일부 유럽 및 서양식 도자기를 포함하여 까마우 난파선에서 수많은 종류의 도자기가 인양되었다는 사

실은 이러한 도자기 모두가 인도네시아 바타비아(Batavia)와 서양으로만 향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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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좌)일본(1710 -1730, N 198,“World Ceramic exposition in Saga’ 96”, p 114),
(우)중국 (~1700, “Made in imperial China”, p74)



한다. 이러한 점은 10년 전에 발견된 혼까우 난파선의 경우와 비슷한데, 즉 이러한 도자기는 중개상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바타비아로 향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까마우 난파선의 도자기는 중국 장시성의 징더

전(景德鎭) 가마에서 생산된 것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것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자기는 동남

아시아의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을 것이다. 이 도자기가 네덜란드어로 주문된 상품을 취급하는 네덜란

드 동인도 회사에 의한 것이었다는 확증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것들이 동인도 회사에 의해 거래된 비공

식적 상품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혼까우와 까마우 난파선에서 인양된 도자기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

와 무늬의 찻잔과 쟁반은 중국산 도자기가 17세기 및 18세기 초에 걸쳐 강력한 수출 품목이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혼까우와 까마우 난파선은 당시 광저우에서 출발하여 상품을 최종적으로 유럽으로 보내기 위하여 바

타비아로 향하던 중국의 수출용 선박이었다. 

중국 남부로부터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송대 및 원대 도자기 역시 11~14세기 동안 중국 선박이 활발하

게 수출에 참여하였음을 보여 준다.

2013년에는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Quang Ngai) 지역의 빈선(Binh Son) 바다에서 6번째 난파선이 발

견되었는데, 이 빙쩌우 난파선은 13~14세기 중국 원대의 선박이다(Nguyen Dinh Chien – Pham Quoc

Quan, 2013, pp 83~87). 이는 소위 베트남 바다가 “해양실크로드”의 무대 중 일부였음을 명확하게 증명

해주는 추가적인 증거이다.

14세기부터 “해양실크로드”의 존재를 통하여 중국의

장거리 무역이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 명대의 장군 정화

(鄭和; 1371~1435)에 의한 7차례의 운항을 통하여 중국의

보석과 도자기 및 실크가 동아프리카로 전해지게 되었

다. 중국의 무역선은 또한 베트남과 태국 및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물자도 수송하였다. 

동남아시아 바다의 경우, 많은 수의 네덜란드 선박이

운항하였고 또한 바닷속에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한 예로 Quinam(1633)호는 대만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운

항한 평저선이었으며, Kemphaan(1633)호는 100톤 이상

급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으로 선장 Kornelis

Hendritesz Denijs에 의하여 1632년 12월 17일에 갈레

(Galle, 현 스리랑카)를 떠나 대만으로 운항하였다. 같은

회사의 240톤급 Grootebrock호(1635)는 1631년 4월 28일에

바타비아에 도착하였고, 200톤급의 Keizerin호는 16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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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베트남 해안에서 유물이 인양된 
6척의 난파선 지도



10월 29일 대만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도중에 중부 베트남 해역의 Padanan만에서 침몰하여 그 도자기 화

물도 소실되었다. 현재까지 이 난파선의 위치는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300톤급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

사의 Gouden Leeww호(1674)는 1666년 6월 18일에 바타비아에 도착하였다. 이로부터 8년 후에 이 선박

은 통킹만의 Tiger군도에서 침몰하였다.

1604년부터 1657년까지 중국에서 유럽으로 도착한 중국 도자기는 3백만 점이 넘는다. 1700년의 어느

하루만 해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이 유럽의 한 항구에 146,748점의 물품을 쏟아 내었다. 이

는 중국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 유럽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의 많

은 도자기 가마들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무늬와 형태 및 장식을 맞춰주어야 했다. 따라서 중국 전

통의 무늬 외에 유럽 스타일의 새로운 장식 형태가 탄생하였다. 까마우 난파선에서 발견된 돌도장에 새

겨진 이름이 광저우의 유명한 가문 출신의 선박 소유주인 Pan Ting Cai라고 해독됨으로써 까마우 난파

선은 수출용 도자기를 바타비아로 수송하던 중국 선박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수송 화물이 유

럽으로 가는 것은 아닐지는 모르나 대부분은 18세기 초 네덜란드인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조사 기록은 관련 전문가인 암스테르담대학교의 John Kleinen교수와 함께 상의하였다. 이 기

록은 2003년 4월 11일 베트남역사과학협회 및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이 개최한 까마우 난파선에 관한

토론 중에 제시되었으며, 이후 “Past andNow” 신문에 게재하기 위하여 재편집되었다. 2007년에 필자는

Macau대학교의 역사학과 Paul A. Van Dyke 교수 및 암스테르담에 있는 소더비의 경매 카탈로그와 관

련하여 Christiaan J. A. Joerg교수와 논의를 하였다. 

본건과 관련한 두 명의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하여 동서 국제 교역의 차

원에서 혼까우 및 까마우 난파선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보다 심화하고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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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외국이 상업무역과 문화를 교류했던 해상 노선이다. 진한시기부터 형성

되어 당송시기에 번영했고 송대부터 도자기무역이 발달하여 주요 화물이 되었다. 우리는 이를 ‘해양실

크로드’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보면 당 오대와 송원 시기 대량의 중국 무역도자기가 해외로 수출되었다. 명 조기에는 해

금 정책으로 도자기 수출에 한계가 있었으나 명 중기부터 용천요 청자의 수출이 활발했으며 그 이후는

경덕진요 청화자기가 중심이 되었다. 

중국 도자기의 섬세한 공예, 다양한 문양, 정교한 도안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며, 15세기~16세

기 해양실크로드라는 새로운 항로를 연 후 유럽에 이를 수 있었는데 유럽인의 물질 수요와 문화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서아시아 터키 톱카프궁 박물관과 이란 국립박물관은 원청화와 용천요청자, 그리고 명청시기의 무역

자기를 다량 소장하고 있다. 아르데빌 사원과 톱카프 궁전 소장하고 있는 명대 중기까지 무역자기를 보

면 중국 전통의 기형과 문양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자기가 유럽에 점차 알려지면서 16세기에

포르투갈은 아시아와 무역관계를 세우고 아시아의 화물을 ‘카라카스 선’(크라크 선)에 싣고 유럽으로

옮겼다. 

17세기 중국 도자기무역은 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주도 했다. 동인도 회사는 일본 나가사키에

서 동남아, 서아시아, 유럽까지 동서양 항선의 서로 요구하는 물품을 경영하였다. 1602년부터 회사가 성

혼까우(Hon Cau)와 까마우(Ca Mau)
난파선의 도자기 유물로 살펴본 
동서양의 국제 교역

토론문

김 영 미
�
��
������



147

혼까우(Hon Cau)와 까마우(Ca Mau)난파선의 도자기 유물로 살펴본 동서양의 국제 교역 

립되고 중국 도자기는 그들이 판매하는 주요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청대에 들어오면 康熙 시기에 가장 흥성하고 雍正, 乾隆 시기에도 대량으로 수출되었다. 17세기부터

유럽 일부 국가는 각자의 동인도회사를 통해 대량의 중국 화물을 유럽으로 실어 날랐으며, 도자기는 여

전히 주류 상품이었다. 이 시기의 도자기는 유럽풍, 중국풍, 그리고 중국풍과 유럽풍이 결합한 산품이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해상교역로의 반드시 거치는 거점이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6척

의 침선을 발굴하여 몇만 점의 도자기를 인양하였다. 지금까지 인양된 도자기는 중국 원대 용천요 청자,

경덕진요 청백자, 명청시기 경덕진요, 푸젠 지역의 청화자와 각종 채색자기, 베트남 海陽省(Hai Duong

kiln) 朱豆窯, 升龍窯(Thang Long kiln) 등지에서 제작한 제품을 비롯하여 태국 청자도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에서 수출도자기를 날랐던 무역선은 13~14세기 것부터 17~18세기에 이르는 것까지 발견되었

다. 원의 13~14세기에 해당하는 침몰선은 Binh Chau에서 발견되었다. 

Cu Lao Cham 해저선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15세기 만기 베트남 海陽省(Hai Duong kiln) 朱豆窯, 升龍

窯(Thang Long kiln) 등에서 생산된 생활용기, 문방용구 등이 있으며, 품종은 청화자기와 홍록채, 彩繪

描金, 鏤雕瓷 및 백자, 등은 기형, 소성공예, 장식문양은 지방특색이 강하다. 그밖에 경덕진요 등지의 청

화, 霽藍釉, 흑갈유, 黃釉浮彫 등이 있다. 

Binh Thuan 해저선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明 萬曆時代(1573-1620) 광둥 汕頭窯, 푸젠 州窯의 수출도

자기 일상 생활용기 위주이다. 기형에는 완, 반, 관, 분합이 있으며, 청화, 백유홍록채, 靑黃釉堆粉 등으

로 장식된 문양 소재는 민간 기복신앙과 길상을 담은 것이 많다. 

Hon Cau 해저선에서 발견된 도자기는 淸 康熙時代(1662-1722) 장시 景德鎭窯, 광둥 汕頭窯, 푸젠 덕

화요가 있다. 문양장식은 중국 전통 풍을 담은 것과 유럽풍이 담겨진 것이 있다. 태국 Sawankhalok kiln

생산 청자도 포함되어 있다.

Ca Mao 해저선에서는 淸 雍正時代(1723-1735) 장시 景德鎭窯, 廣東窯 무역도자기가 발견되었다. 기

형에는 중국식과 유럽식이 있으며 음식용기, 생활용기, 문방용구, 塑像玩具, 진설용기 등이 있다. 품종

에는 청화, 청화홍채, 청화유하삼채, 소삼채, 紫紅, 녹유각획전채, 백유채회, 장유백화, 소태백화, 당색유

등이 있다. 기물 장식문양은 중국의 전통문화 소재인 花鳥山水, 漁耕, 역사인물, 희곡고사 등이 있으며

서양풍경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의 베트남 해저유적에서 발견된 수출도자기는 동서간의 물질과 정신문명의 교류가 얼마나 활발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귀한 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해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린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1. Ca Mau 침몰선의 항로와 관련하여 유럽식 도자기와 중국 각 지역의 도자기, 그리고 일본풍의 도자

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들 도자기가 모두 바타비아 또는 서양으로만 향했던 것은 아닐 것이며,

일부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유통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매우 흥미로웠다.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출발하여 일본 하카타를 향해 출발하였으나 한국의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신안선에서는 일본의

유적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경덕진요 청백자 철반문 물소 탄 동자모양 연적 등이 필리핀이나 동남

아시아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어 신안선의 최종 목적지가 일본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신안선에 실린 후추, 정향 등 각종 향료와 자단목 등은 산지가 대부분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신안선의 교역 범위가 생각보다 넓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Ca Mau 침몰선

의 교역 범위를 추정하게 하는 도자기 외의 상품 즉 차와 향신료 등 당시 유럽인들이 열광했던 아시

아의 상품이 발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기 바란다. 

2. 베트남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자기를 생산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12세기의 백유도자부터 시작

해서 점차, 청유, 흑유, 갈유 등 도자기를 생산하였는데 베트남에서의 시기별 중국도자기 수입 경향

과 중국도자기와의 기술교류 관계에 대해 알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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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망대해를 사이에 두고 연구자들은 각자 다른 세계를 연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넘치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높은 파도 이면으로부터 다른 세계를 이

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중국은 한나라 때부터 서문(徐聞)과 합포(合浦)에서 시작하여 남해 각국으로 향하는 항로를 알고 있

었다 . 삼국 동오(東吳)시기 주영(朱應)과 강태(康泰)는 남해의 여러 국가를 유람했고, 귀국 후 각각 『부

남이물전(扶南異物傳)』,  『오시외국전(吳時外國傳)』을 저술하였다 .  

동진(東晉)의 승려 법현(法顯)은 장안에서 출발해 사막을 거쳐 인도로 갔고, 바다를 건너 귀국한 후

<불국기(佛國記)>라는 여행기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당시 항해기술과 남해 항로의 거리, 소요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 현재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광주 황기강서한묘(廣州橫枝岡西漢墓), 광주서한남

월왕묘(廣州西漢南越王墓), 강소한강현감천진(ǳĴîǳƗ�ʑƧ)의 2호 동한 묘에서 로마의 유리병,

파사(波斯, 페르시아)의 은합과 상아, 향료 등 서양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 

1

2

3

4

「지리지」하,  �한서�권28하, 중화서국, 1983년, 1671쪽.
「제이」, �양서�권54, 중화서국, 1992년, 783쪽.
동진법현 지음, 장손 주석, �법현전교주�, 상해고적출판사, 1985년.
광주시문물관리위원회 등, �광주한묘�, 문물출판사, 1982년, 239쪽 ; 광주시문물관리위원회,  중국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광
동성박물관, �서한남월왕묘�, 문물출판사, 1991년, 도판 122, 209-212쪽 ; 남경박물원：�강소한강감천2호한묘�, �문물�, 1981년
11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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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동성 축계현 변만촌 인근 해안가 남조교장에는 중앙아시아 고문자가 새겨진 은제사발, 사산

왕조의 동전 20개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 비록 중국선박이 원양 항해만 하였다거나 외국선박이 정박

만 하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러한 외부 물품은 남해 각국 간에 간접 무역이 존재하였음을 증

명하고 있다.

당대(唐代) 『신당서(新唐書)』에는 주로 남해에 있는 30여개의 나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언급된

국가나 지역은 그보다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가릉(현 인도네시아 자와섬)은 당나라, 남아시아,

서아시아 해상의 중요 요충지였다 . 이 해상 통로는 해적이 출몰하고 배가 자주 침몰하여, 대량의 신비

한 보물과 암초가 산재해 있는 수역이다. 독일의 워터즈프는 1997년 이곳에서 명나라 침몰 선박인 ‘응

담호(ēhĳ)’를 발견하였고, 1998년에는 11세기 송나라의 ‘마열니호’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세기 중엽의 당나라 보물을 가득 실은 ‘흑석호(黑石號)’를 발견하기도 했다.  

흑석호의 인양으로 수많은 보물이 수면 위로 드러나 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확인된

유물만 6만여 점으로 이 중 가장 많은 것이 도자기였다. 그 중에는 형요(邢窯), 월요(越窯), 궁현요(鞏縣

窯)의 도자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호남 장사요(長沙窯)의 도자기도 5만여 점이나 발견되었다. 도자기

중에는 1m가 넘는 백유녹채병(白釉綠彩甁), ‘영(盈)’, ‘진봉(進奉)’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 백유녹채

병, ‘보력(寶曆826년) 2년 7월 16일’이라는 문자가 새겨진 장사요의 사발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청

화자기 접시 3점, 은제 접시와 은제 잔 22점, 금제 접시 7점과 금제 잔 및 다량의 동경(銅鏡)이 발견되었

6

5

광주횡지강서한묘

광주서한남월왕묘

강소한강현감천진의 2호동한묘

축계현박물관：「광동축계현에서 발견한 남조교장금은기」, �고고�, 1986년3호.
「남만전」하, �신당서�권222하, 중화서국, 1975년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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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유물은 모두 9세기 초·중기의 것이다 .   

인도네시아 자바섬 등의 해역은 해상실크로드의 필수코스이자 이상적인 중간 환적 장소였다. 왕래하

는 선박들은 이곳에 정박하여 식수와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였고, 동시에 상업적 교역도 진행하였다. 이

항로는 중동이나 더욱 먼 지역을 향한 항로였다. ‘흑석호’에서 나온 물품들은 다른 시대, 다른 지역, 다

른 종류의 기물들로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연구 방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상 남아시아 무역에 대한 인

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동경(銅鏡)이 주는 시사점

‘흑석호’에는 외관상 투박하고 눈에 띄지 않는 동경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는 고고학자들이 심혈

을 기울여 찾고 있던 보물 강심경(江心鏡)이었다. 당시 당나라 사람들은 동경을 반복적으로 제련 및 주

조하면 할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맑아진다고 생각하였다. 산지는 양주이고, 양자강 일대에서 제조된 강

심경은 제조기법이 복잡하여 백련경(百煉鏡), 수심경(水心鏡)이라 불리우기도 하며, 주로 궁정에서 많

이 사용되었다 . 이 동경은 8세기 당나라 현종시기(712~756년)때부터 제작되었고, 덕종(779~805년)이

즉위한 이후 근검절약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경 제작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   

정교하고 아름다운 강심경은 어떠할까? 『이문록(異聞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당나라 천보(天寶) 3년 5월 15일 양주에 수심경 한 점이 들어왔는데 가로-세로 길이 9촌(寸)에 청색

빛깔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뒷면에는 길이 3척(尺)4촌(寸)5분(分)의 생동감 넘치는 반룡

ʏr龍)이 그려져 있어, 현종의 관심을 사기도 하였다. 진경관(進鏡官) 양주참군 이수태(李守泰)가 말

하기를 거울 제작 중 용호(龍護)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이…(중략),  또 다른 위경장(謂鏡匠) 여휘(呂

暉)라는 사람은 그 노인은 어렸을 적부터 동경을 주조하였고…(중략), 여휘 등 몇몇은 선박 안으로

이동하여 보니 5월 5일 정오가 되어서도 거울을 제작 중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당나라 사람들은 동경을 좋아하고 동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백거이(白居易)의 <백련경(ȭ�Ɍ)>에서도 동경을 노래하고 있다. 

9

8

10

7

Shipwrecked: Tang Treasures and Monsoon Winds(「당대보장화이풍」)(미국)스미스 소니언 아서 새클러박물관, 2010년.
「양주공」조 「국사보」, �태평광기�권232, 중화서국, 1961년, 1776쪽 인용 : “양주에서는 강심경을 진상하며 4월 4일에 양자강의
중심에서 백번을 제련하고 육칠십여 차례 다시 제조하고 그치더니 이는 깨지기 어렵더라.”
「덕종기상」, 「구당서」권12, 중화서국, 1975년, 322쪽 : “이미 양주에서는 매년 단오에 강심경과 유주에서 녹향을 진상하고 있다.”
「기완」3, 이수태 조 「이문록」인용, 「태평광기」권231, 중화서국, 1961년, 17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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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日辰)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강 한복판 물 위에 뜬 배에서 주조하였나니 5월 5일 정오

의 시각이라 옥분(玉粉)과 금고로 몸을 갈고 닦으니 한 조각 가을 못 물처럼 맑구려 거울을 들어 봉

래궁을 비추니 양주장사의 손으로 스스로 봉하여 인간세계의 신첩이 함께하지 못하니 뒤에는 하늘

을 나는 용이 있고 사람들이 모두 천자경이라 부르며 나는 태종황제인가 물으니 태종황제는 인간

으로 거울을 삼아 옛날과 오늘을 비추지만 어렵구나 사해의 안위가 손안에 있고 백왕이 난을 일으

키고자 하나 천자에게는 거울이 있는 걸 알고 있으나 양주의 백련경은 아니라네.

강심경이나 백련경은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적도 없고, 전해 내려오지도 않았다. 최초로 사

람들 앞에 전시 된 이것은 비록 깨져있지만 확

실하게 명문(銘文)을 엿볼 수 있었다. 

—‘양자강 한 복판에서 백 번 두드려 만들어

내니, 이때가 건원 원년 무술11월 29일 양

주라’ 

이는 강심경 또는 백심경을 증명하는 것으로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강심경에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와 팔괘문(八卦紋)이 새겨져 있

는데, 이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반룡의 형상

은 아니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새겨져

있는 당대의 사신경(四神鏡) 수량은 매우 적다. 모두 괴수라 보기에는 어려워 사수경(四獸鏡)이라 부르

기도 하였다. 팔괘경(八卦鏡)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사신(四神)이 새겨져 있는 것은 찾아 보기 드물다.

강심경이나 백련경은 당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문헌 『이문록(異聞錄)』에 따르

면 양주가 진상한 수심경은 장안(長安)의 내고(內庫)에 보관 중 이였는데, 천보7년(748년) 도사 엽법선

(葉法善)이 발견한 후 도가(道家)의 기우행사에 사용되었다. 흑석호의 동경에는 사신팔괘(四神八卦)

가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 도가의 법사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가의 법사 활동 용도로 제조된

동경은 매우 드물다. 갈홍(葛洪)의 『포박자(抱朴子)』에는 길흉을 물을 때 “9촌 크기의 동경을 사용하여

자신을 비춰보고 생각이 떠오른다면 칠석(七夕)에 신선(神仙)을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명경(明鏡)을 하나 혹은 두 개 사용할 경우 일월경(日月鏡)이라 부르고, 4개를 사용하면 사규경(四規

鏡)이라 부른다. 사규경의 사용법은 명경을 앞뒤 그리고 좌우로 배치하는 것이다. 사규경을 통하여 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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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호 동경 및 명문
“양자강 백 번을 단련해서 만든 당건원 2년 무술 십일월 십구일
양주에서”

「기완」3, 이수태 조 「이문록」인용, 앞의 책, 1771, 1772쪽.11.



155

해저보물 - 침몰선 흑석호

을 보았다는 예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흑석호의 강심경은 팔괘와 사신(청룡, 백호, 주작, 현무)이 결

합한 것으로, 법사 활동 전용 거울로 만들어 진 것 같기도 하다. 

동경의 기본적인 용도는 얼굴과 형상을 비추기 위한 것으로 광선에 비추면 물체의 형상이 보이는 기

능이 있다. 옛 사람들은 그것이 길흉을 보여주며, 사악한 기운을 멸하는 신기한 작용을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동경을 묘지 가장 윗부분 또는 묘지의 사각(四角)이나 관 위에 고정하여 놓기도 하였다. 송대 문

헌에는 “동경을 관 위에 고정하여 죽은자를 비추는 것은 광명을 얻고 어둠을 깨뜨리기 위함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은 집의 정문 위에 거울을 걸어 놓으면 사악한 기운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

낼 수 있다고 믿기었기에,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중국에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동경의 해외 수출은 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도가에서 사용하는 법사 활동의 전용 거

울이라면 왜 수출이 되었을까? 사실 동경의 용도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각종 제사 활동에 사용되었다

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개성(開成) 4년(839) 5월 2일…(중략) “일몰(日沒)에 배 위에서 천신지기(天神地祗) 제사를 지내는

데 이때 관리들이 비단, 동경 등을 신에게 바친다 .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나라 시기 출항을 위해 지내는 제사에서 동경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흑석호의 강심경 역시 이러한 용도 사용되었을까? 

흑석호에서 발견된 수많은 동경 중 포도문양이 새겨져 있는  포도문경(匍萄紋鏡)도 주목할 만하다. 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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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박자내편교석�권15, 중화서국, 1985년, 273쪽.
(송)주밀, 오기명 교감, �신해잡식�, 중화서국, 1988년, 202쪽.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권1, 상해고적출판사, 1986년,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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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대에 수량이 가장 많은 동경의 종류 중 하나이다. 동경에 대한 연구는 1세기 가량 진행되었다. 현

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동경은 당대 전기의 것으로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중기에 제작하여, 유행

하였던 동경이다. 하지만 흑석호에서의 발견은 이러한 생각에 혼란을 가져왔다. 대량의 도자기 등 유물

의 연대로 보아 흑석호 침몰의 연대는 당나라 만기(晩唐)로 추정할 수 있다. 선박 안에 있던 다른 동경

예를 들어 절지문(折枝紋)동경 등은 당대 후기에 제작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포도경(匍萄鏡)이 제작되지도 않았고, 유행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포도경이 왜

그곳에 있었을까? 특이한 점은 중만당(ʜɳʉ) 시기에 방제경(倣製鏡)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제경은 중

만당(ʜɳʉ) 시기에 제조된 동경으로써, 전 왕조나 당나라 초기의 동경을 복제한 것을 말한다. 양주(揚

州)는 동경의 집산지로 시장에서 초기에 제조된 동경도 구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선박에서 발견된 수나

라 동경과 한나라 동경을 참고해 보면, 양주 시장에서 옛 동경을 판매하였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자기(瓷器)의 새로운 발견 

흑석호에서 발견된 물품 중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청화자기 접시 3점이다.

이는 중국 최초의, 그리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청화자기로 매우 귀한 유물이다. 청화자기는 원-명-청

(元明淸) 시기에 유행한 것으로 코발트를 이용해 자기에 문양을 그려 넣는 것이다. 굵기, 간격, 농도 등

선(線)의 필법에 따라 각기 다른 도안을 표현한 후 투명 유약을 사용해 고온에서 제작된다.   

청화자기의 매력은 청색과 백색의 간격에 있으며, 단아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중국 회화(繪

畵)는 우아한 느낌을 녹여낸 예술적 경지를 이루었고, 문인묵객(文人墨客)이 추구하는 담백함과 뚜렷

함,  고요함이 더해져 한 시대의 자기를 대표하는 품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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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청화자기가 언제부터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했다. 처음에는 명대일 것 이라

고 생각했고, 그 후 원대라고 생각하였지만 계속되어 발견되는 원대 물품을 보았을 때 자기를 굽는 기술

이 매우 발달된 것으로 보아 원대 이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청화자기의 기원은 연구자간의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1975년 양주(揚州) 당성(唐城)유적지에서

는 청화자기 한 조각이 발견되었고, 이 청화

자기의 연대는 논의해 볼만한 문제로 오직

연구자들에게만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발굴 책임자는 땅 속에서 발견된 이 조각이

당대의 것으로 확신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

리는 것에는 망설였다. 당시 저명한 도자기

학자 풍선명(馮先銘)은 이 조각의 연대가 당

나라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하였으

며, 공현요(鞏縣窯)의 상품 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1983년에도 당나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

화자기 조각이 땅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자기의 문양을 살펴보면 종려엽문(棕櫚葉紋), 산엽가릉형문(散葉加菱形紋), 매화

점문(梅花點紋), 배점문(排點紋), 수조문(竪條紋) 등 이슬람식 느낌을 띄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청화백

자가 당대의 것이 확실하며, 외국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어떤 연구자들은 신장(新疆) 위구르에서 출토된 당대 백지남화자기（白地藍花瓷片） 조각 20여 점을 근

거로 당대 청화자기가 출토된 양주에서도 페르시아 도자기(波斯 釉陶)가 출토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당대에 페르시아 도자기가 수입되었다면 백지남화자기 역시 수입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

다. 또한 당시 서아시아에서는 당나라 느낌을 모방하는 유행이 있었기에 이라크 사하라 지역에서 당대

청화자기와 페르시아 도자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양주에서 출토된 당대 청화자기가 서아시아

에서 왔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관점이 서로 다른 중요 원인은 바로 당대에는 자기가 만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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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박물원 등, 「양주당성유적 1975년 고고학 작업 간략보고서」, �문물�, 1977년 9호 ;  풍선명 주편집, �중국도자사�, 상해고
적출판사, 1994년, 454쪽.
마문관, 「당대청화자기연구 — 중국청화자기 코발트를 이용한 일부 문제에 대한 담론」, �고고�, 1997년１호.
상강, �당대공예미술사�, 절강문예출판사, 1998년,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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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흑석호의 청화자기

접시와 중만당(ʜɳʉ) 시기

에 만들어진 대량의 자기가 동

일한 배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

아, 이는 중국에서 만들어 진

것이 확실하고 당대에 이미 코

발트 유약을 사용하여 청화자

기를 만들었으며 해외로 수출

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하남의 공의(鞏義) 황

치요(黃冶窯) 발굴에서 백자

와 삼채가 발견되었고, 만당 문

화층(晩唐文化層)에서는 고온

에서 구운 바탕이 깨끗한 백유

남채자기 조각이 발견되었는

데, 여기에 사용된  정색제(呈

色劑)는 산화 코발트로 바로

청화자기의 원료인 것이다. 이

러한 것을 근거로 보아 황치요

는 청화자기를 구워낼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공의시 황치요에서 19킬로미터 떨어

진 하남 정주의 거리에서 당대의 작은 토굴묘가 발견되었는데, 이 토굴묘에서 탑 모양의 청화자기 탑식

관(塔式罐) 2점이 발견되었다 . 낙양의 백거이 마을, 양주성 북당묘（揚州城北唐墓）, 낙양북교당묘（洛

陽北郊唐墓）에서는 각각 주전자, 관, 합 등의 청화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당대의 청화자기 제작

이 드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흑석호의 청화자기 분석 결과, 착색원소는 저(低)망간, 저철, 저구리의 코발트이며, 이는 공현요(鞏縣

窯)의 남유(藍釉)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도자기의 성분은 하남의 삼채와 유사하고, 유약은 석회유(石灰

釉)로, 이는 당대 하남 석회유와 비슷하며 이를 구운 지역은 하남성의 공의(鞏義) 일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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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시문물고고학연구원 등, 「정주상가협와당묘 발굴간략보고서」, �문물�, 2009년 1호.
정주시문물고고학연구소 편저, �하남당삼채와 당청화�그림602,  605,  627,  628,  631, 과학출판사, 2006년, 417, 430, 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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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자기 특유의 멋스러움과 심미적 분위기의 효과는 외국인들을 매료 시켰으며, 이들은 간단한 진흙

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를 만들어 낸 것을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였다. 14세기 이후 중앙아시아, 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었으며, 대량으로 유럽에 수출된 시기는 16세기 이후이다. 완벽에 가까운 흑석

호의 청화자기 3점은 기적적이라 할 수 있다. 이국 타향에서 출현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

라 당대에 청화자기 제작 여부에 대한 역사적 의문점도 해결했다. 나아가 양주에서 출발한 선박이 인도

네시아 해역에서 침몰한 것으로 보아 청화자기가 시공을 초월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화자기 세 점의 문양은 완전히 다르지만 구성과 재료는 똑같다. 모두 파초잎(또는 종려나무잎)의 색

채를 지닌 식물모양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간에 하나의 네모난 틀이 있고, 이 사각형에서 잎사귀가 뻗쳐

나가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와 특색적인 문양은 양주에서 출토된 자기 조각에서 발견되었다 . 이는

당시 양주에서 이 자기를 사용하고 판매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하남 정주 거리

의 당나라 묘에서 출토된 청화탑식관(靑花塔式罐)에도 비슷한 문양이 있다. 이는 이러한 청화자기의 산

지가 하남 공의임을 증명한 것이다. 만약 자기 접시 상의 문양과 선박에서 발견된 금제 접시의 문양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이 두 가지 문양 스타일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양은

당대 도자기, 금은기에서는 드문 것이다. 그렇다면 제작 시에 구매자가 참여하고, 설계하여 맞춤형 기물

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화자기가 단정한 짙푸른 색이라고 한다면, 장사요의 자기는 화려하고 무늬가 다양하다. 아쉬운 것

은 발견된 도요지는 모두 폐쇄된 장소라 출토 기물들의 파손이 심하다는 것이다. 흑석호에서 발견된5

만여 점의 장사요 자기는 당시의 제품인 것으로 기물이 완벽하고, 수량이 방대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당대의 장사요에는 형요(邢窯), 월요(越窯) 등과 같이 문인의 기록과 시각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저 만당의 이군옥(李群玉)(808~862)의 시(詩) <석저(石渚)> 한 구절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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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9

해저보물 - 침몰선 흑석호

정주시문물고고연구소 편저, �하남당삼채와 당청화�그림 607, 608, 과학출판사, 2006년, 418, 419쪽. 
장사요과제조 참고, �장사요�, 자금성출판사, 1996년.

20.

21.

흑석호의 완벽한 청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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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오래된 골짜기에 도자기 그릇이 있는데 높은 숲에서 불을 태우니 화염이 상포구에 이르르고 연

기는 동정호를 흐리며, 먼 들에 석탄이 어지러이 날리니 먼 하늘에서 폭발소리 진동을 하는구나. 지

형이 뚫리고 무서움이 묘지에도 이른다’. 

이는 매우 찾기 어려운 기록으로 시인은 장인이 나무로 불을 피워 자기를 굽고 화염이 하늘높이 솟구

치는 장면에 감탄하며, 장사요의 도자기 제작이 매우 번창하였음을 노래하고 있다.  

장사요가 발전하는 시기였던 천보(天寶)14년(755), 중국 북방에서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 전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하 했으며, 수 많은 기술도공이 북방의 도자기 채화 기술과 삼채 기술을 강남에 전수

하였다. 고고학에서 발견된 장사요 중 최초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묘는 보응(=O) 2년 (763년)의 익

양현혁산묘당묘(益陽縣赫山廟唐墓) M30 이다. 장사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는 원화(元和)3년(808

년), 대중(大中)9년(855년), 대중10년(856년) 등의 글자가 쓰여 있다. 이를 통해 9세기 전-후가 장사요의

최고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다.  

중만당(ʜɳʉ) 시기에 발전한 장사요 상품은 매우 강한 평민의식을 내재하고 있었다. 기물의 문양

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었으며 당시에 유행했던 민간속담, 속어, 시문 등이 적혀 있었다. 이는 백성들의

감상 취향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 개인의 감정도 전달하였다. 주 사용자가 일반 백성이기에

시장에서 저가로 판매되었고 ,  국내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곧바로 외국에서도 자기 사용이 보

편화되었다. 특히 안사의 난(安史之亂) 이후 육상실크로드는 쇠락했고, 상강(湘江)변의 장사요는 수운

을 통해 양주, 광주, 남안 등과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깨지기 쉬운 도자기는 대규모 이송에 부

적합한 장거리 육로 운송 대신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된 것이다. 해상실크로드는 이렇게 점차 발전하기 시

작하였다. 흑석호에서는 장사요 자기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해당 자기의 외국 수출 사

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장사요 자기는 단조로운 갈색이며, 갈색과 녹색이 혼합된 유물이 많았다. 색깔이 화려하고 농담이 달

라 여러가지 색깔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서, 채색이 중요한 심미 기준이었던 전통을 타파했다. 문

양은 대체로 식물, 동물, 인물, 기하학적인 도형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지럽게 흩어진 색채로 구성

25

23

24

22

이군옥, 「석저」, �금당시�권569, 중화서국, 1999년, 6585쪽.
「지리지」, 「구당서」권319, 중화서국, 1975년, 1552쪽 : “양과 등의 백성들은 강과 상지역에 옷들을 파니 이는 형남경읍보다 10
배 높은 가격 때문이라.”
익양현문화관, 「호남익양현혁산묘당묘」, �고고�, 1981년 4호.
장사요의 1점의 반구 목이 얇은형, 유병오문의 명문이 있는 주전자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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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추상적인 도안도 있었다. 이외에도 유하채(釉下彩) 특징의 문양이 유약으로 인해 색이 퇴색되지 않

았다. 이러한 독특한 외관은 국내외에서 사랑을 받았다. 오늘날까지 한반도, 일본, 인도네시아, 스리랑

카, 사우디아라비아,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서 장사요 자기가 발견되고 있다.  

해외시장의 수요로 장사요도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상품의 형태 및 문양이 다양화되어 중

국의 전통적인 것이 아닌 기이하고 독특한 문양도 볼 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시아데아 스피누로사

의 나무와 대추야자나무 문양이 있으며, 나아가 호인(胡人)의 각종 공연의 도안도 있다. 심지어 아

랍 문자까지 출현하고 있다. 이것은 중만당(ʜɳʉ) 시기의 어떤 도요지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이는 외국 수출을 위해 전문적으로 제작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발굴품은 장사요 도요

지의 상황, 상품의 특징, 시대적인 변천을 잘 반영하

고 있다. 그러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상품이 양주에

서 출토된 것은 대외 무역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자

기는 수로를 통해 먼저 양주로 옮겨진 후 다시 해외

로 수출되었다. 대량의 장사요 자기가 흑석호에서

발견 된 것은 당시의 자기가 해외로 판매되었다는 사

실을 더욱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것은 흑석호에서 ‘영(盈)’, ‘진

봉(進奉)’ 이란 글자가 새겨진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당대 ‘영’자의 관이 찍힌 자기는 오랜 논란의 대상였지

만, 일반적으로 황실의 대영고(大盈庫)에 보관되고 있

었다 . 이러한 자기 대부분은 형요(邢窯) 도요지에서

출토되었기에 사람들은 ‘영’자가 새겨진 기물을 형

요 상품이라 하였고, 9세기 초기 이후 주로 황실에 공급

되어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자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가 정론으로 인정될 때 흑석호에서도 ‘영’

자 관이 있는 기물이 발견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백자가 아닌 녹유화구완(綠釉花口碗)이 발견된 사실이

26

27

육명화, 「형요“영(盈)”자와 정요“역정(易定)”을 고려」, 왕장기, 「서안시에서“한림(翰林)”, “영(盈)”자관이 있는 형요백자관」, 지광
정, 「당대형요공자기“영(盈)”자관을 연구」, 여성룡, 「당대형요“한림(翰林)”,  “영(盈)”자관이 있는 백자관에 대한 소견」, �형요유
적연구�, 과학출판사, 2007년, 256-262,  408-409,  514-521,  479-482쪽 ; 형대시문물관리처 등을 참고 ; 팽선국, �“영(盈)”
자관 자기 시험분석」, �고고와 문물�, 2007년 1호.
내구현문물보관소, 「하북내구현형요조사 간략보고서」, �문물�1987년 9호.

26.

27.

흑석호 “보력 2년（826年）칠월 십육일”장사요완으로 
명문이 쓰여 있으며 아랍문자가 그려져 있는 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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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전의 고고학 발굴에 근거하면, 이는 하남 공의요 상품에 해당하며 ‘영’자의 관이 있는 기물은 형요

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만약 이전 결론에 근거하여 ‘영’자의 관이 있는 기물이

황실의 대영고에 보관되어 황실이 사용하는 자기라면, 왜 흑석호에서 발견이 되었을까? 이는 흑석호의

물품은 상품으로 양주 일대에서도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영’자의 관이 있는 기물을 양주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발견을 참고해 보면 ‘영’자의 관이 있는 백자는 당나라 장안 대명궁(大明宮)외에도 서명사(西明

寺), 청룡사(靑龍寺), 서안당신창방(西安唐新昌坊)에서도 출토되었다 . 또한 형태시(邢台市)와 , 하북

의 역현(Ȱx) 에서는 당대 귀

족의 당묘(唐墓)에서 발견되었

다. 이는 ‘영’자가 새겨진 자기

가 직접 대영고에 보관된다는 견

해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영’자의 관이 있는

기물은 당대 황실전용이 아니며,

민간과 시장에서 사용하고 구매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흑석호에서 ‘진봉’자가 새겨진 백유녹채자기(白釉綠彩瓷)도 발견

되었는데,  이는 ‘영’, ‘진봉’ 자가 있는 관의 기물이 시장으로 유입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흑석호에서 발견된  백유녹채대파병(Ȧȱ��V,Ǹ) 한 점에는 새 부

리 형태의 물대, 얇고 긴 나팔모양의 굽(다리)이 있다는 사실이다. 몸통 부분은 둥근 북 모양이고, 몸통

과 물대 사이에는 손잡이가 있다. 이러한 병은 본래 ‘호병(胡甁)’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백유녹채

호병의 높이는 거의 1m에 달해 크기가 매우 크다. 당대에 유행했던 호병은 높이가 대략 25cm에서 45cm

정도이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던 도구인 셈이다. 반면, 흑석호의 호병은 아주 크다. 비록 일반적인 호

병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기물은 아니며 기능적으로 볼 때도 해당 기물은 실용적이지 않다.

만약 호병에 액체라도 담으려면 손잡이 자체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장식품일 것으로 추

측된다.

이러한 기이하고 독특한 병은 선박에서 발견된 매우 보기 드문 기물로 과거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부장품으로 출토되었다. 바로  하북 울현유간당묘(ɓʕųƗÊgʉɹ)의 녹유대파병으로 높

28 29

30

상걸민, 정림천, 「서안남교에서 새로 발견된 당장안의 신창방“영(盈)”자관이 있는 자기 및 관련문제」, �문물�, 2003년 12호. 
이은위, 「형대시형강동생활구당묘 발굴보고서」, �문물춘추�, 2005년 2호.
해당 묘지에서 출토된 묘지석，묘지주인은 당 역현의 녹사이다. 하북성문물연구소：<하북역현북한촌당묘>，<문물>1988년4호. 30.

28.

29.

흑석호’영’자의 관이 있는 
녹채자기 사발

흑석호 ‘진봉’이란 관이 있는 
녹채자기 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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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74cm이다. 하북 울현유간당묘에서는 유사한 대형 탑식관(塔式

罐) 도 출토되었는데, 이는 모두 상례·제례용품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무역을 하는 흑석호에서 제례용품이 발견된 것일까? 부장용품은

특정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원래의 사용 용도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다.

이 유물의 장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중국의 유사한 대형 병 또는 탑

식관은 연화장식이 있으며,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연관이 있다. 흑석

호의 호병은 목 부분과 굽(다리)부분에 봉황 장식이나 공작의 꼬리 문

양이 있고, 몸통 부분의 사각형 틀 안에는 식물 문양이 있다. 이런 문

양은 선박에서 발견된 사발에서 볼 수 있으나, 중국에서 발견된 대량

의 자기 중에는 이러한 문양이 거의 없다. 

금은기와 상호(商胡)

8세기 후반 중국의 양주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당나라 전신공(田神功)

장군은 난을 제압하는 동시에 백성과 상인의 자산을 몰수하였으며 잔인하게 수 천명의 아랍 상인들을

죽였다. 그는 장안으로 돌아와 대량의 금은기를 포함한 보물을 황제에게 바쳤다 .외국상인들을 살해

한 행위가 외세를 배척한 정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를 노략하기 위한 탐욕이었다. 이 사건은 양주에는 수

많은 외국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 준다.  

양주 일대를 절서(浙西)라 불렀는데, 중만당 이후 산업,

상업의 발달로 금은기 제작이 점차적으로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이를 뒷받침 하는 3차례 중대한 발견으로는 강소

단도정묘교(丹徒丁卯橋)에서 발견된 은기 950 점과 절강

강흥현 하신교(長興縣下莘橋)에서 발견된 은기 100여점

, 절강 임안수구씨묘(臨安水邱氏墓)에서 발견된 은기 38

점이다. 정묘교, 하신교의 은기는 같은 종류의 것이 매우

많으며, 대부분이 새 것이고 완제품인 것으로 보아 전문적

으로 예약 제작된 상품일 확률이 높다 .  

3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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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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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호에서 발견된 봉수호

당묘지 중에서 출토된 봉수호

울현박물관, 「하북울현유간당묘」, �고고�, 1987년 9호.
「전신공전」, �구당서�권124, 중화서국, 1975년, 3533쪽.
주도현문교국 등, 「강소주도류교출토 당대 은기요 보관」, �문물�, 1982년 11기.  
장흥현박물관, 「절강장흥현에서 발견된 당대은기」, �문물�, 1982년 11호.
명당산고고팀, 「임안현당수구씨묘 발굴보고서」, �절강성문물고고학소 단행본� 1981년. 
제동방, �당대금은기연구�,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9년, 286-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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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호에서 발견된 금은기는 양주일대에서 제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래 당대에 제작한 금

은기의 중심은 수도 장안이었고,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 금은작방원(金銀作坊院)에서 생산되었다. 8세

기 중엽부터 금은의 주 생산지는 대부분 남방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의 금 92%, 은 94%가 남방에서

제조되었다. 영남도(bʎȐ), 강남도(江南道) 일대는 금은기 제작원료의 공급지가 되었다 . 당시 황제

는 갑자기 명을 내려 대량의 금은기를 요구했고, 관원들은 빠른 원료 확보와 금은기 제작을 위해 생산

지를 양주 일대로 정하였다. 9세기 초 회남 절도사로 임명된 왕파(王播)는 3차례에 거쳐 황실에 금은기

5,900점을 진상했다 .   

고고학 연구 조사 결과 당대 수도 장안에서는 해바라기꽃 모양의 은 접시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9세

기 중엽 절서관찰사, 염철사로 임명된 경회(敬晦)가 진봉한 것이다 . 당대 금은기 중 호화스러움의 극

치였다고 불리는 법문사원앙문은접시（法門寺鴛鴦紋銀盆）는 절서(浙西)에서 제작하여 황실에 받쳐진

것으로 후에 황실이 법문사에 하사한 것이다 .   

흑석호에서 발견된 금은기 중 대부분이 은합인데 모두 굽은 꽃잎 형태로 꽃과 구름을 닮았다. 이 문양

은 식물들이 서로 얽혀있고, 새가 날고 짐승이 달리는 모양이다. 해당 조각은 기물의 굴곡 변화를 강조

했다. 전반적인 모양은 아름답고 시원하다. 이는 당시 보편적인 유행이었다. 동일한 유형의 형태와 문

양의 기물이 당대 기물 중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서안동교18가 당묘의 가곡타원은합 (ɿɀʃõǟǚ

ŇʉɹʟȀªÃŅÖp), 섬서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곡근삼각형은합 (多曲近三角形銀盒),

섬서남전양가구 (陜西籃田楊家溝) 및 낙양언사행원(洛陽偃師杏園)에서 출토된 구름 문양의 은합 등으

로 흑석호의 은합과 매우 비슷하다 . 흑석호의 은쟁반 한 점에는 코뿔소 문양이 있다. 이는 낙양언사행

원당묘지에서 출토한 은기와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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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번, 「당송시대금은의 연구」, 중화서국, 2006년, 401, 405쪽. 
「이덕속전」, 「구당서」권174, 중화서국, 1975년, 4511-4512쪽 : “황제가 즉위한 년이 7월이라 절서에서 은기를 만드는 곳에 20
일 내로 진상하라 명한다. 절강서도 관찰사 이덕속은 금은이 우리 시에 없사오니 다른 곳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조를
올렸으며 2월 중에 태선령에 은잔이 필요하니 은 9,400량을 준비하고 2, 3백량은 시장에서 사들일 것이라고 명하였다. 모두
시장에 나가 거두어 들이며 진상하며 은은 13, 000량으로 금은 130량으로 금은을 진봉하라 명하니 차사가 파견되어 거두어
들이고 다시 돌아다니는 곳마다 거두고 만든다.”
「제왕부 공물헌납, 장경 4년(824년)」, �책부원귀�권169 중화서국, 1960년, 2034 상란 : “회남절도사 왕파 은장 2기를 진상하
다” ; �방계부희지문, 보력원년(825년)�, �책부원귀�권510,  중화서국, 1960년, 6118상란 : “다시 은잔 200개를 진상하고 은사
발 100개와 사발 2000개를 진상하다.” ; �왕파전 태화원년(827년)�, �구당서�권164, 중화서국, 1975년, 4277쪽 : “들어간 은사
발만 3, 400개라”
류향군 등, 「섬서성휘현 유림배월촌에서 출토된 당대금은기」, �문물�, 1966년 1호. 
섬서성고고연구원,  법문사박물관,  보계시문물국,  부풍현박물관, �법문사고고발굴보고서�, 문물출판사, 2007년, 138-141쪽.
갑진안 주편집, �섬서역사박물관 금은기 소장� 그림105-107, 섬서인민미술출판사, 2003년, 107-108쪽.
중국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언사행원당묘�도판26：2, 과학출판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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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잔의 모양과 문양은 당대에서도 발견되었다 . 침몰선박의 금은기는 중국에서 생산된 남방의 양주

일대 제품이다. 

침몰선박의 금은기는 중국에서 생산된 남방의 양주 일대 제품이다. 흑석호의 은합은 구부러진 꽃잎 문

양과 구름 문양이 있다. 중만당(ʜɳʉ)의 금은 작품은 일반적으로 다곡선의 꽃잎조각 기물의 형태가

유행했으나, 남방 기물의 구부러진 꽃잎과 장식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북방은 비교적 함축적이다 .45

44

흑석호의 은쟁반

갑진안 주편집, �섬서역사박물관 금은기 소장�그림36, 섬서인민미술출판사, 2003년, 55쪽 ;  보전, �서안에서 출토된 당대 이
면이 진봉한 은기�, �고고와 문물�, 1984년 4호 ; 낙양시 제2문물작업팀, �이천아령 당제국태부인묘�, �문물�, 1995년 11호.
진강시박물관, 섬서성박물관, �당대금은기� 오꽃잎은완(그림197), 마름호형 은접시(그림198), 매화꽃모양은 찻잔받침(그림204),
해바라기형 은 차접시(그림205), 남방상품, 정묘교의 소면다곡은완(그림193),  정묘교소면마름꽃형 은쟁반(그림119), 정묘교 쌍
꽃잎해바라기 은찾잔받침(그림310), 정묘교해바라기형 은찾잔받침(그림311), 문물출판사, 1985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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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호의 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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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은 기물의 곡선변화를 강조하며, 구연 부분이  오목하고, 볼록하여 전체적인 형태는 활짝 핀

꽃과 같다.  

한 잔에는 코뿔소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낙양 언사행원당대목종묘(洛陽偃師杏園唐代穆棕墓)에

서 출토된 은합의 도안과 비슷하다. 남방 지역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동물을 새기는 것을 좋

아하여 동물을 새기는데 있어 더욱 신경을 썼으며,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그러했다. 강서 신간(新干)

에서 출토된 상대 동기(商代 銅器)는 사람의 얼굴로 도철문(ĈĄ.)을 대신한다. 호남에서 출토된 청동

존(尊)에는 4마리의 양이 기물의 몸통 부분에 장식되어 있다. 사천광한삼성퇴(四川廣漢三星堆)에서는

놀라운 동물 장식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동진 남조시기 도자기에는 계수호(ɂȹȺ), 개구리형

수주(水註), 양 모양 삽기 등이 있었다. 남방의 기물에 새겨진 생동감 있는 동물문양과 도상은 기물 본연

의 형식까지 덮어버렸으며, 지방 예술적 특징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명백히 느낄 수 있다.  

당대 남방의 금은(金銀) 장인들의 혁신성은 비(非) 중원 장인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감탄하는 남방 스타일을 보여주며, 남북 간의 전통적인 풍속과 예술품에 대한 감각이 서로 달랐음을 보

여준다.  

양주는 금은기를 제조하는 중심지역이자 집산지였으며, 당나라 황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하는

공급지였다. 흑석호 발견의 특별한 의미는 바로 양주 일대의 금은기가 해외로 팔려나갔다는 것을 처음

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은 전례에 없었던 것이다. 사각형의 금제 접시는 새

로운 발견이었다. 그 모양이 매우 독특한 것 외에도 문양의 주제가 파초 식물 잎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중간에는 만(卍)의 도안이 있다. 가장자리 장식은 각종 식물잎을 나열하여 만든 것이며, 대부분을 세밀

한 꽃잎 조각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중만당(ʜɳʉ) 금은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흑석호의 금장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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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卍)자는 불교유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동경(銅

鏡)에서 찾아보기란 극히 드물다. 어떤 사람들은 길상의 부호라

고 해석하지만, 금은기에서의 발견은 처음이다. 또한 꿀벌(또는

나비) 문양도 발견되는데, 이는 과거 정묘교 은제 그릇(丁卯橋銀

器)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정묘교 능형 은합(菱形銀盒)의 주요

문양은 나비인데, 이 나비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

다. 이는 당대 후기 남방지역에서 새롭게 출현한 문양이다. 사각

형 금제 접시의 문양은 네 잎 꽃 형태의 둥근 금제 접시 와 유사

하다. 사각형의 금제 그릇은 고독한 작품으로 문양이 특이하고,

새로운데 아마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흑석호에는 대파잔(帶把杯)도 있었으며, 이는 부피가 매우 크고 팔각 모서리의 잔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호인이 팔각면에 새겨져 있다. 땅의 문양은 없고, 진주문양으로 조각하여 만들어 결코 볼록하

지 않다. 출수구(出水口) 아래로는 네 잎이 한 쌍을 이룬 문양이 새겨져 있다. 

굽은 연꽃 잎 문양으로 연대는 9세기이다. 당대 전기에 이미 출현한 대파의 팔각잔은 소그드인의 영

향을 받은 기물이다 . 주로 중국의 북방지역에서 출현하고 있으며, 당대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흑석

호의 발견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 모양은 당나라 전기 동류의 잔과 매우 가까우며, 호인의 머리를 세

부적으로 장식한 것 또한 동일한 스타일에 속한다. 

이 유물은 양주에서 다시 발견되었고 새로운 작품은 아니다. 사람들은 역사서에 기록된 전신공이 양

주에서 외국 상인을 살육했고, 그들의 금은기를 빼앗은 사건을 생각하게 한다. 또는 양주의 외국상인이

금은기를 매매와 제작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부피가 매우 큰 팔각 대파잔이 가진 전통과 특

별함에 있어 외국인들이 이러한 것에 더욱 친숙하였고, 외국인들의 의도나 그들이 제공한 디자인대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흑석호에서 발견된 제량은호(提梁銀壺)그림의 형태는 편장형의 기물이다. 유사한 기물은 항주 오대

오월시기의 뇌봉탑탑기중(雷鋒塔塔基中)과 내몽고 토이기산요묘(吐爾基山遼墓)의 출토품이다 . 편

장형의 제량호는 유목민족의 생활방식에 적합했다. 들고 다니기 편해 중원 내륙의 기물 제작까지 영향

을 미쳤다.  

46

47

제동방, 「당대 소그드식 금은파대잔」, �당대금은기연구�, 중국사회과학출판사, 1999년, 345-367쪽.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 �뇌봉탑유진�, 문물출판사, 2002년, 102쪽.

46.

47.

흑석호의 방형 금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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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의 모양과 문양은 문화적 기밀이다. 비(非) 당대에 본토 스타일 기물의 첫 발견과 재 출현은 적어

도 양주 장인이 제조와 판매를 할 때 구매자가 참여했고, 제작 목적도 감상과 재력의 유지를 위한 것으

로 상품으로 구매하여 중국에서 반출하였다.  

흑석호와 양주 

흑석호가 침몰하던 시기 양주는 찬란한 곳이었다. 중국의 운하

옆과 바다를 나가는 출구에 위치해 있었다. 대중(ʛÚ)2년 (848)

시인 두목은 여기를 지나가며 매우 유명한 시를 남긴다. 

- ‘물안개 차가운 물에 드리우고, 달빛은 모래를 덮는데 이 밤 진

회강가 술집 가까이에 배를 대었다. 술집의 아가씨들 나라 잃

은 설움을 알지 못하고 강 건너에서 오히려 망국의 노래 “후정

화”를 부르고 있노라’

라는 내용이다. 상녀란 양주의 기녀를 의미하고, 그녀들이 매일 귀족관료들과 밤에 불을 켜고 술잔을

들이키며, 국가의 흥망성쇠도 모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목(杜牧)의 <견회(遣懷)>에서도 

- ‘방황에 빠져서 술병 들고 강호를 노닐 적에 가냘픈 개미허리 계집들 손바닥에 가벼웠지 양주서의

십년간 놀아난 꿈 홀연 깨어보니 청루의 망나니 방탕아란 이름만이 남았구나’

흑석호의 은호

흑석호의 팔각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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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으로 시를 지었다. 이 두 시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매우 아름다운 시구이다. 당시

양주 부호들이 주지육림의 향락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양주는 경관이 매우 빼어났으

며, 그 곳의 생활은 풍요로웠다. 또한 바다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천혜의 장점을 가졌으며, 양주와 연결

된 대운하라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부근 산물이 풍성하게 모이는 곳이었다. 그리하여 중만당의 생산기

지, 무역기지가 되었으며, 천하의 재화가 모인다 하여 ‘양주일익이 (揚州壹益二)’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

었다 .  

양주의 부흥은 수나라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수양제가 집권할 때 기적적인 두 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

째는 중국 남북 대운하 토목사업이고 두 번째는 서순(西巡)활동으로 중국의 동서남북이 소통하게 되었

다. 남북 운하의 교착점이자 해상 출구가 된 양주는 이를 계기로 신속히 발전하였고, 당대에 와서는 운

하까지 만들어졌다. 정원(貞元) 4년(788년), 보력(寶曆)2년(826년)에 양주성 내에 운하를 만들고, 시하

(市河)를 개장해 성 안팎의 소통이 가능해졌다 .   

양주는 신흥항구로 육상실크로드가 쇠퇴할 무렵 해상실크로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나라는

양주에 군정합일의 대 도독부와 회남 절도사 및 운송 사무를 관장하는 염철전운사를 설치하여, 양주에

상주토록 하여 양주가 동남지역의 정치 중심이라는 지위를 보장했다. 각 지역의 물품이 양주로 오고, 이

후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다. 해외무역 또한 각종 인원, 각국 상객들이 양주에 모이도록 만들었고, 감진

(Õɡ)이 일본으로 갈 때 양주에서 대량의 물자를 구매하여 출국하였다 . 이런식으로 양주를 왕래하는

상객들은 이국의 물품을 중국으로 들여왔다.

흑석호에서 나온 몇 가지 유물은 이슬람도관(陶罐)이 있으며 한 개의 유리병, 남아시아 동경이 있다.

이는 선원들의 생활용품일 것이다. 동일하게 이슬람의 남록유대도호(蘭藍綠釉陶)가 양주에서 몇 백 개

의 조각으로 발견되었고 만당시기에 땅 속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1점의 완벽한 쌍이녹유대도호(雙耳綠

釉大陶壺) 가 출토되었다. 양주에서는 대량의 이슬람 납칼슘 유리잔해가 나왔으며 출토지는 일반적인

거주민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의 저택인 호인의 상점이었다 .   

48

49

50

51

52

�용재수필�권9, 중화서국, 2005년, 123쪽 : “당나라에서는 염철전운사를 양주에 파견하고 권익을 파악하며 판관이 수십 명에
달했으며 매매는 꼼꼼히 감독되어 ‘양일익이’라는 명칭이 붙어 천하에 유명하니 양주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두아전」, �구당서�권146, 중화서국, 1975년, 3963쪽 : 두아가 양주 장사로 임명받다. 회남절도관찰사 제수 “양주관 하진에는
배가 몰려들고 관료와 상인이 다들 와서 집을 지으며 이곳을 지나가면 꼭 돈을 써야 하며 다시 개발을 하니 관과 민이 모두
기뻐하니 가히 그 사치가 성대하다 하겠다.” ; �왕파전�, �신당서�권167, 중화서국, 1986년, 5113쪽 : 왕판 회남절도사로 임명
받다. “깊이 찬 칠리에 이르는 하구에 배가 쉽게 들어오니 이에 기대어 이익을 보더라.”
(일)진인개원 서술,  왕향롱 주석：�당대화상 동정전�, 중화서국, 2000년, 47쪽.  
고풍：<양주에서 출토된 페르시아 도기 및 해당 발견의 의의를 간략하게 논하다 >，엽혁량 주편집< 이란학, 중국논문집>，북
경대학출판사，1993년，21-28쪽.      
양주성고고팀, 「강소양주시문화궁당대건축기지발굴간략보고서」, �고고�, 1994년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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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리조각들의 두께는 1mm도 되지 않았으며 아마도 이슬람에서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양주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 이는 당대 자기 등이 대량으로 외부로 판매되는 동

시에 외국 물품이 당나라로 유입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흑석호와 양주의 고고학 발견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공하였다. 9세기 중엽, 아시아 역사상 대사건

이 발생한다. 서아시아 사산제국이 멸망 하고 751년 당나라와 대식국이 중앙아시아에서 탈라스 전쟁

을 치루고 당나라는 패배한다. 755년 당나라에서는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 이 3대 사건의 결과로 아시

아의 정치와 세력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각 지역 간의 기존 거래방식이 파괴되었고 한 때 크게

번성했던 육상실크로드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외개방의 문이 열린 상황에서 완벽하게 장기간의 쇄국은 불가능 함으로 타 지역 재물에 대

한 갈망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사람들이 새 통로를 찾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교역하도록 촉

진 시켰다. 9세기 이후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여전히 소통하였고 그 중심에는 해로가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54

53

170

해저보물 - 침몰선 흑석호

“흑석호”의 이슬람 도관(陶罐)

안가요, 「유리고고삼칙」, �문물�, 2001년 1호.  
페르시아 사산왕조 말,  대제왕 야즈다기르드 3세(YazdegerdⅢ, 632년~651년), 「사산전」, �구당서�권198, 중화서국, 1975년,
5312-5313쪽 중에 야지데게르드 3세와 대식인의 전쟁, 병사들은 패배하여 토차리스탄으로 도망가다 피살. 그의 아들 Peroz
질릉성에 거주. 당은 이를 사산도독부로 지정하고 페로즈를 도독으로 임명.  페로즈는 함향 년간에 활동(670-673년). 당으로
건너와 난을 피함. 「사산전」, �신당서�권221, 중화서국, 1986년, 6258-6259쪽에서는 “이사후”로 명명.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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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께서는 1998년 인도네시아 블리퉁섬(Belitung Island) 주변 바다에서 발굴 조사된 흑석호를 통

해 海路를 이용한 문물의 소통과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9세기 중엽 침몰한 흑석호에서 出

水된 도자기와 금속기 등 6만여 점의 유물을 자세히 분석한 다음 그 성격을 제시하고 해로가 새로운 시

대를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비교와 문헌 자료 등을 통해 매우 자세히 검토하고 있어 특별한 의문 사항은 없으나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먼저 “黑石號”의 命名 연유와 규모, 최종 목적지는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자기와

금속품 이외의 船積品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중계무역을 하면서 최종 목적지로 항해하였는지 함

께 묻고 싶습니다. 즉, 흑석호에 실린 물품이 확인되는 지역(국가)이 궁금합니다.

2. 江心鏡의 경우 중국에서는 道家 法師의 용도와 제사 활동 등에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들

거울을 수입한 동남아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요?

3. 元代 이후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청화자기 3점의 확인은 도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런데 이처럼 발전된 청화자기가 매우 소량 생산되었던 배경은 무엇인지요? 또한, 중국과 외국에

해저보물 
- 침몰선 흑석호

한 성 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원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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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唐代 청화자기가 확인되는 지역과 수량, 용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 흑석호에서는 특징적으로 5만여 점의 長沙窯 생산 자기가 선적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토

수량이 매우 적은 장사요 자기가 동남아에서 선호된 이유와 이를 선호한 특정 지역(국가)이 있는

지요? 그리고 船積된 장사요 자기의 종류와 용도 등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중국에서 장사요 자기가 일반 백성들에게 널리 유통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분과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5. 선적품 가운데 외국의 주문때문에 생산된 도자기와 금속품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唐代에 신

라의 주문 또는 신라 상인들에 의해 제작된 특별한 물품과 기록 등이 중국에 남아 있는지요?

6. 중국은 동남아와 동북아 등 다양한 나라에 많은 문물을 수출하고 있는데 도자기처럼 지역 또는 국

가에 따른 선호도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른 수출품의 유형과 특징, 배경 등이 밝혀

져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 끝으로 해양실크로드의 더욱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확인되는 외래문물의 확인도 중요

하지만, 해외로 수출되었던 국내 유물의 조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문

화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였던 고대인들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와 관련하여 중국에 남아 있는 금속기 등 신라와 고려 공예품에 대한 현황이 조사되었다면 소개하

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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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대 침몰선을 인양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통해 해저에서 100년간이나 깊게 잠들어 있던 고대 침몰선

을 깨우는 것은 해상실크로드에서 활동한 고선박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해상실크로드의 발전과

변천을 깊게 이해하게 한다.  

이런 침몰선박은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다. 본문에서는 해상실크로드에서 발굴

한 3척의 배를 검토하고자 한다. 8세기부터 16세기를 대표하는 침몰선박 ‘천주만(泉州灣)해선’, ‘봉래

(ŶF)고선’, ‘남해(南海) I호’를 통해 해당 선박의 구조, 선박 적재물품, 항로 및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당대 중국전통 조선공법을 살펴본다. 그리고 중국, 동아시아 지역 및 동남아 지역에서의 고대 무역에 대

해 상세하게 서술하여 고대 해상실크로드의 신비한 수수께끼를 풀어내고자 한다.

키워드：해상실크로드，고대 침몰선, 수중고고학, 고대무역

1. 개요 

고대 침몰선박을 발굴하는 작업은 학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연해지

역에서 발굴된 고대 침몰선박에 대해 다시 한 번 수중고찰 하는 과제는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100

여 년간 물속에 잠겨있던 고선박은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8세기를 깨우다
- 16세기의 중국 침몰선

논고

우 택 봉
녕해(寧海) 해사박물관 관장／옥덕（玉德）중국 고선박 연구소 소장



천주 만해선, 봉래고선, 남해 I호선은 연대, 지역, 역사적 배경에 있어 모두 대표적 특징을 지닌 고대

침몰선박으로 해당 선박들의 구조, 적재물품, 항로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고대선박을 실마리로 하

여 8세기부터 16세기의 중국전통 조선 공법 및 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의 항해문화를 파악하여 고대 해

상실크로드의 변천에 대해 깊은 이해를 더 하고자 한다. 

2. 고대 침몰선

2.1 천주만해선

1974년 중국 복건성 천주만 후저(後渚)항에서 송대 목조 항해화물선이 발견되었다. 해당 목조 선박은

중국의 중대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세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로 손꼽힌다. 선체 상부 구조는 기본적

으로 파손 되었고, 선박은 밑 부분만 남아 있었다. 선수에는 첫 기둥과 일부 선박 잔해 판자가 있었고, 선

신 중간은 낮았으며, 현측판과 방수격창 보존은 매우 양호했다.  선저좌와 선저판은 매우 보존이 잘 되

어 있다. 이 고대 침몰선박의 잔해는 길이 24.20m, 너비 9.15m, 높이 1.98m이다. 각 선벽 및 머리부분,

꼬리부분의 윤곽선을 따라서, 가장 낮게 잡더라도 선체 길이는 30m에 달하며 잔해의 너비가 9.15m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횡단선(橫剖線) 바닥에서 갑판부분까지 너비는 적어도 10.5m에 달해 만재

흘수선의 폭은 10.2m에 달한다.  수많은 사료에는 송나라 시대 원양선박의 만재흘수선 깊이가 항해 능

력을 결정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바닷속의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대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 “항

해할 때 깊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옅음을 두려워한다. 배의 밑부분은 평평하여 만약 간조가 되면 전복할

수가 없어 밧줄로 축연수를 시도했다.”

1979년 3월 천주에서 시작한 ‘천주만해선 과학연구회’에서 천주만 선박의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성

과가 도출되었다. 이 중에는 고대 침몰선박의 연대가 포함되어 있어 천주만 선박이 송나라 시기의 선박

으로 판명됐다.  배에서는 대규모 도자기 파편이 발견됐으며, 이 중 복원할 수 있는 유물은 총 58점이었

다. 도자기의 형태, 유약색, 무늬장식을 보면 이러한 도자기 파편들에는 모두 송나라 도자기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송나라 이후의 자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이다. 다음으로 배에서 504점의 동전

이 발견됐는데, 이중 33개의 당나라 엽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송나라의 엽전으로 판명됐다. 동전 중 가장

늦은 것은 뒷면에 ‘칠(七)’이 적힌 남송 시대의 함순원보(咸淳元寶)로 함순 7년(1271)년에 주조된 것이

다. 이는 선박의 침몰 시기 절대연대의 상한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여기에서는 침몰선박 지점의 진흙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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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주욱 평주가담 권2.
송 서긍, 선화봉사고려도경, 권34
천문, <천주만송대환원관련 문제에 대한 탐구>, <해교사연구> 1978, (창간호) 제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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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통해 해안의 침적환경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침몰선박이 매장 된 지 700년 이

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이러한 결론으로 이 선박이 송대의 것이라는 결론을 얻

게 됐다. 천주만 선박의 항로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가 도출한 결론은 바로 남양(南陽)에서 출발해 귀항

하는 원양선박이라는 것이다. 배의 격벽에서 출토된 유물 중 수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향료와 약품이다. 강진향, 침향, 단향 등의 향료목하후추, 빈랑나무, 유향, 주사, 수은, 대모 등의 약품이

있다. 이러한 향료 약초의 주요생산지는 남양의 여러 국가와 아랍 연안지역으로 속칭 ‘남로화(南路貨)’

라고 부르고, 해당 화물을 적재하는 배를 ‘남로선’이라 부른다. 북송원우(北宋元祐) 2년(1087년) 정부가

천주에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였는데, 남송시기 천주는 남양의 중요한 관문이므로 해당 선박이 남양

을 항해했다는 것은 역사, 지리적 조건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중국 고선박의 조선공법을 보면

갑판은 쇠못을 이용해 못질하고 그 틈은 대마로 유회하여 메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선박 바닥 용골 결

합부분에 ‘생명구멍’을 뚫어 중간에는 동경과 동전철을 놓는다. 해당 배열 형태는 ‘칠성반월(七星伴

月)’로 배열하는데 이는 현지에서 배를 만드는 전통적인 습관이다 .   

천주만 선박은 현재 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의 고선박 진열과에 전시되어 있으며 중국 송대 해선의 중

요한 연구 성과 중 하나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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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천주 후저항에서 송대침몰선박 발굴 현장(1974년 촬영)
(복건천주해외교통사박물관 제공)

임화걸, <천주만송대침몰환경에 대한 탐구>, <해교사연구>1982년, 제4기, 제42-51p.
천문, <천주만 송대환원 관련 문제 탐구>, <해교사연구>1978, (창간호) 제5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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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봉래고선

봉래 1호 고선은 1984년 봉래수성에서 진행된 대규모 준설 과정 중에 발견된 것이다. 해당 침몰선박

의 연대는 연대(煙台)시 문물관리위원회와 봉래현 문화국직원이 편찬한 준설보고서 <산동봉래수성준

설 고선박 발굴>을 통해 상응하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선박 안에서 출토된 고족배(高足

杯)는 감정결과  원대의 용천(龍泉)계열로 판명되어 연대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현존하는 배

의 길이, 넓이에 근거하여 이 배는 명대 초기에 건설한 수성의 입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 따라

서 배의 연대는 늦어도 원말명초(元末明初)를 넘지 않는다.” 봉래1호선의 제조지는 사용한 재료가 대부

분 남방의 질 좋은 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술 문헌에서 “본 선박은 남방에서 건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고 있다.  본 선박의 용도에 대해 상술문헌에서는 “해양을 순시하고 왜(倭)를 방비하는 전투

용선박(戰船)이다.” 라고 하였다. 2005년 봉래에서는 3척의 침몰선박이 출토됐으며 3척의 옛 선박 중 2

호 옛 선박은 1호 옛 선박과 같은 시기의 것이며 같은 유형의 명나라 전선(戰船)에 속한다. 그러나 출토

된 다른 2척의 옛 선박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몇 년간의 연구와 인증을 통해 기본적으로 3호, 4호 선

박이 고려 선박 또는 고려의 조선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대 침몰선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고

선박의 발굴은 중세기 중국 조선기술과 그 당시를 연구할 수 있는 진귀한 학술 가치가 있다. 또한, 중국

과 한국의 문화, 기술교류의 중요한 상징물이다. 

봉래 고선박의 기본특징

4호 고선박은 파손이 매우 심하다. 잔존해 있는 선박갑판으로 볼 때 4호 선박과 3호 선박은 기본적으

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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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봉래 1호 봉래 2호 봉래 3호

잔해 L 28.6m 22.5m 16.8m

잔해 B 5.6m 5m 6.2m

잔해 D 1.1m 1.2m 1.28m

선박유형
복선계열（절선, 浙船）의 

갈치 전함형 
복선계열（절선, 浙船）의 

갈치 전함형

뗏목으로 내하에 도달하는 
선박으로 바닥이 평평하고 
넓은 선박으로 발전 

선박유형 특징 
주용골, 평이 작고 낮다. 
큰 원의 배 만고부, 

수선이 갈치형에 가깝다. 

주용골, 평이 작고 낮다. 
큰 원의 배 만고부, 

수선이 갈치형에 가깝다. 

방수, 방미, 바닥의 평평함이 
세로로 흐르는 형이다. 

돛대

수돛대 높이 21.25m，
전 경사 25도，

주 돛대 높이 26.72m, 
미돛대 높이 12.5m. 

수돛대 높이 21.25m，
전 경사 25도，

주 돛대 높이 26.72m, 
미돛대 높이 12.5m. 

수돛대 높이 12.5m, 
후 경사 10도， 

주 돛대 높이 15.2m.

현측 현벽 높이 1m 현벽 높이 1m 현에서 뻗어나온 갑판



고증에 따르면 1호와 2호 고선박은 근해의 대형 전함이며(刀魚戰棹) 3호 고선박은 주로 화물을 운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호 고선박의 침몰연대는 원말에서 명초기로 논증되었다 . 이 시기는 당시 한반

도의 고려에서 조선 시대까지에 해당한다. 

양국은 경제무역활동, 문화교류, 인적 교류 및 선박기술교류에서 매우 관계가 긴밀했다. 이러한 교류

의 전통은 문헌기록으로 보면 송대로 거슬러 간다. 봉래선박은 이 시대의 고선에 속한다. 3호 선박의 기

본 항행 및 가공 공법은 한국 선박의 특징을 보인다. 봉래에서 출토된 고려 고선박은 중국 국경 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외국 고선박이다. 고려 선박은 중국과 외국 교통 역사 연구의 공백을 메워준 진귀한 해

외 교통사의 유물이자 중국 고대 항해사의 중대한 발견이며 역사 및 과학연구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3 남해 I호

남해 I호는 남송 초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자기를 해외로 운송하다가 실수로 침몰한 목재 재질의 고

선박이다. 선체 길이는 21.58m, 폭은 9.55m, 적재중량은 400톤이다. 1987년 광동 양강해역에서 발견됐

으며 중국에서 발견한 최초의 침몰선박 유적이다.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최대의 송대

선박이다.  

소나무와 삼나무를 주요 목재로 하여 건조되었으며 외측선현이 다중의 목판으로 긴밀하게 구성된 점

을 근거로 판단하면 이러한 선박의 유형은 주로 복건성의 복선에 속한다. 2007년 남해 I호의 선체가 인

양되어 해상실크로드박물관으로 옮겨졌고, 발굴작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초보적 발굴조사를 거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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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고선박이 발견되는 현장 (등주박물관(登州博物館)에서 제공)

산동성 문물고고연구소, 암체아시박물관, 봉래시문물국, 《봉래고선》.6.



선상에 6만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중 금, 은, 동, 철, 자기류 유물 4,000여 점은 이미 발굴작업을

거쳐 정리되었다. 여기에는 30품종이 넘는 2,000여 점의 완벽한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자기는 복건성의 덕화요(ɴɣƌ) 백자, 하북의 자주요(ơʖƌ) 자기, 강서의 경덕진요(ɥɴ

Ƨ) 영청자(�Ɯ�), 절강 용천요(龍泉窯) 청자 등 송대의 유명한 자기요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 중 수

많은 도자기가 국가 1내지 2급 보물로 최고급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해 I호에서 발굴된 유물은 연대

가 오래되고 도요지는 더 풍부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기에 담겨있는 역사적 정보들은 고고학자들에

게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침몰선박은 중국의 고대 조선공법과 항해기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전형적인 표본을 제공해 주고 있다.또한 남해 I호의 발굴은 해상실크로드의 역사, 도자사를 복원하는데

아주 귀중한 실물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헌 및 육상고고학은 제공해 줄 수 없는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동남아는 고대 중국이 인도양 해역을 왕래하는 필수지역이었다. 동남아 해저에는 다량의 고대 침몰

선박이 잠자고 있다. 관련된 고고학 자료로 볼 때 한대시기에 광주(廣州), 합포(合浦), 서문(徐聞)항은 이

미 동남아 지역과 함께 해상무역 거래를 시작하였다. 당송 이후 동남아 해역은 인도양 해역의 중요통로

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항로는 문헌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가탐(賈耽)의 <광주통해이도（廣州通海夷

道）>에 따르면 변주(邊州)에서 네 개의 오랑캐국(四夷)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옮겨 싣는다. 주요 노선

은 두 가지다. 광주에서 시작해 지금의 베트남 중부, 남부 연해지역과 부근 도서를 지나 싱가포르 해협

을 건너 자바 섬, 수마트라 섬, 니코바르제도를 거쳐 사자국(지금의 스리랑카)에 도달한다. 다시 인도양

반도 연안을 거쳐 페르시아 만을 거치고 유프라테스강 하구의 우불라에 도착하고 여기서 육로를 이용

하여 바그다드(현 이라크 수도)에 도착하게 된다.  

상술한 노선은 인도반도 서안에 도착하고, 인도양에서 아프리카 동부의 삼란국(현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살람 일대)에 도착한다. 북쪽을 향해 수십 개 소국을 거쳐 우불라와도 통하게 되면서 첫 번째 노선

과 부합하게 된다. 6세기 말 이전에 부남국(현 캄보디아)은 동남아의 최고 강력한 국가였으며 티크나무

와 박달나무를 활발하게 생산하였다. 이 나무들은 배를 건조하는 양질의 목재로 유명했다 . 발달한 조

선업은 무역 발전을 촉진했다. 부남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와 말레이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제했다. 또한 당시 동남아 주요 교통노선을 통제하여 왔다. 당시 결남상선(抉南商船)은 홍비항을 출

발하여 중국 - 남해 - 인도양 항로를 따라 무역을 했다. 434년~588년까지 부남 사절단은 20여 명에 달했

고 중국으로 산호, 유리, 대모, 상아탑, 소합향 등 각종 진귀한 보물을 가져왔다. 7세기에 진랍(ɡZ)은

부남을 대체하여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국이 됐다. 당시 진랍의 큰 배는 철 못을 사용하였다. 진랍 상인

이 사용한 배는 어유, 석회를 이용하여 코팅한 나무 범선이었고, 인도차이나 반도와 광주, 천주 간을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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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였다 . 

시암(태국)은 동남아의 해운대국이며 100여 척의 선단이 외국과 자주 전쟁을 했다. <해국견문록(海國

見聞錄)>의 기록에 따르면 ‘시암은 큰 배를 만들어 만여 섬을 적재하였으며 심산의 큰 나무를 사용하여

돛대를 만들었다. 또한, 수나라에서 파견한 사신이 태국의 적토에 도착했을 때 왕은 30척의 배로 사신을

맞이하였으며 북을 치고 연주를 하며 무척 시끌벅적했다.’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200년간 필

리핀 마닐라의 범선선단은 중국 비단 등의 물품을 적재하고 라틴아메리카 각국으로 이동했으며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무역거래를 개척하고 촉진했다. 라틴아메리카인은 중국화물을 적재한 마닐라선박을

중국의 선박이라 칭하였다.  

3. 중국의 전통적인 조선공법

‘천주만해선’, ‘봉래고선’ 및 ‘남해 I호’의 세 선박은 모두 8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고선박으로 중국

전통 목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형에는 중국의  ‘제기상상(制器ɯ象), 도법자연(道法自然)’의 문화

관념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격물치지’의 문화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중국인의 자연에 대한 인

식은 자연 사물에 대해 개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여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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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 담겨있다.

하나의 자연 사물이 체현한 일반적 구조와 기능에 내재한 자연적 성질을 통해 디자인을 구상하면 새

로운 창조적 발명을 할 수 있다. V형 단면의 선박형태는 저항력이 매우 좋고 항해에 적합한 우수한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당송시기 중국인은 “위쪽은 평행하고 아래쪽은 칼과 같아서 파도를 뚫고 항행할 수 있

다”는 V형의 단면이 있는 선형을 개발했다. 이러한 V형의 날카로운 바닥 갑판(尖底甲)의 상방형 선두

와 선미는 선박이 바다에서 파도를 뚫고 흔들림을 줄이게 되어 수직총강도(Ƞ#�ȵ)를 개선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세밀히 연구해 보면 중국고대 선박문화와 중국건축문화는 일맥상통한다. 목선건조 기술은 수상건축

물에 활용되었다. 조선기술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동구형세(Ǿǥ�Š)이며 장부와 장붓구멍(ǬŸ) 구

조로 되어있는데, 중국의 대형 건물 지붕에서 연원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방수격창(¹>ğ`)은 못을 사

용하지 않고 장부와 장붓구멍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구조가 고정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여 남아있는

저항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우수한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는 중화건축술의 뛰

어난 장점이다. 용골(龍骨), 복판(復板), 대랍(大拉)은 세로로 선실입구로 통하며 선실입구 스트링거는

중국 선박의 특징인 종적(縱向)으로 강한 구조재이다. 이러한 구조재의 국부, 치수, 형태 및 힘을 받는

상황은 합리적이며 아름다운 미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선박강도이도(船舶强度理度)에서의 구조에 대

한 요구 조건과도 기본적으로 부합한다. 이 선박들은 중국 선박제조자의 지혜와 창조정신을 통해 건조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과 동남아 조선기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천주만 선박의 소나무 용

골의 단면 길이는 12.4m, 넓이는 0.42m, 두께는 0.27m였다. 선미부분에 접해진 길이는 5.25m의 용골이

있고 헤드 앤드에는 녹나무 수주(首柱)를 접목했다. 용골은 접두 부분의 굽이가 적고 1/4 정도되는 부위

에 가까운 것을 선택했다. 구조는 직각동구(直角同口)의 장부와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못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접두의 형식은 각종 외부의 힘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장인의 심사숙고한 점이

충분히 보인다.  

방수창벽은 효과적으로 선박의 방수성을 보장한다. 동시에 항해에서의 횡적강도를 지지해 준다. 창

벽옥(艙壁) 선체 사이에 못의 위치를 정하고, 강도를 보장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 역시 중국 목선에만 있

는 공법이다. 천주송선(泉州 宋船)은 12개의 방수창벽이 설치되어 있고 13개의 화물창고로 나누어져 있

다. 창벽판의 두께는 12-100mm이며 거의 삼나무이다. 가장자리 틈은 장부(Ǭ)로 연결하여 코킹 콤파운

드로 메웠다. 그리고 가장 밑부분의 벽 판은 녹나무를 이용하여 부식을 먹고 용골 가까운 부분에 물이

빠지는 구멍을 만들었다. 중국의 선박에 대해 마르코 폴로는 일찍이 “최대 선박에는 최대 선창 13곳이

있으며 두꺼운 판으로 이를 나눈다. 그래서 선박이 산호초에 닿거나 고래에 부딪혀 해수가 유입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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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위험을 방지한다.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한데 선박의 깨진 부분에서 물이 흘러들어온다. 선원이 선

박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침수되는 선창의 화물을 옆 칸으로 옮기고 여러 선창의 벽을 끼워서 수직으

로 세우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다음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고 다시 옮겨왔던 화물을 해당 선창으로 옮

겨온다.”고 말하였다 .

중국 해양 선박의 방향키는 올리고 내릴 수 있다. 방향키를 내리면 방향키의 효능을 높일 수 있고 횡

으로 이동하는 데 유리하다. 방향키를 올리면 방향키는 보호된다. 이런 발달한 기술은 발굴된 3척의 고

선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4. 결론 

침몰한 선박 한 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집약하고 있고 항해 시대의 축소판이자 흔적도 지니고 있

다. 또한, 해상실크로드의 유력한 증거이다. 중국의 해상실크로드는 한나라 시대부터 관련 기록이 있으

며 당시 중국의 선박은 광둥, 광서 등의 연안항구에서 바다로 나갔으며 중남반도 동쪽 연안을 따라 항해

하여 동남아 각국에 도착했다.  8세기~16세기에는 항해기술과 조선기술의 진화로 해상실크로드 항로

는 더욱 늘어났으며 무역 또한 번영하였다. 외국상선이 지속해서 발굴되고, 이 시기의 고대 침몰선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점점 고대 해상실크로드가 더 알려지게 되면서, 이 무역로드가 동아시아 국가 범위를

넘어 동아시아 및 동남아 등 각국을 관통하는 매우 발달한 무역 로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선박구조, 조선공법 등 방면의 우수한 성능 덕분에 복선(福船) 구조는 먼바다를 항해하기에 가장 적합

한 선박형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인양된 “신안선”과 “남해 I호” 두 척의 침몰선 선형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복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기술의 발달은 해상실크

로드의 교류를 크게 촉진했다. 

침몰한 선박의 고고학적 발견 이전에 학자들은 단지 여기저기 흩어진 몇 개의 문헌기록을 통해서만

번영했던 해상실크로드의 역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무역노선과 무역방식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

다. 그러다가 고대 침몰 선박이 속속 발굴되고, 중국의 자기 및 기타 문물들이 대량으로 인양되면서 우

리는 항로노선에 대한 구체적 정황들을 조금씩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고대 침몰선박에 대한 조사연구는

해상실크로드의 베일 한 부분을 벗겨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발굴해 낼 수 있

으므로 해상실크로드 연구 여정은 앞으로 더 길고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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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기를 깨우다 - 16세기의 중국 침몰선

위정등，《수서.적토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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